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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논문은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단순히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중심지라기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

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이고 실천적인 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서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로서 ‘시

민정’을 제안하고 도시정책 모형 및 그 정당성을 논의한다. 우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를 위해 수

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는 한편, 오늘날 지구지방화를 배경으로 서울

이 시민들의 생활공간, 국가의 수도, 세계도시로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자율성에서 나아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할 대안적 정책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그리고 이러한 시

민정과 그 정책을 정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을 고찰한다. 결론

에서는 그 동안 시행된 서울시 정책의 기조를 반영하여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한다. 

주요어 :  서울, 수도, 시민, 시민의 수도, 시민사회, 시민정, 도시에 대한 권리

Abstract : This paper is to emphasize that Seoul as the capital of South Korea should be a dynamic and prac-
tical field leading the rise of citizens’ quality of life and the democratic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rather 
than the highest center of economic and political functions. To do so, it tries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
tal of citizen’, and to provide an alternative type of polity, that is, civic polity, discussing models of its policy. 
In order to re-imagine Seoul as the capital of citizen, it consider the origin and meaning of both ‘capital’ and 
‘citizen’ on the one hand, and explore what has been changed in the civil society of Seoul in its development 
process in the context of glocalization on the three levels, that is, a living space of citizens, the capital of na-
tional state, and a global city. And then it discuss the concept of civic polity in which the civil society goes 
beyond its autonomy and integrate and manage directly the urban government, alternative models of urban 
policy(that is, inclusive city, transitional city, govenance city) to realize the civic polity, and the concept of the 
right to the city to justify the necessity of civic polity and its policy models. In conclusion, it looks at briefly 
the current policy direction of Seoul city government, emphasiz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the 
capital of citizen’.

Key Words : Seoul, Capital, citizen, the capital of citizen, civil society, civic polity, the right to th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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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1. 서론: 우리에게 서울은 무엇인가?

서울은 한국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과 도시 발달, 

나아가 사회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

을 담당했으며, 지금도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서울과 이를 포함한 수도권으로 전국의 인구와 산업

이 몰려들면서, 경제성장 과정에서 생산된 자본과 잉

여가치가 누적되었고, 이를 주도하고 뒷받침했던 중

앙집권적 국가 권력도 강화되었다. 자본의 재투자를 

결정하는 거대기업들의 본사와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추기능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에 입지해 있다. 이러

한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의 집중과 집적은 교육, 주

거, 의료보건 등 사회적 서비스와 연구개발, 방송, 출

판 등의 문화·예술 기능의 집중과 고급화를 동반했

다. 이와 같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경제성장 

또는 근대화 과정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렸고, 그 

정치적, 사회문화적 영향력은 ‘서울 공화국’이라는 수

사를 만들어내었다. 

이와 같이 서울이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 나아가 

근대화 과정을 추동하는 중심이었고, 이 과정에서 전

국의 경제적 부와 정치권력이 공간적으로 집중·집적

하게 되었다는 점은 서울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

지는가? 서울로 집중한 경제적 부가 시민들의 경제

생활을 더 윤택하게 했거나, 권력의 중앙집권화가 서

울의 시민사회를 정치적으로 더 성숙시켰다고 보기

는 어렵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

히 발전하고 민주적 정치체제가 점차 제도화되었다

고 할지라도, 국민들의 물질적 생활은 다소 풍요로워

졌을지는 모르지만 일상적인 삶에서 경쟁과 긴장은 

더욱 심화되었고, 행복감과 여유는 점점 사라지게 되

었다. 특히 서울의 건조환경은 외형적으로 더 웅장해

졌고, 그 속에서 서울 시민들은 더 바삐 움직이게 되

었지만, 서울 시민의 삶이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 보다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서울에 경제·정치적 권력이 집중·집적되어 있고, 

거대한 건조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울 시

민들의 삶을 다른 도시나 지역 주민들의 삶보다 더 우

월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경제·정치적 권력

과 웅장한 건조환경은 시민들의 일상생활이나 이들

로 구성된 시민사회와는 괴리(즉 물신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서울이라는 초거대도시를 작동시키는 정

치경제적, 사회공간적 메커니즘은 그 동안 경제적 부

의 배분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성을 무시했고, 정치

적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치를 부정했으며, 시민을 위

한 도시 환경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왔다. 이와 같은 

자원 배분에서의 배제, 의사소통적 협치의 부정, 생태

환경적 전환의 거부는 구조적 메커니즘의 작동에 따

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때로 이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격렬한 시민사회운동을 유발하기도 했다. 

서울은 경제·정치적 권력의 중심지이지만, 또한 이

러한 시민사회운동을 선도하는 정치적 전선의 실질

적, 상징적 장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서울이 한국의 수도(capital)라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서울의 물신화된 경제정치체제의 강화

나 자본축적을 위한 건조환경의 확장이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해 서울을 어떻

게 개념화 또는 재이미지화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수도는 흔히 한 국가의 최고 통치기관들이 소

재하는 도시이며,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는 않다고 할지라도 서울이 수도라고 관습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서울이 수도로서 고정된 장소인가의 여

부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또한 지금도 해결

되지 않은 논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1) 이 논문은 이

에 관한 논쟁을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수도(그리고 

시민)의 어원과 의미의 재해석에 기반을 두고 서울이 

단순히 최고 의사결정기관들의 고정된 소재지(중핵

지) 또는 경제정치적 중추기능들의 최고 중심지라기

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사회의 민주적 발

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실천적 장, 즉 ‘시민의 수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정의하면서 그 이미지를 재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서울의 대안적 정체(polity)와 정책 모형 그리고 

그 정당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시민의 수도’란 

단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일 뿐 아니라 시민사회

가 직접 도시정부를 ‘선도하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다. 다음 절에서는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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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구축하기 위해, ‘수도’와 ‘시민’의 어원과 의미를 살펴

보면서 ‘시민의 수도’ 개념을 제안하며, 제3절에서는 

오늘날 지구지방화 과정에서 서울이 시민들의 생활공

간, 국가의 수도, 그리고 세계도시로서 성장하는 과정

에서 시민사회에 어떤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검토하

고자 한다. 제4절에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에서 나아

가 도시정부를 통합하여 직접 운영하는 ‘시민정’의 개

념과 이러한 시민정에서 추진될 수 있는 대안적 정책

들 또는 새로운 도시모형들(즉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도시 등), 그리고 이러한 시민정과 그 정책을 정

당화하고 이를 요구하기 위한 개념적 기반으로서 시

민성,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를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서울시의 정책기조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민의 수도’ 개념의 시의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

1) 수도의 역사적 어원과 의미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은 ‘관습헌법’에 준하며, 

수도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인식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중반 이와 

관련된 정치적 논쟁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다

음,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점에 대해 논의하기를 주

저하고 있거나, 애써 무시하고 있다. 이는 논쟁 자체

가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서울이 한

국의 수도, 즉 모든 정치경제적 중추기능들의 집결지

라는 점을 강조할 경우 자칫 국토 불균등발전에 대한 

비난과 이에 따른 서울 및 수도권에 대한 부정적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리 말해 수

도 이전 정책이 필요할 정도로 국토 불균형이 심각하

다는 점도 사실이지만, 서울이 수도라는 점도 쉽게 부

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겠다(김형국, 2003). 그렇

다면, 서울이 수도로서 기능을 유지하면서 도시 내적

으로 시민들의 삶과 시민사회의 발전을 추동하는 한

편, 국가적으로 공간적 불균형의 유발자라기보다 이

를 해소(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선도자로서 어떤 역

할을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 서울을 지칭하는 ‘수도’의 어원과 그 역사적 

의미를 우선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사적으로 서울은 원삼국시대 온조(溫祚)에 의해 

건국된 백제의 첫 ‘수도’였고, 고려조에는 3경의 하나

(개성은 중경, 평양은 서경, 서울은 남경)였으며, 조선

의 개국으로 한반도를 통치하는 정치권력의 중심지

로서 수도가 되었다(임덕순, 1985). 그러나 엄격히 말

해, 근대 이전의 역사에서 서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도의 개념은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에 사용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즉 조선시대가 

끝날 무렵까지도 ‘수도’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대신 수도를 지칭하기 위해 ‘경성’(京城)이라는 용어

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2) 대한제국의 수립(1897년) 

이후에는 ‘제국’이라는 의식에 영향을 받아 수도를 지

칭하는 용어로 ‘황성’(皇城)이 널리 사용되었다고 한

다(김제정, 2013). 

수도라는 단어는 일본에서 19세기 중반 ‘capital’의 

영어 개념을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1890년대 우리나

라에 도입되어 다른 기존 개념어들과 함께 사용되었

다. 우리나라에서 ‘수도’라는 용어는 1895년 ‘관보’의 

‘외보’를 통해 처음 수용되었고, 같은 해 출간된 『국

민소학독본』에서 한 차례 사용된 바 있으며, 1899년  

<황성신문>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었다고 한다. 수도

라는 용어의 사용 초기에는 한국의 수도보다는 외국 

특히 서양의 수도를 지칭했고, 이 경우에도 수도보다

는 다른 기존 용어들이 더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를 사용한 용례가 증가했다. 

특히 1920년대 후반 중국의 남경(난징)정부 수립과 

만주국의 건국 등의 영향으로 신문에서 수도의 사용 

빈도가 증가했고, 1935년 이후에는 거의 일반화되었

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서울을 한 국가의 정치중심

지를 의미하는 수도로 지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단지 국가 단위가 아니라 지역(또는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를 가리키거나 두 번째 도시로서 ‘제2수도’라

는 용어가 사용되는 정도였다. 왜냐하면, 일본 제국의 

도쿄가 한 국가의 수도였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 조선

의 서울은 수도로 지칭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 시

기 일본은 ‘경성’을 서울의 행정명칭으로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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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이 단어가 마치 서울의 고유명사처럼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수도라는 단

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해방 이후이다. 하지만 

이 용어의 본격적 사용 배경은 다소 역설적이다. 우리

나라나 외국의 국가적 정치중심지를 칭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국가

로서 한국의 서울을 지칭하기 위해 기존 고유어들 대

신 번역어인 ‘수도’를 기꺼이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해방 이후 서울이 수도로 본격적으로 불리게 된 것은 

서울이 일제강점기처럼 수도가 아니라 독립된 국가

의 수도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서울이 제헌 헌법에서부터 수도로 명

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또 다른 역설적 정치 상황을 보

여주지만3), 서울이 ‘관습적으로’ 수도로 인식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이 근대 국민국가로서 정치적 독

립성을 가지게 되었고, 독립된 주권을 행사하는 통치

기관들이 입지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대 이

후 국가 주도적 경제성장 과정에서 경제적 부의 집중

과 집적이 이루어지면서, 서울은 정치경제적 중심지

이며 다른 모든 도시나 지역들보다 우월한 종주(으

뜸)도시로 인식되게 되었다. 

사실 서양에서도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는 

중앙집권화된 정치권력이 입지하는 ‘수도’의 개념이 

없었다. 즉 서양에서 ‘capital’이라는 단어가 수도라는 

뜻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경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capital이라는 용어에 도시를 지칭하는 단어

를 병기하여 capital town, capital city 등으로 표현

되었고, 18세기 이후에야 그 자체로 한 국가의 정치·

행정적 중심도시, 즉 수도를 지칭하게 되었다. <옥스

포드영어사전>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영어 ‘capital’이

라는 단어는 머리(head)를 의미했던 라틴어 caput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와 이태리를 거쳐 영국에 

들어와서 중세영어에서는 머리 또는 수위(top)와 관

련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가 서구에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근대국가의 등장을 배경으로 한 

국가의 통치 중심지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게 되었

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일찍부터 중앙집권적 정

치체제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소재

지로서 수도를 의미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사용되

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capital’이라는 영어 개

념이 19세기 중반 일본에 도입되어, 이에 조응하는 

다양한 개념어들이 기존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번역되지 않고, 머리와 도시를 의미하

는 한자의 조합어인 ‘수도’로 번역되게 되었다. 

그러나 영어 capital 또는 그 어원인 라틴어 caput 

(capitia)에서 ‘cap’은 수위라는 의미 외에도 지리적 

형상으로서 ‘곶’(串)을 의미하며, 나아가 ‘선수’(뱃머

리), ‘방향’, ‘전위’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데리다(1997, 17)의 해석에 의하면, cap이라는 단어

는 “일반적으로 극단(極端)의 선단 혹은 말단, 목표의 

끝, 궁극적인 것, 최후의 것, 최종적 극단, 극단의 극

단(eskhaton) 등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항해에 쓰일 

때에는 극(極), 끝, 혹은 방향성이 있고 계산되고, 확

고하고, 의지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궁극 목

표를 지칭한다.” 데리다는 이러한 cap(곶)의 의미에 

근거를 두고 유럽을 하나의 곶으로 묘사하고 정의하

면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곶’ 즉 방

향(목적지) 바꾸기 또는 선장(騎手) 바꾸기를 제안한

다(김정현, 2015). 특히 그는 유럽이 나아갈 ‘다른 곶’, 

즉 미래의 목적지로 ‘도래할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도래할 민주주의’에 대한 데리다의 주장은 미래에 어

떠한 것이 도래할 지는 미리 알 수 없으며, 단지 ‘도래

할 것’을 위하여 완전히 새로운 장소인 ‘코라’를 열어

젖히는 것으로 이해된다(구자광, 2008). 

cap에 대한 데리다의 이러한 해석은 수도의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하도록 한다. 우선 수도라는 용어는 오

늘날 인식되는 것처럼 지방과는 구분되는 중앙(또는 

중심)이라는 의미를 가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머리’

라는 의미에서 수위 또는 으뜸이라는 의미도 단지 부

분적인 번역에 불과하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이현진, 2015), 

비슷한 개념어로 바깥을 지칭하는 중외(中外), 내외

(內外)와 경외(京外) 등이 사용되었을 뿐이다. 그리

고 수도는 흔히 중앙정부의 소재지로 규정되지만, 개

념사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의 기능도 근대 국가의 성

립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즉 수도라는 용어와 마찬

가지로 번역어인 ‘중앙정부’라는 용어도 1994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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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순보>에서 처음 사용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주로 

일본 정부를 지칭하는 것이었고, 조선은 일본의 한 지

방, 경성은 그 지방의 중심도시로 간주되었다(김제정, 

2013). 이러한 점에서 중앙/지방의 구분과 중앙정부

라는 용어는 수도라는 용어와 더불어 또 다른 역설적 

개념어라고 할 수 있다. 

대신 수도의 개념에는 돌출지점, ‘기억의 축적과 결

정의 장소인 선두로서의 곶’ 그리고 ‘선장’의 의미 등

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데리다

(1997, 25)의 해석에 의하면, 이러한 돌출지점은 시작

인 동시에 끝이며, 모든 것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이

러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데리다는 하이데거가 ‘장

소’라는 뜻을 가진 단어 ort를 정의하면서 독일어에서 

이 단어가 모든 힘이 마지막에 서로 합쳐지고 집결되

는 창끝을 의미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사실 수도로 

지칭되는 ‘서울’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의미를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서울은 순수한 우리말로 그 유래에 대

해 여러 해석이 있지만, ‘서울’의 과거 한자어는 서벌

(徐伐), 서나벌(徐那伐), 서라벌(徐羅伐), 서야벌(徐

耶伐)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이러한 한자어에 표기된 

서(徐), 서나(徐那), 서라(徐羅)는 높고(高), 신령(神

靈)하다는 우리말 ‘수리’, ‘솔’, ‘솟’의 음사(音寫)이고 

벌은 들판을 의미하는 우리말 ‘벌’의 음사이다(서울특

별시 홈페이지 등 참조). 이러한 점에서 서울은 ‘일어

서다’, ‘솟구치다’ 등과 같이 지향성의 의미를 함의하

고 있다고 하겠다. 즉 수도 서울은 일어서서 솟구치는 

힘의 집결지로서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수도’의 어원과 의미를 고찰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유의한 작업일 뿐 아니라 서울이 수도로

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개념화하는데 

통찰력을 제공한다. 특히 데리다의 해석에 따라, 서

울을 수도로 지칭하는 것은 서울이 단지 중심이나 으

뜸임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진로, 목적지, 목표의 설정 등에서 서울이 담당

해야 할 선구적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데리

다(1997, 34)는 오늘날 유럽이 수도와 관련하여 봉착

하게 된 문제는 “문화적 주도권을 위한 투쟁의 문제

이며, 문화의 ‘헤게모니적 중심성의 문제’라고 지적

하고, 새로운 유럽을 위하여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선 기존에 서울

이 수도로서 한국(한반도)의 중심도시이며, 다른 모

든 도시나 지역들 보다 수위(으뜸)의 지위를 가진다

는 인식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 즉 서울의 

재이미지화가 요구된다. 서울을 절대적 ‘중심’으로 인

식하는 사고는 장소나 공간에 관한 물신적 의식에 빠

져 있는 것이고, 다른 도시나 지역들과 불균등발전

을 조장하는 것이다. 서울이 중심이나 으뜸이라는 인

식을 벗어나는 것(즉 기존 정체성의 해체)은 서울 중

심주의뿐만 아니라 반(反)중심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의 구축을 전제로 한다. 새로운 의미로

서 수도 서울은 한국, 나아가 한반도가 나아갈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한다. 

이러한 점은 영어 단어 capital이 수도 외에도 자

본을 뜻한다는 점에 유의하도록 한다. 데리다(1997)

에 의하면, 자본은 수도와 함께 곶의 의미를 구성하는 

또 다른 계기가 된다. 서구의 역사에서 자본의 발달은 

수도도시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지만(Weber, 

2014, 17), 또한 두 단어(또는 한 단어의 두 가지)의 

의미를 비교해 보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즉 수

도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의미하는 것처럼, 자본은 

그 자신에 반대되는 모든 장애와 경계, 차이를 무너뜨

리고 축적만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속성을 가진

다. 그러나 자본은 공격적으로 주도권을 잡음으로써 

앞으로 나아가 보편성을 획득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맥락을 전제

로 한다. 이에 관한 김정현(2015, 20)의 해석에 의하

면,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즉 “사회공간적 변형 

능력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감수성을 발전시키고 자

신의 노동력을 생산에 투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

다.” 그러나 자본은 “보편적인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감성적인 경험성 혹은 특수성 일반의 경계들”을 넘어

서려 한다. 이 과정에서 자본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만, 자본과 더불어 경제의 한 축인 사람

들을 소멸시킴으로써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의 지배로부터 사람[시민]을 보호하면서 

자본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도 수도

에 주어진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른) 곶의 개념의 재해석을 통해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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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보편적 추동력을 비판하는 한편 ‘도래할 민주주의’

를 논의한 데리다의 연구는 유럽의 나아갈 방향에 관

한 많은 관심과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Czajka and 

Isyar, 2014), 수도 서울의 의미와 진로를 설정하는 

데 깊은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데리다

의 연구는 자본의 순환 메커니즘을 분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래 민주주의의 도래에 대한 형식을 강

조한 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논의도 하

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비판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4) 

그러나 우리 사회나 도시, 특히 수도가 자본의 의지가 

아니라 새로운 개척정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

리고 비록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도래할 것들에 대

해 항상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 특히 데리다의 

‘도래 할 민주주의’는 항상 반복되는 민주주의의 끊임

없는 철저한 자기성찰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의의

를 가진다. 데리다의 주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새로

운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배를 운항할 선장, 즉 주체

는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점에 대해 더 이상 개념

적 또는 현실적 논의를 전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

도가 단지 물신화된 자본과 권력의 중심지라는 담론

에서 벗어나서 도래할 민주주의를 위한 장소 또는 이

의 추동력으로서 의미를 가진다면, 이러한 추동력을 

실천할 새로운 권력 주체에 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자본의 수도’가 아니라 자본에 

의해 소멸 위기에 처한 사람, 그리고 도래할 민주주의

의 주체가 되는 ‘시민의 수도’여야 한다는 점이 개념

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시민, 시민성, 시민사회의 개념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상

당한 특권을 누리는 것처럼 간주되지만, 특정한 수도

의 개념이나 기능을 실현 또는 실천하는 사람을 지칭

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동양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체제 하에서 사회를 구성하면

서 통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민(民)으로 지칭했다

(이나미, 2014). 예로, 국민이라는 용어는 근대 이전

부터 사용되었던 것으로, 어떤 국(國)에 속하는 사람, 

즉 백성을 의미했고,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 소속된 

것을 강조할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이러한 국민의 개

념이 국가의 건설 주체로 인식되게 된 것은 근대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한성순보(1884.2.7.)에서 유길준은 

서양 각국의 중요한 요점은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와 시행되

는 것”으로 “이를 보아 다스리는 법 역시 국민에게서 

나와야지 한 사람이 주관할 일이 아니다”라고 쓰고 

있다(이나미, 2014, 154 재인용). 그 외 민중이라는 

용어는 본래 말 그대로 ‘백성의 무리’를 뜻했고, ‘피지

배계급으로서 일반 대중’을 일컫는 인민이라는 용어

는 국민과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그러나 해방 직후 좌

우 분열의 와중에, 좌익은 인민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

고, 우익과 미군정은 민중 개념을 주로 사용하였다.

수도의 개념, 특히 도래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장

소로서 수도의 개념과 조응하는 주체를 지칭하기 위

해 고려될 수 있는 용어는 시민이다. 본래 시민이라

는 용어는 조선시대에 서울의 시장 상인집단을 가리

키던 단어였다. 이들은 착취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주

로 관에 물자 조달과 판매권을 독점하던 봉건적 상인

계층이었다(이나미, 2014).5)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

는 시민이라는 용어가 국민이나 인민 등에 비해 많이 

사용되지 않았고, 주로 시장 관련 주민이나 도시 또

는 시가지의 거주민, 드물게는 citizen의 번역어로 사

용되었다(도회근, 2013, 441). 이와 같이 조선시대에

는 주로 서울의 ‘시전(市廛) 상인’을 지칭했던 시민이

라는 단어는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서울 상인에서 

전국 상인을 의미하게 되었고, 1930년대에는 도시 주

민으로서의 시민으로 확대되었다. 1950년대 들어와

서 시민은 행정구역 단위로 시의 주민을 가리키는 용

어가 되었지만, 해방 직후 이념적 분열로 인해 좌파

가 ‘시민적인 것’을 자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것

으로 비판하게 됨에 따라, 시민은 때로 모리배나 상

인, 또는 자기중심적인 개인의 이미지를 가진 ‘소시

민’이라는 부정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정상호, 

2014, 278-281). 

오늘날 사용되는 시민의 개념, 즉 민주주의의 주

체로서 시민 의식과 시민권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서 시민의 개념은 1950년대 미국식 교육체계가 도입

되면서 등장하였다. 교과서에 ‘민주적 시민’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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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이 서술되었고, 국가로부터 독립된 영역으로서 시민

사회라는 개념도 함께 소개되었다. 특히 4.19혁명을 

시민혁명으로 지칭한 점은 이에 참여한 주체들을 서

구의 근대적 시민과 같은 의미로 이해하고, 자신들의 

저항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한 것이다(정상호, 2014, 

281-282).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의 개념은 국가

의 시민교육에 의해 단순히 (민주)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수동적 구성원에서 나아가 능동적으

로 사회 변화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주체로서 의미

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 개념은 5.16 군사 쿠

데타 이후 사라지고 다시 ‘소시민’의 개념이 일반화되

었지만,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에서 ‘시민군’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거치면

서 ‘넥타이’부대로 상징되는 시민의 전선과 담론이 일

반화되었다. 오늘날 시민의 개념은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민주주의의 능동적 주체 

또는 생활정치의 주체로서 의사소통적 시민, 공화주

의의 성찰적 시민, 인류에 대한 보편적 시민의식을 가

진 세계시민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나미, 2014).

이러한 시민의 개념과 동의적이거나 또는 시민이 

가지는 기본 성격을 뜻하기 위하여 시민성(또는 시민

권, citizenship)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시민성이란 

“시민이 되는 조건 그리고 이러한 지위에 수반되는 

책임과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상과 실

천에서 핵심 개념”이며, 이를 통해 “시민은 민주적 정

치공동체의 완전하고도 평등한 구성원”이 된다(무페, 

2003, 379). 특히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근대 국가

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보편적 권리이자 자격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된다.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철학적 전통에 따라 달리 해석되고 있다. 

특히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근대적 시민성은 모든 인

간이 가지는 보편적 권리(즉 인권)로 규정되지만, 실

제 현실에서는 백인 남성이며 부르주아적인 개인의 

권리 보장으로 귀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공동체주

의적 관점에서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에 의해 부여되

는 법적, 형식적 권리로서 시민성 개념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또한 기존의 시민성에 관한 논의들은 

거의 대부분 이 개념과 관련된 공간적 측면을 간과 또

는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

서 시민성의 개념은 정치권 권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념을 포괄하며, 공간적으로도 관계

적이고 다규모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

될 수 있다(조철기, 2016). 

이와 같이, 수도의 개념과 더불어 현재 사용되는 시

민(그리고 시민성)의 개념은 서구에서 유래되었다는 

점에서, 시민의 서구적 어원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서구에서 시민의 개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

가인 아테네로 소급된다. 즉 시민으로 번역되는 영어 

단어 citizen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의 구성원으로

서 정치경제적 특권을 지닌 자유민을 뜻하던 라틴어 

civis에서 유래한다. 정상호(2013)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은 3가지 의미, 즉 토론하고 참여하는 적극적 시

민,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시민계급, 그리고 도시의 주

민으로서 시민의 의미를 가졌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규정에서, 오늘날 시민은 계급으로 간주

되기 어렵고 또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

는 것은 시민을 개념화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반면 보다 분명한 점은 고대 도시국가의 공적 영

역을 지칭하는 폴리스(polis)는 노예나 여자와 아동들

에 의해 경제적 생활을 유지하였던 가정(oikos)과는 

구분되었고, 이러한 점에서 폴리스에 참여하는 시민

은 경제적 제약에서 벗어난 집단을 의미했다(아렌트, 

2009). 이러한 점에서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민은 3가

지 의미, 즉 공적 공간으로서 폴리스가 분화된 도시

(국가)의 거주민, 도시 공동체에서 일정한 재산과 덕

목을 갖춘 교양인, 말과 행동을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

하는 능동적 주체로 개념화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의 개념은 로마제국 시기로 오면서 점

차 하위계층 및 피정복 외국인으로 확장되었고, 이

로 인해 보다 이질적인 시민집단이 창출되었다. 시민

의 개념과 이에 바탕을 두었던 정치체제(즉 공화주

의)는 봉건시대에는 잊혀 졌지만, 르네상스 시기 도

시국가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이 시기 ‘시민인본주

의’ 또는 ‘시민공화주의’ 등의 용어가 등장했고, 그 개

념적 핵심은 “인간의 잠재력은 그가 자유로운 자치적 

정치공동체의 시민일 때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었

다(무페, 2003).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17세기 영

국의 입헌혁명과 미국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고,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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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히 1789년 프랑스혁명의 인권선언에서 정점에 달했

다. 그러나 그 이후 민주적 공동체의 주체로서 시민보

다 보편적이고 동등한 권리로서 시민성(또는 시민권)

의 개념이 더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마샬(2014)

에 의하면, 권리로서 시민성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되며, 이들은 시기별로 달리 실현되었다. 즉 서구사

회에서 좁은 의미로 ‘시민적 권리’(보편적 인권으로서 

시민권)는 18세기에, 정치적 권리(정치적 의사결정에

의 참정권)는 19세기에 발생했으며, 사회적 권리(공

적 교육, 보건의료, 고용보험 등에 관한 권리)는 20세

기에 확립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과 실현과정

은 근대 사회의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만, 시민성을 국가에 의해 부여되는 수동적 권리로 간

주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킴리카, 2005). 

시민의 개념을 고대 도시국가의 아테네까지 소급

하여 논의하는 중요한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 

‘시민사회’ 개념의 기원을 이루는 공적 영역(또는 공

론장)의 개념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시민사회란 기본

적으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구성된 결사체를 

의미하지만, 이론적으로는 학자들에 따라 상당히 다

르게 개념화된다. 애드워즈(2006)에 의하면, 이러한 

시민사회에 관한 이론적 관점(또는 노선)은 크게 3가

지, 즉 ‘결사적 삶’(associational life)으로서 시민사회

(토크빌),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서 시민사회, 그

리고 ‘공론장’(public sphere)로서의 시민사회(하버마

스)로 구분된다. 애드워즈는 시민사회에 관한 논의에

서 하버마스의 이론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러한 세 

가지 이론적 축을 통합적으로 상호 연계시켜야만 시

민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시민

사회는 국가와 시장과는 구분되는 제3영역으로 시민

들의 결사체이며, 시민적 덕성(시민의 올바른 생활습

관, 태도, 가치 등을 포함한 시민의식)을 배양하고 육

성하는 영역이고, 시민이 공적 사안들에 관해 토론하

고 합의할 수 있는 공론장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개념 정의에서 특히 공적 영역

(공론 영역, public realm) 또는 공론장에 관한 논의

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렌트(2009)에 의하면, 공

적 영역은 시민의 개념이 탄생했던 고대 아테네의 폴

리스로 소급된다.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은 공동체적 덕목을 갖춘 시민들이 서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힘과 폭력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상호 소

통함으로써 함께 만들어가는 사이(in-between) 공

간으로 이해된다.6) 이러한 공적 영역에 출현하여 정

치적 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사적 영역에서 단순

한 생존을 위한 자연적 삶(필연적 생존)을 넘어서 동

물과는 구분되는 인간 고유의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렌트는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전자

가 후자에 의해 지배되고, 궁극적으로 소멸되게 되었

다고 주장한다. 즉 현대사회의 위기는 정치에 대한 경

제의 승리와 이에 따른 ‘공적 영역의 상실’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아렌트의 주장은 공적 영역

의 (정치공간적) 개념화와 더불어 현대사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도록 했다는 점에 의의를 

가진다(김대영, 2004). 그러나 공적 영역에 관한 그의 

이론은 그 이론의 토대가 되었던 이분법적 구조로 인

해 한계에 봉착한다. 즉 사적 영역(경제활동)과는 분

리된 공적 영역(정치적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만, 인간 생존을 위한 노동이 정치적 행위의 필수적 

조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사회란 공론장의 의사소

통을 합리적으로 이끄는 “자발성에 기초한 비국가적

이고 비경제적인 연결망과 결사체의 영역”이다. 즉 

시민사회는 경제체계와 정치체계를 각각 지칭하는 

시장과 국가와는 구분되는 영역으로 규정된다. 공론

장은 의견이 소통되는 네트워크로 이해되며, 공론장

에 참여하는 공중은 “자발적인 결사체 및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능동적 시민”, 즉 “자신의 사회적 관심과 경

험을 공적인 차원으로 넓혀 해석하고 제도적 절차를 

통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민”으로 정의

된다(하버마스, 2013, 433~440; 김대영, 2004; 장준

호, 2015). 하버마스는 공론장(그리고 공공성)의 개념

이 아렌트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미 고대 도시국가에

서 시작되지만, 이 개념이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은 근대 초기라고 주장한다. 그는 『공론장의 구

조변동』 초판에서 18~19세기 서유럽 국가들에서 부

르주아 공론장의 이념형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서술

하지만, 그 이후 하버마스는 ‘작지만 비판적으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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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하는’ 장소로서 공론장을 도서관이나 출판사뿐만 아

니라 커피하우스, 살롱, 만찬회 등을 포함하여 현실

에서 구체적으로 존재했던 공간으로 이해한다(하버

마스, 2001, 127). 이러한 공론장은 프랑스 혁명 이후 

검열 저항운동이나 언론자유를 위한 투쟁 등으로 활

발하게 정치화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내부

구조 변화 및 권력화와 더불어 외적으로 비대해진(과

잉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와 대의적 정치체계에 의해 

생활세계가 식민화되면서 공론장이 점차 붕괴되거나 

또는 체계적으로 왜곡되게 되었다. 

아렌트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경제 및 정치 체계에 의한 생활세계의 식민화를 극복

하기 위해 의사소통과 이를 통한 공론의 정치를 강조

한다(김대영, 2004). 특히 하버마스에 의하면, 공론

장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에 기반을 두고 체계가 

작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돈과 권력에 의해 매개되

는 시장과 국가가 언어를 매개로 소통되는 생활세계

를 식민화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경제·정치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하버마

스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치유하기 위해 의

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하는 공간으로 공론장의 개

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성을 가진다(정미라, 

2015). 또한 여기에 공론장에서 숙의를 통해 제시되

는 요구나 저항의 정당성을 제도화한 시민성의 개념

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버

마스의 시민사회 및 공론장이론 나아가 의사소통적 

행위이론은 많은 논란을 자아내었다. 즉 그의 이론은 

자본주의나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보다는 이를 보완하고, 시장과 국가가 시민사회의 통

제에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함

의한다. 하버마스의 이론은 체계에 의해 추동되는 (도

구적) 근대성을 비판하면서도 근대성을 부정하기보

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장준호, 2015). 그러나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기반한 

공론의 정치로 현대사회의 체계적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논쟁점과 관련하여, 아렌트나 하버마스가 

제시한 공론장 개념과 특히 의사소통적 합리성의 중

요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달리 말해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과 합의가 비록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의 정

치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실천으로서 노

동의 중요성이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고대 도

시국가에서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제적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웠지만, 현대 도시사회에서 시민들

은 이러한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

다. 즉 인간의 노동은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

고 경제체계를 작동시키지만, 실제 근대 자본주의 사

회에서 노동은 상품화되어 자본에 의해 식민화(즉 노

동의 소외)되었다는 점이 여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계의 통제로부터 벗

어나기 위한 탈식민화(탈소외) 운동의 정당성은 경제

체계에 누적된 사회적 잉여가 바로 노동에 의해 생산

되었다는 사실에 기반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편적 또는 공동체적 권리를 강조하는 시민권보다

는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로서 르페브

르가 제시한 도시권 개념이 더 유의하다고 하겠다. 

아렌트, 하버마스 등을 포함하여 시민사회 개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연구들에서 지적될 수 있는 또 다

른 문제는 공론의 정치에서 토론·합의되어야 할 구

체적 내용과 이의 실현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는 점이다. 물신화된 정치체계에 대한 저항은 공론의 

정치(즉 협치)에 대한 요구 그 자체가 내용이며 방식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제체계에 대한 저항

과 요구는 공론의 정치에 바탕을 둔다고 할지라도 그 

구체적 내용과 방식은 사회적 부(잉여)의 (재)분배에 

대한 참여(즉 물질적 포용)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 새롭게 등장한 환경위기의 문

제의 극복을 위하여, 경제 및 정치 체계가 생태환경과 

맺고 있는 관계의 전반적인 전환에 대한 요구가 필요

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의 후반부는 정

치적 협치, 경제적 포용, 생태적 전환에 관한 요구, 그

리고 이러한 요구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

민정과 도시권의 개념에 근거를 두고 ‘시민의 수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그 전에 현실세계에서 수도 서울

의 역할과 기능변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편으로 시

민사회의 외형적 발달과 다른 한편으로 공론장의 실

질적 붕괴 과정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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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3. 서울의 사회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

수도는 일반적으로 한 국가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의 최고 기관들이 소재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근대적 

의미에서 국가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는 주권을 가져야 하며, 주권의 내·외적 행사는 영토

와 국민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는 근대적 

국민국가의 등장 및 영토공간의 구축과 그 맥락을 같

이 한다. 역사적으로 20세기 이전 국민국가와 그 수

도는 서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의 몇몇 국가들에 한정

되어 있었다. 고던(Gordon, 2006)에 의하면, 1900년 

세계에서 수도를 가진 국민국가는 40여개에 불과했

고,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은 19세기 스페인과 포르투

갈 제국의 붕괴로 독립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었

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제1차 및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자신의 수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예로 1980년대 후반 구

소련의 해체로 상당수의 국가들과 이들의 수도가 탄

생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200개 

이상의 수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 도시들은 다양한 역사적 배경 속에

서 발전해 왔으며, 해당 국가와 그 도시 자체의 특성

에 따라 상이한 위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여러 유형으

로 구분된다(Hall, 2006).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

도는 대체로 근대 이전부터 이미 중앙집권화된 지배

권력의 중심지로서 비교적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

진 도시들이다. 따라서 이 국가들의 수도는 서유럽 국

가들의 수도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

와 그 수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이 동

서양에서 근대 국민국가와 그 수도의 역할은 형성된 

시기나 국가의 특성에 따라 상당히 다른 역동성을 가

진다고 할지라도, 지역과 시기를 막론하고 일정한 특

성을 공유한다. 예로 막스 베버(Max Weber)가 도시

를 이념형적으로 개념화하여, 자본주의 발달과정을 

중세말기 유럽의 도시국가들에서 확인하고자 한 것

처럼, 앞서 논의했던 생활세계로부터 경제·정치체계

의 분리, 그리고 생활공간에서 사적 및 공적 영역의 

분화 및 시민사회와 공론장의 형성 등은 도시의 민주

화 과정을 확인될 수 있는 이념형적 개념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림 1>은 서울을 포함하여 동

아시아 국가들에서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과 그 배경

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제시된 용어들은 한국과 아

시아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적, 지구적 

차원을 고려하기 위하여 세계경제 차원을 추가했다. 

서울은 조선시대의 시작과 더불어 새로운 지배 권

력의 소재지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주민들의 일상적 삶의 터전 또는 생활공간으로 자

리 잡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서울을 중심으

로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서울

은 자생적 경제발전 과정을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제 침탈에 의

한 식민화로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치적 독립

과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자본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 진입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그림 1. 수도의 다규모적 위상의 배경

출처: Douglass, 2006, 544에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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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본주의는 주요 도시들에 거점을 둔 부르주아계

급에 의해 촉진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수도

를 포함하여 대도시들에서 부르주아계급이 미형성된 

상황에서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국가에 의해 주도

되었다. 즉 식민제국으로부터 해방·독립된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독재 권력에 의해 장악된 권위주의

적 정부에 의한 국민국가의 형성과 자유주의적 정치 

레짐의 구축을 경험했다(Douglass, 2006). 또한 흔히 

공권력(군사적 폭력)을 동원해 집권한 이러한 지배세

력들은 경제발전(그리고 한국의 경우, 반공)을 가장 

우선된 통치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

배를 정당화하면서 국가적 통합을 추구했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발전주의’ 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국가에 의해 추동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

정은 한정된 자원과 국가 재정의 선택적 투입을 통해 

특정 도시나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거점개

발전략을 강구했으며, 이에 따라 정치권력의 소재지

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원료 및 상품의 수출입이 

용이한 동남임해지역을 양축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었다(최병두, 2012). 서울은 지배 권력이 위치

하는 국가의 정치적 중심지이고 해방에 따른 해외동

포의 귀국과 6.25전쟁에 따른 피난민들로 상당한 인

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본주의화 초기 단

계에는 경제적 잉여의 부재로 경제발전에 어떤 선도

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다. 즉 서울은 국가주도적 경

제성장 과정에서 우선적인 투자의 대상지였고, 이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추가적으로 집중·집적하는 양

상을 보였다. 물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울의 경제

는 근대적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기반을 두고 급속히 

성장하게 되었고, 물질적 생활환경도 다른 도시나 지

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그렇지만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서울은 농촌의 압출요인들에 

의해 유출된 인구가 과잉 집중하여 아직 임노동자로 

흡수되지 못한 도시빈민들이 산재해 있는 전형적인 

제3세계의 종주도시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1960~80년대 권위주의적 발전주의 국

가에 의해 주도된 한국의 자본주의화 과정은 압축적 

산업화와 도시화를 통해 촉진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국가

의 중심지로 발전했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지

칭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었던 ‘한강의 기적’이라는 수

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서울의 중심적 역할을 상징

적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주민

들은 아직 물질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시민사회에서 분화된 공적 영역을 구축하

기에는 역량이 크게 미흡했다.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

적 국가 권력은 경제성장과 반공을 빌미로 다양한 방

식으로 도시 주민들과 생활공간에 직접 개입하여 감

시·통제하고자 했으며, 주민들도 대부분 이러한 이

데올로기에 의해 탈정치화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생

활공간에서 시민사회의 발달과 이에 기반을 둔 공론

장의 구축은 거의 불가능했다. 물론 해방 후 국민국가

의 형성을 주도했던 자유당 정권의 무능과 부패에 항

거하는 1960년 4.19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군

부 및 신군부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학생운동과 특히 

1980년 광주민주화 운동으로 대표되는 격렬한 시민

운동이 있었지만, 공권력을 동원한 독재정권에 의해 

저지·억압되었다. 요컨대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

지 한국의 자본주의 경제성장은 시민성을 위한 민주

적 권리들의 유보를 대가로 요구했다.

특히 한국의 경제성장은 내생적 요인보다는 외생

적 요인에 더 많이 의존했다. 1970년대 서구 경제는 

포드주의의 한계로 봉착한 과잉축적의 위기를 해소

하기 위해 첨단기술부문에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기

존의 노후하고 표준화된 중화학공업을 동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로 이전시켰다. 이를 계기로 한국은 노

동집약적 경공업과 조립가공업에서 벗어나 중화학

공업에 기반한 신흥공업국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었

고, 세계경제공간은 선진국의 첨단기술산업, 신흥공

업국의 표준 중화학공업, 그리고 후진국의 경공업 및 

자원집약적 산업으로 구성되는 신국제분업으로 재편

되었다. 서울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산업구조의 재편

과 인력 공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지만, 1980년

대 이전까지 이 역할을 담당한 실제 주체는 아직 미

성장한 대기업(자본)이 아니라 권위주의 정부의 한축

을 이룬 군부엘리트 집단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 종속적 포드주의에서 비롯되었지만 본사와 

분공장의 기능적, 공간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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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영 및 연구개발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와 연구기

관들은 서울로 재집중하는 한편 생산시설을 가동하

는 분공장들은 물적 인프라와 저렴한 노동력이 산재

하는 지방 공업도시들에 분포·확산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은 본사/분공장 간 공간적 분화와 기능

적 연계성을 통해 다른 도시와 지역들의 경제를 직접 

통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창출된 이윤(경제적 잉

여)을 공간적으로 집중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정치 

및 경제 양 측면에서 모두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

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불균등은 심화되

었다. 뿐만 아니라 포드주의적 대량생산대량소비 경

제체계의 발달은 자원의 대규모 소모와 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로 심각한 환경위기를 초래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적 신군부정권

에 대한 저항으로 촉발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시민사회의 조직화와 노동조합의 제도화를 이끌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론을 민주적으로 활성

화시키는 언론운동이나 학술운동도 촉진시켰다. 이

에 따라 한국 사회는 시민사회(공론장을 포함)의 형

성과 이에 바탕을 둔 정치적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하

는 한편, 노동운동의 활성화로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

동조건의 개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6월 민주화운동

은 서울의 대학 및 시민사회의 공적 공간(거리와 광

장)에서 우선 시작되었고, 더욱 고양되면서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 서울은 시민(운동)의 실질적

이고 상징적인 수도로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시

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역할은 그렇게 오래가질 못했

다. 1990년대 들어와서 중앙 정치권력은 탈군부화하

여 국민 투표로 선출되었고, 1990년대 중반 지방자치

제도 시행되었지만, 보수화된 정부는 당시 세계적으

로 확산되고 있었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에 편

승하여 기업들의 규제완화와 시장에 대한 국가 개입

의 축소 등을 천명하면서 합리적인 경제 계획과 통제

를 포기함으로써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

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지만, 경제적 삶은 1990년대 초반 실질

임금의 상승과 내수시장의 확충에도 불구하고 1997

년 위기 이후 복지서비스의 축소와 실업 및 비정규직

의 확대 등으로 오히려 위축되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심각한 충격을 받은 한국 경제

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최소한 

외형적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의 요구로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일반화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금융체계의 재정비가 촉진되

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대기업(이른바 재벌)들은 도

산했지만, 위기를 견뎌낸 대부분의 재벌들은 한국 경

제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

에 편승하여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진입하고자 했다. 

정보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지구화과정에서 국가의 

경계는 점차 이완되었고, 이로 인해 기존 국민국가의 

중심으로서 서울이 담당했던 수도의 기능도 점차 약

화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은 과밀

화로 인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 지구적 경

쟁에서 세계도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도시

들보다 더 많은 재정이 투입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신

자유주의화 과정에 조응하는 도시정부의 기업주의적 

전략으로 더욱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부의 집중·

집적은 지속되었고, 비수도권과의 불균등은 더욱 심

화되었다. 정보화과정을 추동한 교통통신기술의 발

달은 도시 및 지역들 간 초공간적 이동성을 증대시키

고 사회공간적 연계성(네트워크)을 확충하면서 지리

적으로 양방향 소통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

로 기대되었지만, 실제 그 효과는 오히려 불균등발전

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중앙정부와 더불어 서울 및 수도

권의 도시정부들은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규

제 완화와 각종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해외자본을 유치

하고자 했으며, 도시정부는 도시의 신자유주의적 기

능 및 관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치권력

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공간을 재편하고자 했다. 세계

도시의 창출과 수도 도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정부

는 공공부문 개발과 민관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도

시재생사업을 추진했으며, 특히 거대 도시 프로젝트

들은 서울과 그 주변 건조환경의 대규모 재구축으로 

도시 공간과 경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에 따라 

서울은 국가 영토의 중심으로서 수도에서 나아가 동

아시아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는 세계도시로서 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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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보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도시로서 서울의 기

능과 위상은 지구적 자본의 이윤추구와 지배적 정치

집단의 권력 강화를 가능하게 했지만, 서울의 생활공

간에 심각한 고통을 초래했다. 대규모 건조환경을 구

축하기 위한 메가프로젝트 사업들은 토지와 주택가

격을 폭등시켰고, 공적 목적을 명분으로 도시 공간

의 재개발과 이에 따른 사유화와 상품화를 촉진하였

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구적 금융위기(예로 2008년 

위기)로 인해 금융조달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단 또

는 포기 사태로 이어지거나 또는 이 사업들에 반대

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심각한 저항

에 봉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서울

과 주변 수도권의 난개발이 촉진되었고, 포드주의적 

산업화로 악화된 환경문제가 1990년대 어느 정도 통

제되었지만, 2000년대 이후 다시 서서히 심화되게 되 

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과정

에서 서울의 도시 공간이 자본과 권력에 의해 지배됨

에 따라, 서울의 시민사회와 공적 공간은 완전히 소

멸되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점차 약화·축소되었다

는 점이다. 1980년대 후반 국가의 정치개혁을 요구했

던 시민사회의 조직들은 IMF위기 이후 지구적 자본

의 도시 유입과 이에 따른 도시공간의 기업주의적 재

편에 대해 점차 무력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사회의 정

치적 전선은 신자유주의적 국가 정책에 대한 반대에

서 나아가 지구적 자본에 대립하는 반지구화운동으

로 확장되어야 했지만, 오히려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

해 국내 대기업 자본뿐만 아니라 지구적 (금융)자본

의 유입과 활동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였고, 위기 직후 

있었던 재벌 해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줄어들었다. 그

리고 보수적 정부(중앙 또는/및 지방)의 신자유주의

적 정책이 만연하면서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의 경제

적 고통의 심화로 운동 주체가 약화된 상황에서, 시민

사회 조직들도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에 대한 저

항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어려웠다(김석수, 2001). 그

러나 200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에 걸쳐 지구적 자

본의 억압과 보수정권의 통제가 본격적으로 심화되

면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이명박정부에서 광우병 우

려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수입반대운동에서 나타난 

세계시장 통합 거부, 즉 반지구화운동, 그리고 무능하

고 부패한 채 재벌 대기업들과 결탁한 박근혜정부에 

대한 탄핵운동으로 드러난 반신자유주의운동의 성과

를 거두게 되었다. 즉 서울의 시민사회는 생활공간을 

억압하는 신자유주의 국가와 세계경제에 저항하는 

실질적이고 또한 상징적인 장소로 활용될 수 있었다.

<표 1>은 이상에서 논의한 서울의 다규모적 사회

공간적 위상과 역할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7) 서울은 

시민들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생활공간으로서 도

시이며, 국가 경제발전과 정치적, 영토적 통합의 중

심을 상징하는 수도이고, 나아가 자본주의 경제체계

의 지구화 및 세계정치 질서에 편입된 세계도시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서울은 1960년대 본격화된 산업

화·도시화 과정에서 나아가 탈산업화와 지구화 과정

을 거치면서 위상과 역할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정

표 1. 서울의 다규모적 위상

규모(스케일) 지역 국가 세계

도시 기능 지방도시(생활공간) 국가 수도 세계도시

사회적

역할
삶의 질을 위한 복지와 

일상생활의 (재)생산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통합의 상징

자본주의 경제체계 및 

세계 정치 질서에 편입

변화
억압적 정권으로부터 

시민사회의 민주화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국제적 관계에서 세계체제로 전환

공간적

특성
시민의 생활공간

(의사소통과 상호인정)

국가 영토의 중심

(정치경제적 및 상징적)

세계적 자본의 재영토화

(지구적 네트워크의 허브) 

변화
생활세계의 식민화, 공적 공간의 

사유화(엔클로즈)와 상품화

영토 경계의 이완(폐쇄적 경계에서 

다공적 경계로 전환) 

초공간적 이동성과 지구지방화

(다규모적 네트워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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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및 재벌 권력의 중심으로서 국가 수도이고 지구적 

영향력을 점차 강화시킨 세계도시로 발전해 왔다. 그

러나 이 과정에서 서울의 생활공간에서 살아가는 시

민들은 물질적으로 다소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게 되

었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및 정치적 체계의 둔감한 

(때로는 노골적인) 억압(주거비 상승, 사교육비 증가

에서부터 심각한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으로 신체

적 고통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시민사회는 권위주의 독재정

권의 통제에서 벗어나 정치적 민주화를 일부 이루어

졌지만 신자유주의적 국가와 자본주의의 지구화의 

영향으로 다시 위축되었다. 시민사회는 국가 권력에 

대한 정치적 지지나 자본 축적을 위한 노동력과 구매

력의 제공과 같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또한 동

시에 공동체적 생활세계에서 문화적 실천을 유지·창

출하기 위하여 생활공간 또는 더글러스 등(Douglass, 

2006; Daniere and Douglass, 2009)이 지칭한 시민

공간(civic space)을 요청한다. 수입쇠고기반대나 부

패정권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지구화 및 신자유주의화로 인한 시민성의 위축에 직

면하여 공적 영역에서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는 도

시의 시민공간의 생산과 유지에 결정적이며, 이에 따

라 시민사회의 새로운 역동성이 창출되고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요컨대 서울은 ‘시민의 수도’로서 위상

과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4. 시민정과 도시권에 근거한  

시민의 수도 정책

1) 시민사회의 정치에서 시민정으로

수도는 기존 정치경제 질서의 중심지이고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의 용광로이지만(Mayera et al., 

2016), 또한 동시에 새로운 사회를 선도하는 정치적 

장이 된다. 한국의 수도뿐만 아니라 서구의 수도들도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서유럽

의 수도들은 기존의 정치 질서에 대항하는 격렬한 저

항운동을 통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도시

공간을 재편하고자 하는 시민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서구의 수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로서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민주적 시민사회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 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적 나

아가 세계적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상징적인 영향력

을 미친 제도적 변화를 추동해 왔다. 이러한 점은 오

늘날 지구화, 정보화 과정을 통해 국경이 없는 세계

시민사회(탈국민국가) 또는 ‘중심이 없는 사회’로 지

칭되는 네트워크사회(포스트모던 사회)에서도 그러

하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민국가를 전제로 했던 시

민성의 개념은 지구적/지방적 시민성, 또는 세계시

민적 시민성 등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도시적 시민

성에 바탕을 두고 수도를 중심으로 대도시에서 전개

되는 정치는 ‘시민성의 정치’로 일컬어지며, 이에 따

라 시민사회와 국가 사이에 ‘정치적 전선’(political 

frontier)이 조성되어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기도 한다

(Dijkink, 2000). 

지구지방화 과정 속에서도 오늘날 수도는 시민의

식과 책임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다양한 시민단체들

로 구성된 시민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억압으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받고 나아가 정치경제체제의 

변화를 요구하는 전선 형성의 전형임을 보여주는 많

은 사례들이 있다. 지난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 직

후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시발하였지만,8) 미국의 수

도 워싱턴과 서유럽의 주요 수도들로 광범위하게 확

산되었던 공적 공간 점거운동은 대표적 사례이다(장

세룡, 2017). 수도의 도시공간 점거운동은 이명박정

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운동, 박근혜대통령

에 대한 탄핵요구운동 등과 더불어 수도가 이러한 정

치적 전선을 선도하는 대표적이고 가장 명시적인 장

임을 보여주었다. 물론 지구경제나 국가정치의 메커

니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수 있는 적소들

은 세계 및 국토 공간 어디에나 산재해 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활동이나 선구적 

운동들은 수도로 집중·집결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수도가 국가적, 세계적 경제정치

의 중심지로서 상징성을 가지기 때문만 아니라 대규

모 인구가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며, 이들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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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부정의한 정치권력과 자본에 반대하여 사회

변화를 추동할 수 있는 운동 에너지를 잠재하거나 생

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데리다의 수도 개념

이 함의하고 있는 바이다. 물론 데리다의 수도 개념은 

기본적으로 수도의 어원과 의미 해석에서 도출되었

다는 점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지만, 역사적으로 수도

는 과거에 대한 기억에 바탕을 두고 미래에 대한 희망

을 전망하는 역량을 잠재하며, 잠재된 에너지를 현실

화하여 정치적 운동의 최전선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

을 정당화시켜준다. 이러한 점을 개념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또 다른 이론은 시민(성) 및 시민사회 이론이

다. 이 이론은 서구사회에서 발달하여 다의적인 의미

를 가지지만,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일반화되

고 있다. 이 이론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이념(또는 

가치)은 시민의 자유와 시민권의 보장, 그리고 시민

사회의 자치성(자율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은 시민들의 생활세계(생활공

간)에 대한 지구적 및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치체계

의 지배(식민화)로부터 벗어나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을 

개념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 

그러나 기존의 시민사회이론, 특히 하버마스의 시

민사회이론은 여러 가지 한계 또는 의문점을 자아낸

다. 여기서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의문점은 첫째 하

버마스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시민사회와 체계(국가 

및 시장)를 상호 분리된 실체로 파악하고, 시민사회

를 경제 및 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된 생활세계를 회

복하기 위한 운동의 장(특히 공론장)으로 파악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체계 간의 구조적 분리는 시민사

회가 비록 자율성을 획득했다고 할지라도, 시민들이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넘어서 국가(중앙 

및 지방정부)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정

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념적으

로 차단시키고 있다. 둘째, 하버마스의 이론에서 언어

를 매개로 한 공론장의 재활성화는 돈과 권력을 매개

로 한 체계의 지배나 왜곡(이데올로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공론의 구체

적 내용이 어떻게 구성·요구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는 아무런 답을 줄 수 없다. 셋째, 하버마스는 자신이 

주장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시민사회의 주장이나 

요구, 특히 공론장에서의 합의를 정당화시켜 준다고 

주장하지만, 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이러한 정당성

을 내재하는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특히 포스트모던 

이론가들)에게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질 못한다. 여기

서는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고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논제는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국가와 시장 

간 관계에 관한 것이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시민들이 

정치 및 경제 체계의 억압에 대항하여 얻게 되는 일

정한 성과는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시민사회

의 자율성의 확보, 나아가 국가와 시장의 합리적 작동

에 대한 요구 등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이 점에서 어

떤 의문이 제기된다. 시민들이 국가와 시장의 운영 주

체로서 체계에 직접 개입 없이,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하버마스는 시

민사회에 관한 자유주의적 입장, 즉 기본적으로 국가

와 분리된 시민사회에서 시민들이 보편적 권리와 자

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된

다(김대영, 2004). 이러한 자유주의적 입장은 그러나 

(자본주의적) 경제·정치 체계의 작동 메커니즘들의 

직접적 통제나 극복 없이, 즉 이들과 무관하게 시민의 

자유와 권리,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

에 대한 의문에 답할 수 없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하

여, 시민사회의 역할을 국가 권력의 억압적 행사에 대

한 저항 조직과 실천에서 나아가 국가(정부)를 직접 

운영하는 ‘정치사회’의 포섭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

다는 점이 대안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 사고는 그람시의 시민사회 및 국가 

개념에 부분적으로 근거한다. 그람시는 하버마스와 

유사하게 시민사회를 물질적 생산과정인 경제영역에 

속하지 않고, 또한 국가에 의한 통제나 영향을 받지 

않는 시민들의 자발적 조직체로 정의한다. 그러나 그

는 국가를 단순히 시민사회를 억압하는 정치적 장치

라는 견해를 벗어나서 물리적 강제력을 지닌 정치사

회와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닌 시민사회의 결합으로 

정의한다. 국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사적 형태의 조

직들(예로 정당, 학교, 노조, 언론, 종교단체, 기타 시

민단체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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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유지된다. 즉 국가는 부르주아적 지배를 정당화하

기 위하여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에 바

탕을 둔 헤게모니를 장악해야 한다. 그람시는 서구 자

본주의 체계의 견고성이 억압적인 국가로부터 유래

하기보다는 헤게모니가 행사되는 시민사회에서 유래

한다고 본다(Gramschi, 1971, 216 및 261).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지배계급의 헤게모니 전략에 가장 확

실한 입지점을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시민사회는 그

들의 헤게모니 전략이 평가받고 도전받는 불확실한 

경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국, 1995, 38; 허평

길, 1999, 268). 그렇다면, 자본주의적 지배계급이나 

국가 권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목

표는 시민사회에서 작동하는 헤게모니에 대한 대항

헤게모니를 창출하여 시민사회를 재구성하고, 나아

가 시민사회가 정치사회를 흡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람시의 시민사회론도 문제점을 가지겠지만, 그

의 ‘통합국가’론은 시민사회가 단지 자율성의 확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정치사회(정부와 관

료조직)를 포섭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시민사회에 의한 정치사회의 포섭, 

즉 시민사회에 의한 정부 운영은 국가나 세계 차원에

서보다는 도시나 지방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실험

적으로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의 시민사회가 도시정부의 자치적 운영을 담당하는 

정체를 ‘시민정’(civic polity)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9) 

시민정은 도시의 구성원들이 시민적 역량과 정체성

에 바탕을 두고 시민사회를 조직화하여 시민적 권리

(또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적극적 행사를 통해 정치

사회(지배계급과 관료조직)를 흡수 또는 대체하여 도

시정부를 운영하는 정체로 규정될 수 있다(그림 2 참

조). 시민정의 개념은 국가를 완전히 소멸시키거나 대

체하고자 하는 아나키즘이나 코뮨주의와는 달리 (도

시)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인정하면서 운영제도를 시

민사회에 편입(융합이 아니라)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다양한 관점들, 예로 자유주

의적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시

민정은 기존의 정치이론에서 흔히 거론되는 국가 형

성을 위한 사회적 계약에서 도시의 시민적 정체 형성

을 위한 ‘시민적 계약’(civic contract)으로 전환한 정

치체제라고 할 수 있다(Chryssochoou, 2001).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념적으로 몇 가지 주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시

민정의 개념은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전제로 한다. 기

존의 정치구조에서 시민은 정치경제적 지배계급의 

통제와 억압의 대상 또는 이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동

의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만, 시민정은 시민과 시민사

회의 조직체가 수동적인 저항이 아니라 대항 헤게모

니의 구축을 통해 보다 능동적인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시민정은 시민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

으로 정체 형성에 참여함으로써 그 정체에의 소속감

과 정체성, 연대(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 둘째, 시

민정의 개념은 시민들로 하여금 대립과 저항을 위한 

정치적 전선을 넘어서 정치사회의 포섭과 제도적 정

그림 2.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합체로서 시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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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의 직접적 참여를 강조한다. 기존의 시민사회이

론들은 대부분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 한정되

는 것처럼 인식하지만, 시민정의 개념은 제도화된 정

치의 운영자가 될 수 있음을 정당화시켜 준다. 셋째, 

이 개념은 기존의 시민(성)과 (국민)국가(또는 정부) 

간 관계에서 국가중심적 사고(국가주의적 방법론)에

서 벗어나 새로운 시민성의 개념을 강구하도록 한다. 

시민들은 보편적 자유와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는 

자유주의적 주장이나 시민들이 특정한 공동체의 소

속을 통해 평등과 권리를 보장 받는다는 공동체주의

적 주장은 시민과 국가(정치공동체) 간의 관계성을 

무시함으로써 이들 간 통합적 관계에 초점을 둔 새로

운 정체의 형성을 가로막는 이해하기 어렵게 한다. 이

러한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성이 국가의 차원뿐만 아

니라 그 하위 규모인 도시적 차원에서 보다 용이하고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정의 개념은 뒤

에서 논의될 ‘도시권’의 개념에 의해 더욱 정당화될 

수 있다. 

요컨대 시민사회가 자발적 조직화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시정부의 시민-지향적 편성을 제

도화하지 못할 경우, 시민정이라는 정체의 정당성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다시 국가중심적 정체가 만연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완전한 형태의 시민정은 자본주

의적 정치경제체제(즉 대의제를 전제로 한 국가 정치

체계와 물신화된 상품 생산에 기반한 세계 경제체계)

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도시정

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서 ‘도래할’ 정체라고 

할 수 있다. 시민정의 개념이 가지는 이러한 유의성들

에 더하여, 시민정의 개념은 시민의 주체적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점

은 두 번째 논제, 즉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적 공

론장의 재활성화에서 공론의 구체적 내용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한다. 

2) 도시 정책의 새로운 모형들과 도시권

좁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에서의 정치가 생활세계에

서 시민들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보장하

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넓은 의미에서 시민사회의 정

치, 즉 시민정에서 시민들은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넘

어서 정치 및 경제 체계에 직접 개입하는 (도시)정부

의 운영자로서 정책을 입안·수행한다. 이러한 점에

서 시민정에서 필요한 정책의 주요 내용들에 대한 고

려가 요청된다. 시민정의 주요 정책들은 시민사회의 

사회문화적 재생산의 자율성을 넘어서 정치·경제체

계의 점진적 개입을 통한 이의 재편을 기본 취지로 설

정한다. 이러한 점에서 3가지 측면 또는 영역의 정책 

및 정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첫째 정

치체계 자체의 재편을 위하여 정치·정책적 의사소

통에 기반한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협치의 정

치), 둘째 경제체계의 재편을 위하여 차별 배제, 즉 포

용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포용의 정

치), 셋째 정치·경제체계와 자연환경 간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생태적 순환체계의 전환(전환의 정치) 

등을 포함할 것이다(그림 3 참조). 시민정에서 추진할 

정책의 3가지 주요 영역들은 최근 도시이론에서 관

심을 끌고 있는 3가지 유형의 모형(또는 패러다임)들, 

즉 협치도시, 포용도시, 전환도시의 개념들과 관련시

켜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포용의 정

치는 좁은 의미로 사회(공간)적 차별과 배제를 해소

하고 포용과 통합을 지향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좀더 

포괄적 의미에서 포용의 정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의 완화, 자원 배분의 기회 및 결과의 형평성 제고 등

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

써 포용을 통한 성장을 모색하는 정치이다. 이러한 포

용의 정치는 자본주의적 경제성장 과정, 특히 1990

그림 3. 시민정을 위한 정치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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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과정이 경제적 양극

화 심화와 사회적 취약집단들의 배제로 심각한 사회

문제를 유발함으로써 더 이상 경제 과거와 같은 고도

의 경제성장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성찰에 근거한

다. 이에 따라 포용의 정치 또는 이를 통한 포용도시, 

포용성장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

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박인권, 2015). 물론 이러한 포용도

시 또는 포용성장의 개념이 기존에 신자유주의적 지

구화 경제를 추동했던 세계은행(World Bank)이나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도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World Bank, 2015 등 참조) 한계에 봉착한 신자유

주의적 경제체계의 자기 조정과정이라고 비판될 수

도 있을 것이다(최병두, 2017). 이러한 점에서 포용의 

정치는 체계의 자기조정과정이 아니라 생활세계에서 

자원 배분의 차별화와 배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진정한 요구로 추동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전환의 

정치는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지속불가능하게 된 자

원순환(즉 신진대사)과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간 사

회와 생태환경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정치

를 의미한다. 새로운 생태환경적 관계를 위한 전환의 

정치 또는 전환도시 정책은 사회-환경 관계를 매개

하는 기존의 경제정치체제를 질적으로 새로운 단계

로 변화시키는 거시적 전환을 추구하거나 또는 생태

환경의 위기를 점진적으로 해소하여 생태환경의 복

원력을 회복하도록 함으로써 사회-환경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도 역시 그 동안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

념과 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 확인된 것처럼 기존의 

환경위기를 유발한 경제정치체제의 전환 없이 위기 

자체만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한 전략(예로 이른바 저

탄소녹색성장 전략)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환의 정치, 특히 우리 사회나 도시가 

요구하는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의 전환(예

로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

환)만이 아니라 공급주도, 중앙집중적, 시장의존적 생

산 및 관리체제를 수요관리, 지역분산적, 시민참여형 

체제로의 이행을 의미한다(최병두, 2013). 이러한 생

태환경적 전환의 정치는 도시에서 사용되는 물질적 

자원(에너지 포함)의 자립적 순환과정을 추구한다. 

셋째 정치·정책적 의사소통을 추구하는 협치의 정

치는 오늘날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는 대의제 정치의 

문제점을 해소·극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의 직접적 

참여와 의사소통(공론화) 과정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

천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협치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은 시민사회

를 중심으로 정부와 시장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

운 사회정치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참여와 협력 과

정으로 이해된다(Ansell and Gash, 2008; 최병두, 

2015). 이러한 협치는 이해당사자인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 내에 어떤 규

범성(의사소통적 합리성 또는 신뢰와 호혜성)을 함의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는 이러한 규범성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의 형식적 동의를 구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전

략을 위한 명분으로 동원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협치의 정치는 기존의 네트워크 거버

넌스 개념에서 벗어나 공론화를 통한 시민사회의 의

사소통적 동의에서 나아가 도시정부에의 실질적인 

참여와 운영을 추구하는 시민적 헤게모니 거버넌스

(즉 시민정)의 구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또는 모형)의 도시 정책들은 

현대사회의 정치·경제체계 자체를 완전히 극복하기 

위한 전략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체계로부터 생활세

계를 보호하고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보장할 뿐 아니

라 체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

민정의 실질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해 추진

될 정책·정치들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무엇인

가라는 의문이다. 

이 의문, 즉 세 번째 논제에 대한 답으로 우선 고려

될 수 있는 개념이 하버마스의 시민사회론에서 제시

된 ‘의사소통적 합리성’(또는 공적 또는 상호주관적 

합리성)이다. 즉 하버마스에 의하면 상호이해를 지향

하는 시민들은 생활세계 속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

신들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규제하거나 비판하는 

‘규범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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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세계를 정치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로부터 벗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의한 공

적 영역의 활성화라고 주장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에 대해, 포스트모던 이론가들과의 논쟁에서 흔히 지

적되는 것처럼, 서구적 전통 속에서 개념화된 의사소

통적 합리성이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통한 합의라고 할지

라도, 실제 타자의 정체성과 차이를 무시하거나 억압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된다. 또한 하버마

스 자신의 주장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정치경제체계

에 의해 이미 식민화되었거나 ‘체계적으로 왜곡된’ 공

론장에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작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의사소

통적 합리성이 생활세계의 규범적 잠재력으로 내재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 

윤리적 근거에 대해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겠다. 

시민정의 구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추진

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개념으로 시민성(또

는 시민권)을 들 수 있다. 시민성은 (도시)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나 생활태도를 의미

하며, 또한 동시에 특정한 정치적 공동체(대표적으로 

국가)에 소속됨으로써 가지게 되는 권리와 의무를 의

미한다. 전통적으로 시민성은 국민국가와 관련된 것

으로 이해되었지만,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은 최근 지

구지방화 과정과 이에 병행된 공간구조의 재편으로 

다규모화되고 있다. 즉 전통적 정치공동체인 국가와 

관련된 국가적 권리와 의무로서 시민성의 개념과 더

불어 세계화된 시민사회(세계시민주의에 의해 주로 

뒷받침되는)의 사고와 관련된 세계시민성이나 도시

의 거주자로서 가지는 정체성과 권리에 근거를 둔 ‘도

시 시민성’의 개념이 제시되기도 한다(Purcell, 2003; 

Baubock, 2010). 특히 사회공간적 측면에서 시민성

은 개인이 가지는 절대적 권리라기보다는 집단적(공

동체적)이며 관계적 권리라는 점이 강조된다. 또한 이

러한 시민성의 사고는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 권리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

며, 공동체가 부여하는 수동적,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시민들의 실천적 요구에 의해 쟁취되는 능동적, 역동

적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조철기, 2016).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시민성의 개념이 어떻게 규

범적 원리를 포괄하는가, 즉 시민성의 요구를 정당화

시켜 주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 선뜻 답하기 어렵

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은 다른 규

범적 개념들 예로 평등, 사회정의, 인권 등의 시민적 

가치나 규범적 원리를 포괄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시민성의 

개념이 이러한 보편적 윤리의 개념들과 관련시켜 재

구성될 경우, 시민성의 개념은 그 속에 함의된 장소-

특정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 시민성의 

개념이 사회공간적 범위를 전제로 한 공동체의 성원

성(membership)에 근거를 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적 입장에서는 시민권을 개별 정치적 행위자들 간 ‘사

회계약’의 사고와 관련시키기도 하지만, ‘사회계약’의 

사고는 역사적으로 부재한 것의 가정, 즉 현실성을 결

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성의 개념은 

자본주의적 계급관계와는 무관하게 중산층(부르주

아)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사회적 부(경제)

의 생산자(노동)계급을 간과 또는 배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점에서 시민성의 개념을 대체하거나 재구

성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 즉 그 자체 내에서 규범적 

근거를 가지면서도 국민국가와의 관련성을 넘어서 

도시적 맥락에 적용될 수 있고 나아가 생산계급을 포

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줄여서 도

시권)의 개념이 제시될 수 있다. 르페브르는 도시의 

일상생활이 처한 위기에서 비롯된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 대안적 도시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도시에 대

한 권리는 자유에 대한 권리나 주거에 대한 권리와 같

이 그 자체로 명백한 권리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형태

의 권리들인 작품에 대한 권리, 참여와 전유의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포함한다(강현수, 2010). 르페브르

는 이러한 도시권의 개념을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요

구되는 권리의 문제에서 나아가 (도시)공간의 생산에 

대한 권리의 문제로 일반화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하

비는 도시권을 도시를 생산한 시민들이 자신의 희망

에 따라 도시를 재창조할 권리로 이해한다. 이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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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비는 “도시생활을 건설하고 유지하는 사람들

이 자기들이 만든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깨달을 때, 또한 그들이 마음 속 열망에 따라 

도시를 건설할 천부적 권리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다

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의미 있는 도시정치를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비, 2014, 19).

이와 같은 도시권의 개념은 의미 있는 도시정치의 

실현을 위한 시민정과 이를 통한 구체적 정책들의 입

안 및 시행의 정당성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도시

에 대한 권리는 단순히 의사소통적 합의나 또는 특정

한 정치적 공동체의 성원(또는 계약)으로서 가지는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도시에 누적된 잉여

와 건조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를 생산한 주체로

서 시민들이 가지는 집단적 권리이다. 도시공간은 도

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생산한 공유재이며, 도시

권은 시민들(생산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이러한 공유

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

에서 그 정당성을 가진다. 물론 도시의 금융투자가나 

개발업자들도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또는 더 강

하게) 도시권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

에서 도시는 누가 생산했는가, 또는 도시의 주인은 누

구인가를 규정하는 투쟁, 즉 도시에 대한 권리를 정

의하는 투쟁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병행해

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Plyushteva, 2009). 요

컨대 시민(사회)이 도시정부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

고, 시민정을 구축하여 도시권의 구체적 요구들이 반

영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날 도시권은 기존의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

일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경제정치체계의 억압에 

대한 도전으로서 유의성을 가진다. 즉 도시권은 자본

주의적 지구지방화와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에 의해 

대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공간의 재편에 저항하

여 도시의 공적 공간들을 점유하고자 하는 실천운동

에도 반영될 수 있다. 또한 도시권은 자신들이 생산한 

도시공간이 정치경제체계를 위한 공간으로 전유·편

성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목적과 희망에 따라 활용

되고 재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들을 뒷받침하

고 이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

에서 제안했던 3가지 유형의 정책들은 이러한 도시권

의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의 함의에 따라 도시권의 구체적 내용을 만들

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즉 도시권의 개념은 시민사회 

나아가 시민정의 정치와 정책을 포괄적으로 정당화

시켜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들을 정당화하기 위

한 3가지 권리, 즉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

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환의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정치와 정책 구성을 

요구하는 협치의 권리를 포함해야 할 것이다.10)

첫째 시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사회경제적 자원의 

집단적 전유와 재분배에의 참여에 대한 권리를 가진

다.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배에서 포용의 권리는 자

신이 생산한 도시(도시 잉여물, 건조환경, 공유재 등)

의 이용과 관리로부터 불평등하게 차별화되거나 배

제되지 아니하고 자원의 상대적 부족이나 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과 고용(일자리), 자원 및 자산

의 소유 및 활용, 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

신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자연환경이 지속가능

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관리하고 이용할 권

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생태환경과 인간사회 간 

물질적 순환(신진대사)관계가 자본주의적 정치경제

체계에 의해 왜곡되지 않도록 그 관계를 전환시키고

자 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생태환경적 전환의 권리라

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민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도

시의 미래 정책들의 입안 및 시행을 위한 의사결정과

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의 실천에 협력할 권리를 포함

한다. 이러한 협치의 권리는 시민들이 도시의 정치 활

동, 도시의 권리 및 행정에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할 뿐 아니라 이

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의 집행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 결론: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을 위하여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서울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6기에 이르기까지 과거와는 다른 시정 기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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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뚜렷이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람·시민 중심’

이라는 새로운 시정 기조는 다채롭고 혁신적인 정책

들을 구상하고 추진하기 위한 기본바탕이 되었다. 민

선 5기(2011.10.~2014.6.) 서울시는 ‘함께 만드는 서

울, 함께 누리는 서울’이라는 비전속에서 시정운영 방

향의 총괄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희망시정 원년” 그

리고 “복지·일자리·안전·시민참여에 중점”을 두었

다. 그리고 민선 6기(2014.7.~현재)에 와서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비

전속에서 시정운영의 방향 총괄로 “혁신·협치·소통

을 기반으로 시민생활 구석구석 실질적인 삶의 변화

를 이끌어 내는 ‘사람특별시’ 구현”을 설정했다. 이러

한 시정 비전과 총괄적 운영방향에 따라 서울시는 새

롭고 매우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 이 정책들은 

노동존중 특별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형 복지 도시 

등의 포용도시 정책, 원전하나 줄이기(에너지 자립형 

도시), 자원순환도시, 보행친화도시, 공유도시 등의 

전환도시 정책, 그리고 주민 참여의 활성화와 바탕을 

둔 마을 공동체만들기, 주민참여 예산제, 협력적 거버

넌스를 위한 조례 제정과 위원회 정비 등 협치도시 정

책 등을 포함한다. 

오늘날 모든 대도시들, 특히 수도들은 (명목적이든 

또는 실질적이든 간에) 시민의 도시임을 강조하지만

(Friedmann and Douglass, 1998), 실제 이러한 서

울시의 정책 기조와 구체적 정책 내용들은 정책의 실

현을 통한 현실 변화를 추동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성하고, 서울시의 미래 비전을 보

여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이 어

느 정도 실현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과 

세부적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문제 외에도 좀 더 

추상적인 수준에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서울시가 새로운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을 

약속하는 것은 이의 실행을 책임지는 것이며 또한 이

의 실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은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보

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정책 기조와 정책 내용들의 약

속은 시민사회의 동의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치

적 담론을 재구성한다는 점이다(서울연구원, 2016). 

서울에 관한 정치적 담론의 재구성은 서울의 이미지

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이러한 재이미지화의 평가를 

위해 예로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

다. 서울시가 흔히 인식되는 것처럼 한국 경제·정치

의 중심에서 ‘사람·시민 중심의 도시’ 또는 사람 특별

시‘로 나아가기 위해 이미지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

가? 서울시가 ‘시민과 함께 만들고 그 성과를 함께 누

리는 서울’을 지향하는 정책을 위하여 도시정부는 어

떤 정치형태를 구축해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어떤 개념에 근거하여 정당화되어야 하는가?

이 논문은 이러한 과제에 부응하여 서울을 ‘시민의 

수도’로 재이미지화하고 시민사회가 도시정부를 포섭

한 형태의 시민정 그리고 이를 통해 시행되는 정책들

의 정당성을 위하여 도시권의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

다. ‘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이미지를 재구성하는 

것은 서울이 한국의 정치경제와 국토공간의 중심으

로서 이미지를 물러 받으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이미

지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전위(선도성)로서의 역

할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수도

의 어원과 의미, 그리고 시민과 시민사회, 시민성의 

개념들을 재검토하였다. 한국의 해방과 근대 국가의 

형성 이후 본격적으로 사용된 수도라는 용어는 영어 

‘capital’의 번역어로 으뜸이나 중심이라는 의미 외에 

돌출지점으로서 곶, 선두, 선장 등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데리다는 수도 개념을 도래할 민주주

의의 전위로 해석한다. 시민의 개념 역시 영어 ‘citi-

zen’의 번역어로 고대 도시국가(아테네)에서 도시의 

거주민, 덕목을 갖춘 교양인, 공론장의 참여자의 의미

를 가진다. 시민성(또는 시민권)은 이러한 시민들이 

갖춘 자질과 권리를, 시민사회는 이들의 결사체를 의

미한다. 이러한 시민성과 시민사회의 개념은 근대 국

민국가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특히 아렌트

와 하버마스의 공론장 및 시민사회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에 의해 식민화의 위기에 처한 생활공

간과 시민사회의 복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

를 가진다. 이러한 두 가지 용어의 어원과 역사적 의

미를 반영한 ‘시민의 수도’ 개념은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정치체계의 억압 또는 식민화로 인한 생활공간

과 시민사회의 위기를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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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두

정 또는 ‘시민정’을 선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수도와 시민의 개념에서 도출된 이러한 ‘시민의 수

도’ 개념은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책 과제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사실 데리다의 수도와 도래

한 민주주의의 개념은 그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이 지

적되며, 하버마스의 시민사회 이론(나아가 의사소통

적 행위 이론) 역시 절차적 이론으로 실질적 성과에 

대한 아무런 보장도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하버마

스의 이론은 정치경제체계의 식민화로 소멸의 위기

에 처한 공론장의 활성화 또는 시민사회의 자율성을 

위하여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나아가 정치 및 경제체계의 작

동에 직접 개입하여 운영하고 변화시키려는 전략으

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넘

어서기 위하여 그람시가 제시한 대항 헤게모니와 통

합국가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사회와 도시정부의 통

합체인 시민정의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시민

정을 통한 시민사회의 도시정부 운영에서 주요한 정

책의 내용 설정을 위하여 포용도시, 전환도시, 협치

도시의 정책 모형(패러다임)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시민정의 개념과 관련 정책들의 정당

성을 위한 개념적 근거로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나 기

존의 시민성의 개념에서 나아가 ‘도시에 대한 권리’의 

개념이 제안될 수 있다. 시민성(또는 시민권) 개념에 

대한 대안으로서 도시권은 사회경제적 자원의 (재)분

배에 대한 포용의 권리, 생태환경적 순환체계의 전환

에 대한 권리, 그리고 의사소통적 참여와 협력을 위한 

협치의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주

1) 2000년대 중반 노무현정부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

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수도의 기능을 현재의 세종시

로 이전하고자 했지만, 이에 대해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특

별법이 서울을 수도로 하는 관습헌법에 위반이므로 개헌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성문헌법에 기반을 

둔 법체계에서 관습헌법이 효력을 갖는가, 그리고 서울이 

한국의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에 해당되는가 등을 둘러싸고 

학설상 비판적인 견해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예로, 장영철, 

2011; 고봉진, 2015 등 참조).

2) 김제정(2013)에 의하면, 수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가장 많

이 사용된 것은 ‘경성’(京城)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

국의 수도를 소개할 경우에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 밖에도 경도(京都), 경(京), 수부(首府), 왕성(王城), 도

(都), 도성(都城), 도부(都府) 등이 사용되었다. 또한 김정

호가 작성한 서울지도의 이름이 ‘수선전도’인데, 여기서 ‘수

선(首善)’은 『한서(漢書)』에 나오는 문장, “건수선자경사시

(建首善自京師始)”(‘으뜸가는 선(善)을 건설함은 서울에서 

시작된다’는 뜻)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3) 남한(대한민국) 헌법이 수도를 특정하지 않은 것과는 달

리,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48년 제정한 헌법

에서 서울을 수도로 규정하였고, 1972년 개정 헌법에서 평

양을 수도로 명시하고 있다. 

4) 지젝(2006)의 해석에 의하면, 데리다의 ‘도래할 민주주의’

는 미래의 민주주의, 또는 미래에 이루어질 수 있는 민주

주의의 메시아로 해석된다. 특히 데리다가 ‘메시아적인 것’

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메시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메시

아를 통해 도입될 ‘단절’이라는 형식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지젝은 데리다의 내용 없는 형식으로서 … ‘메시아적인 약

속의 순수한 형식’을 비판한다”(구자광, 2008, 15).

5) 정상호(2014, 280)는 “동학 농민군을 진압하는 데 시민들

이 거액을 쾌척했다”는 기록에 근거하여 당시 시민으로 지

칭되던 상인집단은 조정이나 정부에 대단히 종속적이었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송호근(2013)은 동학의 창시자 최제

우도 양반출신이지만 상인이었고, 최초의 종교개혁을 위해 

인민을 주체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시민의 시초를 동학에

서 찾고자 한다.

6) 정미라(2015, 246)에 의하면, 사이공간은 “물리적 장소와 

인간들 사이의 소통에 의해 만들어진 … 공적 세계”로 “그 

자체로 지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적

인 행위가 사라지는 순간 언제나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을 함

축한다.”

7) 수도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세 단계 규모 구분은 지리학에

서 일반적이지만, 특히 Douglass(2006)에 의해 제시된 것

이다. 또한 Cochrane and Jonas(1999)도 통일 독일의 베

를린을 재이미지화하면서, 세계도시, 국가 수도, 일상적 장

소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8) 월스트리트는 뉴욕에 있지만,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은 도

시 및 지역에 따라 달리 전개되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수

도 워싱턴DC에서 이뤄졌던 ‘월스트리트 점령’ 운동의 핵심

은 ‘오큐파이 캐피털’(Occupy Capital)로 연방법을 재·개

정하는 의원들과 그 주변의 로비스트들을 타도하자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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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수도’로서 서울의 재이미지화와 시민정

주요 과제였다(주간조선, 2012.3.5. 참조). 

9) ‘시민정’이라는 용어는 벤하비브(Benhabib, 1998)의 주장, 

특히 “호혜적이고 완전하게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시민정

이 된다”는 주장에서 가져온 것이지만, 구체적 내용은 관계

가 없다.

10) 이러한 점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은 제3차 유엔 하비

타트회의에서 포용도시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UN Habitat III, 2015), 같은 맥락에서 전환도시 및 

협치도시에 관한 논의에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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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최근 신자유주의 도시정책으로 인한 불균형 심화와 총량적 효용극대화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면서 포용도

시의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이 생산한 지표와 틀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미 불균등해진 공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와 상실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격차지표의 구축을 통

한 도시계획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이 주종을 이룬다. 본 연구에서는 저개발국가를 위해 제시된 포용

도시 지표나 정책방향이 대도시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대도시 서울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

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제에서 포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거버넌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포용도시는 사후적 특성을 가진 지표의 충족으로 달성되기 보다는 형성적 특성을 

가진 요인(요소)의 구축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기존 포용도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도시에 적합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도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포용성을 위한 보통도시의 개념을 

제시한다.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서울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의 회복,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형성,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 도시 공통재

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 환영도시가 되어야 한다.

주요어 :  포용도시, 보통도시, 서울, 도시공통재, 경제순환시스템, 이방인의 도시

Abstract : Inclusive city has been a buzz word, stemming from the critics for the neoliberal urban policies and 
resultant socio-spatial inequality. Most of the literature, however, are mainly focused on the less-developed 
countries and cities utilizing index-based ex-post urban planning prescriptions prepar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 HABITAT, OECD, EU, and ADB. Premising that this approach is inadequate for 
the global metropolitan city of Seoul, this paper start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city, urban commons and 
structural changes for urban governance. By criticizing Seoul’s inclusive city policies and strategies, the paper 
introduced Ash Amin’s ordinary city and strangers’ city concepts, and suggested new policy directions for 
a ordinary city Seoul as inclusive city. It proposed new policies such as building people-centered urban gov-
ernance and sound urban economic circular system, horizontal relating for empathy, mutual respectiveness, 
and collaboration, subsiding for the socio-economically marginalized class, and lastly but not least impor-
tantly, improving accessibility for amenities and resources for better utilizing urban commons. All in all, in 
order to become a genuine inclusive city for a global metropolitan city like Seoul is to regain the mechanism 
of ordinary city and welcoming city by guaranteeing participation of people of various political, social, cul-
tural backgrounds and perspectives in formulating a new urban governance.

Key Words : inclusive city, ordinary city, Seoul, urban commons, economic circular system, land of stra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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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범

1. 서론

도시는 인류문명의 성과와 문제가 집약된 장소로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소이자 다양한 문제군의 집

약체이다. 최근에는 급속한 도시화와 도시권의 광

역화와 함께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대)도시권으로

의 의사결정권한과 핵심 경제자원이 집중하고 새로

운 혁신의 창출지로서 역할하고 있다(사스키아 사센, 

2016). 동시에 도시와 비도시간, 도시내에서의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의 심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

어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포스트모던 사회로 이전하면서 기존의 합리

성에 기반한 근대주의의 문제, 즉 공리주의에 바탕을 

둔 총량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비판이 증대하고 있

다. 공리주의의 원래 가정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사

람들의 효용은 동일하며, 이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

이 계약사회의 행복을 최대화하는 것이었지만, 합리

성은 경제적 합리성으로 축소되고 개인의 효용 형평

성보다는 사회 전체의 총량적인 효용극대화만 좇다

보니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었다. 나아가 불

균형에 대한 시민사회적 해결책도 동정(sympathy)

과 자선(charity)에 바탕을 둔 부르주아의 관용이 많

은 부분을 차지하였다(Tudor, 2011). 다양한 관계의 

문제와 갈등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해 공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심화된다. 행

정에서도 기존의 하향식 정부주도의 서비스모델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의 건설과 권한이

양과 지역분권화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공동

체의 연대성에 기초한 다면적 관계에서 다양한 주체

가 결합한 사회문제의 해결방식을 공감을 기초로 한 

시민들의 참여를 사회자본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Smith, 2010). 

여기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도시의 문

제, 특히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총량적 경쟁력 향

상(데이비드 하비, 2007)이나 엘리트이론에 기반한 

성장주의로 인한 문제(존 로건·하비 몰로치, 2013)

의 해결을 위한 포용도시에 대한 논의가 최근 상당

히 활발해졌다. 특히 저개발국의 발전과 불균형해소

를 주목적으로 하는 유엔 헤비타트(UN HABITAT 

III)나 OECD, EU, ADB 등의 국제기구에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포용도시(inclusive city)

를 주요 의제로 삼고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제시하

였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7; European Ur-

ban Knowledge Network, 2014; OECD, 2016a; 

2016b, UNIDO, 2014; World Bank, 2013). 이에 대

응하여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포용도시 프레임을 

설정하고 지표개발과 이에 따른 정책개발에 노력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서울을 대상으로 포

용도시의 개념, 지표체계, 정책방향에 대한 학술연구

와 정책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다(박인권, 2015; 박

인권·이민주, 2016; 변미리, 2018; 손지현·김종구·

황선아, 2016; 윤성주, 2017; 조권중, 2017; 최병두, 

2017).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주로 저개발국의 문제해

결을 위한 국제기구들의 기본적인 틀과 유사하며, 이

미 불균등해진 공간, 경제, 사회, 문화적 격차와 상

실감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격차지표의 구축을 통

한 도시계획적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논의들이 주

종을 이룬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시에는 저개발국

가를 위해 제시된 지표나 정책방향이 적합하지 않으

며, 더욱이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상당한 위치를 차지

하고 있는 대도시 서울의 포용성에 대한 논의는, 도시

의 본질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기제에서 포용성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거버

넌스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기존 포용도시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도시에 적합한 포용성의 개념을 제시하며, 현대 도

시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도시포용성을 

위한 보통도시(ordinary cities, cf. Amin and Gra-

ham, 1997; Robinson, 2006)의 개념을 도입한다. 보

통도시는 경제순환시스템의 역동성이 문화적 혁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되는 도시로

서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력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도시혁신이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포용지표를 

통한 파편적인 도시정책이 도시의 잠재력과 도시 공

통재에 대한 사회적, 공간적 활용에 장기적인 어려움

이 있을 수 있다는 논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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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논의와 서울의 과제

의 포용도시 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보통도시 

회복을 통한 포용도시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2. 포용도시의 새로운 논의

1) 기존의 포용도시 논의

포용도시는 조작적 개념이다. 사회현상이나 공간

경제현상의 변화와 그에 따른 특성을 추상화하여 개

념화하는 보통의 학술용어가 아닌, 경제, 사회, 정서, 

공간적 배제에 대응하여 국가정부나 도시정부가 지

향하여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인위적, 정책적, 문제해

결 지향적 개념이다. 따라서 포용도시는 각 지역과 도

시마다 맥락적으로 재정의되고 해석되어야 한다. 사

실 포용성의 논의는 1970년대 서유럽에서 시작된 사

회적 배제(social exclusion)와 이를 강화하는 공간

적 배제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사회적 배제의 논의

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정상적인 시장교환, 관행, 

권리에서의 배제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적 참여

에서의 배제와 범주화되고 낙인화(stigmatizing)되는 

과정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Levitas, 

2005; Woodward and Kohli, 2001). 

이에 대한 서유럽 국가들의 정책적 대안이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다. 특히 세계경제체제에

서 도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중앙정부의 권한이양

이 증가하면서 도시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토마 

피케티의 장기성장과 불균형의 연구에서 보듯이(토

마 피케티, 2014), 성장률이 낮을수록 불균형의 정도

가 증대하는 서유럽의 상황을 고려하면 도시의 포용

적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중요하다, 하지만 자본

주의 제도의 특성상 중앙정부가 아닌 도시정부가 ‘성

장’과 ‘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Lee, 2018).

사회적 배제에 대한 저개발국의 대응은 지속가능

한 발전(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을 

모토로 한 국제기구의 정책연구를 기반으로 한 도시 

처방전이다(United Nations, 2016). 이는 사실상 도

시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둔 대안이

라고 할 수 있다. 이 처방전의 대부분은 저개발국의 

이중 경제구조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양극

화와 사회·공간적 배제가 심한 도시와 지역에 대한 

처방이거나(ADB, 2014; d’Cruz, Cadornigara, and 

Satterthwaite, 2014; OECD, 2016; UNIDO, 2014; 

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 도시의 포용성 정도를 계량하는 지

표의 생산(Donahue, McDearman and Thursday, 

2017; European Urban Knowledge Network, 

2014)에 초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포용도시연구도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박인권, 2015; 박인

권·이민주, 2016; 변미리, 2018; 유네스코한국위원

회, 2017). 

하지만 포용과 배제는 정태적이고 비관계적인 상

태를 나타내는 지표들로는 제대로 파악되기 어렵

고, 이러한 지표 분석으로는 포용/배제의 상태를 발

생시키는 과정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최병두, 

2017). 더욱이 불균형은 지속적이고, 적응적이며, 복

잡하고, 상호작용적 과정으로서의 거버넌스 시스템

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고(Kooiman, 

2003), 사실상 도시정부의 도시계획적 정책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도시

자체의 생산력으로는 극심한 양극화와 이로 인한 주

거, 건강, 위생, 재난대비 등에 위험에 처한 계층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도시전체의 통합성과 

응집력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한 저개발국이 아니다. 

오히려 기회의 평등과 상대적 박탈감, 사회정치적 과

정의 정의로움 등이 더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또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관점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대도시의 생산과 소비의 기제에 기반한 포용도시의 

논의와 의제설정이 필요하다. 당장 생존의 문제가 심

각한 계층이 많은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포

용지표를 통한 사후적(ex post) 해결이 아니라, 도시 

경제순환시스템의 회복을 통해 장소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하여 경제적 역동성이 문화적 혁

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되는 보통

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도

시의 잠재력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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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범

대하고 도시공통재에 대한 접근성과 권리를 확보하

는 포용도시가 구축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용, 시혜, 배려로서의 포용도시가 아

닌 참여, 협력, 연대로서의 포용도시의 논의가 필요

하다. 현대사회의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에게 일정

한 책무를 요구하며, 모두가 지켜가는 규범체계가 존

재하며, 모두가 책무를 이해할 것이라는 신뢰가 포함

되어 있다. 사회적 책무, 책임의 바탕 감정은 부채의

식과 감사, 그리고 죄책감이며 이와 같은 연결점에는 

타자 성찰, 즉 공감과 연대의식이 놓여있다(김왕배, 

2013). 공감과 연대는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피상적

인 연민을 느끼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양적, 시

혜적 관계가 아니라, 타인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공동의 이해관계를 형성하여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에서 실현된다(유찬기·남기범, 2018).

결국 포용성은 관계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포

용성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빈곤이나 격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원인과 불균형의 주요 인자를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빈곤층이 역량을 강화하고 다중 스케일에

서 빈곤층의 계층상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관계적 접근은 경제, 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

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Mosse, 

2010), 포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사회의 다른 구성

원이나 도시전체의 기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 판

단하는 것이다. 

2)  사회·공간적 배제의 비용과 포용도시의  

다양성

도시의 포용성은 사회·공간적 배제의 해소와 도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삶의 존엄성 확보라는 당위

적 명제에 기반하지만, 경제, 비경제적 기회비용의 

추산으로도 그 실용적 효용성을 판단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포용성의 기회비용은 포용도시 정책의 추진

과 시민의 합의에 의한 포용적 공간의 형성으로 인한 

성과로도 볼 수 있다. 먼저 경제적 기회의 포기비용

(forgone economic opportunities)의 경우, 미국 샌

디에고의 사례를 보면, 경제적 기회가 균등하여 사회

적 약자가 사회적 배제가 없었다면 지역총생산에 기

여할 수 있었으나 포기된 비용이 50-60억 달러(지역

경제의 6~15%)로 추산되었다(Bradbury and Tri-

est, 2016). 유사한 방법으로 인디에나폴리스에의 경

우 포기된 비용이 106억달러로 추산되었다(Treuhaft, 

Scoggins, and Tran, 2014). 이밖에도 감옥, 공공안

전, 건강보험 등 경제적 배제로 인한 비용, 인프라 비

용, 교육, 어메니티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산업투자에 

대한 기회비용인 세금관련 비용(tax-related costs)

을 상정할 수 있으며, 기술력, 적정 주택과 교통비용 

등으로 인한 노동력과 인재확보에 제한으로 인한 기

회비용인 노동력과 인재비용(workforce and talent 

costs), 도시에서 중하층의 도시 외곽이동으로 인한 

교통비용, 근무시간 감소, 생산성 감소비용 등 거주적

합성 감소비용(costs of decreased livability), 정치, 

경제적 실패로 인한 시민저항, 폭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비용인 잠재적 시민불복종 비용(cost of poten-

tial civic unrest), 마지막으로 특정 지역과 장소의 경

기침체와 실업으로 인한 비용인 장소의 비용 등을 상

정할 수 있다(Donahue, McDearman, and Thurs-

day, 2017). 

물론 이러한 기회비용은 상당히 자의적이고 많은 

가정에 기반하고 있지만 포용도시의 구축이 사회적 

당위성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효과도 상당할 수 

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나아가 사회·공간적 배

제의 기제와 과정에 대한 성찰없이, 도시계획적 포용

지표를 통하여 사후적 균형화를 도모하는 포용도시 

논의의 전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는 근거가 된다. 

결국 도시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

께 보통도시의 복원이 경제적 추동력의 회복과 집적

경제의 추구라는 도시공간의 기본적 속성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는 방증이 된다. 나아가 도시의 포용성

을 강조하는 새로운 도시개념에 대한 논의와 이를 포

괄하는 도시의 미래방향에 대한 성찰도 필요하다. 이

러한 문제는 포용도시만이 아니라 최근 대두되고 있

는 새로운 도시개념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주류 경

제만이 아닌 사회적 경제의 부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제안된 재생도시(regenerative 

city, Girard, 2014), 도시의 기능다변화, 모듈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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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사회적 다양화, 다중스케일적인 네트워킹과 연

결성 강화 등을 통한 회복력이 강한 도시를 지향하는 

회복탄력성 도시(resilient city, Ahern, 2011), 공유

생산과 공유소비를 통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양

식 구축과 도시의 다중적 합리성을 지향하는 공유도

시(sharing city, Cohen and Munoz, 2016), 마지막

으로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도시 밀도, 포용적 성장, 무

장애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스마트시티(smart city, 

Neirotti et al., 2014) 등의 개념화와 구체화에도 도

시의 본질적 특성과 집적을 통한 집합적 소비재에 대

한 접근성과 활용성, 커뮤니티 경제의 창출에 참여, 

활동의 권리, 인지문화경제의 확산에 따른 도시공통

재(urban commons)의 전유 등 도시의 기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다.

3. 도시의 본질과 보통도시

1) 도시의 본질과 공통재

도시의 역사를 보면 도시화의 핵심은 집적을 통

한 효율성을 창조하는 것으로 사회조직과 국가형성

의 혁명적 특성이 도시화에 반영된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경제발전과 도시화의 근본적인 상보적 관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산업화와 도시화는 상호보완적으

로 이루어지며,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조업 기반 도시

들이 지속적 성장하였다. 탈산업화는 탈포디스트 경

제화로서 원자재 기반의 제조업경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유형의 첨단산업, 관리·운영부문, 로지스틱

스, 서비스, 디자인, 문화산업 부문의 성장을 의미한

다. 이러한 과정을 보면 도시화는 근본적으로, 경제발

전, 분업, 집적, 전문화, 외부와의 교역 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진전되는 집적의 역동성(agglomera-

tion dynamics)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Scott and 

Storper, 2015).

도시내에서의 집적의 역동성은 공유(sharing), 조

합(matching), 학습(learning)의 기제를 통해서 발현

된다. 공유는 깊은 국지적 연계로서 도시의 생산체계

와 이를 지원하는 공공재로서의 다양한 도시서비스

와 불가분의 연계를 유지한다. 조합은 노동력과 작업

장을 연계해주는 과정으로서, 대규모의 국지적 기업

과 노동력을 지원하고 촉진해 주는 과정이다. 마지막

으로 학습은 혁신을 자극하는 공식, 비공식적 정보의 

유통과정으로, 집적을 통해 가능해지고 또한 집적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세 차원의 기작으로 인

해 도시에서 강한 경제적 시너지가 창출된다. 집적은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인간생활의 다양한 사회, 문화, 

정치, 행정적 차원과 연결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강

력한 환류효과를 보여주고, 도시를 인간활동의 복합

체로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접착제 역할을 한다. 스콧

과 스토퍼는 이러한 집적의 역동성이 자본과 노동력, 

지역간 노동력, 자본, 기업들을 조정, 연결된 시스템 

구축과 국가에서 글로벌 스케일까지 다양한 차원의 

전문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 동력이라고 주장한

다(Scott and Storper, 2015). 도시는 공간경제상에

서 하나의 총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국지적이고, 스케

일적인 접합체로서 양극화와 특화된 토지이용, 강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가 일상적인 도시적 삶의 리듬

이 되며, 경제적 과정만이 아니라, 장소의 형성, 주택, 

노동비 등 도시특화의 역동성, 사고방식, 문화 등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도시는 생산적인 활동과 인

간생활의 군집지로서, 상호작용하는 토지이용과 다

양한 활동의 입지, 이에 대응한 제도와 정치체제 등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된다. 즉, 경제적 집적

의 역동성이 활동과 장소의 특성에 따라 제도화되고 

이의 기초위에 경제적 자원뿐만 아니라 사회, 공간, 

일상생활에서의 자원배분을 규정하는 거버넌스를 형

성한다. 이러한 장소특징적인 현상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고 사회적, 규범적 이론이나 모형으로 공간을 설

명하는 시도는 실패하기 쉽다. 

현대의 노동과정은 갈수록 더욱 지적(intellectual)

이고 정동적(affective)인 인간 자산에 의존하고 있

다. 산업생산에 있어서 기존의 생산요소 이외에 기술

집약적인 생산과 서비스활동, 디자인 지향의 장인생

산, 문화상품의 생산 등이 동력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경영, 연구개발, 정보수집 및 커뮤니케이션 등 관리운

영의 측면과 개인간 교환과 정서 등 상징적 내용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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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중요해진다(Scott, 2008). 즉, 도시는 총체로서 하

나의 공장으로 역할하며, 도시민에게 공통의 편익을 

제공하거나 공통의 생활형식을 부여하는 ‘사회적 공

장’(social factory)으로(Tronti, 1966, Gill and Pratt, 

2008에서 재인용) 작동하며,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과 부르주아 사회 사이의 관계, 공장과 사회 사

이의 관계, 사회와 국가 사이의 관계는 더욱 더 유기

적으로 된다. 사회적 관계는 생산의 관계로 전환되며, 

도시사회는 생산의 유기적 연계로 확장된다. 도시사

회 전체가 공장의 기능으로 구조화되고, 공장은 자신

의 배타적 지배를 도시사회 전체로 확장한다. 이에 르

페브르는, “도시는 부가 축적될 뿐 아니라 지식, 기술, 

작품(예술작품, 기념비)이 축적되는 사회적·정치적 

삶의 중심지다. 도시는 그 자체로 ‘작품’(oeuvre)이

다”(Lefebvre, 1996: 66)이라고 지적했으며, 하트와 

네그리는 “생산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거나 아이디어나 관계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할 

때, 노동 시간은 삶의 전체 시간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08: 162, 권

범철, 2017: 142에서 재인용)라고 묘사했다. 대도시

에서의 생산은 이 공통적인 것에 기초하여 이루어지

고 그 생산물은 다시 대도시로 편입되어 대도시를 재

구성한다. 이러한 인지문화경제(cognitive cultural 

economy)의 확산으로 인해 전문화된 높은 수준의 

인지문화자본을 가진 도시의 엘리트 노동력은 빠르

게 팽창하는 반면, 하위 노동력은 저임금의 생산활동

에 종사하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된다(사스키아 사센, 

2016). 

오늘날의 대도시는 경제적 생산의 공간과 도시 공

간이 서로 중첩되며, 노동에서는 생산 시간과 여가 

시간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삶 그 자체가 생산의 계

기가 된다. 도시 공통재(urban commons)의 개념은 

“지구, 그리고 지구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자원들, 즉 

토지, 삼림, 물, 공기, 광물 등”만이 아니라 “아이디

어, 언어, 정동 같은 인간 노동과 창조성의 결과물”까

지 포괄한다(마이클 하트, 2012: 34, 권범철, 2017: 

121에서 재인용). 정통파의 도시의 혁신(에드워드 글

레이저, 2011)이나 경제성장(Savitch and Kantor, 

2002)의 설명에서도 공통재의 영향을 중시한다. 플로

리다의 창조도시의 논의에서 제시된 개방성, 관용, 다

양성을 넘어서서 도시사회의 재구조화 문제와 젠트

리피케이션의 논의도 결국 노동자들이 창출한 도시 

공통재를 누가 전유하고 지대추구적(rent-seeking) 

지향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즉,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지역은 부유층에 의한 전유와 재식민지화

의 문제로 볼 수 있다(Scott, 2008).

유엔 경제사회국(United Nations Division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2015)이 정의한 사회

적 포용(social inclusion)이란, ‘모든 시민이 자신의 

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를 가지고 자심의 삶에

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의 모든 부문의 구성원들이 시민, 사회, 경제, 정

치적 활동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과정 등 삶의 모든 부

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

로 구체적으로는 빈곤과 사회적 배제와 투쟁하는 과

정’으로 이해된다. 이는 도시의 기제와 사회적 배제의 

원인보다는 결과적 양태에만 초점을 두는 포용성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성장

전략, 도시재구조화, 도시재생 등 다양한 도시의 의사

결정과정에서 도시 공통재에 대한 접근성을 강조하

는 도시에 대한 권리(right to the city, 데이비드 하

비, 2014)도 유사한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즉, 포

용성은 도시의 공통재에 대해 도시민들이 도시공간

과 도시자원을 통해 접근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

의 문제와 연결되고(Cabral, 2016), 이는 곧 포용도시

의 문제로 연결된다. 도시민의 일상적 노동과 삶에서 

연대, 사회성, 상호 연대를 강화하고, 창조성, 학습, 

혁신, 사회적 실천, 문화적 표현의 영역확대를 통해, 

즉 도시 공통재의 확보를 통해 포용도시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의 빈곤은 자산, 소득, 일자리의 불균형적

인 분배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간, 공간, 입지, 중심성 

등 일상적인 경제적 참여의 핵심적인 변수에 관한 문

제이기 때문이다(Espino, 2015). 한걸음 더 나아가면 

이반 일리치는 자율공동체적(convivial) 사회를 강조

하면서, 사적 영역은 팽창하는 반면 공적 영역은 약화

되고, 도시 노동자의 창조적 잠재성 발휘를 위한 도시

시스템 능력의 심각한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강자

와 약자가 공존하며, 소비문화의 다양성이 모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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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연결되어 도시에 역동성을 주고, 지역사회에서

의 유대(convivial community)가 도시민의 소속감과 

안정감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도시가 구성되어야 한

다고 주장한다(Illich, 1973). 이러한 공생적이고, 사

적 이익추구와 공동체 형성의 조화로운 발전이 있는 

도시, 자율공동체적 도시가 포용도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도시 공통재의 생산에 대한 관심보다는 공

통재의 분배의 문제에만 초점을 둔다면 도시의 잠재

력은 장기적으로 감소될 여지가 있다. 서로 지향하는 

바는 다르나 인지문화경제체제하에서 도시는 사회적 

공장이며, 공통재 생산의 근원이 도시 노동자들이므

로 공통재에 대한 접근성을 중시하는 논의와 포용도

시 지표를 구축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논의 모두 

공통재의 소비와 접근성의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

다. 하지만 앞서 논의한 도시의 본질을 상기하면, 도

시가 지속적으로 공통재를 생산하고 이를 확대할 수 

있는 경제적 집적의 역동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

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생산과 

분배, 효율과 형평 등의 논쟁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

의 방향성을 두고 가치판단의 우열을 가리는 문제와

는 괘를 달리한다. 거시경제의 틀을 다루는 국가경제

의 문제가 아니라, 장소기반의 입지정책과 주민의 삶

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는 도시차원의 정

책설정의 문제이다. 즉, 도시의 잠재력 향상, 공통재

의 생산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많은 도시 공통재에 대

한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도시 정책의 필수 선

결조건이 된다. 이를 도외시하는 포용도시 정책은 도

시정책을 국가의 거시경제정책과 혼동하는 오류만큼 

장기적인 문제를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장소

기반의 경제적 경쟁력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장기적

인 역동성을 강조하는 도시가 보통도시이다.

2) 도시 경제순환시스템과 보통도시의 회복

보통도시(ordinary cities)는 경제, 사회, 문화, 제

도적 자산의 다양성에 기반한 도시이다. 도시의 역동

적 다양성의 기초는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며, 이

의 기반위에 도시민의 소속감과 장소감은 도시의 잠

재력을 강화시켜주며, 사회적 안전감의 원천이 된다. 

윤리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선한사람들의 선한 의지

만 강조하는 도시정책은 도시의 경제적 쇠퇴나 사회

적 유대의 약화를 초래하여 오히려 도시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 약해

지거나 제대로 기작을 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순환과 

분배시스템, 창의성, 혁신성 등을 약화시키고, 경제

력 약화로 인한 수요의 감소, 실업률과 범죄의 증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 확대, 도시공간의 물리적 쇠퇴와 

공동체의 결속력 약화 등을 초래해 결국 도시의 쇠퇴

로 이어질 수 있다(Amin and Graham, 1997; Amin 

and Thrift, 2002; Robinson, 2006). 결국 정의로운 

도시, 포용도시란 도시계획이나 일시적인 빈곤완화

정책,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적인 개념으

로 이해해야 한다. 물론 완전한 포용도시는 도시규모

에서 해결책이 제시되기 보다는 국가 경제·사회단위

의 정의로운 시스템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Fainstein, 

2010; Massey, 2005: 186). 또한 최근 리와 시슨스의 

실증연구에 의하면 경제성장과 빈곤의 감소에는 상

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혀졌다. 경제성장이 소득상

위부문의 임금증가에는 영향을 주지만 중앙점 이하

의 임금상승과는 연관이 없었고, 경제성장과 미숙련 

노동력의 취업률도 상관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단순

한 경제성장을 통해 포용도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아

니다(Lee and Sissons, 2016).

사실 이미 20세기말에 (대)도시소멸론이 등장했다. 

자본과 정보의 세계화와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

면접촉이 전자네트워크로 대체되면 환경오염과 높은 

주거비용, 교통혼잡을 감수하고 (대)도시지역에 살지 

않아도 충분히 다양한 삶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예

측이다(Greig, 2002; O’Brien, 1990). 하지만 2000

년대 이후로 오히려 (대)도시로의 인구, 자본, 정보, 

서비스의 집중은 더욱 심해졌다. 도시에서 사회문화

적 삶의 다차원적 본질은 변하지 않으며, 경제적 실

천에 글로벌 경제, 신뢰, 호혜성, 대면접촉의 관계적 

네트워크는 도시의 본질이여, 국가 경제성장의 엔진

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도시가 제공하

는 강한 근접성과 상호연계에 기반한 비가시적인 요

소가 경쟁력과 창의성, 도시간 연계를 결정하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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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요소이다. 도시는 생산, 정보, 인적교류 네트

워크의 글로벌화의 중심이다. 도시의 이러한 상징적

이며 소프트한 집중은 정보통신기술과 인프라, 첨단 

교통망 등에 의해서 역설적으로 강화된다. 나아가 포

스트포디즘시대로 이전하면서 도시제조업의 역동성

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대도시지역에 유연적으로 

조직된 산업지구가 도시의 재산업화를 추동하며 새

로운 혁신지구를 구축하고 있다(Katz and Nowak, 

2018). 도시에서는 경제활동에 위험과 불확실성을 회

피할 수 있고, 다양한 지식, 노동력, 공급자들이 집적

되어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샬리안 산업지

구(Marshallian industrial district) 형성에 최적의 장

소이다(Amin and Thrift, 1992). 

이러한 자본주의 도시의 본질은 다중도시(multi-

plex city)이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의 역동성이 

문화적 혁신, 도시 거버넌스와 제도적 혁신의 원천이 

된다.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적 응집력간의 상

호작용을 유지하고 혁신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식적

이고 위계적인 도시정부에서 복합적 망의 도시거버

넌스로, 즉 분산적이고 사회혁신의 요구에 순응적인 

거버넌스로 전환하여야 한다(Robinson, 2008). 도시

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다양한 조직과 상호작용의 상

호 중첩되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

공간의 파편화로 인한 단절의 가능성도 있다. 보통

도시는 다양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작

동하는 장소이다. 원래 보통도시의 개념은 도시지표

를 통한 세계 도시간의 순위 정하거나 서구의 사고방

식, 생활양식과 공간구성에 기반한 도시모형과 이론

을 세계적 표준으로 상정하고 세계 모든 지역의 도시

들에 이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었다

(Robinson, 2002; Shail, 2008). 또한 창조도시, 문화

도시, 도시재생 등 도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나 유행

하는 정책이 나타나면 도시의 기본적인 기제와 본질

에 대한 성찰없이 유행에 휩쓸려 장기적으로 도시의 

잠재력을 훼손시키는데 기여한 연구자와 정책의사결

정자에 대한 비판과도 맥을 같이한다. 보통도시의 회

복은 도시의 존재이유가 되는 경제순환시스템의 회

복을 통해 즉, 장소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

하고 공통재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 시민권, 도시

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시를 구축하는 일일 것이다. 

아민과 그레이엄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도시의] 경제적 경쟁력강화 보다는 공공공간의 범

죄없는 카페에서 즐기는 정책, 도시의 불안정성을 

키우면서 한계집단을 지원하는 정책, 커뮤니티의 

경제적, 사회적 쇠퇴를 보면서 윤리적 선함만 강조

하는 정책, 실업, 범죄, 도시조직의 붕괴로 인한 경

제적 비용을 과소평가한 결과 도시의 순환비용을 

높이고 기술변화에 둔감하여 창조성을 잃게 하는 

정책, … 궁극적으로 창업활동과 중소기업의 활동

의 잠재력을 깎는 정책(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

하지 않다) … 정의로운 도시는 경제적으로 활발한 

도시이다(Amin and Graham, 1997: 427).

4.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보통도시의 관점에서 포용성은 좀 더 근본적인 시

각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먼저,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

한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기회의 형평

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

하다(Gupta, Pouw, and Ros-Tonen, 2015). 이를 

위해서는 도시민이 창출한 도시 공통재에 대한 사회

적 배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통적인 공

간, 타인과의 마주침의 공간, 소통과 협력의 장소의 

증진을 위해 “기쁜 마주침”을 증진하고 대립적이고 

파괴적이며, 해로운 형태의 공통적인 것을 생산하는 

“불행한 마주침”을 최소화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이를 위해서

는 시민중심의 참여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고 도시

혁신과 장소기반의 경제적, 사회적 제도화를 이루어 

도시 공통재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이 향상되어야 한

다(Gupta et al., 2015). 도시민들의 집합적인 활동과 

실천을 통해 공통재 형성과 활용을 위한 도시의 잉여

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관용, 시혜, 배려로서의 포용도시가 아닌 참여, 인권, 

협력으로서 포용도시, 시민을 포용의 대상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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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관용적, 포용적 시민으로 협력하는 도시 거버

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을 회복해야 한다. 도

시의 역동성은 집적을 통해서 강화되며 공유(shar-

ing), 조합(matching), 학습(learning)의 기제를 통해

서 발현된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특화가 아닌 연관다

양성에 기반한 공간집적은 다양성(variety and di-

versity)으로 인해 도시혁신과 성장에 기여하며, 지식

이전은 산업 핵심부문의 외부에서 유래된다(Jacobs, 

1969). 도시지역의 산업구조가 일부 산업에만 집중되

어 특화된 경우에는 위험분산의 효과를 저해시켜 지

역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우려가 존재하며, 예측불

가능한 위험에 대한 대비능력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경제의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불안정이나 실

업률 증가와 같은 요소들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을 현저하게 저하시켜 결국 주민 스스로가 지역경제

의 회복에 대한 의지를 접게 만들어 결국 지역의 장기

침체라는 구조적 악순환을 초래할 수가 있다(남기범, 

2016).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기술접근성 향상을 통한 도시민의 좋은 

일자리에의 접근성을 증진하고, 도시내에서 공간, 인

재, 네트워킹 제공을 통한 지식기반경제의 확장을 기

획해야 한다. 또한 장소 기반의 정책을 통해 거주지에 

근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을 강화

하고, 저소득층의 지역사회에 일자리와의 연계를 강

화하여야 한다. 또한 자본주의의 극한이며, 새로운 플

랫폼 경제라고 불리는 시장경제 기반의 공유경제 보

다는, 지역화폐와 같이 지역내 경제순환시스템을 구

축할 수 있는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

해 도시의 유휴공간과 공공공간의 활용성을 향상시

키는 동시에 시장경제적 공유경제의 빠른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공공

부문의 역할과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의 지식형성과 열망을 반영해야 하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Borel-

Saladin and Turok, 2013). 

셋째, 도시사회가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여야 한다.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의 

진정한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공공가치 공유하고 이

해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시 공통

재의 활용을 위한 집합적 활동과 실천적 노력도 수반

되어야 한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연계와 사회자본

의 활성화만이 아니라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

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

(land of strangers: Amin, 2012), 즉, 세계시민의 도

시(cosmopolitan city: Short, 2004)가 되어야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와 세계적인 정치, 경제적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인 세계도시(global city)

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

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

(welcoming city)가 되어야 하고, 보편적인 픽토그램

(pictogram)에서 시작하여 도시 거버넌스까지 보편

성(universalism)을 가진 진정한 보통도시가 되어야 

한다. 

넷째, 이러한 제도와 거버넌스 구축의 노력만으로

는 한계 계층과 한계 지역의 주민에게는 상당한 기간

이 소요되며 환류과정으로 인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

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제·사회적 한계

계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이 필

요하다. 지역단위에서 경제, 사회, 정치, 생태, 문화

적 맥락을 고려해야 하며, 다중스케일적인 영향으로 

인해 세계적인 배제나 부정적인 연관과 포함이 지역

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Ros-Tonen et 

al, 2015). 부분적 도시재생이나 지역활성화를 넘어서

서 주민들이 커뮤니티 경제의 창출에 참여하고 활동

하고 그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의 경제적 빈곤층, 연령, 성별, 장소적 관점의 취약계

층, 사회문화적 한계계층에 초점을 두고 도시의 경제

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Gough and McGregor, 

2007; Rauniyar and Kanbur, 2009). 대도시 사회경

제시스템의 순환과 공간의 변화에 배제받는 지역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포용도시는 젠트리피케이

션, 레이디피케이션(ladyfication), 투어리스티피케이

션(touristification) 등을 방지하고, 지역 공동체의 의

미생산과 유통, 일상생활에서 문화와 자연을 변형하

며, 장소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도시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상하수도, 에너지, 보건, 대중교

통, 치안서비스, 안전, 사회보장서비스 등 도시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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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니티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보장하여 

도시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Mansuri and 

Rao, 2004).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적 삶에서 존엄성

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적 권리과 접근성뿐만 아니라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에서의 공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

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도시이다. 

특히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진입장벽의 완화, 시민참

여의 수준의 제고, 재영토화를 통한 새로운 영토성 회

복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확대 등이 중요하다.

보통도시를 회복하고 포용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장소기반형 도시리더십의 구축과 시

민사회로의 확산에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 도시정

부의 자체의 정책적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도시의 경

제순환시스템의 원활한 기작을 위한 비즈니스 리더

십과 전문적인 관리·운영의 리더십도 요구된다. 또

한 시장경제체제가 시장사회로 확대되어 도시 전반

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지역사회의 리더십

의 역량강화와 확산도 필요하다. 센델은 ‘우리는 한때 

시장경제체제를 가졌으나, 이제는 표류하여 시장사

회에 살고 있다.’(마이클 샌델, 2012)고 지적하고 있

다. 시장가치는 동정, 관용, 심려, 공감, 연대 등의 현

대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몰아내고 있다. 도시정부

의 역할을 통해 이를 해소하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

갈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결국 성공적인 포용도

시는 경제적으로 역동적이며 다양한 도시, 즉 보통도

시이다. 햄블턴은 포용도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Hambleton, 2015).

‘[포용도시는] 강력하고 장소기반의 민주적인 제도

표 1.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구성 요소

구성 요소 설명 참고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 시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참여에 있어서 기회의 형평

성과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제도의 구축을 통한 기쁜 마주침의 증진

- 시민중심의 참여 거버넌스 확장

- 도시혁신과 장소기반 경제, 사회제도화

- 도시 공통재에 대한 시민 접근성 강화

Gupta, Pouw, and Ros-

Tonen, 2015

Gupta, J. et al., eds., 2015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2014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 세계적 자본의 힘에 대한 저항할 수 있고 도시경제의 시너지창출과 커뮤니

티경제의 활성화

- 중소기업 중심의 연관다양성 산업생태계 구축

- 혁신주도형 경제시스템과 혁신지구 활성화

- 커뮤니티 중심의 공유경제 활성화

- 장소기반의 일자리 접근성 증진

제인 제이콥스, 2004

Ros-Tonen et al, 2015

Borel-Saladin and Turok, 

2013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

 -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 시민이 공공가치 공유, 이해, 체득 노력

-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

-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 구축

Amin, 2012

Short, 2004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2014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

-  젠트리피케이션, 레이디피케이션(ladyfication), 투어리스티피케이션

(touristification) 방지

- 사회경제시스템의 순환과 공간의 변화에 배제받는 시민 권리 보호

- 장소기반의 사회, 문화, 예술공동체 구축 

Gough and McGregor, 2007, 

Rauniyar and Kanbur, 2009

도시 공통재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 도시 공통재의 활용을 위한 집합적 활동, 실천

- 집합적 소비재에 대한 참여 증진

- 공간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생활 인프라와 공공서비스에의 접근성 향상

- 도시의 유휴공간, 공공공간의 활용성 향상

Mansuri and Rao,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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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운영되는 도시이다. 모든 시민이 충분하게 사

회에 참여할 수 있고, 도시의 리더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정의로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

는 도시이다.’

5. 서울의 정책변화와 포용도시 서울

서울은 1960년대 이촌향도의 도시화와 급속한 산

업화를 경험하면서 압축적 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특

히 강력한 중앙정부와 중앙정부에서 임명된 서울시

장은 엘리트관료와 대기업의 연합하에 전형적인 동

아시아적 발전국가와 발전도시의 궤적을 밟아왔다

(Hill and Kim, 2000).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개발 패러다임의 도입,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2000년대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총량적 

성장과 세계도시 순위, 도시경쟁력 순위 향상 등 도시

간 순위경쟁에 치중하면서 도시내 불균형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도시민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 최근 서

울시는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도시의 총

량적 경쟁지표위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정

책의 우선순위를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사회혁

신, 사회적 경제, 인권도시 등에 두고 협치를 통한 참

여예산제, 마을공동체 지원, 지역사회 복지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는 포용도시를 지향하고 있다(표 2). 

포용도시의 구성요소에 대응한 최근 서울시의 정

책들을 보면, 자원배분을 규정하는 도시거버넌스가 

도시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당한 제도와 거버넌스구축의 노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측면에서는 기

존의 총량적 성장주의와 엘리트가 주도하는 거버넌

스에서 탈피하여 시민중심의 거버넌스와 사회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측면에서 

보면 도시경제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노력과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과 영세상공인 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

으나 선언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본적으로 대기업중

심의 총량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중소기업 중심의 연

관다양성 산업생태계의 구축과 혁신주도형 경제시스

템과 혁신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상

당히 미흡하다.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와 공

공과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를 위한 노력은 어느 도시보다 앞

서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

고 노동과 일자리에서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으며, 장소기반

의 사회경제정책으로 서울형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지원, 사회적 경제지원, 공유경제 지원 등 다양한 사

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가 상대적으

로 약한 부분은, 교육, 상하수도, 에너지, 보건, 대중

교통, 치안서비스, 안전, 사회보장서비스 등 도시의 

어메니티와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접근성을 향상시

키는 정책이다. 나아가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

점이 다양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이방인의 도시, 즉 진정한 다문화도시로서의 보통도

시를 지향하는 정책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서울시의 경우 포용도시를 향한 도시정부의 의지

가 강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효는 무척 

많아 상징적 의미와 효과는 크다. 하지만 보통도시로

의 회복을 통한 포용도시 정책, 즉 제도화와 거버넌

스 구축은, 구호는 있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정책의 

수효만큼 실질적 성과는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 문제

로 지적될 수 있다. 다양한 사회현실과 장소의 특성에 

맞추어 정책을 개발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많은 사

업들이 실질적인 수혜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홍보

성 사업이라는 비판도 있다. 예를 들어 한지붕 세대공

감(홈쉐어링)사업은 대학가 인근의 노인주택의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으로, 가구주

에게는 환경개선공사비를 지원해주고, 대학생에게는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방을 임대해 준다. 이 사업

은 상당한 반향이 있었으나 실제로 2017년도 이 사업

의 수혜자는 200여건으로 상당히 미미하였다(문화일

보, 2018.02.21.). 다양한 사업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

족시키겠다는 정책방향은 자칫 다양한 맞춤형 정책

이 존재한다는 알리바이로만 활용될 수 있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수혜자의 요구파악을 통한 포용성

의 확대가 필요하다. 

포용도시 서울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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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간적 격차를 유발한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고, 

파편적인 포용정책으로 인한 영향이 도시사회 전체

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의 큰 틀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혁신주도

형 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보통도시

로서 포용도시를 구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도시의 경제순환시스템 회복을 통해 즉, 장소기반의 

생산과 소비시스템을 회복하고 공통재에 대한 권리

로서 포용도시, 시민권, 도시에 대한 권리로서 포용도

시를 구축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반하에 구체적인 노동정책, 일자리정책, 장소기반 

재생정책, 계층별, 지역별 도시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

성 향상정책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6. 토의와 결론

도시는 항상 다양한 스케일에서 사회, 정치의 더 넓

은 시스템에 배태되어 있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다양

한 조직과 상호작용의 상호 중첩되는 네트워크를 통

해 연계되어 있으며, 도시공간의 파편화로 인한 단절

의 가능성도 있다. 도시의 역동적 다양성의 기초는 도

시의 경제순환시스템이며, 이의 기반위에 도시민의 

소속감과 장소감은 도시의 잠재력을 강화시켜주며, 

사회적 안정감의 원천이 된다. 지역공동체의 연대성

에 기초한 다면적 관계에서 다양한 주체가 결합한 사

회문제의 해결방식을 공감을 기초로 한 시민들의 참

여를 사회자본으로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포용도시로 

가는 올바른 방향이다. 서울의 도시공간에서 공유, 조

합, 학습의 기제를 통해 도시경제의 역동성이 발현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도시의 포용성 순위

를 책정하는 변수나 지표기반의 포용도시정책은 본

말을 전도하는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으며, 경제적 쇠

퇴나 도시의 퇴락을 가져와 오히려 도시의 약자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포용도시는 사후적(ex post) 

특성을 가진 지표(index)의 충족으로 달성되기 보다

는 형성적(forming) 특성을 가진 요인(factor)의 구축

으로 이루어진다.

정병순(2016)은 대도시 서울이 포용도시 실현을 위

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지속가능한 대도시 경제기반 

구축을 강조하였다. 세부 항목으로는 산업구조 다양

화와 중소기업 주도형 경제시스템 구축, 혁신주도형 

대도시 경제의 실현, 경제적 회복력(economic resil-

ience)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하향식 정부

주도의 서비스모델에서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

공동체의 건설과 권한이양과 지역분권화를 위해 협

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소통과 배려의 공감도시의 지

향이라는 틀 아래 기회의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과 재분배를 강화하는 균형과 형평의 도시

를 지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포용도시란 

도시계획이나 일시적인 빈곤완화정책, 복지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보통도

시를 지향하여야 한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방향은 신

자유주의적 시장질서와 도시의 총량적 경쟁지표위

주의 도시정책에서 탈피는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경

제적 역동성을 가지고 연관다양성(related variety)

을 통한 대도시 경제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정책은 

상당히 미흡하다. 사실 산업의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

표 2. 포용도시 구성 요소와 서울시의 정책

구성 요소 서울시 정책 사례

거버넌스 구축과 

제도화

- 시민중심의 거버넌스 추진

- 사회혁신과 시민의 참여 증진정책

도시 경제 

순환시스템 구축

- 마을공동체 지원정책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

연대, 상호존중과 

협력의 수평적 관계

- 공공기반 공유경제 정책

- 시민의 역량강화 정책

경제·사회적 

한계계층 지원과 

장소기반의 정책

-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  노동취약 계층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정책

- 서울형 생활임금제

- 복지 사각지대 포용정책

-  주거복지 지원센터, 공공임대주택, 

청년주택 공급정책

도시 공통재와 

어메니티에 대한 

접근성

-  문화예술 향유와 어메니티 접근성 향

상

-  보편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환경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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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특화된 과학적으로 창출된 지식이기 보다는 응용

기술과 현장에 필요한 문제해결 유형의 지식이며, 소

비자의 욕구와 트렌드의 변화를 파악하는 상징적 지

식이다. 지역의 역량과 잠재력에 맞는 지식기반의 융

합과 중소기업 주도형 연관다양성을 활용한 한 장소

기반형 지역산업 플랫폼의 형성이야말로 지역의 장

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도시경제정책의 기초가 된다

(Asheim, Boschma, and Cooke, 2011, 901). 나아

가 문화와 지향이 다른 사람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이방인의 도시, 세계시민의 도시를 지

향하여야 한다. 비즈니스 엘리트와 세계적인 정치, 경

제적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인 세계도

시가 아니라 정치, 문화, 사회적 배경과 관점이 다양

한 주체들의 제도형성에의 참여할 수 있는 환영도시

(welcoming city)가 되어야 한다. 

포용도시 정책은 도시의 한두 부문, 장소, 주민에 

국한되는 정책이 아닌 도시의 전반적인 경제·사회정

책의 전환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나는 종합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의 포용도시 개념과 서울의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구성요소와 세부정책

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정교화 되어져야 하며, 대도시 

서울에 적합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서울

의 포용도시 정책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면 보통도시로서 포용도시 서울

의 미래는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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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과 중요성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산지 관

리 원칙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과학이란 복잡계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노드(node)와 링크(link)로 

단순화하여 네트워크로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써, 백두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산줄기들을 노드와 링크로 설정

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산줄기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산줄기 연결망의 전체 구조는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복잡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비선

형적 구조 안에서 일정 확률을 가진 프랙탈(fractal) 구조와 수많은 선들을 관할하는 허브의 존재를 의미한다. 둘

째, 산줄기의 핵심 허브는 백두대간이라는 통념을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도 증명하였고, 낮게 평가되어오던 일

부 지맥 산줄기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지맥은 정책적으로 주요 산줄기에서 제외되어 산지 관리 시 보전보다 이

용의 대상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통해 그동안의 산지 관리 정책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

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한계점을 밝혀냈다. 본 연구는 실질적인 산줄기의 구조적 특성을 고

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관리 정책을 보완하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산줄기, 네트워크분석, 복잡계, 산지관리, 산지체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of the Sanjulgi 
(mountain ridge) in terms of network science, and to propose the mountain management principles based 
on the results. Network science is a network method that simplifies interaction of complex components into 
node and link. In this study, the network analysis was performed by setting individual Sanjulgi of Baekdudae-
gan, Jeongmak, Gimaek, and Jimaek as nodes and link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rried out structural char-
acteristics and meaning of Sanjulgi. The main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ructure of the 
mountain ridge is a complex system network that follows a Power-law distribution. This implies the existence 
of a fractal structure which is a nonlinear structure that has constant probabilities and a hub that controls a 
large number of lines. Second, this study proved that the core hub of the mountain is Bakdudaegan in terms 
of the network science, and the importance of some Jimaek. Jimaek has been excluded from the main moun-
tain ridge management system, and tends to considered more strongly on development than conservation in 
the mountain management in general. However, the results of the analysis pointed out that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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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 국토의 약 70%는 산지로 구성되고, 그 

내부에는 다양한 지형 체계와 생태계 양상이 존재하

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산

줄기 체계를 산지의 공간 단위로 설정하여 산지를 관

리해오고 있다(신준환, 2004; 산림청, 2013). 우리나

라의 주요 산줄기 체계는 조선 후기에 산지를 대간, 

정간, 정맥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출발하였으며, 현재

는 산지 관리의 기본 체계로 활용되고 있다(국토연구

원, 2017). 이는 백두대간과 10대강의 유역분수계들

을 연결한 것으로, 자연과 인문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산지 개념으로도 인식되어 왔으며(양보경, 1993), 이

것을 DB화하여 산지관리의 기본 틀로 활용하고 있다

(이양주 외, 2008).

실제로 환경관련 정부 부처는 주요 산줄기인 백두

대간, 정맥, 기맥을 중심으로 주변 산지지형과 생태계 

관리를 하고 있다. 백두대간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지

형 요소이자 우리나라의 생태계 핵심축으로, 「백두대

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최상위 법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은 「산지

관리법」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다. 한반도의 산지체

계를 나타내는 대표성과 소유역 단위의 산줄기를 고

려하기 위해 대규모부터 소규모까지 포괄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계층적인 산줄기가 필요하다(박수진·손

일, 2005b). 이를 위해 2013년부터 제1차산지기본계

획에 따라 ‘백두대간에서 우리 집 뒷동산까지’의 산줄

기 연결망 실현을 위해 산을 개별적인 요소로 인식하

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산줄기 체계로 인지하고 관리

하려는 노력을 시도해오고 있다(산림청, 2013). 2013 

~2015년에는 기존 산경표의 산줄기 체계보다 더욱 

구체적인 작은 단위의 산줄기를 추가로 구축하였고, 

백두대간부터 말단부 산줄기까지 산줄기를 연결하고

자 통합된 하나의 ‘산줄기 연결망(network) 체계’로 

구축한 바 있다(국토연구원, 2016). 

선행 연구와 정책들의 산줄기 연결망 체계 구축과 

통합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줄기는 동식물 종의 서식처와 이동통로가 되고, 

2) 우리나라 국토의 기틀이며, 3) 특히 백두대간은 국

토 전체의 산줄기로 연결시켜주는 공간이므로 생태

계 가치가 높다는 측면에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산줄기 단절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동식물의 이

동통로 단절과 지형훼손을 야기시키므로 산줄기체계

의 통합 관리와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환경

부·국립환경과학원, 2011; 산림청 2013; 이명진·이

수재, 2013). 

이와 같은 산줄기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과 연구들

을 통해 산줄기가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는 합

의점을 찾을 수 있지만, 산줄기를 하나의 통합 체계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와 소규모 산줄기의 관리 필요성

에 대한 궁극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밝혀내지 못하

고 있다(박수진·손일, 2005b). 또한, 이러한 주요 산

줄기에 치중한 지형관리는 소규모 단위의 산줄기와 

유역체계가 지닌 세부적인 지형학적 특성을 반영하

지 못한 산지지형 관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

다(이도원 외, 2003; 손학기 외, 2010). 현재 산줄기

의 관리 적용 대상은 산지관리법상 주요 산줄기인 백

두대간, 정맥, 기맥에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산줄기 

위계에 따르는 이유는 국가에서 사용하는 산줄기 DB

를 산경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산경표는 조선후기 

신경준이 산줄기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위계

화하면서 현재까지 그 인식체계가 전해져오고 있다

(양보경, 1993; 현진상, 2000).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

management policy has not comprehensively reflect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mountain ridge. 
This study could provide theoretical support for the management policy that does not take account the struc-
tural characteristics of the actual mountain ridge.

Key Words: Sanjulgi (mountain ridge) map, Network analysis, Complex system, Mountain management, 
Mountai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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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산줄기를 위계화 했다고 언급하기 어려우므

로 산줄기의 위계별 의미를 과학적으로 점검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 지맥 이하의 산줄기에 대

한 관리 방안이나 연구에 대해서는 부재한 실정이고, 

전체 산줄기 연결망 역시 단순히 선적 연결에 그친 

채 산줄기마다 다른 관리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본질

적인 산줄기 연결망 관리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활

용하고 있는 전체 산줄기 연결망의 구조적 특성을 밝

히는 연구가 선행되고, 그에 따른 정책 실현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과학(network science) 관점

에서 산줄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여 산

줄기 네트워크의 전반적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산줄기 관리의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네트워

크 과학은 네트워크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노드

(node)와 링크(link)로 구조화하여 연구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과 형태를 파악하기에 용이

한 학문이다(정하웅·강병남, 2007).1) 이를 위해 네트

워크 구성요소의 분포를 분석하여 산줄기 네트워크

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산줄기별 구체적인 의

미는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1)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 분석

인간이 거주하는 지표공간은 다양한 형태의 요소

들로 구성되고 유역은 지표공간의 틀로써 이들을 포

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의 경계가 되는 산줄

기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전국 산줄기 연결망

의 특성을 보다 과학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네트워크의 구조와 형태는 노드들이 만나는 결절

점이 링크가 되는데, 이들의 분포 양상에 따라 파악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줄기를 노드로, 산줄기

와 산줄기가 만나는 지점을 링크로 설정하여 네트워

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 과학 측면에서의 산

줄기 연결망 분석은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개별적인 

산들을 잇는 산의 능선들을 구조화함으로써 국토를 

형성하는 전반적인 지형 특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하

다. 네트워크의 특성을 통계물리학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는데, 가우시안 법칙을 따르는 무작위 네트워

크(random network) 및 좁은 세상 네트워크(small-

world network), 멱함수 법칙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등이 대표적이다(윤

병수·채승병, 2005).2) 

이처럼 우리 주변 환경은 그들만의 특성에 따라 네

트워크 형태를 갖추고 있고, 그 특성에 따라 이용과 

관리 원칙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산줄기의 네트

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Netminer 4.0 프로그램을 통

해 통계물리학적 분포 특성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조

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Kol-

mogorov-Smirnov test(이하 K-S 검정)와 적합도 

검정(goodness-of-fit tests)을 시행하였다(Cluaset 

et al, 2009). 기존 연구들에서는 정규분포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K-S 검정에서 0.05보다 크면 정규분포

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규분포가 아닌 멱함수로 정의

하며, 이에 대한 적합도 검정에서는 p-value가 0.01 

이상이면 멱함수로써 유의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

다(Agostino and Stephens, 1986; Clauset et al, 

2009; 최명제·김민숙, 2015). 또는 네트워크 구성 개

체들의 규모-순위의 Log-Log 그래프를 작성하여 육

안상 직선에 가깝거나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R2)가 

0.9이상을 멱함수로 판단하기도 한다(장세은·이수

호, 2014; 이상봉, 2015).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유의

성과 네트워크 분석 논문들의 경향을 보다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 전자의 방법을 택하여 네트워크의 

그림 1. 산줄기 노드와 링크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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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네트워크 내 수많은 산줄기 노드들이 어떤 소수의 

산줄기 노드에 집중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이들의 중요도와 위계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중요

도가 집중되는 노드는 가치가 높거나 허브 역할이 될 

것이다. 그 외의 노드들은 이웃이라고 정의하며, 노

드의 이웃인 모든 노드들의 합을 그 노드의 연결정

도라고 말한다(Freeman, 1979; Annalisa, 1999; 배

현준 외, 2017).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그리고 위세중심

성(Eigenvector Centrality) 분석을 통해 산줄기별 위

계를 파악하였다.

각 중심성 분석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결중심성(Cp(ni))은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직접적인 

연결 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국지적인 연결분포 특

성을 반영하며, 연결 수가 많은 노드일수록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식 1). 둘째, 근접중심성(Cc(ni))은 

노드들 간의 직접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른 노드들

과의 거리를 산정하여 중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거

리가 짧을수록 중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식 2). 

셋째, 매개중심성(Cb(ni))은 한 노드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노드들 사이에서 매개체(중개자)로서 얼마나 역

할을 하는지 나타내는 방법이다(식 3). 한 노드가 다

른 결점들 사이의 최단거리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에 

위치할수록 그 결점의 사이 중심성은 높아지며, 복잡

한 네트워크 내 보편성을 찾기에 용이하다(Kim et al, 

2004; 정하웅·강병남, 2007). 그리고 마지막 위세중

심성(Ci)은 자신의 노드 연결정도 중심성으로부터 발

생하는 영향력뿐만 아니라 자신과 연결된 다른 노드

의 중심성 영향력까지 합한 것을 말한다(식 4). 따라

서 해당 노드의 중심성이 낮더라도 연결된 다른 노드

들의 중심성이 높을 경우, 자신의 노드 중심성은 높아

진다.

3) 연구 자료

(1) 연구자료 소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줄기 체계는 전통적으로 

산경표에 따라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구분하였

다. 이후 신산경표에서 ‘산은 물을 가르는 경계’라는 

원칙하에 현대의 지형을 반영하면서 기존 산경표에

서 제시한 산줄기 외에 기맥과 지맥을 추가하여 최종 

1대간, 12정맥, 12기맥, 20지맥으로 구획하였다(박성

태, 2010). 여기서 대간은 기존 산경표에 근거하여 대

간을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의 산줄기를 지칭하고, 

정맥은 10대강을 구획하는 산줄기, 기맥은 대간과 정

맥에서 분기한 100km 이상의 산줄기로, 지맥은 대

간, 정맥, 기맥을 제외한 30km 이상의 산줄기를 의미

한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산줄기의 보호가치 중요도

를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순서로 인식하고 관리하

고 있다. 

a(ni,nj)

Cp(ni)= g-1

g
∑
i=1

 식 (1)

g: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체노드의 수

a:  노드의 연결정도. ni와 nj가 링크로 연결되어 있

으면 a(ni, nj)=1, 그렇지 않으면 a(ni, nj)=0

d(ni,nj)
Cc(ni)=

g-1
g
∑
j=1

 식 (2)

g: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전체 노드 수

d(ni, nj): 노드 i에서 j까지의 거리

Cb(ni)=
[(g-1)(g-2)/2]

gik(ni)
 gjk

g
∑
j>k

 식 (3)

gjk: 노드 j에서 k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

gjk (ni): 노드 j에서 k를 연결하는 최단 경로 중에서 

노드 i를 거치는 경로의 수

AijCjCi =
n
∑

j∈N(i)

1

λ
 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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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 i와 j간 관계 매트릭스의 가장 큰 고유벡터의 고

유값, 즉 노드 i의 아에겐 값(eigen value)

N(i): 노드 i의 이웃 노드들의 합

Aij: n×n 방향 인접 행렬 A에서 노드 i와 j의 연결정

도. 연결되어 있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Ci와 Cj: i와 j의 중심성

최근 많은 산줄기 연구에서 지형적·관리적·전통

적 특성에 따라 산줄기 체계를 달리하면서 새로운 산

줄기 지도 제안을 시도하고 있다(김영표 외, 2004; 박

수진·손일, 2005a; 국토연구원, 2016). 그러나 각 연

구마다 산줄기 체계와 특징이 상이하여, 실제 산지관

리 시 정책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관점에서의 산줄기를 분석하여 

정책적 활용으로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실제로 산림청에서 활용하는 남한을 대상으로 구

축한 신산경표 기반의 산줄기 DB를 분석 도구로 활

용하였다. 해당 산줄기 DB는 2012년 산림청에서 박

성태(2010)의 신산경표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치고도

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활용하여 능

선을 추출한 것이다.3) 이 지도는 신산경표보다 상세

하게 산줄기를 표현하여, 대간 1개, 정맥 7개, 기맥 6

개, 지맥149개, 그리고 700개의 세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맥은 기존 신산경표에는 없는 산줄기이지만, 

보다 면밀한 산줄기와 주변 지형 관리를 위해 대간, 

정맥, 기맥, 지맥으로부터 추가로 분기하는 세부적

인 산줄기를 지칭한 것이다. 표 1과 그림2는 한반도

의 남한을 대상으로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을 표시한 

것이고, 산줄기 길이는 ArcMap 10.3에서 산줄기 DB

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세맥의 명칭은 분기된 지점

의 산줄기에 따르므로 상세한 명칭의 정리는 생략하 

였다.

(2) 연구자료 활용 방법

본 연구는 기존 대간, 정맥, 기맥, 지맥의 4단계의 

산줄기 체계가 어떤 네트워크 구조를 보이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한 후 그 의미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 위계의 산줄기를 노드로, 다른 위계의 

산줄기들(노드)과의 연결 지점을 링크로 설정하여 산

줄기 위계별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산줄기 노드별 링크는 ArcMap 10.3을 활용하

여 ‘대간-정맥’, ‘대간-기맥’, ‘대간-지맥’, ‘정맥-기

맥’, ‘정맥-지맥’, ‘기맥-지맥’로 구축하였다. 그리고 

같은 위계의 산줄기들간 중복 산정(예: 부용지맥-각

표 1. 한국의 산줄기 개요

산줄기
길이(km)

산줄기
길이(km)

산줄기
길이(km)

위계 명칭 위계 명칭 위계 명칭

대간 백두대간 753.9 40 부용지맥 42.4 96 기룡지맥 31.6 

정맥 2,003.1 41 만뢰지맥 45.8 97 팔공지맥 126.2 

금강정맥 133.2 42 영인지맥 43.6 98 갈라지맥 49.5 

낙남정맥 195.1 43 봉수지맥 47.6 99 구암지맥 56.5 

낙동정맥 419.1 44 석문지맥 49.8 100 내연지맥 38.0 

한남정맥 178.5 45 망일지맥 34.1 101 비슬지맥 140.3 

한북정맥 166.6 46 성주지맥 32.3 102 거제지맥 48.3 

호남정맥 525.9 47 원진지맥 36.1 103 강화지맥 32.7 

호서정맥 384.8 48 병풍지맥 64.1 104 보개지맥 30.5 

기맥 837.5 49 장암지맥 34.1 105 어은지맥 5.0 

영산기맥 159.6 40 봉대지맥 43.7 106 성골지맥 28.6 

진양기맥 155.0 51 흑석지맥 43.3 107 천마지맥 47.1 

땅끝기맥 121.9 52 백룡지맥 28.0 108 백덕지맥 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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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기맥 110.3 53 사자지맥 43.3 109 주왕지맥 77.5 

금북기맥 125.7 54 천황지맥 70.8 110 태행지맥 44.7 

한강기맥 165.0 55 통명지맥 37.5 111 오두지맥 37.2 

지맥 6,963.5 56 무이지맥 35.5 112 해룡지맥 35.2 

1 도솔지맥 91.5 57 삼신지맥 29.5 113 오갑지맥 30.0 

2 감악지맥 40.3 58 팔봉지맥 51.2 114 모악지맥 65.0 

3 도봉지맥 61.5 59 칠갑지맥 28.4 115 변산지맥 53.4 

4 춘천지맥 124.8 60 안평지맥 32.8 116 옥룡지맥 47.5 

5 영월지맥 129.9 61 신선지맥 30.8 117 화원지맥 80.7 

6 관악지맥 37.2 62 등곡지맥 32.0 118 억불지맥 31.5 

7 검단지맥 47.4 63 우봉지맥 26.5 119 성수지맥 56.7 

8 두승지맥 38.8 64 작약지맥 47.6 120 모후지맥 28.4 

9 경수지맥 35.1 65 운달지맥 51.1 121 팔음지맥 53.6 

10 고흥지맥 71.0 66 자구지맥 34.8 122 전월지맥 33.0 

11 견두지맥 36.0 67 자개지맥 49.7 123 장령지맥 46.4 

12 덕유지맥 31.4 68 육백지맥 45.8 124 식장지맥 58.9 

13 각호지맥 49.5 69 안일지맥 29.9 125 백운지맥 45.0 

14 관암지맥 41.3 70 화림지맥 33.2 126 천등지맥 43.9 

15 계명지맥 33.3 71 비학지맥 43.8 127 웅석지맥 44.9 

16 금대지맥 57.4 72 성치지맥 41.7 128 연비지맥 37.1 

17 수도지맥 102.7 73 운문지맥 33.4 129 양각지맥 31.6 

18 국사지맥 39.6 74 영축지맥 43.8 130 칠봉지맥 56.9 

19 각화지맥 32.7 75 무척지맥 39.7 131 영암지맥 39.8 

20 덕산지맥 72.3 76 화개지맥 30.9 132 숭덕지맥 44.9 

21 보현지맥 167.2 77 정수지맥 34.7 133 일월지맥 31.6 

22 호미지맥 101.5 78 후망지맥 28.0 134 영등지맥 34.2 

23 남암지맥 35.3 79 통영지맥 43.3 135 황학지맥 45.0 

24 기양지맥 50.5 80 태청지맥 49.9 136 유봉지맥 33.4 

25 왕재지맥 55.7 81 대득지맥 29.9 137 선암지맥 56.5 

26 삼송지맥 19.6 82 갑산지맥 32.3 138 청룡지맥 37.3 

27 화장지맥 15.6 83 독조지맥 60.1 139 열왕지맥 28.9 

28 향로지맥 36.8 84 가섭지맥 34.4 140 화왕지맥 31.5 

29 적근지맥 33.5 85 고산지맥 33.7 141 왕령지맥 31.7 

30 화악지맥 41.5 86 노성지맥 31.7 142 삼태지맥 33.1 

31 명지지맥 38.8 87 여수지맥 79.8 143 용천지맥 40.0 

32 수락지맥 39.1 88 금적지맥 46.1 144 북거제지맥 32.8 

33 왕방지맥 39.6 89 두위지맥 47.3 145 안면지맥 33.1 

34 명성지맥 55.8 90 노목지맥 37.2 146 용암지맥 34.0 

35 만월지맥 44.9 91 금수지맥 30.3 147 진도지맥 48.1 

36 황병지맥 47.0 92 남해지맥 45.9 148 장계지맥 27.0 

37 앵자지맥 60.7 93 금오지맥 80.2 149 죽렴지맥 33.3 

38 서봉지맥 62.0 94 문수지맥 109.5 
세맥 8,238.3 

39 쌍령지맥 41.2 95 금장지맥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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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지맥)을 피하기 위해 동등한 위계 산줄기 링크 설

정은 제외하였다(그림 3).

3. 연구 결과

1) 산줄기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과 의미

산줄기 네트워크의 전체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산줄기 네트워크의 노드별 링크에 대해 K-S 검

정을 실시했다. 그 결과, p-value는 0.011로 멱함

수 분포를 나타냈고, 적합도 검정에서 검정의 유의성

을 확보하였다. 산줄기 네트워크의 산줄기별 규모(X

축) - 산줄기 빈도(Y축) Log-Log 그래프를 보면 직선

형으로, 육안으로도 멱함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

멱함수 분포는 복잡계 네트워크에서 나타나는 질

서현상 중 하나이다(Barabasi et al, 2000). 복잡계 구

조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수 십 개의 연

결선으로만 이뤄진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전체

그림 3. 산줄기 노드와 링크그림 2. 한국의 산줄기 구조와 분포

주: 지맥의 숫자는 표 1의 지맥 연번을 참조

출처: 산림청의 산줄기 자료를 저자가 수정

그림 4. 산줄기 네트워크의 규모-빈도 로그그래프

x: 산줄기에 연결되는 링크 수, y: 링크에 연결되는 산줄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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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살펴보면 수 만개의 연결선들이 일정 확률을 

가진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의 특징

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임계점(critical point)을 넘어

서는 순간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다. 하지만 비선형 현상에서도 나름대로의 같은 구조

가 반복되는 질서가 있는데 이를 자기유사성(self-

similarity)라고 하고, 이러한 구조를 프랙탈(fractal)

이라고 한다(Lam and Cola, 1992). 개별 요소들의 에

너지가 상호작용 하면서 스스로 새로운 조직을 구성

하는데, 이러한 창발적인 질서 형성 과정인 자기조직

화(self-organization)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네트

워크 특성은 지진, 산불, 도시 규모 등 지리적 현상에

서 설명되는 경우가 많다(Barabasi, 2002; Chin and 

Phillips, 2007; 윤영수·채승병, 2005). 

그리고 복잡계 특성을 보이는 네트워크의 또 하나

의 특징은 수많은 노드 중 연결이 집중되는 노드, 즉 

하나의 허브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림 4의 Log-

Log 그래프 결과는 가장 우측에 해당하는 링크는 가

장 많은 노드가 연결된, 즉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허

브가 되고 좌측으로 갈수록 규모는 낮아지면서 빈도

는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2)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을 통한 산줄기 연결망

의 의미 도출

앞서 멱함수 분포 발견을 통해 산줄기의 허브뿐만 

아니라 위계의 존재도 발견할 수 있었다. 전체 네트워

크를 구성하는 개별 산줄기들의 중요도를 연결중심

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그리고 위세중심성 분석

을 통해 산줄기 연결망 내의 허브와 영향력을 도출하

였다(표 2, 그림 5). 중심성 지수는 0~1 사이로, 각 산

줄기를 지수의 내림차순으로 나열하였고 동등한 순

위의 산줄기들은 A~M으로 그룹화하여 나타냈다.

연결중심성 분석 결과, 백두대간(0.2469), 호남정

맥(0.1219), 낙동정맥(0.1031), 호서정맥(0.1000), 낙

남정맥(0.0563), 진양기맥(0.0531) 등으로 대간, 정

맥, 기맥이 1위부터 10위까지 차지하였다. 백두대간

은 상위 10위 내의 산줄기보다 2배 이상의 직접적인 

산줄기들을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위

부터는 지맥과 각 대간, 정맥, 기맥으로부터 뻗어 나

온 세맥으로, 이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의 수

가 같아 모두 동등한 지수로 나타났다(0.0031). 결과

를 통해 백두대간이 모든 산줄기를 직접적으로 관할

하는 중요도 1순위의 산줄기로 나타났고, 정책적으로 

기맥보다 중요하게 여겨져 왔던 정맥 중 일부는 기맥

보다 그 위계가 낮게 나타났다.

근접중심성에서는 백두대간(0.4485), 호남정맥

(0.3486), 호서정맥(0.3275), 낙동정맥(0.3179), 낙남

정맥(0.3044) 등으로 나타났고 연결중심성과는 다르

게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강정맥, 금남기맥이 하위권

으로 포함되었다. 근접중심성은 허브에 직접 연결된 

만큼 그 위계가 높아지는데,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

표 2. 산줄기 네트워크의 중심성 분석 결과

a. 연결중심성 b. 근접중심성1) c. 매개중심성 d. 위세중심성2)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순위 산줄기 Degree 

1 백두대간 0.2469 1 백두대간 0.4485 1 백두대간 0.6007 1 백두대간 0.6868 

2 호남정맥 0.1219 2 호남정맥 0.3486 2 호남정맥 0.2780 2 호남정맥 0.1426 

3 낙동정맥 0.1031 3 호서정맥 0.3275 3 호서정맥 0.1974 3 낙동정맥 0.1325 

4 호서정맥 0.1000 4 낙동정맥 0.3179 4 낙동정맥 0.1545 4 호서정맥 0.1226 

5 낙남정맥 0.0563 5 낙남정맥 0.3044 5 낙남정맥 0.0846 5 낙남정맥 0.0958 

6 진양기맥 0.0531 6 진양기맥 0.3036 6 진양기맥 0.0798 6 진양기맥 0.0943 

7
한강/영산기맥

한남/한북정맥
0.0500 7 한강기맥 0.3027 7 한강기맥 0.0749 7 한강기맥 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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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강정맥 0.0406 8 A 0.2905 7 영산기맥 0.0749 8 A 0.0759 

9 금북기맥 0.0375 9 영산기맥 0.2537 8 금북기맥 0.0554 9
낙동정맥

세맥
0.0292 

10 땅끝기맥 0.0313 10 땅끝기맥 0.2502 9 땅끝기맥 0.0455 10 영산기맥 0.0193 

10 금남기맥 0.0313 11 B 0.2451 10 금강정맥 0.0036 11 땅끝기맥 0.0177 

11
지맥이하 

307개
0.0031 

12 금북기맥 0.2402 11 금남기맥 0.0030 12 금북기맥 0.0163 

13 C 0.2344 12 한남/한북 정맥 0.0024 13 B 0.0157 

14 D 0.2295 

13
지맥이하 

307개
0.0000

14 C 0.0146 

15 E 0.2224 15 D 0.0135 

16 F 0.2219 16 E 0.0106 

17 G 0.2215 17 F 0.0104 

18 H 0.1940 18 G 0.0103 

19 I 0.1920 19
금북기맥

세맥
0.0036 

20 J 0.1860 20 H 0.0021 

21 한남/한북 정맥 0.0500 21 I 0.0020 

22 금강정맥 0.0488 22 J 0.0018 

23 금남기맥 0.0445 

23 M 0.0000
24 K 0.0291 

25 L 0.0275 

26 M 0.0258 

1)  근접중심성

A: 백두대간세맥 모두,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지맥, 금대지맥 

등 총 73개

B: 호남정맥세맥 모두, 고흥지맥, 여수지맥, 병풍지맥, 사자지맥, 천황지맥 

등 총 36개

C: 호서정맥세맥 모두, 부용지맥, 만뢰지맥, 영인지맥, 성주지맥, 원진지맥 

등 총 30개

D: 낙동정맥세맥 모두, 덕산지맥, 용천지맥, 보현지맥, 호미지맥, 육백지맥 

등 총 32개

E: 낙남정맥세맥 모두, 무척지맥, 화개지맥, 통영지맥 등 총 17개

F: 진양기맥세맥 모두, 우봉지맥, 정수지맥 등 총 16개

G: 한강기맥세맥 모두, 춘천지맥, 주왕지맥, 영월지맥, 성지지맥세맥 등 총 

15개

H: 영산기맥세맥 모두, 두승지맥, 장암지맥, 봉대지맥, 태청지맥 등 총 15개

I: 땅끝기맥세맥 모두, 흑석지맥, 백룡지맥, 화원지맥 등 총 9개

J: 금북기맥세맥 모두, 봉수지맥, 석문지맥, 망일지맥, 후망지맥, 고산지맥 

등 총 11개

K: 금강정맥세맥 모두 12개

L: 금남기맥세맥 모두, 관암지맥, 안평지맥, 성치지맥, 식장지맥 등 총 9개

M: 한남정맥세맥 모두, 한북정맥세맥 모두, 관악지맥, 앵자지맥, 서봉지맥, 

쌍령지맥, 감악지맥, 도봉지맥 등 총 32개

2) 위세중심성

A: 백두대간세맥 모두,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

지맥, 금대지맥, 수도지맥 등 총 73개

B: 호남정맥세맥 모두, 고흥지맥, 여수지맥, 병풍지맥, 사자

지맥, 천황지맥 등 총 36개

C: 낙동정맥세맥 모두, 덕산지맥, 용천지맥, 보현지맥, 호미

지맥, 남암지맥, 운문지맥 등 총 31개

D: 호서정맥세맥 모두, 부용지맥, 만뢰지맥, 영인지맥, 성주

지맥, 원진지맥 등 총 30개

E: 낙남정맥세맥 모두, 무척지맥, 화개지맥, 통영지맥 등 총 

17개

F: 진양기맥세맥 모두, 우봉지맥, 정수지맥 총 등 16개

G: 한강기맥세맥 모두, 춘천지맥, 주왕지맥, 영월지맥, 성지

지맥세맥 등 총 15개

H: 영산기맥세맥 모두, 두승지맥, 장암지맥, 봉대지맥, 태청

지맥 등 총 15개

I: 땅끝기맥세맥 모두, 흑석지맥, 백룡지맥, 화원지맥 등 총 9

개

J: 금북기맥세맥 모두, 봉수지맥, 석문지맥, 망일지맥, 후망지

맥, 고산지맥 등 총 10개

M: 한남정맥, 한북정맥, 금강정맥, 관악지맥, 한남정맥세맥 

모두, 한북정맥세맥 모두, 금강정맥세맥 모두, 앵자지맥, 

서봉지맥 등 총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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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산줄기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위세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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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맥, 금남기맥은 백두대간과 직접 연결이 되지 않

았기 때문에 그 위계가 낮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반

면, 표 2에 해당하는 근접중심성의 A에 해당하는 지

맥과 세맥들은 연결중심성을 통해 직접적인 산줄기 

노드들의 연결 영향력이 낮은 위계로 나타난 반면, 근

접중심성에서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위계가 상승하였다. 

매개중심성에서는 연결중심성과 유사한 순위로 

나타났고, 백두대간의 연결성 지수가 0.6007로 도

출되었고, 그 다음으로 호남정맥(0.2780), 호서정맥

(0.1947), 낙동정맥(0.1545), 낙남정맥(0.0846), 진양

기맥(0.0798) 등으로 나타났다. 앞서 2.2에서 언급했

듯이, 매개중심성은 어느 노드에서 네트워크가 형성

되고 영향을 받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복

잡한 네트워크 구조 속의 보편적 특징을 찾는데 용이

하다. 백두대간의 매개중심성 지수가 다른 산줄기보

다 약 3배 이상 높다는 의미는 다른 산줄기들과 비교

했을 때 산줄기와 산줄기를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3배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산줄기의 보편적인 

물리적 특성을 파악할 때 백두대간이 전국 산줄기를 

관할하는 요소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 위세중심성은 근접중심성과 유사한 순위

로 백두대간(0.6868), 호남정맥(0.1426), 낙동정맥

(0.1325), 호서정맥(0.1226) 등으로 나타났고 견두지

맥을 포함한 기타 지맥과 세맥들이 영산기맥, 땅끝기

맥, 금북기맥, 한남정맥, 금강정맥보다 높은 순위권으

로 진입하였다. 특히, 백두대간 주변의 지맥과 세맥들

은 이웃 산줄기들과의 연결 정도는 낮지만, 백두대간

의 높은 중심성의 영향을 받아 높은 지수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의 

중심성 분석에서 모두 백두대간이 가장 높은 연결중

심성을 보였고, 이로써 백두대간을 산줄기 네트워크

의 허브로 결론내릴 수 있었다. 그리고 직접적 연결을 

통해 정맥이 기맥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위계로, 지

맥은 하위 산줄기로 나타나 기존 산줄기 체계의 위계

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그림 4와 함께 

볼 필요가 있다. 그림 4의 최우측 링크는 허브, 즉 백

두대간으로 가장 많은 링크를 점유하는 영향력 높은 

산줄기 노드가 된다. 즉, 백두대간은 가장 영향력 있

고 산지를 포함한 전반적인 국토 관리에 있어 높은 보

호가치를 지녔다는 통념을 네트워크 과학 관점에서

도 추가로 입증한 것이다. 그리고 좌측으로 갈수록 정

맥, 기맥, 지맥 순으로, 점유한 링크 수와 영향력이 감

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3.1에서 산줄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조 특

성 분석을 통해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척도 없는 네

트워크임을 밝힌 바 있다. 이 네트워크 구조는 프랙

탈 구조로, 자기유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허브로

부터 유사한 구조가 창발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그

러므로 허브인 백두대간의 특징만 파악해도 모든 산

줄기의 보편적인 구조적 특성을 알 수 있어, 지형관리 

시 일반화된 동일한 원칙을 수립하는데 매우 용이할 

것이다. 

둘째,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노드들의 연결성을 

고려한 근접중심성과 주변 노드들의 중심성 영향을 

반영한 위세중심성 결과를 통해 네트워크 위계상 일

부 지맥들이 상위 계층의 산줄기에 포함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이들을 지도로 확인한 결과, 지리적으로 최

상위 계층인 백두대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산줄기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의 영향을 받아 주변 지

맥들의 위계도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그림 

5). 특히 표 2에 해당하는 근접중심성의 A 산줄기인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계명지맥 등은 백두대

간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0.2905로 나타난 것으로 보

아, 백두대간과 기타 산줄기들 사이에서 많은 환경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는 민감하고 영향력이 큰 상위 산

줄기로 판단되었다. 

그동안 지맥 이하의 산줄기는 백두대간, 정맥, 기맥

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호 측면에서 소홀히 관리되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맥 이하 산줄기 중요성의 발

견은 국토관리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4. 토의: 산줄기와 국토 관리의  

정책적 시사점

산줄기 네트워크에서 멱함수 분포의 발견은 국토



- 496 -

장효진·박수진

관리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멱함수를 보이

는 네트워크는 산줄기의 위계와 관계없이 같은 원리

에 의해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즉, 네트워크에 척도의 기준이 없어 규모에 

상관없이 고유 특성은 변하지 않으며, 구조적으로도 

쉽게 붕괴되지 않는 견고함을 지닌 복잡계적 특성을 

지녔음을 의미한다(Barabasi, 2002). 복잡계 네트워

크의 창발현상 중 대표적인 특징은 어느 특정 임계점

을 초과하면 그 영향이 다른 요소들에게 전파되는 증

폭현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산줄기를 골격으로 하는 유역은 과거부터 현재까

지 각종 풍수해를 겪으며 다양한 프로세스를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인간 생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산줄기의 물리적 구조가 복잡

계 시스템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산줄기 내

부 유역에도 복잡계 시스템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 

예를 동역학계(dynamics)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간 

위의 끌개(attractor)와 끌림영역(basin of attraction)

에 관한 정의와 함께 들 수 있다. 유역경계, 즉 능선에 

떨어진 빗방울은 능선을 기준으로 어느 한 쪽으로 흘

러내려가게 되면 강줄기가 능선을 가로지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산줄기는 빗방울의 방향을 결정

짓는 기준이 된다. 즉, 강줄기가 빗물의 끌개라면 유

역은 끌림영역이 되고 이 유역들 사이의 경계, 즉 산

줄기는 물질의 방향을 결정하는 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우리나라 지형 특성과 생활공간을 

반영하는 국토관리의 기본 단위로 인식되었던 전통 

지식과도 연결된다(양보경, 1993; 이도원 외, 2003; 

신준환, 2004; 박수진·손일, 2005b). 지역마다 인간 

생활권의 행태, 언어, 문화 등이 다르고 유사한 성격

들이 군집화 되는 현상은 빗방울이 산줄기를 기준으

로 다른 방향성을 지니지만 유사한 방향을 가진 빗방

울끼리 모인 강에 비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전

체적으로 보면 개별적인 요소들이었던 것들이 하나

의 큰 강줄기와 하나의 유역이 된다. 이것이 앞서 언

급했던 복잡계의 대표적 현상인 척도 없는 네트워크

의 구조가 지닌 프랙탈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산줄

기가 지닌 복잡계적 특성은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복

잡한 지형적, 인문사회적 특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

고 있다(Gao and Xia, 1996; Peng et al, 2014). 

그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산지의 통합관리를 위한 

산줄기 연결망에 대해 언급해왔다(산림청, 2013; 국

토연구원, 2016). 이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산줄기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된 기본 원칙이 필요하

다. 그러나 산줄기를 포함한 지형요소들이 연결되었

다는 현황만으로 통합관리로의 방향을 제시했을 뿐, 

궁극적인 산줄기 구조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마련은 

미비하였다. 또한,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

맥의 개별 산줄기 관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지맥은 

관리에서 제외되는 실정이다. 관리부서 체계에 있어

서도 백두대간은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정맥과 기맥은 각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계

획을 수립하고 있어 산줄기의 통합관리 목표와는 거

리가 먼 정책 수행을 하고 있다.

올바른 국토 관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

칙이 필요하다. 먼저, 국가 차원에서의 관리를 위해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이 

필요하다. 모든 지형은 사면을 따라 침식-이동-퇴적

의 연결성이 존재하며, 선행 연구에서도 이러한 공간

적인 연결성은 공간 스케일과 관련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형의 일반성을 제언한 바 있다

(박수진, 2014). 본 연구의 첫 번째 결과에서 밝힌 산

줄기 연결망에서의 멱함수 분포의 발견은 이러한 지

형의 동일 형성 원칙을 뒷받침한다. 이는 강원도 산

악지대 산줄기와 전라도의 평야지대 산줄기의 형태, 

지리적으로 형성된 위치, 주변 환경이 다를지라도 복

잡계 측면에서는 산줄기가 형성하는 작용과 구조적

인 원칙이 동일하기 때문에 전국에 걸친 산줄기들에 

공통된 일반적인 관리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그러므로 국가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지형 관리

를 위해서는 각 사면의 골격에 해당되는 산줄기가 지

닌 일반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토지이용 및 지형관리 

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허브인 백

두대간은 가장 많은 산줄기를 관할하여 물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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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되어 있어도 수많은 산줄기들이 직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그 영향력의 폭이 넓다는 특수성을 지

녔다. 전국 산줄기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관리 

원칙을 수립한 후에 기존의 획일적인 백두대간보호

지역에 대한 절대적인 보호가 아닌 허브가 지닌 특수

성을 고려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관리 원칙과 더불어 관리 범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에서 우리나라의 백두대간-

정맥-기맥-지맥 전반에 걸친 산줄기 연결망의 통합

관리의 필요성과 산지지형 관리의 최적 공간 스케일

에 관한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산림청, 2013; 

국토연구원, 2017), 아직까지 하위 산줄기의 중요도

가 백두대간보다 낮다는 인식과 정책이 남아 있다. 또

한, 우리나라 유역 체계 중 중권역이 백두대간부터 지

맥까지 가장 많은 산줄기를 포괄하는 공간 단위로 추

출하였고 지맥까지의 관리를 언급했지만(국토연구원, 

2017), 지맥의 중요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산

줄기 관리 범위를 백두대간, 정맥, 기맥에 한정하고 있

다. 실제로 현행법상 산줄기 주변 지역의 보호제도는 

대간, 정맥, 기맥의 보호를 위한 백두대간보호지역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뿐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

의 관리범위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

라 능선으로부터 300m 이내 지역과 주변 생태계 환경

을 고려하여 구획하고 절대적으로 보호를 하고, 산지

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 산줄기로부터 양안 1km 지역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획일적인 공간구획으로 인해 사면의 프로세스

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림 6은 백두대간보호지역 일대의 강원도 강릉시 

안반데기 지역으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을 대표적

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호지역 내외로 통과하고 있는 

지맥들은 모두 근접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서 8위를 

차지한 중요한 산줄기임에도 불구하고 백두대간보호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개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림 

6의 1번은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설정되기 이전인 

1965년에 고랭지농업이 시작되어 보호지역에서 제외

되었고, 그 후에 농경지 경계에 풍력발전단지가 입지

하였다. 이로 인해 토양유출과 침식 등의 문제가 야기

되어 산줄기와 산지 사면뿐만 아니라 남서측에 위치

한 도암호와 주변 수계도 오염문제를 겪고 있다(환경

부, 2004). 2번은 황병산 일대로, 하나의 지맥이지만 

백두대간보호지역 내에 속한 산줄기는 보호하고 그

렇지 않은 산줄기는 보호하지 않고 있다. 이는 향후 

개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훼손의 잠재성이 있

다고 할 수 있다. 

지형 회복탄력성 측면에서도 지금처럼 현행법에 

따른다면 그림 6의 1번 지역은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지속적인 훼손 영향이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심성 분석 결과를 통해 백두대간 주변의 수많은 지

맥의 중요성을 도출하였다. 중심성 분석 결과에서 도

출된 상위의 지맥들은 이웃의 동등한 또는 다른 위계

의 산줄기들을 허브인 백두대간과 연결시켜주는 매

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맥의 중요성을 인

정하고 관리 범위를 지맥까지 확장해야 한다. 지맥으

로의 관리 범위 확장은 지맥과 그 능선부 사면이 보

호됨에 따라 훼손 지형의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지맥과 연결된 다른 산줄기들과 사

면, 주변 수계도 함께 회복력을 찾아갈 것이다. 이 결

과는 산지 보호측면에서 소외되고 풍력발전단지 등 

주로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지맥에 대한 새로운 시

그림 6. 강원도 백두대간보호지역 일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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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전환의 시도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4) 

지역 사회는 지역마다의 문화와 특색이 있기 때문

에 인문사회적 특성 관리의 주체와 단위로 지방자치

단체와 각 행정구역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사면의 

프로세스와 이것의 골격이 되는 산줄기는 지역의 구

분 없이 모두 같은 형성 원칙과 공간적 연결성을 보이

므로 국가 차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한 거시적이고 

일반화된 통합관리 원칙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재

의 국가 정책은 개발과 보전이 양립하는 토지관리 패

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백두대간부터 지맥까지 전반

적인 산줄기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의 수립과 적

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토와 인간이 장기적

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

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네트워크 관점에서 산줄기 연결망의 구

조적 특성과 의미를 모색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줄기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 멱함수 분포를 보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 즉 복

잡계 네트워크임을 확인하였다. 복잡계 네트워크는 

비선형적 상호작용을 나타내는데, 비선형 현상 안에

서 나름대로의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질서를 보이는 

자기유사성의 프랙탈 구조를 나타낸다. 이를 통해 일

반화된 동일 원칙을 산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적

용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둘째, 중심성 분석을 통해 백두대간이 가장 많은 산

줄기를 관할하는 영향력 높은 허브 산줄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하고, 정맥, 기맥, 지맥 순으로 산줄기 

점유율과 영향력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설악산의 환경이 지리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까?’에 대한 질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

다.’라는 해답을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산줄기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과 더불어 백두대간이라는 

산지 지형과 환경은 가장 많은 산줄기와 연결되어 그 

영향 범위가 넓다는 특수성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낮은 위계에 속해 관리에 소홀

했던 일부 지맥들의 중요성도 밝혀냈다. 견두지맥, 

덕유지맥, 각호지맥 등 총 73개의 지맥과 세맥이 이

에 속하는데, 지리적으로 백두대간과 근접하여 직접

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현 관

리제도에서 지맥보다 중요시 여기던 한남정맥, 금강

정맥, 영산기맥, 땅끝기맥, 금북기맥보다 영향력 있

는 산줄기로 밝혀졌다. 산줄기 중심성분석 결과를 통

해 제1차산지기본계획에서 제안하는 ‘백두대간에서 

우리 집 뒷동산까지’에 대한 관리 목표에 왜 뒷동산까

지, 즉 지맥 이하의 하위 산줄기까지 관리를 해야 하

는지에 대해 입증할 수 있었다. 

산줄기 연결망은 물리적으로 동일한 형성 원칙하

에 구조화되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리고 

산줄기 연결망 내에서도 산줄기마다의 영향력을 파

악하여 백두대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입

증하였고, 그동안 산줄기 위계에서 다소 낮게 평가되

었던 지맥 이하의 산줄기를 재평가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본 연구에서 밝힌 전체 산줄기 연결망의 구

조적 원칙은 산정부터 하천까지의 사면 프로세스가 

지역에 구분 없는 공간적 연결성을 뒷받침하고, 국가

차원에서 전국토에 대해 지속가능하고 일반화된 지

형 관리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

1) link는 구성요소들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고 node는 이 선

들이 만나는 결절점을 말한다. 네트워크 과학 분야에서는 

국문 표현보다 노드와 링크라는 영어 표현을 사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영어 표현을 차용하였다.

2) 가우시안 법칙을 따르는 무작위 네트워크와 좁은 세상 네

트워크는 평균적 성향들이 분포하는 정규분포 특성을 보인

다. 무작위 네트워크는 노드가 특정 확률에 따라 서로 무작

위로 연결된 형태이고, 좁은 세상 네트워크도 무작위 네트

워크와 비슷하면서도 노드들 사이에 그들만의 경로가 있

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의 구조 특성은 개별적인 개체들의 

집합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멱함수 법칙(Power-law)

을 따르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에 특징적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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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기준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어느 사건 발생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원리에 의해 형성되고, 발생 확률상 

규모가 큰 사건은 드물게 나타나고 작은 것은 매우 빈번하

게 발생하며 허브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Albert et al, 

1999; Barabasi, 2002). 

3) 2012년 한국산지보전협회는 박성태(2010)의 신산경표를 

기본으로 수치고도모델(Digital Elevation Model)의 능선

을 추출하여 산줄기 DB를 구축하였다. 이는 산림청 내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4) 산지 개발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이점을 기여하기도 하

지만, 지형과 생태계 훼손이라는 역효과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주요 산줄기인 백두대간, 정맥, 기맥은 법적으로 보

호를 받고 있어서 주로 지맥 산줄기가 풍력발전단지개발의 

대상이 됨에 따라 지맥 훼손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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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는 김정호가 저술한 『대동지지』 「정리고」를 바탕으로 조선후기 리(里)의 거리를 역사지리정보시

스템(HGIS)을 이용해 계산하고 1리 거리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모두 1,459개의 구간

으로 구성되며, 이 중 경유지와 경로의 비정 정확도가 높은 1,244개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했다. 각 경유지와 경로

는 노드링크(node-link)모델에 근거하여 공간정보 레이어로 구축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전체 리수는 

24,620리이며 전체 거리는 약 11,289km이다. 전국의 1리 거리는 약 459m이다.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를 통해 

보면, 1리 거리의 평균은 표준편차 ±1구간(68% 신뢰도)에서 312~650m이다. 구간별 1리 거리의 편차가 큰 곳

의 원인은 ① 『대동지지』 「정리고」 자체의 기록의 오류, ② 경유지와 경로의 비정의 오류, ③ 초기 리수 측정의 

오류로 지목된다.

주요어:  도량형, 『대동지지』, 리수(里數),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정리고

Abstract: This study has measured the distance of ri in later Joseon by using the Historical Geography In-
formation System (HGIS) on the basis of 『Daedongjiji』 「Jeongrigo」 that was written by Kim Jeongho and 
statistically analyzed. 『Daedongjiji』 「Jeongrigo」 is structured for a total of 1,459 sections and 1,244 sections 
with relatively accurate assumption of the location for the stop-over and route were selected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Each of the stop-over and route is structured with the layer based on the node-link model and 
the distance of each section is calculated in the meter unit. The entire risu of 『Daedongjiji』 「Jeongrigo」 is 
24,620-ri and the total distance (meter unit) is approximately 11,289km. The distance for each ri is approxi-
mately 459m. Looking through the distribution of risu for each section, the distance for each ri is 312~650m 
with the standard deviation of ±1 area (68% of reliability). The reason for having significant deviation 1 ri’s 
distance for each section is attributable to ① error in record within 『Daedongjiji』 「Jeongrigo」, ② error in as-
sumption of the location for the stop-over and route, and ③ error in initial measurement of risu.

Key Words: Daedongjiji(大東地志), Historic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HGIS), Jeongrigo(程里考), 
Risu(里數), Weights and Measure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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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조선시대에 10리는 현재 몇 km인가? 현존하는 조

선시대 자의 길이를 mm 단위까지 측정 후 1리(里)

로 환산하면 대략 400~540m의 길이가 된다.1) 곧 10

리는 4.0~5.4km에 이르는 거리로서 현재 통용되는 

4km하고는 차이가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1리 거

리는 대한제국 1905년(광무 9) 때 제정된 도량형 규

칙에 의한 길이로 392.7m이다.2) 1리 사이에서는 최

대 140m의 비교적 짧은 차이지만, 거리가 길어질수

록 그 차이는 산술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성

과 의주 사이의 거리는 오차가 150km3)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오늘날과 달리 이동 수단이 도보 또는 우마

에 불과했던 전근대에 시간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정

비례한다. 이런 의미에서 1리가 의미하는 정확한 길

이를 파악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공간 인지를 이해하

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된다.

조선시대 1리 거리 추정 연구는 크게 도량형(度量

衡) 및 척관법(尺貫法) 연구, 그리고 고지도의 축척을 

통한 연구 두 방향으로 수행되어 왔다. 각 방법의 특

징과 한계를 짚어보면, 첫 번째로 도량형 중심으로 1

리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의 경우, 20~30cm의 자로

서 수km~수십km를 어느 정도 정확히 측량할 수 있

는가의 문제이다. 건축물이나 성곽의 둘레 등은 자나 

보수척(步數尺)4) 또는 승량지법(繩量之法)5)을 사용

해 비교적 정밀한 측량이 가능하나, 전국 단위의 거리

를 이런 방법으로 측량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했을 것이다. 세종 때 문헌에 처음 등장한 기리고

차(記里鼓車)를 이용해 좀 더 과학적인 방법으로 거

리를 측량 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나, 이 또한 우마차가 

다닐 수 있는 길로 한정될 수밖에 없고, 문헌 기록이 

제한적인 것을 보면 널리 이용되지 않았던 것 같다.6) 

기리고차 도입 후에도 조선후기까지 문헌에는 성의 

둘레, 경유지 간의 거리 측정이 거의 보수(步數)로 기

록되어 있다. 

두 번째로 고지도를 통한 연구는 실제 길이와 지도 

상의 거리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고지도를 중

심으로 연구할 경우 고지도 제작 시의 공간 정보의 정

확도와 제작 기술에 따른 오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

다. 고지도에 수록된 도로선과 정리표 등의 교통정보

는 실제 거리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경유

지와 경로의 표시가 현재와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가 

등도 조심스럽게 다뤄야한다. 『대동여지도』의 축척

은 연구자에 따라 1:160,000에서 1:216,000에 이르

는데, 주요 판단 근거는 ① 『대동여지도』 방괘표(方

罫表)에 의한 축척 계산, ②10리를 4km로 추정, ③특

정 구간의 거리 측정 및 지도 투영법 변환을 통한 축

척 계산이다.7) 이중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김

상수(1989)와 원경렬(1991)의 측지학적인 방법에 주

목하고 싶다. 이는 실제의 거리와 면적 등을 『대동여

지도』 도상의 내용과 비교한 연구로서 원경렬의 경우 

인천에서 강원도 고성까지의 직선 구간을 『대동여지

도』 도상의 거리와 실제 거리를 비교해 1:165,000~ 

1:168,000 축척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지도 제작 

시의 투영법에 따른 거리의 왜곡이 발생하고 지역별

로도 왜곡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구간의 축척

을 통해 1리 거리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두 방법론은 1리를 파악하기 위해 도량형 제도에서 

시작한 연연적인 방법, 지도와 실제 거리의 비교를 통

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해 논리상, 과정상의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귀납적 방법의 문제가 그렇듯 일

부의 사례가 전체를 대변하지 못하며, 연역적인 과정 

또한 체제 안에서의 논리적 문제는 없지만,8) 실제 이

를 현실에 대입할 때 발생하는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

한다. 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일부의 경로를 정

확히 복원하여 산출한 1리 거리가 조선시대 리(里)의 

대표 수치임을 보장할 수 없고, 문헌 기록만으로는 교

통로의 설계가 실제 어느 정도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자의 크기가 공시적으로 어느 정도 균일했는지를 설

명할 수는 없다.9) 이런 논리적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선 통계적 표본 수의 증가로 모집단에 가까운 값을 제

시하면서, 지리적인 특이 패턴을 설명해나가야 한다. 

이미 GIS를 통해 이런 접근 방법론은 공간 정보 분석 

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GIS기반으로 구축

된 역사지리정보 레이어가 한정적이고 유통이 잘 되

지 않아 현실적으로 GIS를 이용해 통계적 접근 분석

방법을 사용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역사지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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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스템(HGIS)에 기반을 둔 연구나 사업에서 역사

공간레이어가 구축됨에 따라 이런 연구방법이 역사

지리 분야에서도 가능해지기 시작했다(김종혁, 2003, 

2015;김유철 외, 2010). HGIS는 역사지리환경의 복

원과 역사지리정보 관리뿐 아니라, 분석에 있어서도 

GIS의 기본 기능을 끌어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HGIS 기반으로 조선시대 전국의 주요 도로망

을 복원한 뒤 이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1리 거리의 문

제에 접근 한다.

조선시대 1리의 대표 거리를 추정하는 것 외에 본

선과 지선별로 1리에 대한 거리 차이가 어떻게 분포

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주요 연

구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

지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 1

리 거리(미터단위)10)의 차이는 노선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구간별로 1리 거리의 통계적 분포

의 특성은 어떠한가? 세 번째, 1리 거리의 평균과 차

이가 큰 구간과 그 원인은 무엇인가? 

2. 연구 자료 및 방법

1)  김정호의 『대동지지』 「정리고」와 신경준의 

『도로고』

교통로와 관련된 육상, 해상 교통 정보를 경로 중

심으로 정리한 지리지는 정리고(程里考), 도로고(道

路考), 도리고(道里考) 등의 제목으로 제작되었다. 또

한 서술방식이 아닌 표 방식으로 대로 중심으로 경유

지를 정리한 자료들은 정리표(程里表) 계열로 묶인

다. 도도로키 히로시(2010)와 류명환(2014)의 정리고

의 계통성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대상의 차이는 있지

만 주요 정리고의 저본은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

람』, 1770년의 신경준의 『道路考』, 1770년의 『東國

文獻備考』 「輿地考」이다. 이후의 정리고 계열과 고

지도에 기록된 리수는 이들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

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김정호가 편찬한 『大東地

志』 「程里考」를 저본으로 삼는다. 그 이유는 첫 번

째, 여타 정리고에 비해 경유지가 촘촘하기 때문이며, 

두 번째, 동일인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 『동

여도』, 『청구도』 등의 고지도를 경유지와 경로 비정 

시 보완 자료로 활용 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대

동지지』는 김정호가 1861년 이후부터 1866년경 사

이에 편찬한 조선 전 시기의 가장 대표적인 사찬지리

지이다. 「정리고」는 『대동지지』의 27~28권에 해당

하는데, 도성의 내부 도로를 기록한 궐문분로(闕門分

路), 도성의 8대문을 정리한 성문분로(城門分路) 그

리고 10대로의 경유지와 리수를 기록한 총목(總目)으

로 구성되어 있다.

『대동지지』 「정리고」외에 리수를 비교하기 위해 

신경준의 『도로고』(이하 『도로고』의 저자는 신경준

을 의미함)를 활용하였다. 『도로고』는 1770년 신경

준에 의해 편찬되었으며,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집필에 영향을 주었다. 『도로고』는 4권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1권은 어로(御路), 팔도 육대로(八道 六大

路)로 2권은 팔도 각 읍의 사방경계(四方境界)와 경

성(京城) 및 제영(諸營)에 이르는 리수(里數), 3권에

는 사연로(四沿路), 역로(驛路), 파발로(擺撥路), 봉

화로(熢火路), 4권에는 해로(海路), 사행지로(使行之

路), 부(附), 조석(潮汐), 풍우(風雨), 개시(開市) 등이 

기술되어 있다.

2)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을 이용한 교통로 

복원

선행 연구의 귀납적인 1리 거리 추정 방법은 특정 

A지점과 B지점과의 리수를 실제 거리와 비교하는 방

법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

으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구간별 1리에 대한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추정한 것이 이 연구의 차

별점이 된다. 이 방법은 비정 가능한 경로의 전수 조

사를 통해 1리의 실제 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통계적으로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한 연구

의 주재료는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기반으로 복

원된 경유지와 경유지간 거리이다. 역사지리정보시

스템의 기능은 과거의 지리정보의 구축, 지도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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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살펴 볼 수 있다(Gregory 

et al., 2007a). 기존의 HGIS는 역사지리정보의 구축

과 지도화에 많은 노력을 기했다고 볼 수 있다. 교통

로에도 경유지와 경로의 역사지리정보의 구축 과정

이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

아가 조선시대 교통로를 기반으로 리(里)의 거리 분

석을 위한 설계 및 복원을 병행하였다.

김현종(2017)은 HGIS를 사용하여 경기도 광주 지

역의 지역 간 간선도로와 지역 내 주요 도로망을 복원

하면서 그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기

반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1단계는 지명 데이

터베이스 구축 및 위치 비정, 2단계는 교차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위치 비정, 3단계는 1910년대에 제

작된 『조선오만분일지형도』의 도로망 복원, 4단계는 

1890년대에 제작된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도로

망 복원, 5단계는 조선시대 도로망의 복원의 순서로 

진행된다. 위 연구는 광주 지역을 사례로 했지만, 조

선시대 전국을 대상으로 복원을 시도하는 것은 개인 

연구 차원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다만, 『대동지지』 

「정리고」의 도로망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2008 

~2015)에서 HGIS를 기반으로 복원한 성과를 기초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이하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

본(2015)」으로 기술). 그러나 이 사업은 종이지도 제

작을 위한 레이어 구축에 목적이 있어 본 연구의 분

석에 바로 활용할 수가 없다. 이에 『대동지지』 「정리

고」의 원문 검토부터 시작해 HGIS 설계 기반으로 경

유지와 리수를 재구성하였고, 노선별 그리고 경유지

별 1리 거리의 분석에 용이하게 기존 레이어를 보완, 

수정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1리 

거리를 산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3. 경유지와 경로의 복원

1) 『대동지지』 「정리고」의 재구성

첫 번째 단계로, 노선별 경유지의 체계적 정리와 경

유지별 리수의 파악을 위해 『대동지지』 「정리고」의 

내용을 경유지와 경유지간 거리를 중심으로 재구성

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에 등장하는 지명은 보

통 리수 정보를 포함하지만 일부 단순 경유지도 있어 

이런 예는 제외하였다.11) 리수가 파악되는 경유지는 

총 1,459개이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교통로 수록 체계에 계층

성이 있기 때문에 표 1과 같은 형식으로 거의 모두 정

표 1. 『대동지지』「정리고」의 재구성, 의주로(경도-고양 구간)

경유지명 노선명 및 분기 경유지거리 이명 한성과의 거리 주석 추가 정보

[京都] 西北至義州一大路 - - - - -

餠廛巨里 - 巨里十里 - - - 踰大小綠礬峴

梁鐵坪 - 三里 - - -

自此北至面山二十五里加

羅非場二十五里通麻田積

城小路經館基

礴石峴 - 七里 - - - -

黔巖站 - 三里 俗稱舊擺撥 - - 渡德水川潦漲未渡

礪峴 - 七里 - - - -

新院 分岐 五里 - - - 渡新院川

[高陽] - 十里 - 京四十五里 -

東楊州四十里西南幸州津

三十里分三岐西北金浦

二十里西富平二十里南陽

川十里…(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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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첫 번째, 

노선 기점에 대해서는 중복된 경유지라도 모두 표시

했다.12) 두 번째, 분기점은 모두 경유지에 해당되지

만, 분기가 표시만 있을 뿐 리수가 기록되지 않은 경

유지는 제외했다.13) 세 번째, 분기가 명시되지 않았지

만 분기가 되는 경유지는 포함시켰다.14) 네 번째, 압

록강과 두만강의 연로 구간은 제외했다.15) 다섯 번째, 

해남로와 제주로를 연결하는 제주해로의 경우에는 

경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해로에서 기술하는 리수 

자체가 육상교통로의 리수와는 다른 차원에서 검토

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전후에 리수

가 표시되어 있는 하천 지명의 경우에는 경유지에 포

함시켰다.16) 위의 예외 사항을 반영하면 중복된 경우

를 제외한 1,348개 경유지와 1,389개의 구간 경로로 

정리된다.

2) 경유지의 비정

경유지 1,348개의 위치는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

본(2015)」에 위치 근거가 불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

당부분 비정이 되어있다. 본 절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위치비정의 근거를 검토하여 “1:확실”, “2:유력”, “3:

불확실”, “4:불명”, “5:오류” 등 다섯 범주로 경유지의 

신뢰도를 부여하였다. 본 작업은 불확실한 경유지의 

여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경유지간 거리를 측정 할 때 

확실한 경유지를 중심으로 리수를 통합 산출하기 위

한 선행 과정이다. 예를 들어 A-B-C로 구성된 경로 

중 A에서 C로 가는 경로가 명확하나 B의 위치가 불

확실할 경우 A-B의 리수와 B-C의 리수는 의미가 약

해지므로 A-C 구간의 리수를 채택하였다. 

각 신뢰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확실”은 「정리

고」에 기재된 경유지 명칭과 『조선오만분일지형도』

와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에 수록된 기호(symbol) 

또는 레이블(label)이 지명, 취락, 지형의 형태, 도로

망와의 연결성을 고려하여 모두 부합하는 경우이다. 

“2:유력”은 지형도 상에서 동일하게 매칭되는 지명은 

없지만, 정황상 그 위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

이다. 보통 고개와 하천과 같은 자연지명이 이에 해당

된다. 예를 들어 A-B 구간 중에 우회를 포함하여 꼭 

넘어야 하는 고개가 있거나, 육로와 하천이 교차하는 

나루나 교량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3:불확실”은 전

후 경유지의 리수와 도로의 거리를 통해 상대적으로 

유력한 곳에 비정하는 경우다. 단순히 거리만이 아니

라, 지명의 유사성, 취락의 유무, 고지도 상 주변 지명

과의 상대적 위치 등을 판단해서 결정한다. “4:불명”

은 “3:불확실”에서 언급한 추가 기준 판단에도 부합

하지 않는 경우이다. “5:오류”는 『대동지지』 기록 자

체가 맥락 상 경로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보통 

표 2. 『대동지지』「정리고」의 경유지 유형별 비정 신뢰도

인문지명 행정지명 자연지명 합

1:확실 479 334 200
1,013

(72.9%)

2:유력 115 - 91
206

(14.8%)

3:불확실 71 - 13
84

(6.0%)

4:불명 56 - 13
69

(5.0%)

5:오류 8 - 9
17

(1.2%)

계
729

(52.4%)

334

(24.0%)

326

(23.5%)
1,38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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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지의 순서가 바뀌어있거나, 해당 경유지의 위치

가 주된 경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이다.

경유지를 신뢰도와 지명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

래 표와 같다(표 2). 경유지의 비정과 경로의 비정 시

에는 “4:불명”과 “5:오류”는 제외하고 “3:불확실” 단

계 까지 활용하지만, 리수의 계산에서는 “1:확실”과 

“2:유력” 두 유형만을 유효한 경유지로 인정하였다.

3) 경로의 비정

경로 비정 작업도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

을 기반으로 한다. 경로의 비정은 하나의 자료로는 부

족하고 종합적 판단 과정이 필요하다. 경로 구축을 위

해 사용한 바탕도로 근대측량지도인 『조선오만분일

지형도』를 주 자료원으로 사용하되, 경로의 연결에

는 1895년부터 1906년 사이에 측도된 것으로 알려진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가 더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

는 정리고의 노선과 구한말의 주요 도로가 상당부분 

일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도엽이 한반도 

전 지역을 포괄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엽이 누락된 지

역에 대해서는 조선후기 고지도 중 『朝鮮地圖』, 『大

東輿地圖』, 『東輿圖』, 『朝鮮圖』 등을 중심으로 보완

하였다.

『조선오만분일지형도』에는 이미 신작로가 반영되

어 있으며, 조선시대의 도로망이 신작로로 정비되는 

과정에서 직선화된 구간도 적지 않다. 또한 일제 시기 

때 만들어진 도로 등급에 의해 도로의 기호가 도식화

되었기 때문에 자칫 오해의 소지도 있다.

이 외 일부 구간은 고지도와 인터넷 지도를 포함하

여 현재의 지도를 활용해서 복원했으며, 지도뿐 아니

라 교통로 확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국지리지 및 

읍지 등을 활용했다. 또한 기존의 경로 비정 연구 성

과가 있을 경우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경유지의 전후 

거리의 비율에 따라서 경로의 합리성을 판단하여 수

정을 했다. 전근대 도로망은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단 경로를 취하되, 이동 편의를 위해 하천 

연안이나 산록의 동일 고도선을 따르거나, 너무 우회

하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넘어가는 경로를 취하는 경

향이 있다(김종혁, 2004).

그림 1는 이렇게 복원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

유지와 경로를 표시한 지도이다. 경유지 중에는 부, 

목, 군, 현 등의 행정중심지와 역, 참, 원, 발소 등의 

교통중심지만을 표출했으며, 각 노선의 본선과 지선

을 구별하였다.

4)  노드링크(Node-Link) 모델 기반 토폴로지 

구축

교통로를 구성하는 경유지와 경로는 교통로 DB 구

조 중의 하나인 노드-링크(Node-Link) 모델로 연결

된다. 노드링크 모델의 실용적인 예는 자동차 네비게

이션 시스템으로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교통망 데이

터는 최단경로 탐색에 활용된다. 교통로 관점에서 노

드란 차량이 도로를 주행함에 있어 속도의 변화가 발

생되는 곳을 표현한 곳이며 링크란 노드와 노드를 연

결한 선을 의미한다. 노드와 링크는 현실세계에서 다

양한 교통 시설물과 연계된다.18)

조선시대 네비게이션을 만들지 않는 이상 굳이 이

런 모델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의아할 수 있으나, 

단순한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교통로 DB도 노드링크 

방식의 모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드간의 정

확한 거리 측정 방안으로 노드링크 모델에 준한 위상

(Topology) 관계를 구축했다. 이는 비정한 선과 점의 

연결 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디지타이징 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어 

정확한 길이 측정에 도움이 되고, 화면상에서는 쉽게 

검출되지 않는 중복선과 같은 예외를 찾는데 도움이 

된다. 

5) 미터 단위의 구간 거리의 측정

어떤 투영법이라도 적용한 기준 자오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모든 오차는 증가 될 수밖에 없으며, 같은 

투영법 안에서도 측지계 기준이 달라지면 거리가 달

라진다. 또한 대축척의 경우 지형도 상에서 평면 측정 

거리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소축척의 경우 지구타

원체 및 평균해면상의 거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립지리정보원 지형도 제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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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대동지지』「정리고」의 경유지와 경로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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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횡축메르카도법(TM도법), 세계측지계 ITRF2000

을 사용하였고, 중심자오선으로 중부원점(동경 127

도)을 기준으로 거리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위 기준으로 『대동지지』 「정리고」의 제

4로인 동래로의 본선 거리를 계산하면 창덕궁 돈화문

에서 동래 치소까지 415.1km이다. 한반도 전체를 대

상으로 할 경우 중부원점 127도는 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어 127.5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UTM-K 투

영법19)을 적용할 경우 414.9km 로 약 200m 정도 짧

아진다. 이는 동래로 전체 거리의 약 0.05%에 정도

에 해당하는 거리로 본 연구가 요구하는 정확도의 수

준에서는 무시할 만하다. 측지선(Geodesic)20)을 기준

으로 거리를 산출할 때에도 415.0km로 차이가 없다. 

불확실하거나 오류인 경유지를 제외한 1,244개의 구

간 경로에 대해서 위의 기준으로 미터 단위로 거리를 

계산하였다.

4. 1리 거리의 측정과 분석

1) 노선 별 1리 거리의 분석

먼저 본선만 보면 11개 노선(제주로 포함)21)의 전

체 리수는 7,980里로 약 8,000里에 이른다. 이 가운

데 경흥로가 2,200里로 가장 길고, 이어서 의주로가 

1,065里, 해남로 970里 등으로 이어진다. 지선은 최

대 4차까지 분기되며, 지선을 포함한 리수는 의주로

가 5,605里로 가장 길다. 전체 노선의 본선과 지선을 

합친 리수의 총합은 24,620里에 달한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리수가 이전 정리고 계통

에 비해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도

로고』와 『대동지지』의 각 노선별 리수의 합을 비교해 

보았다(표 4). 전반적으로 종점 기준으로 본선의 리수

는 10~20리의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의주로

가 -324리, 동래로가 +43리, 해남로가 -37리 차이

표 3. 『대동지지』「정리고」의 노선별 리수(里數)
(단위: 里)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1,065 2,855 965 630 90 5,605

2. 경흥로
2,200

(2,190)
1,700 340 40 - 4,280

3. 평해로
895

(890)
785 337 - - 2,017

4. 동래로
940

(950)
1,790 1,530 90 - 4,350

5. 봉화로 500 320 - - - 820

6. 강화로 160 83 20 - - 263

7. 수원별로 100 25 - - - 125

8. 해남로 970 1,905 595 - - 3,470

9. 충청수영로 210 1,020 65 - - 1,295

10.통영별로
520

(490)
655 590 40 - 1,805

제주로 420 170 - - - 590

계
7,980

(7,945)
11,308 4,442 800 90 24,620

* 괄호 안의 수치는 『대동지지』「정리고」에 기록된 각 노선의 총 리수로, 구간 리수를 누적한 값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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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 상세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서 

이후 본 장의 5절에서는 동래로 본선 구간에 대해 구

간별 상세 분석하였다.

그렇다면 이 리수는 어느 정도의 정밀도로 측량되

었던 것일까, 기리고차처럼 반자동 측량 장치를 이용

하거나 또는 보측을 이용했다면 정밀도는 어느 정도

일까? 10리마다 소후(小堠)로 표시하고 30리마다 대

후(大堠)와 역을 설치했다는 기록22)과 기리고차가 10

리마다 징을 쳤다는 기록23)에 따르면 10리와 1식(息, 

30리)이 조선시대의 거리 인지의 중요 단위임을 알 

수 있는데,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우에 거리 간격

의 빈도를 계산해 본 것이 표 5이다. 10리의 표기가 

전체 26%로 가장 많고, 이어 20리가 25%로 많다. 15

리, 30리의 표기가 이어 12%로 1식 간격의 거리 간격

이 경유지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5리, 25리, 

35리 등 5리 간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통

해서도 10리 간격의 리수 기록이 우세함을 유추할 수 

있다. 10리 이하인 2,3,4리 등은 6% 정도를 차지하

지만, 『도로고』(1770)가 5리, 10리의 거리 간격을 주

로 사용한 것과 비교하면, 『대동지지』 단계에서는 1

리 간격 정밀도로 기록한 비율이 높아졌다.24) 1리 간

격의 리수는 기존의 두 경유지 사이에 새로운 경유지

가 추가되면서 기록된 경우가 많은데, 경로가 바뀌지 

않는 이상 1개의 구간 경로가 2개 이상으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25) 필자는 10리 간격의 경로가 분할되면

서 1리 간격의 정밀도로 리수가 기록된 점에 주목하

는데, 전국 단위 정리고에서 최소 2리 간격까지 기록

이 있다는 것은 곧 약 800m~1km 간격의 거리 정확

도를 고려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런 지역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10리 단위의 공간 인

지 단계의 한계를 메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비정한 경로에 근거하여 각 노선의 본선 및 지선의 

거리를 미터 단위로 측정하였다(표 6). 본선 기준으로 

각 노선 기점에서 종점까지 의주로가 539km, 경흥로

표 4. 『대동지지』와 『도로고』의 노선 별 누적 리수 비교

대동지지(1861∼1866년) 도로고(1770년) 리수

차이노선명 기점 종점 리수 노선명 기점 종점 리수

1. 의주로 경도 의주 1,065 1. 의주로 경성
압록강

(의주)

1085

(1,075)
-10

2. 경흥로 경도
서수라진

(경흥)

2,190

(2,120)
2. 경흥로 경성

서수라진

(경흥)

2504

(2,444)
-324

3. 평해로 경도 평해 890 3. 평해로 경성 평해 872 +18

4. 동래로 경도 동래 950 4. 동래로 경성
부산진

(동래)

937

(907)
+43

5. 봉화로 경도 봉화 500 - - - - -

6. 강화로 경도
교동

(강화)

160

(120)
6. 강화로 경성 강화 120 0

7. 수원별로 경도 건릉 100 - - - - -

8. 해남로 경도
우수영

(해남)

970

(900)
5. 제주로 경성

관두량

(해남)

987

(937)
-37

9. 충청수영로 소사점 충청수영 210 - - - - -

10. 통영별로 삼례역 통영 490 - - - - -

제주로 제주 제주 420 - - - - -

* 괄호 안의 수치는 『대동지지』와 『도로고』의 종점 기준 리수를 비교하기 위한 참조 경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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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063km, 평해로가 404km, 동래로가 415km, 봉

화로가 229km, 강화로 79km, 수원별로 55km, 해남

로 438km, 충청수영로 96km, 통영별로 238km, 제

주로 188km이다. 본선 길이는 총 3,744km이고, 지

선을 포함하면 전국 11,288km26)이다. 

다음은 노선 별 리수와 실제 거리를 확보한 후 본

선 중심으로 1리 거리를 산출하였다(표 7). 본선 기준

으로 전체 리수는 7,980리이며, GIS 프로그램으로 산

출한 미터 거리는 3,744km이다. 곧 『대동지지』 기준 

본선의 1리 거리는 469.2m이다. 한편 본선에 지선

을 포함하면 전국의 1리 거리는 458.5m로 본선 대비 

11m 짧다. 여기서 본 연구에서 처음 제시했던 조선

시대 10리는 얼마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조선시대 10

리는 약 4.6km이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주척을 통해 1리 거리를 추정한 값과 비교해보기 

위해 위의 값을 주척으로 환산해보면 본선 기준으로 

1척은 약 21.7cm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21.2cm이

다.27) 기존의 연구는 주척의 길이를 20~21.8cm 정도

로 추정하는데,28) 본 연구의 결과 값과 상당히 비슷하

다. 이는 도로의 리수 측정 기준에 주척을 단위로 사

용했다는 것에 대한 간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노선마

다 1리 거리는 본선 기준으로 -28m~+83m 폭의 편

차를 보인다. 각 노선별 편차는 수원별로는 +83m, 

의주로는 +37m, 강화로는 +27m 동래로는 -28m, 

제주로는 -22m, 평해로는 -18m, 해남로는 -17m

이고 그 외 노선은 ±15m 안팎이다. 이러한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알기 어렵지만, 가설적인 차원에서 

몇 가지 이유를 짚어보고자 한다. 평안도와 함경도

를 지나는 의주로와 경흥로가 전국 1리 거리보다 이

상인 것은 오래전부터 중국과의 국경 문제가 지속되

표 5. 『대동지지』「정리고」의 리수 간격별 빈도

리수 간격 개수 비율 비율 소개

5리

10리

15리

20리

25리

30리

35리

40리

45리

124

372

171

348

69

174

12

42

6

8.8%

26.3%

12.1%

24.6%

4.9%

12.3%

0.8%

3.0%

0.4%

5리 단위: 

27.0%

10리 단위: 

67.0%

50,60,70,80리 12 0.8%

2,3,4리

6,7,8,9리

12,13,17,18리

22,26,27,28리

20

37

22

5

1.4%

2.6%

1.6%

0.4%

6.0%

표 6. 『대동지지』「정리고」의 노선별 비정 경로 거리
(단위: 미터)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539,022 1,348,889 401,561 273,277 37,319 2,600,068 

2. 경흥로 1,062,502 735,691 153,853 20,101 - 1,972,148 

3. 평해로 403,853 351,754 162,793 - - 918,399 

4. 동래로 415,090 823,966 699,697 40,679 - 1,979,432 

5. 봉화로 228,546 140,125 - - - 368,671 

6. 강화로 79,423 40,722 9,785 - - 129,930 

7. 수원별로 55,242 13,877 - - - 69,119 

8. 해남로 438,194 867,995 269,515 - - 1,575,704 

9. 충청수영로 96,108 492,539 29,118 - - 617,765 

10.통영별로 238,271 299,154 234,530 19,885 - 791,840 

제주로 188,020 77,748 - - - 265,768 

계 3,744,271 5,192,460 1,960,851 353,943 37,319 11,28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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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후기의 1리(里)

어온 접경지역 지리정보의 부정확성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인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압록강, 두만강 연

안 지역이 『대동여지도』 역시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

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오류가 심하다(이상일·조대

헌, 2014). 반대로 동래로의 1리 거리는 전국 1리 거

리보다 낮은데, 동래로의 경우 『대동지지』 「정리고」

와 『도로고』 두 문헌에 기록된 리수가 다른 것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도로고』의 동래로의 경우 경도에

서 동래까지 907리로 『대동지지』의 950리하고 약 43

리의 차이가 있다. 『도로고』의 907리를 현재 거리에 

반영하면 1리 거리가 457.6m로 전국 1리 거리에 좀 

더 근접한 값이 나온다. 수원별로의 경우 1리 거리가 

552m로 전국 1리 거리와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는

데, 이에 준하여 환산하면 주척의 길이는 25.7cm가 

된다. 특히 이 구간은 융릉까지 정조가 능행하는 구간

으로서 『도로고』에 수록되지 않은 신설 구간이다. 리

수를 새롭게 측정해서 반영했을 가능성이 보인다.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이런 가능성들을 좀 

더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전체 구간 중에서 어느 구

간이 평균과 격차가 큰지를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방

법이다. 다음 절에서는 구간별 1리 거리에 대한 통계

적인 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보

고자 한다.

2) 구간별 1리 거리의 분석

노선별 분석은 전국 규모에서 대략적인 1리 거리의 

특징을 파악 수 있으나, 10리의 거리는 약 4.6km이

고, 각 노선 별로 4.4~5.5km 범위에 있다는 정보밖

에는 얻지 못했다. 이런 한계는 기술 통계(Descrip-

tive Statistics)의 평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기도 하

지만, 공간 정보의 경우 큰 단위의 지역 통계가 작은 

지역의 공간 특이성을 가리는 현상에 의해 발생하기

도 한다. 전 절에서 제시한 노선별 1리 거리 차이의 

가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선의 상세 구

간의 리수 분석이 불가결하다. 

『대동지지』 「정리고」의 1,348개의 경유지를 연결

하는 경로의 수는 1,389개이다. 그러나 경유지와 경

로의 비정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유지의 비정이 불확

실하거나 불명한 경우는 전후의 경유지를 통합한 경

로를 사용하였다. 최종 분석대상으로 1,244개 구간이 

사용되었다.

1,244개 구간에 대한 1리 거리는 최소값 62m, 최

대값 1,693m의 범위를 가지며, 평균은 481m이고 표

준편차는 169m이다. 이상치(outlier)의 영향을 덜 받

는 중위치(median)의 경우 457.8m이다. 그림 2는 

구간별 1리 거리에 대한 히스토그램이다. 평균 주위

표 7. 『대동지지』「정리고」의 노선별 1리 거리
(단위: m/里)

노선명 본선 1차지선 2차지선 3차지선 4차지선 합

1. 의주로 506.1(+37) 472.5 416.1 433.8 414.7 463.9 

2. 경흥로 483.0(+14) 432.8 452.5 502.5 - 460.8 

3. 평해로 451.2(-18) 448.1 483.1 - - 455.3 

4. 동래로 441.6(-28) 460.3 457.3 452.0 - 455.0 

5. 봉화로 457.1(-12) 437.9 - - - 449.6 

6. 강화로 496.4(+27) 490.6 489.2 - - 494.0 

7. 수원별로 552.4(+83) 555.1 - - - 553.0 

8. 해남로 451.7(-17) 455.6 453.0 - - 454.1 

9. 충청수영로 457.7(-12) 482.9 448.0 - - 477.0 

10.통영별로 458.2(-11) 456.7 397.5 497.1 - 438.7 

제주로 447.7(-22) 457.3 - - - 450.5 

계 469.2 459.2 441.4 442.4 414.7 458.5 

* 괄호 안의 수치는 전국의 본선 1리 거리(469.2m)와 노선별 본선 1리 거리와의 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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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값이 몰려있어 정규분포에 가까운 분포 형태를 보

여주지만, 신뢰도 95% 기준에서 신뢰구간이 143~ 

819m에 이를 정도로 범위가 넓다. 이는 곧 구간마다 

1리 거리 차이가 676m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몇 개 구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향이라

는 측면에서 편차가 큰 구간의 원인을 개별적으로 분

석해야 한다. 

우선 이런 1리 거리의 차가 어디서 집중적으로 발

생하는 지를 보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1리 거리의 중

위치±1Std(표준편차) 구간을 중심으로 3등분하여 분

포도를 작성했다. 95% 신뢰도 구간은 평균으로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1표준편차 범위에 해당하는 68% 

신뢰도 구간인 312~650m를 중간범위로 설정했고, 

지도에서 녹색선에 해당한다. 빨간선이 1리 거리가 

이 중간 구간보다 긴 구간이고, 파란선은 짧은 구간을 

의미한다.

그림 3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3개의 구간은 고르게 

분포되어 특이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는다. 분포의 경

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호남과 영남 지방은 대체로 평

균을 갖는 구간이 많이 있다. 평균보다 높은 구간이 

밀집한 곳은 한성부 일대의 방사선 도로와, 의주로 구

간에서 확인된다. 

구간별 1리 거리의 노선별 또는 지역별 패턴이 특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편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밝

히기가 쉽지 않다. 개별 구간에 대한 상세 검토가 요

구되지만 이에 앞서 구간별 1리 거리의 평균과 차이

가 큰 구간은 다음 세 가지에 연유하는 것으로 예상된

다. 첫 번째, 『대동지지』 「정리고」 자체의 기록의 오

류, 두 번째, 필자의 경유지 및 경로의 비정 오류, 세 

번째, 조선 초기 측정한 리수의 오류이다. 추가로 지

형적인 부분, 즉 노선 경로의 기복과 굴곡 등을 고려

할 수 있으나, 위 분포도 상에서는 지형과의 상관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지형과 교통로 입지의 

상관성, 그리고 지형의 고도와 경사를 반영한 리수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첫 번째 원인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정리고 계통의 자료가 필요하다. 자료 간 비

교를 통해 『대동지지』 이전의 정리고 계통에서도 리

수가 동일한지를 확인한지를 추적한다. 5~10리 차이

라면 김정호가 리수를 조정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경우 경로의 변화나 기록의 오기

를 의심할 수 있다. 또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

우 이전 정리고 계통에 비해 경유지가 눈에 띄게 추

가되었다. 경유지 추가 후 기록된 리수가 실측에 의한 

분할인지, 아니면 기존 리수를 단순 분할했는지에 따

라 1리 거리의 정확도가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비정의 정확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2장에서 조선시대 교통로 DB 구축과정 시 정확도와 

신뢰도 확보를 위한 기준과 예외처리에 대해서 언급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비정의 오류는 발생할 수 있

그림 2.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1,244개 구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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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대동지지』「정리고」 구간별 1리 거리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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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히려 본 연구에서 경유지 간 1리 거리의 특

이 패턴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이런 비정의 오류를 검

토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위치 비정은 지속

적으로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 시점에서는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의 검토본을 기준으

로 하고자 한다.

세 번째 원인은 초기 측량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

다. 조선 초기에 새로운 보수척으로 읍치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 지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초기 

측량된 거리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이후 무비판적으로 인용되면서 『대동지지』 「정리고」

까지 이어져 왔을 가능성이 있다. 텍스트 자료만으로

는 지금까지 이런 오류를 검증하기 어려웠지만, 향후 

이런 의심 구간에 대해서는 본 연구 결과가 보정에 활

용될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한성 중심 인근 경유지 구간, 동래

로 본선 구간을 대상으로 1리 거리의 평균 구간 보다 

편차가 큰 곳을 중심으로 위의 세 가지 원인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3) 한성 부근 구간별 1리 거리 검토

한성과 직접 연결되는 도로는 이용도가 높고 군

사·행정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도로

보다 1리 거리가 정확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평균 구

간과의 차이가 커서 한성을 기점으로 하는 노선에 대

해 검토하였다.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은 

『대동지지』에서 표기된 기점을 창덕궁 돈화문으로 

판정했다.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 본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작된 『대동지지』가 도로의 기점

을 창덕궁 돈화문으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1

리 거리가 평균보다 길기 때문에 4대문이나 광화문이 

기점일 가능성도 있어 세 개의 기점 기준에 대해 8개 

노선 본선의 첫 번째 경유지까지의 거리를 따로 추출

하였다(표 8, 그림 4).

창덕궁이 기점일 경우 도성 안팎의 척도가 달리 적

용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할 만하다 즉 도성 안은 영조

척으로 측량하고 도성 밖은 주척으로 거리를 측량 했

을 수 있다는 것이다.29) 그러나 창덕궁 기점으로 이미 

1리 거리는 전반적으로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주척보다 긴 영조척을 혼용해서 리수를 측정했을 가

능성은 떨어진다. 광화문 중심으로 할 경우 봉화로와 

같이 동쪽을 향에 뻗어 있는 도로는 애초에 1리 거리

가 더 길어져 광화문이 기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4

대문을 기점으로 한 경우, 1리 거리는 403~569m 범

위로 전체 평균범위로 떨어져 적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한성 인접 구간 경로는 전국의 1리 거리 계산에 영

향을 많이 미칠 정도가 아니어서, 점과 경유지와의 연

결관계에서 발생하는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다. 하지

만 그런 점들 중에 기점과 종점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교통로를 통한 네트워크적 인식틀을 구성하기 때문

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분석은 경유

지를 현재의 도로원표와 같이 점으로서 판단하고, 점

표 8. 경도의 기점 별 첫 번째 경유지까지의 거리

노선명 기점
첫번째

경유지
리수

창덕궁기준

거리(m)|1리 거리

광화문중심

거리(m)|1리 거리

4대문중심

거리(m)|1리 거리

1.의주로30) [경도] 병전거리 10 6,451 645 4,908 491 4,365 436 

2.경흥로 [경도] 수유현 15 9,706 647 10,829 722 6,049 403 

3.평해로 [경도] 중량포 12 8,753 729 9,877 823 6,294 524 

4.동래로 [경도] 한강진 10 8,888 889 8,402 840 5,690 569 

5.봉화로 [경도] 전곶교 10 6,824 682 7,947 794 4,365 437 

6.강화로 [경도] 양화도 15 9,557 637 8,014 534 6,607 440 

7.수원별로 [경도] 노량진 10 8,890 889 8,404 840 5,692 569 

8.해남로 [경도] 동작진 12 9,688 807 9,202 767 6,490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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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점을 잇는 방식의 교통로 복원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성의 사례뿐 아니라 읍성 및 군사

성곽 등은 영역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도

로 접점이 발생하는 노드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해

야 한다.

4) 동래로의 구간별 1리 거리 검토

동래로의 경우 전국 본선의 1리 거리 469m보다 짧

은 441m이다. 반면 『도로고』와 비교하면 전체 리수

는 한성에서 동래까지 33리가 더 길다. 본 항에서는 

『도로고』(1770)와 『대동지지』 「정리고」(1861~1866) 

사이의 변화상을 살피는데, 이러한 변화가 실제 정확

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편찬 과정의 오류인

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약 90년 사이의 변화상은 

크게 ①리수의 변화, ②경유지의 추가, ③경유지의 삭

제, ④경유지명의 변경, ⑤경로의 변화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실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편찬과정의 오류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 본 분석의 목적이다. 

『도로고』의 동래로 본선 구간은 55개이고31), 『대동

지지』 「정리고」는 67개이다. 두 개 자료를 상호 비교

해보면 경유지명과 리수가 같은 구간은 32개로 전체

의 45%에 불과하다. 나머지 55%의 변화를 위의 변화

상에 따라 구분하면 ①리수의 변화가 20건, ②경유지

의 추가가 15건, ③경유지의 삭제가 3건, ④경유지명

의 변경은 19건, ⑤경로의 변화가 1건이다. 동래로의 

경우 한성에서 부산에 이르기까지 경로의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고 상의 경유지의 추가와 삭

제, 리수의 변화가 이 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약 90년 

사이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좀 

더 정밀한 리수의 표기를 위해 힘써왔던 것을 반증한

다. 다음은 이런 변화상 중 리의 거리에 초점을 맞춰 

논의해 보고자 한다.

그림 4. 한성부와 8대로, 4대문 기점 1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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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례는 판교점(板橋店)에서~용인(龍仁) 

구간이다(표 9, 그림 5). 이 구간은 전체 리수는 같지

만, 내부적으로는 판교점에서 험천까지 5리가 줄고 

열원에서 용인까지는 5리 늘었다. 열원은 『대동지지』

에는 경유지에서 삭제되었다. 판교에서 용인을 넘어

가는 중에 있는 험천은 탄천의 지류인 동막천이다. 이 

구간은 탄천을 따라서 평지를 따라 나란히 남하하는 

직선 구간이여서 경로 비정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 판

그림 9. 동래로(판교점-용인 구간) 리수 변화 분석

『도로고』 『대동지지』「정리고」
변화 사항 비고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판교점(板橋店) 10 50 판교점(板橋店) 10 50 - 　-

험천(險川) 15 65 험천(險川) 10 60
리수변화

(-5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판교~험천, 험천 

~용인 거리 비등)

열원(列院) 10 75 - -　 -　
경유지삭제

(-10리)
　-

용인(龍仁) 5 80 용인(龍仁) 20 80
리수변화

(+15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판교~험천, 험천 

~용인 거리 비등)

* 누적리수는 한성부터 해당 경유지까지의 거리임

그림 5. 동래로(판교점-용인 구간) 경유지 및 경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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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점에서 험천까지 5.2km이며 험천에서 용인까지는 

6.7km이다. 두 번째 구간이 길기는 하지만, 『대동지

지』처럼 2배 차이까지는 아니다. 『도로고』의 열원(列

院)은 지명 비정이 불명한데, 『대동지지』가 열원 경

유지를 없애면서 리수의 통합 과정에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예는 용안점(用安店)에서 달천진(達川津) 구

간이다(표 10, 그림 6). 이 구간은 『도로고』의 리수가 

『대동지지』에서 역상이 되었지만, 실제 구간 거리는 

용안역~검단점까지가 13km, 검단점~달천진까지가 

2km로 『도로고』 쪽의 리수 비율이 더 적당하다. 그

러나 실제 비율이 6배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대동지지』에서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

하고자 한 것이 오히려 오류가 된 듯하다. 이 구간의 

1리 거리도 용안역~검단점이 1333m, 검단점~달천

진이 101m로 전국의 1리 거리와 비교해 편차가 매우 

크다. 리수 표기의 오류를 1리 거리를 통해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충주의 경우에는 『대동지지』 동래로 본선에서는 

경유지가 삭제되었고, 동래로의 지선 중의 경유지에 

포함시켰다. 동래로 본선과 충주는 인접하기 때문에 

경유해도 무방하지만 지선을 정리하면서 중복된 군

현 경유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외

한 듯하다. 『대동지지』에서는 10리를 리수에서 제외

해서 이 구간의 변화를 반영시켰다(그림 6).

두 경유지 사이에서 새로운 경유지가 추가될 때, 새 

경유지 간 거리는 애초의 거리를 분할하는 것이 보통

이다. 예를 들어 우암창(牛巖倉)-금호강(琴湖江) 구

간은 『도로고』의 경우 20리인데, 『대동지지』가 이 사

이에 [칠곡]을 경유지로 추가하면서 우암창-칠곡 사

이가 10리, 칠곡-금호강 사이가 10리로 조정되는 방

식이다. 이런 과정은 대체적으로 일관성을 가지며 예

외가 적다. 그러나 오히려 기존 리수를 수정하지 않

아 오류를 발생시키는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영향역

(迎香驛)-괴곡(槐谷) 구간은 『도로고』의 경우 10리

인데, 그 사이에 해평(海平) 경유지가 추가되면서 『대

동지지』의 경우 10리가 증가한다. 그러나 경로를 복

원해보면 『도로고』와 『대동지지』는 차이가 없다. 해

평이 경유지로 추가된다고 해서 리수가 더 길어질 이

유가 없다는 의미이다.

동래로의 경우 『대동지지』의 누적 리수 기록에 오

류도 보인다. 양지와 문경간의 리수는 『대동지지』에 

380리로 기록되었으나, 개별 구간의 리수를 모두 더

해 보면 370리로 10리 많게 기록되어 있다. 이런 누

적 리수 기록의 오류는 다른 노선에서도 몇 구간이 더 

확인된다. 일부 구간의 리수 수정은 군현단위로 리수

가 집계한 시점 이후에 편집이 된 것으로 예상되는데, 

컴퓨터로 지리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이상 일부 구간

의 리수의 수정이 이하 경로의 경유지의 누적거리를 

일괄적으로 바꾸는 것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표 10. 동래로(용안역-충주 구간) 리수 변화 분석

『도로고』 『대동지지』「정리고」
변화 사항 비고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경유지 구간리수 누적리수

용안점(用安店) 7 247 용안역(用安驛) 10 250
리수변화

(+3리)
　

검단점(黔丹店) 20 267 검단점(黔丹店) 10 260
리수변화

(+10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검단점과 달천진 리수 바뀜)

달천진(達川津) 10 277 달천진(達川津) 20 280
리수변화

(-10리)

대동지지 리수 오류

(검단점과 달천진 리수 바뀜)

충주(忠州) 10 287 　- - -　
경유지삭제

(-10리)
경로 변경

* 누적리수는 한성부터 해당 경유지까지의 거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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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맺음말

전근대 과학기술사의 관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주

로 측량의기(測量儀器)와 도량형 제도에 기반하여 측

량기술의 수준과 그 과학성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의 1리가 오늘날 몇 미터인

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더구나 동일 자료나 시기에

서도 1리의 물리적 거리가 일정하게 적용되어 있지

도 않다. 이러한 편차는 자료와 시기, 지역별로 다양

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 이유 역시 아직 명쾌하게 설

명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0,000 지형도 상에서 전국의 도로 노선과 경유지

의 위치를 비정하고 실거리를 측정함으로써 문제 해

결에 접근한다. 이와 같은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이 조

선시대 1리 거리와 그 편차를 설명해 줄 수 있지 않을

까하는 가능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의 공간 인지를 미터법과 같은 근대적 관점

에서 해석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으나, 보측

을 포함한 리수의 파악은 군사, 행정, 생활 공간에서 

이미 폭넓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리수의 거

리 파악은 전근대 공간 인지에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본 연구는 정리고 계통의 자료 중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지지』 「정리고」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11개 노

선을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으로 재구성 및 위치 

비정을 하고 이를 통해 리수의 거리 측량 및 통계적 

분석을 시도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동지지』 「정리고」의 노선은 11개로 구분

되며, 총 1,459개의 구간 경로가 기록되어 있다. 이 

중 중복 사례를 제외하면 1,348개의 경유지와 1,389

개의 구간으로 정리 된다. 경유지의 신뢰도를 5단계

로 구분한 뒤 경로와 리수가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한 

1,244개의 구간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동지

그림 6. 동래로(용안역-충주 구간) 경유지 및 경로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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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기록된 전체 경로의 리수는 24,620리로 본선이 

7,980리이고, 지선이 16,640리이다. 

둘째, 「대동지지 정리고 복원본(2015)」를 기반으로 

한 경유지, 경로 GIS 레이어를 노드링크모델에 근거

해 토폴로지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횡측메르카토르

(TM) 중부좌표계를 중심으로 미터 단위로 거리를 계

산하였다. 경로의 전체 길이는 약 11,289km이다. 본

선만은 약 3,744km이다. 각 노선의 본선 길이는 의

주로 539km, 경흥로 1,063km, 평해로 404km, 동래

로 415km, 봉화로 229km, 강화로 79km, 수원별로 

55km, 해남로 438km, 충청수영로 96km, 통영별로 

238km, 제주로 188km이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대

로의 길이는 리수로만 인용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앞

으로는 미터단위를 함께 제시함으로서 조선시대 공

간의 거리감을 판단할 수 있는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대동지지』 「정리고」의 리수와 해당 구간 거

리(미터)를 이용해 1리 거리를 계산한 결과 전국의 1

리 거리는 459m로 계산되었다. 곧 10리는 미터법

으로 환산하면 4.6km이다. 본선만으로 한정하면 약 

469m이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459m이다. 노선별로 

그 편차가 -28m에서 -83m까지 나타난다. 또한 1리 

거리를 주척으로 환산하면 본선 기준으로 약 21.7cm

며, 지선을 포함하면 약 21.2cm이다. 이는 도로의 길

이를 표현 할 때는 주척 단위를 사용했음을 반증하는 

예가 될 것이다.

넷째, 『대동지지』 「정리고」 1,244개의 구간 분포를 

통해 보면 1리 거리는 최소 62m에서 최대 1693m로 

넓은 범위를 가진다. 분포의 평균은 481m, 표준편차

는 169m, 중위치는 457.8m이다. 표준편차 ±1구간

(68% 신뢰도)의 신뢰구간은 312~650m이며 ±2구간

(95% 신뢰도)의 신뢰구간은 143~819m이다. 이것은 

세 번째 결과를 좀 더 유의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1리 거리의 편차가 300m 가까이 발생한

다는 점은 평균 거리를 모든 곳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는 의미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구간별 1리 거리 분포도를 작성 

했다.

다섯 번째, 1리 거리가 평균과 차이가 크게 나는 구

간의 원인은 세 가지가 추정된다. ① 『대동지지』 「정

리고」 기록의 오류, ②경유지 및 경로 비정의 오류, 

③초기 리수 측정의 오류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한

성 중심 인근 경유지 구간, 동래로 본선 구간에 대해

서 구간별로 상세 분석을 하였다. ①지리지 기록 오류

의 경우 다른 자료원의 경유지와 리수의 비교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지만, 이것이 필사, 유통되면서 발

생된 오류인지, 경유지와 리수를 보완하기 위한 수정 

사항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때 1리 거리에 대한 

통계적인 값이 판단에 유용한 기준을 제시해 준다. ②

비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료의 보

완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명과 경로의 비정에 대

한 기존의 논문 보고 방식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를 기반으로한 공

동 연구를 통해 지명과 경로 비정 연구 성과물의 누적

이 필요하다. ③초기 리수 오류는 간단하게 검증하기

는 어렵다. A-B 구간에 대한 최초 리수 기록을 파악

하고 그때 시점의 측량방식과 척의 종류 등을 검토하

며, 이후 어떻게 리수의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추적

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조선 후기로 대상을 한정했지

만, 동래로 본선의 경우에도 약 90년 사이에 많은 변

화가 누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이어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

다. 첫째, 본 연구는 경유지 간 거리의 자료원으로서 

『대동지지』 「정리고」를 활용했지만, 「정리고」의 계

통을 잇는 다른 자료원들과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 두 

지역 간의 거리는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갱

신해 나가기 마련이고, 때로는 경유지의 이동과 경로

의 이동으로 인해 리수의 변화가 발생되기도 한다. 리

수의 갱신을 추적 분석함으로써 정리고 계열의 계통

성을 분석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을 뿐더러, 지역별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지리공간에 대한 인식의 변화

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고지도와 연계 분석 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대동여지도』 상의 도로는 10리 간격으

로 눈금이 그려져 있어 이 자체가 또한 정리고의 시각

화된 결과물이다. 지도라는 매체를 통해 당시 거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지역별로 분석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고 계통

뿐 아니라 지리적 위치를 표현하는 지리지의 표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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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연계하여 탐구할 필요가 있다. 지리지는 일반적

으로 치소(治所)로부터의 방향과 거리를 기술함으로

써 인접 군현과의 거리뿐 아니라, 군현내 취락이나 각

종 시설물과 자연 지물의 위치를 표시한다. 지리지별, 

시기별, 지역별 리수와 방향의 정확성을 분석하는 연

구를 통해 조선시대 거리와 방향 인지의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사사

본 연구에 활용한 역사지리정보시스템(HGIS) 기반

으로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유지 및 경로를 복원

한 성과물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2008~2015

년)에서 제작된 것이다. 조선시대 교통로 복원을 담당

하신 김종혁 선생님과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팀에 

양해를 받아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김종혁 선생님과 

편찬사업팀에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주

1) 척의 길이는 척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 연구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주척은 약 20~21cm, 영조척 약 31cm이

다. 대한제국에 정비된 1척의 거리는 30.3cm이다(국립민

속박물관, 1997). 조선후기 1리 거리는 1척(20.8cm)를 따

를 경우 449.3m이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 里). 또한 『대

동여지도』의 축척 비교 연구에 따르면 1 주척의 길이는 

약 18.5~25.0cm에 이른다. 10리의 거리는 이에 따라 4~ 

5.4km로 추정된다(양보경, 1999). 

2) 『고종실록』 권45, 고종 42년 3월 21일, 도량형법의 비준과 

반포를 기록하였다.

3) 『대동지지』 기준 한성에서 의주까지의 누적 리수는 1065

리이다.

4)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8월 29일(계사). 각 도의 역로 

이수 거리를 새로 만든 보수척으로 측량했다.

5) 『태종실록』 권10, 태종 5년 9월 10일(임인), 각 도의 전지

(田地)를 승량(繩量)법으로 측량했다.

6) 『세종실록』 권92, 세종 23년 3월 17일(갑인). 세종이 온수

현에 행행할 때 기리고차 사용했다.; 『문종실록』 권4, 문종 

즉위년 10월 23일(계사). 기리고차로 상전도와 연파곤의 

도로(道路) 길이를 측정했다.; 洪大容, 『籌解需用』, 외집, 

권6, 量地條. 기리고차 구조를 기록하였다.

7) 대한측량협회(2003, 170-193),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의 논의를 요약한 것이다. ①대동여지

도 방괘표에 의한 축척 연구는 성남해, 이상태, 이우형, ② 

10리를 4km로 추정한 연구는 이찬, 방동인, 홍시환, 김두

일, ③특정 구간의 거리 측정 및 지도 투영법 변환을 통한 

축척 계산에 관한 연구는 김상수, 원경렬, 양보경이 수행 

했다.

8) 도량형에 근거한 1리 거리 연구는 연역적, 귀납적인 측면

을 모두 가지고 있다. 현존하는 주척의 길이도 그 길이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자의 길이를 연구해서 그 차이를 분석

하는 것은 귀납적인 접근 방법이고, 도량형법에 의해 1척

은 6보, 1리는 360보, 1식은 30리 등으로 산술적 계산에 의

해 척으로부터 리의 길이를 파악하는 것이 연역적인 접근 

방법이다. 지도와 실제 거리를 비교 분석해서 일반적인 리

의 길이를 파악한다는 방식과 대비해서 도량형의 1리 거리 

파악 방식을 연역적인 측면에서 서술했다. 

9) 『經國大典』, 도로 교량 구거를 정의했다.; 柳馨遠, 『磻溪

隧錄』. 도로의 너비 규정과 이정표 간격을 기록하였다.; 

申景濬, 『旅菴遺稿』. 도로 너비와 이정표 간격, 영조척과 

주척을 사용한다고 기록하였다.

10) 이후에 등장하는 거리 표현은 다음을 따른다.; 1리 거리: 

특정 구간의 전체 리수와 실제 거리를 통해 계산한 1리의 

미터 환산 거리; 구간별 1리 거리: 특정 노선의 상세 구간

별 1리의 미터 환산 거리 

11)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지만 경로 추정 시에는 단순 경유

지도 반영하였다.

12) 8개 노선의 경도(京都)와 충청수영로의 소사점(素沙店), 

통영별로의 삼례점(參禮驛), 제주로의 제주(濟州)가 해당

한다.

13) 의주로의 오정문(五正門)과 충청수영로의 무근성(無根

城)은 예외로 한다. 오정문에서 분기(分岐)하는 것으로 명

시되어 있으나, 경유지 간 리수가 없다. 일단 경유지로 포

함은 시켰으나, 리수의 계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경로의 비

정에만 활용하였다.

14) 의주로의 오정문(五正門)과, 경흥로의 신안역(新安驛), 

북청(北靑), 경흥(慶興), 광수원(光遂院)과 동래로의 석원

(石院), 통영별로의 전주(全州)가 이에 해당한다.

15) 『도로고』의 구성과 다르게 『대동지지』 「정리고」의 경우 

연로를 기술한 장이 다르다. 『도로고』는 사연로(四沿邊)에 

양강연(兩江沿)과 삼해연(三海沿)으로 나누고 양강연에서 

백두산로와 압록강연로, 두만강연로를 서술한 반면, 『대동

지지』 「정리고」는 11개 노선(제주로 포함) 중 의주로에 압

록강 연로 2개의 경로와 경흥로에 두만강 연로 1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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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東地志』 「程里考」에 기반한 조선후기의 1리(里)

시키고, 연변해로(沿邊海路)에 나머지 연로를 간단히 기술

하고 있다. 『대동지지』 「정리고」는 3개의 연로를 분기로처

럼 기술하고 있으나, 한성과 전국의 읍치를 연결한다는 의

미에서의 간선도로망과는 성격이 달라 본 연구에서는 제외

하였다.

16) 강화로에서 인화석진(寅火石津) 다음에 ‘월진, 5리, 수로’

(越津,五里,水路)라고 적혀 있는데, 이때 월진은 경유지명

이 아니라 ‘나루는 건넌다’라는 기술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즉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수로의 거리를 5리로 이해, 이

를 인화석진의 리수에 합산하여 처리하였다.

17) 1,348개의 경유지를 연결하는 경로의 수는 1,389개이다. 

노선 간 중복된 경유지를 제외하면 1,348개이나, 본 통계

는 노선별로 중복된 경유지도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1,389

개의 경유지를 대상으로 집계하였다.

18) 지능형교통체계관리시스템, 표준링크/노드 체계, http://

nodelink.its.go.kr

19) 단일평면직각좌표계(한국형 UTM좌표계)는 전국단위의 

연속적인 기본지리정보의 위치기준으로 분야별 기본지리

정보와 여러 GIS를 상호 연계, 통합하기 위해 설정된 좌표

계이다. “기본지리정보구축을 위한 단일평면직각좌표계”

를 측량법시행령 제2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6

월 15일 고시했다.

20) 타원체상에 있는 두 측점사이의 타원체면을 따라 이루어

진 거리. 이는 정축면(Normal Section)과 달리 직선이 아

니다. 그러나 매우 긴 기선을 제외하고 정축면과 측지선 사

이의 차이는 매우 미소하다(지형 공간정보체계 용어사전, 

2016).

21) 『대동지지』 「정리고」는 10대로 외에 제주도를 대로 급 

수준으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대로라는 명

칭이 표시되지 않아, 11대로로 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11노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2) 『중종실록』 권5, 중종 3년 3월 11일(무신). 중국 사신 방

문 시의 도로 정비를 기록하고 있다.; 申景濬, 『旅菴遺

稿』, 소후와 대후는 이정표석(里程標石)으로 도로의 거리

와 지명을 새겨 넣은 것을 말한다.

23) 洪大容, 『籌解需用』, 量地條. 기리고차 구조가 기록되어 

있다.

24) 5리, 10리 거리 간격이 아닌 리수의 기록은 의주로 34개, 

해남로 18개, 충청수영로 13개, 평해로 8개, 강화로 5개, 

경흥로 4개, 동래로 2개이다.

25) 의주로 본선을 예로 들면 5리, 10리 간격이 아닌 구간 중 

경유지가 추가된 사례는 모두 위 규칙에 부합된다.; 병전

거리~박석현: 양철평이 추가되면서 10리가 3리, 7리로 분

할.; 검암찬-신원: 여현이 추가되면서 10리가 3리, 7리로 

분할.; 쌍불현~[파주]: 신점 추가되면서 7리, 5리, 8리로 

분할.; 장단-판적천교: 오목리와 조현이 추가되면서 2리, 

13리, 5리로 분할.; [가산]-납청점: 효성령의 리수가 5리

에서 2리로 변경되면서 다음구간이 18리로 변경.

26) 3장 3절에서 후술하지만, 실제 도로의 길이가 아닌 일부 

중복된 경로를 포함한 거리 합이다.

27)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14일(정축).;『續大典』, 

工典, 橋路, 八道路程; 『大典會通』, 工典, 橋路, 八道路

程; “팔도의 도로는 주척을 사용하고, 1보는 6척, 1리는 

360보, 1식은 30리” 기준에 근거에 계산했다.

28) 20.81㎝: 세종12년(1430), 21.79㎝: 인조12년(1634) 수

표교 수위계, 19.63㎝: 정조 연간 화성축조시, 21.60㎝: 건

륭6년(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0.00㎝: 광무6년(1902) (김

왕직, 2007,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29) 『경국대전』에는 도로의 폭을 측량할 시에 영조척을 사용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 권3에는 도

성 내에는 영조척을 사용하고 팔도 리수 측량에는 주척을 

사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경준의 『여암유고』 에서는 

1리를 300보로 정의하고 있어, 기존의 1리를 360보로 정

한다는 규칙과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동지지』 기

준으로 360보로 계산했다.

30) 의주로가 도성 안으로 진입하는 최단 경로는 서대문을 이

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의주로는 가장 중요한 중국과의 외

교로였기 때문에 단순히 거리 효율성만으로 경로를 비정할 

수만은 없는 요소가 있다. 즉 중국 사신들이 입경할 때 항

상 고양 벽제관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영은문을 지나 

남대문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기점 경도(京都)에서 첫 

번째 경유지인 병전거리(餠廛巨理)까지의 거리는 서대문

을 통하면 약 6.5km이고 남대문을 통하면 약 7.6km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대문을 경유하는 경로를 사용하였다.

31) 『도로고』의 경우 동래까지는 53개 구간이고, 이후 동래-

좌수영, 좌수영-부산진 2개의 구간이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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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맨더빌 여행기』는 중세 서구사회의 동양에 대한 심상을 형성한 대표적인 여행기이다. 저자의 신원과 원

본의 집필 장소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번역본을 포함해 300여 필사본이 남아 있을 정도로 당대는 물론 르

네상스의 독자를 매료시킨 고전으로서, 다양한 참고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을 독창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허구 가득한 본 여행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오리엔탈리즘의 반향에 따라 편파적인 상상의 지리를 날조하

는 대신, 동양이라는 성찰의 거울을 통해 유럽사회의 신앙·윤리적 타락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위반이

라는 수행을 통해 동양을 문화적 교섭의 대상으로 재발견한 점 때문이다. 책에 묘사된 동방의 물적 풍요와 엄격한 

도덕윤리의 유토피아는 성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한 군사적 연합의 현실적 갈망과 함께 대항해시대의 개막을 

유도한다. 실재와 환상을 넘나드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십자군 심상에 추동된 사제 요한의 가공과 그를 향한 

탐험을 촉발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확인과 희망봉을 경유하는 인도항로의 개척이라는 지리적 유산을 남겼다. 

주요어 :  맨더빌 여행기, 사제 요한, 십자군 심상, 위반

Abstract :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has been a representative travel writing which shaped Western-
ers’ mental images of the Orient during the Middle Ages. Being a literature of an anonymous writer called 
Mandeville, the book with about 300 manuscripts in dozens of languages had catched the attention of both 
contemporary and renaissance audiences. Critical reviewers argue that the book was relied to a great extent 
on miscellaneous references rather than being based on personal experiences. This fictitious volume, however, 
proves special in that it urged Westerners to think over European society’s moral sins reflected on the mirror 
society of the Orient and helped to rediscover the East through the enlightening performance of transgression. 
The masterpiece in addition heralded the Age of Discovery with the imagined description of material bounty 
of Cathay and Indias and with the invention of the mysterious figure of a Christian Priest-king of John who 
was expected to assist the West for dispelling the Muslims from the Holy Land. The Travels driven by the 
geographical curiosity toward terra incognita and what I would call the Crusade mentality played a crucial 
role in opening the geographical horizon wide in the history of geography. 

Key Words : Crusade mentality, Prester John, The Travels of Sir Mandeville, transg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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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학의 소양은 창의적 상상을 자극하고 다양한 이

념과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필력의 중요한 원

천이다. 일례로 소설가와 시인의 장소 묘사는 독자

의 감성을 자극하여 해석의 폭과 깊이를 더하고 딛고 

선 땅의 본질에 가깝게 다가설 수 있게 하며, 그런 측

면에서 시각에 도드라진 현상을 총체적으로 집약하

는 데 몰두했던 지리학자가 문학자와의 건설적인 대

화를 통해 장소의 심층적 의미를 파헤치는 예술적 기

교를 전수받고자 자진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Mallory & Simpson-Housley, 1987, xi-xii). 문학

자의 감성 충만한 창작활동과 사실 중심의 지리학 연

구의 만남으로 성립되는 문학지리학은 가치와 태도

에 관심을 환기시키고 인간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

며 생동감을 불어넣는 대안일 수 있다. 

미적 가치를 언어로 구현하는 예술로서 문학은 과

거와 현재의 삶을 관통하는 보편성을 해명하는 데 일

조하며 허구를 포용하기 때문에 경험과 과학만으로 

밝힐 수 없는 인간정신에 통찰을 부여한다. 특별히 문

학작품을 지리적 관점에서 읽어 내리는 것은 작가가 

체험한 장소의 의미를 공유하고 그가 가정한 세계 이

미지를 상기하는 기회가 된다. 작품 속 지역과 장소

에서 펼쳐지는 인간 경험의 다양한 특성을 재현하는 

문학지리학의 연구대상으로서 문학작품은 특정 지역

의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과거의 지역을 복원하

거나 장소의 의미를 해석하고 공간이 의미를 획득하

는 과정을 분석하는 데 긴요하다. 다시 말해, 지역·장

소·공간을 소재로 한 작품은 실재로서의 지역을 실

증적으로 구성하거나, 인본주의에 입각해 기억되고 

경험되는 의미 가득한 실존의 장소를 통찰하며, 총체

적 관점에서 인간·사회·환경이 교섭하는 삶의 역동

적 변화를 살피는 기제가 된다(이은숙, 1992; 심승희, 

2001). 

한편, 문학은 사회와 지리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

인으로서 장소와 공간의 의미화 과정에 이데올로기

로 개입하여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내면화된 이미

지는 다시 공간행위와 실천을 촉발한다. 미개척의 영

역이 더 넓었던 고대, 중세, 근대 초의 기행문학은 그

런 측면에서 흥미로운데, 경이와 신비의 동양 여행을 

꿈꾸지만 일상의 여러 제약과 두려움에 포기해야 했

던 대다수의 유럽인은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미지

의 세계를 실제 경험한 탐험가의 일기, 편지, 메모, 약

도, 시, 항해일지, 자서전 등과 함께 사실과 허구가 혼

재하는 작가의 여행기를 찾았고(von Martels, 1994, 

xi), 이들 기행 자료는 동양에 대한 서양인의 심상을 

형성한 이미지 메이커로서 역사와 세계를 바꾸는 실

천을 담보했다. 

중세 말 수많은 독자를 거느리며 유럽사회에 막강

한 영향력을 발휘한 『맨더빌 여행기(The Travels of 

Sir John Mandeville)』(c.1357)는 세계사를 예측하

지 못한 방향으로 선회시킨 작품이자 서구사회의 동

양에 대한 인지지도를 초월적으로 구성한 기행문학

의 고전이다. 저자의 신원은 미제로 남았고 원본의 탈

고 장소 또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저술이지만 번역서

를 포함한 필사본만도 300책을 헤아릴 정도로 당대

는 물론 르네상스 계몽기의 독자를 매료시켰다. 내용 

대부분을 기존의 여행기, 역사서, 지리지, 백과사전, 

성서, 논문 등에서 발췌·편집한 것으로 드러난 데다 

타파하지 못한 전통적 허구가 다분한 이 한 권의 책에 

특별히 주목하는 이유는 표절의 의혹을 불식할만한 

창의적 구성과 함께 서양 특유의 동양에 대한 편견 섞

인 상상의 지리, 즉 오리엔탈리즘의 질곡을 떨치고 자

신이 속한 사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암흑의 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여 지리적 지평을 확대

한 데 있다.

『맨더빌 여행기』는 글쓰기의 실천을 통해 세계를 

상상하고 재현하였다. 비판적 관점에서 여행은 특권

을 가시화하고 여행기는 제국주의 몸짓을 함의한 텍

스트 행위의 앙상블로서 권력의 관계망을 형성한다

지만 동시에 판타지, 열망, 위반(transgression) 가능

성의 플롯까지 아우른다. 특히 경계(limite)의 이원개

념으로 푸코가 제안한 ‘위반’은 여행과 여행기의 후기

구조주의적 의미부여에 유용한데, 경계가 없으면 위

반이 성립될 수 없고 위반 없는 경계는 무의미하다는 

상호의존적 전제가 깔린다. 푸코의 경계는 실체가 아

니기 때문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과는 무관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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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다고 단순한 환영의 가름막을 위반하는 것도 의미

가 없다. 그가 가정한 위반은 양쪽을 대립시키거나 

근간을 조롱 또는 와해시키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의 

맥락에서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실천이자 수행이며

(Foucault, 1977, 33-35), 안정된 주체가 정연한 합

리적 상태로부터 무질서의 비합리 상태로 이행하는 

통상적 행위가 아닌 불안정한 주체의 끊임없는 경계

넘기(crossing-over)를 의미한다. 맨더빌은 상호이

해 궁극의 목적을 위해 유럽과 동양의 흐릿한 경계를 

상정하고 반복해서 위반하였다. 

여행은 모호하고 긴장된 사이공간(space in-be-

tween)을 생성하기 위해 작동하는 일종의 번역행위

로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차이를 인정

하고 치유하는 복합적 변증법 안에서의 순회, 즉 위반

의 표상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타 문화와 자연의 재현

은 경계넘기와 재정렬을 통해 다른 문화적 수사로 번

안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현지주민에게 지닌 장소

의 상징적 의미를 다른 상징적 가치로 대치시킬 위험, 

중립을 어기고 일방의 열망을 관철하기 위한 권력과

의 공모를 함의한다. 그럼에도 번역의 구현으로서 여

행기는 동시에 권위와 가정을 회의에 붙이는 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Duncan & Gregory, 1999, 1-5). 

본고는 여행에 내재된 권력의 정당화와 권위의 부

정이라는 이중성 가운데 후자의 측면을 『맨더빌 여행

기』의 분석과 해석을 통해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행가 맨더빌은 교조적 중세인이 아닌 계몽적 지식

인의 관점에서 동·서양 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데, 

필자는 자아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타자

의 모순, 부조리, 불합리, 야만성을 부각하는 대신 동

양이라는 타자의 거울에 투영된 유럽사회의 종교·

도덕·윤리적 타락상을 성찰하는 보편적 문화상대주

의에 주목할 것이다. 더불어 본 여행기가 지리학사

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가치를 재평가하기 위해 사라

센 세력에 점거된 성지의 회복을 갈망하는 십자군 심

상(Crusade mentality)이 동방에 구축한 사제 요한

(Prester John)의 허상에 유의하면서 그를 향한 고난

의 순례가 대항해의 개막으로 연결된 측면을 지리적 

유산으로 되짚으려 한다. 

2. 중세인 맨더빌의 상상여행과 도덕지리

고대 이래 유럽인은 지중해 중심의 세계관을 형성

하여 문명의 핵심은 지중해 연안, 외곽은 야만의 공

간으로 고정시켰다. 기독교 가치관이 그리스·로마의 

신화를 대신한 이후로도 예루살렘이 상징적 중심으

로 부상한 것을 제외하면 큰 변화는 없었다. 주변부에 

자리한 동양은 신화와 기독교의 도상에 의해 반인반

수와 식인풍습의 비인간적 이미지로 재현되거나 신

이 머물며 해가 떠오르는 지상낙원으로서 양가적으

로 묘사되었다. 맨더빌(John Mandeville)은 유럽 기

독교 사회의 심상지도 안에 편입된 신비의 타자를 과

감하게 찾아 나선 중세인으로서 1322년에 태어나고 

자란 잉글랜드 세인트 올번스(St. Albans)를 나서 성

지를 순례한 뒤 페르시아 너머 카타이와 인도 등지를 

돌아보는 34년의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다. 기억

을 되살려 그간의 행적을 기록한 결과물이 바로 1357

년에 빛을 본 『맨더빌 여행기』로서 숱한 논란에도 기

행문학 장르에서는 불멸의 고전으로 남아 있는 작품

이다. 

현전 필사본만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70

여 책에 견주어 4배 가까운 『맨더빌 여행기』의 권위

는 압도적이다. 중세 문학서 가운데 가장 널리 확산

된 서적으로서 1356~1357년 무렵 앵글로노르만어

(Anglo-Norman) 또는 대륙 프랑스어로 작성된 원

본은 1400년경 유럽의 주요 언어로 번역되고 1500

년을 전후해 도판을 담은 인쇄본 출간이 시작된다.1) 

이후로도 여러 판본이 영어, 라틴어, 독일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게일

어 등 10여개 언어로 재차 번역되고 일부 지역에서

는 17세기까지 재판이 간행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Moseley, 2005, 9; Gaunt, 2009; Higgins, 2011, 

xii-xiii; 성백용, 2010, 110-111). 필사자, 번역자, 

개찬자, 채식사(彩飾師), 도해자, 식자공, 인쇄인 등

의 손을 거치면서 판본은 단순한 편집 수준에서 새

로운 텍스트로 느껴질 만큼 각색 및 윤색되지만, 짐

터(P. Zumthor, 1992)의 무방스(mouvance) 개념

이 암시하듯 텍스트와 구전의 상호작용 속에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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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첨삭, 대체, 재배치 등의 방식으로 간단없이 변

형된 중세 작품의 속성을 감안하면 텍스트의 가변성

(textual mobility or variation)과 후술하게 될 저자

의 익명성이 작품의 가치를 폄훼하지는 못한다. 암송, 

구술, 필사 전통이 우세한 중세문학의 특수성은 텍스

트의 진정성을 고집하며 ‘원본’을 복원하는 것보다 작

품이 지속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를 실어주며, 책은 원저자 한 사

람의 지적 자산이 아닌 연속해서 등장하는 저자들에 

의해 텍스트 상태(etats du texte)로서 유전된다는 입

장을 숙고하게 만든다(Speer, 1980, 317-319; Des-

mond, 2009, 219-220). 집단저자는 역사의 순간마

다 독자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책을 지속적으로 재

구성·재탄생시켜 온 것이며, 『맨더빌 여행기』도 성

직자, 탐험가, 지도학자, 예술가, 작가, 일반민의 다양

한 스펙트럼에 걸친 독자의 이해·목적·편견과 당대

의 철학·도덕·종교를 반영해 반복적으로 개작되었

다. 화자 맨더빌의 정체성이 기사, 순례자, 여행가, 신

학자, 문화비평가, 역사학자, 인류학자, 지리학자, 정

치학자, 과학자처럼 다양한 범주에 걸쳐 있었던 것과

도 맥을 같이한다. 

원본에 가깝다고 추정되는 판본은 도서본(Insular 

version), 대륙본(Continental ver.), 개찬대륙본(In-

terpolated Continental ver.; Liège ver.)의 세 종류

이나(표 1), 맨더빌이 저술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않

아 판본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인지 확연하지 않다. 

본인을 세인트 올번스의 기사로 설명한 책 내용처럼 

잉글랜드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했을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잉글랜드의 기사 또는 기사를 사칭

한 성직자가 유럽대륙에서 앵글로노르만어로 집필하

였거나 프랑스의 기사 또는 성직자가 잉글랜드 기사

로 행세하면서 섬으로 건너와 대륙 프랑스어로 작업

을 진행하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다. 다만 잉글랜드 아니면 유럽대륙에서 태어나 왕실 

및 종교계와 일정 관계를 맺고 백년전쟁 중 도서관에 

소장된 라틴어와 프랑스어 논저를 폭넓게 참고하면

표 1. 『맨더빌 여행기』의 주요 판본

판본 특징

원본 1356년 or 1357년 앵글로노르만어(Anglo-Norman) or 프랑스어(Continental French)

프랑스어

필사본 

-도서(Insular)본: 25본(A-N 14, CF 11), 1356~1357년경, 원본에 근접

-대륙(Continental)본: 30본, 1357년경, 원본에 근접, 1371년 파리 필사본 현전 最古

- 개찬대륙(Interpolated Continental)본: 리에주(Liège) 본, 일명 오자이어(Ogier le Danois) 본, CF 7본, 1390 

~1396년경 

중세영어

번역필사본

- 결손·핀손(Defective, Pynson) 본: 36본, 1390년 이전, 시기 다양, CF 도서본이 저본, 이집트 부분 12장 유실, 

1496년 핀손(R. Pynson)에 의해 인쇄되면서 1725년까지 모든 인쇄본의 저본 

- 카튼(Cotton) 본: 1본, 1400년경, 3장 유실, 결손본과 A-N 도서본이 저본, 중세 영어 완역본, 활자본 1725년 

이후 

- 애거튼(Egerton) 본: 1본, 1400~1430년경, 결손본과 유실된 왕립 라틴어본의 영역본이 저본, 가필·재배치, 

인쇄본은 1889년 이후

라틴어

번역필사본

-라이덴(Leiden Latin) 본: 5본, 1390년 이전, CF 도서본이 저본

-로얄(Latin Royal) 본: 7본, 1390년 이전, A-N 도서본이 저본

-불가타(Vulgate Latin) 본: 40여본, 1390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다국으로 확산

-할리(Harley Latin) 본: 3본, 1400년경, CF 도서본이 저본

-애시모어(Ashmolean Latin) 본: 1본, 1400~1450년, CF 도서본이 저본

독일어

번역필사본

-미셸 벨서(Michael Velser) 본: 40여본, 1393년경 북부 伊에서 제작, 대륙본이 저본

-오토 폰 디메린겐(Otto von Diemeringen) 본: 45본, 1398년, 인쇄본은 1480~1481년 이후, 리에주 본이 저본 

자 료: I. M. Higgins, ed., 2011, The Book of John Mandeille with Related Texts, pp.187-218; M. C. Seymour, 1993, Sir 

John Mandeville, pp.38-56; C. Deluz, ed., 2000, Le Livre des merveilles du monde, pp.28-32(Gaunt(200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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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종합할 수 있을 정도의 학식과 능력을 겸비한 인물

의 저술(Higgins, 2011, xv-xvi) 정도로 범위는 좁힐 

수 있다. 

맨더빌 스스로 밝힌 출생지를 신뢰한다면 도서본

은 대륙본에 앞설 것이며 그 경우 여행기 원본이 프랑

스 북서방언의 변형으로서 노르만 잉글랜드(1066~ 

1154)의 상류층 언어였던 앵글로노르만어로 작성되

었다는 것은 하등 놀라운 일이 아닌데, 1300년대만 

해도 궁정문학의 전통이 여전했고 잉글랜드 지식인 

사이에서 영어보다 문화적 위상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류층의 프랑스어 교육을 담당한 성직자가 

흑사병으로 크게 감소한 데다 초서(G. Chaucer) 같

은 문호가 등장함에 따라 문학계는 앵글로노르만어 

서적을 토착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하며, 그 결과 『맨더빌 여행기』도 14세기 말부

터 중세영어로 번역되어 카튼 본(Cotton ver.), 에거

튼 본(Egerton ver.), 결손본(Defective ver., 이집트 

부분 12페이지 유실)의 결실을 보게 된다(Moseley, 

2005, 11, 35-39; Higgins, 2011, 187-218). 

필사와 번역이 거듭되면 책 내용과 뉘앙스에 미묘

한 차이가 생기게 마련으로 판본의 일반화 또는 정규

화는 목판, 동판, 활자를 이용한 인쇄본의 출간을 기

다려야 했다. 조르그(A. Sorg)가 1478년과 1481년에 

펴낸 아우크스부르크 판본, 코메노(Comeno)의 1480

년 밀라노 판본, 결손본을 저본으로 한 1496년 핀손

(R. Pynson)의 인쇄본이 가지는 의미이기도 하다. 

1500년 이전 『맨더빌 여행기』 인쇄본은 독일어 8본, 

프랑스어 7본, 라틴어 4본, 네덜란드어 2본, 영어 2본 

등이었고, 책의 대중성에 기대어 빠르게 확산된 결과 

16세기에는 180여종의 인쇄본이 각국 언어로 출간

되는데, 잉글랜드에서 유통된 여행기는 대부분 핀손 

판본으로서 영어의 표준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

가된다(Moseley, 1974, 5-8, 15, 21, 25; 2005, 31; 

2015; 성백용, 2010, 110). 인쇄는 지식사회를 지배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었으며 그로 인해 엘리트 

사회는 책 읽는 대중사회에 길을 내준다. 

그러면 저자로 알려진 맨더빌은 어떤 인물일까? 책

에서는 세인트 올번스에서 태어나 성 미카엘 축일에 

항해를 떠나 성지와 동양을 여행하였고 기억을 되살

려 책을 완성한 기사 정도로 언급했을 뿐 그 밖의 사

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한다(그림 1). 어

쩌면 책의 대중적 성공에는 베일에 싸인 저자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먼 지역에 관한 신비한 지

식으로 무장한 맨더빌은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은

둔함으로써 막강한 권위를 주장한 셈이다.2) 평론가들

은 여러 경로를 통해 그의 실체를 파악하려 시도했지

만 아직까지 해명된 것은 많지 않다. 맨더빌을 실명으

로 하는 잉글랜드의 기사를 당연시 하거나(Bennett, 

그림 1. 맨더빌과 여행기 필사본

여행기를 집필하고 있는 맨더빌과 14세기말~15세기초 앵글로노르만어 필사본, 14세기말 프랑스어 필사본, 15세기 전반 디

메린겐 번역필사본 등 『맨더빌 여행기』 다양한 판본의 텍스트 및 겉표지이다(자료: Illustrations for Mandeville’s Travels, 

Catalogue of Illuminated Manuscripts, The British Library; e-codices Virtual Manuscript Library of Switzer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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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1954) 기사가 아닌 다방면으로 박식한 잉글랜드의 평

신도 또는 그들의 필명이라는 의견이 있다. 1373년

경의 리에주 판본에는 드 부르고뉴(Jean de Bour-

gogne)라는 인물의 권유에 따라 저자가 책을 썼다는 

내용이 보이며 이를 입증하듯 1375년의 불가타 라틴

어 번역본은 부르고뉴와 저자가 카이로에 있는 칼리

프의 궁정에서 만난 사실을 적고 있다(Souers, 1956, 

162; Seymour, 1993, 35). 

부르고뉴는 지금의 벨기에 리에주(Liège)에 거주한 

실존인물로서 책의 저자로도 거론된다. 이 지역의 역

사가 두트르뫼즈(Jean d’Outremeuse)(1338~1440)

가 『역사의 거울(Myreur de histors)』(c.1388) 제4권

에 사실을 적었다고 하는데, 책이 소실되기 전 내용

을 직접 확인했다는 아브리(L. Abry)에 따르면 1372

년 11월 12일 부르고뉴가 임종에 유언집행인으로 동

석한 친구 두트르뫼즈에게 자신의 실명이 맨더빌이

라 실토했다고 한다. 잉글랜드 몽포르의 백작이자 캠

디 섬 페루즈 성에 거주한 영주로서 살인을 자행하

고 세 대륙을 오가며 도피생활로 전전하다 1343년 리

에주에 정착하여 의사로 일했고 사망 후 아브로이 교

외의 기으망(Guillelmins) 교회에 묻혔다는 전말이

다(Bormans, 1887, cxxxiii-iv; Letts, 1953, xviii-

xlii). 

사실을 입증하는 묘비가 교회에 남아 있었다는 증

언은 설득력을 더하는데, 묘지와 교회는 프랑스혁명

에 파괴되었지만 1462년 라이하르츠하우젠(J. P. von 

Reichertshausen)이 오스트리아의 대공에게 보낸 편

지에서 몽뜨빌(Joannes de Montevilla)의 이름이 새

겨진 라틴어 비명이 처음 소개되고, 1575년에는 벨기

에의 지리학자 오르텔리우스(A. Ortelius)가 선명하

게 닦인 묘비를 확인한 뒤 Montevilla를 Mandeville

로 고치는 등 문안 일부를 수정한 바 있다(Hamelius, 

1919, 1-2; Seymour, 1993, 32, 35). 위버(J. Weev-

er, 1767, 332-333) 또한 『고대 장의 기념물(Ancient 

Funeral Monuments)』(1631)에 세인트 올번스 수도

원을 소개하면서 타운 주민들이 맨더빌의 탄생지이

자 사망지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장지로 추정되

는 곳에 세운 돌기둥의 비명을 소개하지만, 정작 본인

은 기으망 교회를 방문한 경험에 비추어 출생지는 세

인트 올번스가 맞지만 묘역은 리에주에 있다며 직접 

확인한 묘비명을 실었다. 

그러나 부르고뉴의 임종을 지켜본 인물이 두트르

뫼즈 단 한 사람뿐이어서 기록의 신빙성에 의문이 따

르고 『맨더빌 여행기』의 텍스트를 개찬함으로써 대

륙본의 필사전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두트르뫼즈 

자신이 저자일 가능성까지 제기되지만(Hamelius, 

1919, 8-13), 맨더빌을 부르고뉴와 두트르뫼즈 어느 

한 사람의 실명 또는 필명으로 보는 견해에는 회의가 

적지 않다(Moseley, 2005, 10, 29). 논란의 중심에 있

는 두트르뫼즈가 『역사의 거울』에 적은 허위 내용을 

진실로 믿고 1372년 브르고뉴가 사망한 뒤 누군가 기

으망 교회에 묘비를 세우는 역사화 과정을 의도적으

로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론이며, 비명을 누가 언제 작

성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두트르뫼즈가 막후의 

기획자라는 설이 불거진다. 

여기에 프랑스어 사용자로서 라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성경에 박식한 성직자이며 예루살렘과 동

방을 여행한 경험은 없지만 도서관의 책자와 성지를 

오간 잉글랜드 순례자를 통해 전해들은 소문을 바탕

으로 1357년경 책을 편집한 인물을 전제로, 북서프랑

스 셍 오마르 지역 베네딕트 수도원 셍 베르텡의 대수

도원장이자 역사학자인 롱(Jan de Langhe)이 후보로 

추가된다. 이프르 태생으로서 1334년 무렵 800여 권

의 장서를 보유한 수도원에 합류한 롱은 파리 대학에 

파견되어 철학과 법학을 공부하였고, 복귀 후 1351

년에 동양에 관한 6권의 라틴어 자료를 프랑스어로 

번역해 한 데 묶어 책자로 펴냈는데, 이 안에 헤이톰

(Hetoum)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오도릭(Odorico da Pordenone)의 Relatio, 볼덴젤

레(William von Boldensele)의 Liber de quibus-

dam ultramarinis partibus 등 맨더빌이 참고한 핵심 

문헌이 포함되었다고 한다(Seymour, 1993; Larner, 

2008, 133, 137-141; Higgins, 2011, xvi; Phillips, 

2013, 45; Moseley, 2015). 

이상의 여러 제안을 종합할 때 『맨더빌 여행기』의 

저자는 세인트 올번스에 묻힌 잉글랜드의 기사 맨더

빌, 부르고뉴에게 책을 집필하도록 권유받은 맨더빌, 

부르고뉴로 개명하고 리에주에 살다 기으망 교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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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테리에 묻힌 맨더빌, 두트르뫼즈, 롱, 맨더빌을 필

명으로 사용한 익명의 기타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일 것

이다. 확증이 불가한 상황에 원저자를 비정하는 것보

다 작품이 유럽사회, 동서교류, 세계지리에 미친 영향

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인식에서 ‘맨더빌로 불

린 저자(the Mandeville author)’로 이해하자는 제안

이 호응을 얻고 있다. 원본과 저자의 진정성을 경직되

게 고집하는 대신 끊임없이 재탄생하는 작품의 구성

적 측면에 주목하여 ‘맨더빌’을 원저자, 필사자, 번역

자, 편집자, 인쇄자 등 집단저자의 명명으로 대신하자

는 발상이다(Higgins, 2011, xvi, xviii-xix; Tinkle, 

2014, 449). 

19세기 고대와 중세 문헌에 대한 치밀한 고증으로 

여행기가 다양한 전거에 의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성실하고 상당한 수준의 교양을 겸비한 탐험여행가 

맨더빌의 이미지와 명성에 흠이 간다. 인용한 여행기, 

문학서, 역사서, 백과사전, 성경, 과학서 가운데 볼덴

젤레의 Liber de quibusdam ultramarinis partibus

는 1~14장, 윌리엄(William of Tripoli)의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은 15장, 오도릭의 Relatio는 

16~34장, 헤이톰의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

Orient는 24~25장을 서술하는 데 비중 있게 참고하

였다(Higgins, 2011, 219-271).3) 자연스럽게 맨더빌

은 유럽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표절하거나 간접적으로 활용한 데 불

과하며, 그가 가장 멀리 한 여행은 도서관까지라며 비

아냥거리기도 했는데, 기사십자군으로 성지를 돌아

보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페르시아 너머는 결코 가보

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방대한 자료를 독

창적으로 종합하는 것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용인되

던 중세문학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책의 실체가 드

러남으로써 맨더빌의 여행경험에 신뢰를 보낸 독자

가 안게 된 실망은 결코 작지 않았다. 유럽인의 탐험

을 계기로 속속 보고된 사실에 비추어 관심과 흥미의 

대상이었던 동양이 책에 그려진 것과 다른 데서 오는 

충격도 컸지만 저자의 기만에는 비할 바 못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더빌 여행기』를 전대미문

의 ‘문학적 사기’로 평가절하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

야 한다. 여행기 본연의 허구적 특성을 인정해야 하

고 이국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기담과 체험담 

형식의 장치를 통해 작품에 생명을 불어넣은 저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인데,4) 많은 사람이 여행

기를 남겼음에도 맨더빌이 단연 돋보인 것은 그런 독

자의 취향과 기대에 부응했기 때문이라는 해명이다

(Moseley, 2005, 11-12; 성백용, 2010, 131-132). 

환상에 내재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독자들

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인지하면서도 맨

더빌은 자신의 여행에 신뢰를 다지고 책에 권위를 부

여하기 위해 전해 내려온 낭만적인 괴물을 실제 목격

했다고 주장하는 서사 전략을 취하며, 진실보다 더 매

력적으로 다가온 허구는 독자에게 새로운 세계를 상

상하게 만들었다(Classen, 2013, 229-230). 

『맨더빌 여행기』는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 위

한 판타지와 로맨스를 펼치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의 기마상, 예수의 십자가·옷· 못, 용으로 변한 히

포크라테스의 딸, 이집트의 피닉스, 아르메니아 새매

의 성, 인도의 다이아몬드, 사도 도마의 손, 칼로낙 섬

의 물고기 등 소재는 각양각색이다. 이역의 문화에 관

한 소개도 깊다. 그리스·페르시아·칼데아·이집트·

유대·사라센 문자의 특징을 포착하고, 기손 강의 경

우 게자리와 사자자리에 들면 범람하여 경작지에 막

대한 피해를 초래한다고 간파하며, 이집트는 비가 적

어 공기가 청정한 까닭에 다수의 천문학자를 배출한

다는 결정론적 사유를 표출한다. 홍해의 지명은 해변

의 붉은 자갈에 기인한다고 풀어준다. 사라센은 코란

의 금기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

으며,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농경에 소가 중요하므

로 소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현실적 이유를 들이

댄다. 물이 쓰고 짜지만 빠져 죽지 않는다는 사해, 시

리아와 인근 왕국의 전서구(傳書鳩), 자바의 생강·정

향·계피·강황·육두구·메이스 등 향신료, 호수 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1만개 이상의 다

리를 갖추고 물자가 풍부한 카사이 등의 소개가 인상

적이다. 카타이의 풍습, 신앙, 역참체계인 객사(客舍)

의 설명 또한 사뭇 흥미롭다. 

책은 기독교 세계의 성지 및 인접지역을 다룬 전반

부(1~15장)와 페르시아에서 시작되는 주변지역에 관

한 후반부(16~34장)로 나뉜다. 맨더빌은 ‘선한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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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스도인이 힘을 모아 약속의 땅을 되찾고 이교도를 몰

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지탈환의 십자군 수

사를 동원해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히 피력하지만 여

정을 거듭하면서 대립적 논조는 이내 순화된다. 이야

기는 신을 가장 가까이서 대면할 수 있는 예루살렘 순

례여행의 안내 형식으로 시작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

이 성지순례의 경험을 지인에게 전하여 참배를 독려

하지만 절대 다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만큼 『맨

더빌 여행기』는 정신적 순례와 성스런 감정을 공유

하는 소중한 길잡이로 활용되는데(Moseley, 2015; 

Zumthor, 1994, 810-811), 잉글랜드를 나선 저자는 

콘스탄티노플을 향해 출발하였고 키프로스를 비롯한 

지중해의 여러 섬, 바빌론, 이집트, 시나이 산, 베들레

헴, 시온 산, 여호사팟 골짜기, 사해, 사마리아, 갈릴

리, 예루살렘, 시리아 등지를 돌아보는 신성한 경험을 

소개하며 거치는 길에 목격한 다양한 풍습, 기현상, 

신앙, 지형, 물산, 성소, 역사 등을 일화로 곁들인다. 

맨더빌은 이미 유포된 여행담에 자신만의 급진적

이고 다원적인 터치를 가해 전혀 다른 작품을 창작함

으로써 독자를 즐겁게 하고 교육하며 꾸짖고 위로하

는 한편, 세계관을 심고 다양한 메시지를 전한다. 흥

미롭게도 여행길에 만난 이교도와의 대화는 동양의 

도덕·신앙적 미덕에 빗대어 기독교 세계에 대한 불

만을 우회적으로 토로하고 성찰을 촉구하는 역 오리

엔탈리즘(reverse Orientalism)의 수단으로 긴요했

는데,5) 동서양의 종교, 도덕, 관습, 가치, 신념을 일상 

속에서 친밀하게 대함으로써 오해와 곡해를 풀고 상

호이해를 돕는 한편, 타자의 유머, 풍자, 아이러니, 정

치적 관념을 자아의 비판적 성찰을 위한 장치로 활용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사라센 술탄의 입을 통해 기독

교도의 죄악을 열거하게 함으로써 유럽의 독자를 당

황하게 만드는 과감한 선택을 한다. 왕과 영주는 약속

의 땅을 되찾기보다는 이웃나라를 약탈하는 데 골몰

한다고 비꼰다. 타락한 사제들은 모범을 보이기는커

녕 결혼과 고리대금업을 죄라 여기지 않고 성직을 매

매하며, 그들로 인해 허영심과 탐욕 가득해진 교인들 

역시 온갖 수단을 동원해 남을 속이고 율법을 욕보이

기 일쑤라 꾸짖는다.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처럼 가난

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악행만 일삼으며 탐욕스럽고 

신의를 지키지 않아 성지를 빼앗겼다고 단호하게 진

단한다. 맨더빌은 술탄으로 하여금 신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면 성지를 되찾게 되리라 예언하게 하지만 이

교도의 힐책을 빌려 타락한 교회와 신도의 신앙적 경

박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한편 통렬한 자기반성

을 촉구한다. 내부를 향한 냉대와는 대조적으로 비기

독교인과의 차이는 중립적인 위치로 물러나 담담히 

관조하는데, 심지어 성지를 되찾기 위해 처절한 투쟁

을 벌여야 했던 사라센인조차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온순하며 정이 많고 정의롭다고 치켜세운다. 맨더빌

의 자아에 대한 비판적 사고와 타자에 대한 이 같은 

침잠의 태도는 앞으로의 여행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

지된다. 

저자는 상상 속 동양의 나라와 생명체를 보고할 때 

‘직접 본 것이 아니라 증명할 수 없다.’는 식의 수사

로 여행이 실제임을 강조하는 교묘한 트릭까지 동원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여정에 포함된 지역을 직

접 방문했다기보다는 전혀 가보지 않았거나 일부 지

역만을 돌아보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유럽에서 성지

로 향하는 다양한 길 가운데 어디를 취하든 지나치게 

될 지역을 주지하였다는 사실은 백과사전적 자료를 

끌어올 수 있는 방대한 도서관에 근접해 있었음을 대

변한다. 문학적 기술 이면에 여행에 소요되는 거리와 

일정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대입될 때에는 숨을 죽이

게 만든다. 순례여행은 깊은 종교적 신념과 정밀한 지

리정보의 결합에 기초하였으며 여기서 확보한 카리

스마는 동양에 대한 맨더빌의 다양한 해석과 과장과 

담론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Classen, 2013, 238-

248). 

책 후반부는 성지 너머의 동방세계를 다룬다. 맨더

빌은 여행기, 역사서, 지리서, 백과사전, 성경, 『알렉

산더 로망스』, 사제 요한의 서간 등 도서관에 비치된 

다양한 자료에 의거하였으며 특유의 구성으로 생동

감을 불어넣었다. 페르시아, 인도, 카타이를 중심으로 

내륙의 군소 왕국과 해양의 여러 섬에 대한 설명이 섞

이며 핵심적으로 사제 왕 요한의 신화가 펼쳐진다. 중

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맨더빌 여행기』는 욕망과 함

께 도덕적 차원의 교훈을 담아내야 했고 맨더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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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를 위해 거시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가까워 정확

하게 인식된 성지 일대의 미시공간과 달리 동양은 인

지의 심상경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흐릿한 기억과 상

상에 의지해 신화, 전설, 불가사의로 구성되는 한편,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에 이르는 신학의 도상과 

실재가 혼재한 세계로서 도덕률이 시험되는 무대로 

인용된다(Moseley, 2005, 14-15). 권위는 단순히 과

학적 사실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며 독자의 무한한 

갈망을 채워줄 문학적 수완을 필요로 했고 미시공간

의 실제지리가 거시공간의 도덕지리(moral geogra-

phy)로 이행함에 따라 직관과 상상에 의한 상징적 의

미의 해석이 마음껏 발휘되었다. 

3. 역 오리엔탈리즘과 위반을 통한  

동양과 기독교 세계의 재구성

새로운 세계와 환경에 대한 평가 및 그에 기초한 

이미지는 일정부분 주체의 이념과 이상을 반영하여 

사회적으로 구성된다(Powell, 1977, 18-19). 땅의 중

심(Medi-terranean) 동쪽에 자리한 오리엔트는 자연

의 법칙이 유럽과 다르게 적용되는 타자의 주변적 영

역이자 상상에 의한 가공이 무한정 허용되는 신화의 

공간이었고 이교도의 차별적 영역이었다. 표면적으

로 맨더빌은 유럽과 동양을 비교한 끝에 문화 일부는 

유사하고 어떤 것은 현저히 다르며 중간에 모호한 지

점이 자리하는 구도를 확인한다. 익숙한 서구와 이국

적인 동방 사이에 놓인 그리스정교회의 영역은 서사

적으로 유럽성과 비유럽성이 혼재된 경계지대를 대

변한다. 아브라함 종교(Abrahamic religion)로서 기

독교의 교리를 공유하여 근본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본 이슬람에 대해서도 자타의 경계짓기를 주저하며 

그 너머 낯선 타자와의 차이를 드러내는 계제에 침묵

에 붙인다. 동방의 이교도는 체형이 다르고 문화를 공

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물인간으로 그려진다. 신

비와 환상을 기대하는 독자의 취향에 어필하려는 의

도와 함께 미추(美醜)로 구성된 우주의 미학적 조화

에 부합하도록 세계문명의 중심에 대한 일종의 균형

추로서 인간이하의 타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에 입각할 때 일리아드로부터 시작

하는 유럽 지식체계와 권력의 야합은 동양의 헤게모

니적 재현이자 타자에 대한 문화적 지배의 상상행위

(imaginative acts of cultural domination)에 비유

되는 여행기로 체화한다. 그 안에서 관습을 달리하는 

위험하고 죄악에 빠진 문화적 타자는 신화의 영역인 

동쪽으로 밀어붙여 가치판단을 하거나 의식에서 사

라지게 하는 오리엔트화를 겪는다(Friedman, 1994, 

65-68). 서구의 정상적 외형과 매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서 신체와 윤리도덕의 기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타자 그리고 그들의 공간으로서 동양을 상정한 

것이다. 동양은 높은 산맥, 광활한 바다, 물리적 거리

에 의해 유럽인과의 직접적 접촉에서 벗어나 있으며 

대척점의 공백은 서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메꾸어진

다. 타자와의 절연을 희망하면서 동시에 공간을 통제

하려는 열망으로서 그곳은 발이 머리 위에 가 있는 뒤

바뀐, 권력의 주체로부터 격리된 주변인의 땅으로 그

려진다.6) 

멀고 낯선 나라로의 여행은 페르시아에서 출발하

며 인도, 인근의 여러 섬, 카타이, 사제 왕 요한의 왕

국을 경유하는 긴장과 희열 가득한 경험으로 채워진

다. 그리스·로마 이후 기록으로 전한 인도, 환상과 공

포가 교차하는 성서적 동양, 몽골 평화시대에 사신·

선교사·상인이 목격한 동방의 모습이 중첩되는 특이

한 경험이다. ‘저 너머에는 다양한 나라와 신기한 것

들이 정말 많지만 나도 직접 다 보지는 못했다.’며 에

둘러 표현하는데, 해변으로 몰려든 물고기 떼, 조장, 

양털 달린 암탉, 반인반수, 그림자 발 종족, 외눈박이, 

피그미, 자웅동체의 인간, 식인종 등 기괴한 현상과 

종족으로 채워진 동양은 판타지 세상으로서 맨더빌

의 상상과 독자의 기대가 절묘하게 맞물린다. 유럽 중

심에서 이탈할수록 무질서한 야생의 자연으로 전이

한다는 오리엔탈리즘의 투사일 수 있지만 문학적 상

상에 의해 창출된 이미지로서 맨더빌 자신이 그런 세

계를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먼 지역에 대한 

지식이 권위로 인정받던 중세사회에서 위험을 감수

하며 여행에 나선다는 것은 권력을 얻기 위한 일종의 

과시적 행동이었고 일반인이 닿을 수 없었던 동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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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포와 위험으로 가득한 세상이어야만 했다

(Helms, 1988, 18). 독자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긴장

을 유지하기 위해 실재와 허구를 넘나드는 이미지 각

색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며 이는 고대 이래 문학의 

전형이었다. 

그리스인은 신화 속 괴물에 대한 본능적 두려움을 

말의 귀와 꼬리를 가진 사티로스, 반인반마의 켄타우

로스, 뱃사람을 유혹해 파선시킨 사이렌, 추녀의 상반

신과 새의 날개·꼬리·발톱을 가진 하피 등으로 장엄

화하고 인도에도 괴수인간을 창조하여 서구의 정신

세계에 포함시켰는데, 기원전 5세기 경 페르시아 왕

실 주치의 크테시아스(Ctesias de Cnido)의 Indica

로 소급된다. 책에는 학과 싸우는 피그미, 한 발만으

로 작렬하는 태양을 가리고 빠르게 이동하는 사이어

포드, 개의 머리를 한 카노폴로스가 묘사된다. 머리 

없이 어깨 사이에 얼굴이 있는 종족, 30세에 하얀 머

리카락이 검어지며 여덟 손발가락을 가진 종족, 팔꿈

치와 등 전체를 덮을 만큼 큰 귀를 가진 종족, 거인, 

긴 꼬리 종족도 있었다. 이후 기원전 326년 알렉산

더 대왕의 인도원정을 계기로 찬드라굽타 왕조에 대

사로 파견된 메가스테네스(Megasthenes, 350BC~ 

c.290BC)가 Indika에서 기괴한 유형을 추가하였다.7) 

크테시아스와 메가스테네스의 괴수인간은 코뿔소를 

형상화한 유니콘처럼 관찰에 입각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도의 서사시를 포함한 문학적 상상에 기

원을 둔다(Wittkower, 1942, 159-164).

중세기 괴물의 주된 출처는 플리니우스(G. Plinius 

Secundus, 23-79)의 Historia naturalis로서8) 3세

기 저술인 솔리누스(G. J. Solinus)의 Collectanea 

rerum memorabilium에 인용되어 대중적 인기를 누

렸으며, 성서의 권위와 조율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괴수인간을 아담의 계보로 연결시

켰고 이시도루스(Isidorus Hispalensis, 560~636) 역

시 Etymologiae에서 괴물성을 창조의 일부로 설명하

였다(Wittkower, 1942, 166-168). 『알렉산더 로망

스』를 비롯한 여러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직접

적 위협을 제기할 수 없는 먼 곳에 있어 공포보다는 

낭만의 소재였던 괴물인간은 문학을 넘어 <엡스토르

프 지도(Ebstorf Map)>(c.1240)에 담기고, 1300년 무

렵의 마파문디 <헤리퍼드 지도(Hereford Map)> 또

한 변방에 괴수와 기이한 20여 종족을 그려 중세인의 

세계관을 재현하였다(Edson, 2007, 17-18; 박용진, 

2014, 363-366).9) 이처럼 괴물종족은 공포와 경이가 

수반되는 장엄미와 낭만을 통해 동양을 신비화하는 

장치였지만 여행자들이 실제 대면한 것은 지극히 정

상적인 인간으로서 단지 외형과 사회적 관습에서 그

들을 기술하는 유럽인과 달랐을 뿐이다. 

식인관행도 동양에 대한 오랜 스테레오타입의 하

나였다. 맨더빌이 소개한 사례는 꽤나 다채롭다. 사마

리 섬에서는 충격적으로 상인들이 판매한 아이들을 

살찌워 잡아먹고 나쿠메 섬의 카노폴로스는 전장의 

포로를 먹으며 거인종족 또한 식인풍습을 가지고 있

었다. 병자를 자연사하게 내버려두면 고통이 너무 크

기 때문에 개로 하여금 물어 죽이게 하고 사자의 인육

을 취식하는 것은 카폴로스 인근 섬의 관습이었다. 돈

둔 섬의 경우 동료가 병에 걸려 죽게 되면 아들이나 

아내를 함께 질식사시키고 동료의 시신을 잘게 조각

내 지인들과 나누었으며, 땅속의 벌레에게 갉아 먹히

면 고인의 영혼에 큰 고통을 안긴다는 현지인의 믿음

을 진지하게 경청하는 것으로 맨더빌의 이해를 대신

한다. 부친의 사체를 잘게 잘라 새의 먹이로 제공하고 

머리는 지인들에게 나누어 먹게 하며 해골로 음료 잔

을 만들어 평생 기억하는 리봇 섬의 풍습에 대해서도 

저자는 경건한 의식으로 승화된 행위라며 암묵적 동

의를 표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 혐오의 정서는 부인할 

수 없지만 내부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는 진중

한 태도가 엿보인다. 

맨더빌은 상상으로 동양을 지배하는 유럽의 왜곡

된 지식을 거부하고 자아와 타자는 유사하다는 복선

을 깐다. 이교의 우상과 그리스도교의 성상은 본질에

서 다를 것이 없으며 가족의 사체를 먹는 혐오스런 관

행을 예수의 성체를 나누는 기독교 전통과 ‘거의 동

등한 차이(nearly-the-same difference)’로 해석한 

것이다(Tinkle, 2014, 469-470; Fleck, 2000, 381-

392). 그의 중립적 태도와 논조는 전도된 가치를 차분

하게 나열하는 대목에서 예견되었는데, 예를 들어 태

양의 열기로 피부가 검게 그을린 무어인에게 검은 천

사는 흰 악마와 대비되고, 칼데아 왕국에서는 아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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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남자와 더럽고 흉측한 추녀가 각을 세우며, 아마조

니아 여인국은 남자에게 지배권을 맡기지 않고 선거

를 통해 가장 현명하고 용감한 전사를 여왕으로 선출

한다. 폴롬브의 여자는 포도주를 마시고 수염을 깎지

만 남자는 그렇지 않고, 라마리 섬의 나체 거주민은 

의복을 착용한 이방인을 비웃는다.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뒤바뀐 장면은 저자의 내면에 깔린 문화상대주

의를 투사한다. 

물론 맨더빌에게서 오리엔탈리즘의 잔영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은 힘을 모아 

예수의 존귀한 피로 물든 예루살렘에서 이교도를 몰

아내야 한다며 결의를 다지고 그리스도교가 아니면 

완전한 신앙은 못 된다는 노골적인 언사도 확인된다. 

천사 가브리엘이 성모에게 나타난 나사렛 교회 옛 기

둥에서 순례자의 공물을 받는 사라센인을 사악하고 

잔인하다며 혹평한다. 그러나 현실은 직시해야 했다. 

군사적 승리를 신의 선택으로 받아들일 때 과거 유

대인이 차지했던 성지는 기독교의 유산으로 이전되

자마자 이내 무슬림에게 장악된 상황인 것이다. 연이

은 십자군원정의 실패에서 이교도에 은총이 내려지

는 모순을 해명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맨더빌은 군사

적 패배를 최종 승리를 향한 과정으로 합리화한다. 신

이 사랑하는 자 또한 벌을 받으며 사라센인은 신의 징

벌을 대신하는 요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서(Tinkle, 

2014, 450, 452, 458) 훗날 신이 성지를 돌려줄 것이

라 앞서 거론한 술탄에게 인정하게 함으로써 자신들

이 선민이라는 독자의 믿음을 강화한다.

유대인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

에 못 박았으며 파텐 섬의 독 나무를 이용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을 독살하려 한 민족으로 낙인찍는다. 유

대교는 기독교를 있게 한 과거이자 정체성의 원천이

며 구약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현재이지만, 맨더빌에

게 유대인은 구원이 불가능한 악이었다. 증오에 가

까운 반감으로 점철된 유대인의 타자화는 지리적으

로 가까이 자리하여 불편했던 데서 주변화를 또한 요

청하였고 신화의 지원까지 얻어내는데(Fleck, 2000, 

395-397; Tinkle, 2014, 443-445, 459-462), 성경

의 영적 의미를 부정한 유대인에게서 선민의 지위를 

빼앗고 알렉산더 대왕으로 하여금 그들을 곡(Gog)과 

마곡(Magog)에 가두게 한 것이다. 동쪽은 태양이 뜨

는 신의 거처이자 인류가 창조된 근원이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쫓겨났고 지상낙원을 다시 찾으려면 반드

시 곡과 마곡을 지나야 했다. 사자가 생전에 지은 죄

의 판결을 기다리는 지옥과 천당 중간의 연옥, 즉 영

혼이 위험을 무릅쓰고 통과해야 할 불속 같은 상태에 

비유되는 공간으로서 이곳에는 카인의 죄로 인해 기

형으로 태어나 추방된 괴물종족이 잠적한다(Fried-

man, 1994, 75; Le Goff, 1984, 2-8; Phillips, 1994, 

47-50). 곡과 마곡의 유대부족은 동방의 낙원으로 향

하는 길에 극복해야 할 괴물인간으로 유럽인의 인지

지도에 각인된 것이다. 

이 같은 내부 오리엔탈리즘(internal Orientalism)

의 입장을 제외하면 맨더빌은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고 절충하려는 자세를 흩뜨리지 않는다. ‘모든 

땅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고 그들이 가진 종교

와 믿음도 다르다.’는 발언에서 기류가 느껴진다. 동

방정교와 네스토리우스교가 분파적인 이단에 불과하

다는 로마 교회의 비판이 반드시 정당한 것은 아니라

는 속내를 내비치며, 무슬림의 자비와 보시 앞에서 기

독교의 도덕적 우위는 회의에 붙여지고, 동양의 식인

풍습·나체주의·일처다부제에 합리적 근거가 부여되

며,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우상을 향해 

오체투지로 참배를 강행하는 고행 앞에서 숙연해진

다. 신이 누구를 사랑하고 싫어하는지 정해진 것은 아

니라 파격적으로 선언하며, 동방에 대한 모든 것이 비

합리적이고 기이한 것만은 아닌 것처럼 유럽에서 정

상인 것도 관점을 바꾸면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고 풍

자한다. 타자에 대한 관용과 아량은 『맨더빌 여행기』 

뒷부분으로 갈수록 강화되어 그들의 금욕적 삶은 감

동을 낳고 카타이의 선한 정부는 유럽 내부의 다툼과 

대비되며 사제 요한의 이상적인 기독교 왕국은 선망

된다. 이교도의 인신공양과 우상숭배를 봉헌의 의도

에서 동정과 열린 마음으로 대하며 기독교인 이상으

로 하늘을 무겁게 여기고 우상을 위해 죽음까지 감수

하는 데 경탄한다. 세상이 아무리 기괴해도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다는 의견은 급진적이기까

지 한데(Moseley, 2005, 24-28), 괴물인간과 식인종

이 득실대는 야만의 세계를 찾아가는 여행임에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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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낭만적일 수 있는 이유이다. 

관용의 측면은 그밖에 여러 곳에서 포착된다. 카나 

섬에서는 영웅, 태양, 달, 불, 나무, 뱀 등의 모상과 우

상을 숭배하지만 주민은 그것이 천상의 창조주가 아

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적극 대변한

다. 사원에서 잔반을 원숭이에게 제공하는 관행에 대

해 자력으로 생존이 가능한 빈자보다 동물로 환생하

여 참회의 고통을 겪는 영혼을 배려하는 것이 더 자

비롭다는 현지인의 관념을 풀어준다. 오리엔트를 향

한 관용은 이내 선망으로 바뀌며 브라만 섬에서 정점

에 이른다. 선량하고 진솔하며 신앙심이 두터운 현지

인은 도덕적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오만하거나 탐욕

스럽지 않고 시기하거나 분노하지 않으며 탐식을 일

삼거나 음란하지 않다고 칭송한다.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는 등 10계율을 충실

히 이행하는 ‘믿음의 땅’으로 부르고 싶어질 정도다. 

섬은 도둑, 살인자, 매춘부, 거지가 없는 순수한 사람

들만 사는 곳으로서 정직하고 정의로우며, 신은 선한 

행실을 사랑하여 재해, 전염병, 전쟁, 굶주림의 고통

에서 벗어나 명을 다하도록 허락한다. 맨더빌은 ‘신

은 교리에 상관없이 선의와 진심으로 순종하고 받드

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로 그들의 진솔한 생활을 

예찬한다. 브라만족은 기독교가 오래도록 잊고 있던 

미덕을 대리 발견할 수 있는 선민이었고 그들의 신앙

체계는 신도 인정하는 보편종교였던 것이다(Tinkle, 

2014, 463, 465). 

맨더빌은 급진적이고 다원적인 의식의 필터를 거

쳐 동방의 관습과 신념을 평가하고 기독교 세계의 정

치, 종교, 문화에 일침을 가하는 동서양 교류를 실천

한다. 사제 요한이 다스리는 영토 가운데 선거가 치러

지는 섬은 인상적인데, 왕은 귀족이나 부자가 아닌 예

의바르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했

다. 판결은 신분, 지위, 재산, 감정과 무관하게 죄에 

따라 공평하게 내려지며, 국왕은 영주, 고문, 중신의 

동의 없이 사형을 명할 수 없고 심지어 자신도 죄를 

범하면 단죄된다. 대칸은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하고 강

력한 황제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지 

않고 종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한다며 부러움을 표하

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답고 비옥하며 물

자가 풍족한 만키 왕국의 2,000 도시 가운데 라토린

은 파리보다 크다며 유럽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요컨대 『맨더빌 여행기』는 타자의 문화에 대한 관

대한 이해와 개방적 태도의 산물이다. 편견에 매몰됨

이 없이 성찰을 통해 대안적 이상사회를 꿈꾸게 하

는 일탈의 공간이 바로 동양임을 자각한 것이다. 그곳

에서 마주한 선한 야만인의 원시적 유토피아는 서구

문화의 우월성과 익숙한 질서에 대한 회의 및 개혁의 

이상을 투사하기 위한 가상현실이자(성백용, 2010, 

134) 자성의 거울(self-critical mirror)이었다. 동양

은 저자가 속한 사회의 단순한 전도, 유럽의 거시공간

적 상상에 의해 고안된 대항사회(counter-societies)

를 초월한 자율적 타자로서 서양의 신학적, 도덕적 

현실을 비판하고 참회를 이끄는 동시에 기독교적 근

간을 부정하지 않고 온전히 드러내게 한다. 맨더빌

이 타자를 구성하고 제시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푸코

의 위반으로서 익숙한 자아로부터 알려지지 않았거

나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 타자 사이의 경계를 의식적

으로 설정함으로써 양자의 직접적 대면이라는 실천

을 담보하는 전략이었다(Foucault, 1977). 비록 상상

에 그쳤다 하더라도 맨더빌의 여행은 위반이었고 미

지의 신화적 세계를 가로지르며 완성한 그의 여행기

는 경계와 한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반의 표현

(verbalization)이자 텍스트화(textualization)였다. 

저자는 미시공간적 지식과 거시공간적 추측 사이의 

모호한 벽을 넘어설 것을 권고하며 상호배타적으로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대신 문화적 이해와 교섭이 가

능한 지점으로 인도한다. 타자를 단순히 거울사회 또

는 정치·종교적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차

이의 에피스팀이 경계를 넘어 미지의 것과 자발적으

로 교유하는 호기심의 에피스팀으로 전환된 것이다

(Sobecki, 2002, 329-338, 342-343). 르네상스의 

무한한 발견에 요구된 결정적 전환이었다. 

4. 사제 요한의 상상 왕국

호기심에 추동된 지적 탐구정신의 반영으로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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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더빌 여행기』는 중세의 성지순례로부터 르네상스기 

지리상의 탐험으로의 이행을 상징한다(성백용, 2010, 

132). 여행기 집필 당시 동양의 중심을 차지한 원·4

한국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는 평화국면을 안착시켜 

14세기 중엽까지 초원길, 비단길, 바닷길을 통한 활

발한 동서문물 교류를 이끌었다. 카르피니와 루브룩

에 이어 마르코 폴로와 오도릭이 그 길을 오갔고 여행

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제 요한을 확인하는 것이었

다. 이슬람 세력의 패권 확대로 성지회복의 꿈이 요원

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유럽인의 정신세계에 잔상으로 

남아 있으며 『맨더빌 여행기』가 생생하게 묘사한 사

제 요한에 대한 열망은 강렬해졌고 이는 동방으로의 

탐험을 인도한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다. 비록 허상을 

향한 탐문이었지만 신항로 개척이라는 예기치 못한 

세계사적 성과를 합작한다. 

통치행위와 관련해 맨더빌은 폭력적이지 않으면서

도 권위를 유지하는 이집트의 술탄, 아마조니아의 여

왕, 카타이의 대칸, 사제 왕 요한에 관심을 표한다. 특

히 낙원 인근 카타이의 대칸과 사제 요한은 위대한 지

도자로 추앙하는데, 선의 가득한 정부는 교황의 탐욕

과 무소불위의 권위를 비판하는 거울이 되고 화려한 

궁정은 유럽 못지않은 풍요를 과시하여 선망의 대상

으로 다가온다. 성지 바깥 시원의 야생지 한 가운데 

들어선 대칸의 왕국과 기독교 성군 요한의 왕국이야

말로 성속의 분열이 첨예한 유럽이 본받아야 할 유토

피아에 다름 아니었다. 동방 어딘가에서 강력한 왕국

을 이끌고 있을 사제 요한은 무슬림과 이교도로 인해 

위기에 빠진 기독교세계를 구원해줄 메시아로서 12

세기부터 17세기에 걸쳐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각인

된, 그러나 현실로 드러나지 않는 신기루 같은 존재였

다. 교황, 국왕, 영주, 성직자, 평신도는 그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성지로 진격할 것이라 굳게 믿었다. 맨

더빌은 그의 호화로운 궁궐과 인도 및 인근 72개 지

방으로 이루어진 광활한 왕국을 돌아보면서 사제 왕

의 위엄을 확인하였고 보석 박힌 십자가를 앞세우며 

전투에 나선다는 사실을 독자에게 전하며 기대감을 

심었다. 신비의 사제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여행가와 

선교사가 그의 궁정으로 향했고 사라센에 대적할 수 

있는 연합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외교사절이 파견되

었다.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인도가 지목된 데에는 성 도

마(St. Thomas)의 전설과 위경인 도마행전이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전도와 순교의 영예를 안고 돌아오리

라는 예수의 예언에 따라 인도로 건너가 가난하고 병

약한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풀며 복음을 전하

다 끝내 죽임을 당한 성인의 이야기다(윤기향, 2007, 

63-71). 힌두교 지역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도마의 

신화는 그가 안치된 인도 동남해안 밀라포르의 산토

메 성당으로 순례를 촉발하지만 이내 위기에 처한 유

럽을 구원해줄 사제 요한의 소문에 덮인다(Phillips, 

1994, 37). 막강한 권력과 부를 소유한 동방의 통치자

로서 이슬람에 포위된 기독교권을 구원하기 위해 출

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제 요한의 탐문은 성지가 함

락 위기에 처한 12세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식

인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명에 따라 복음을 만방

에 설파하였고 동방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으로 자연

스럽게 받아들였으며, 성지순례 차 내방한 동양의 기

독교인과 조우했을 때 확신했다. 동방의 성직자 입에

서 사제 요한과 그의 기독교 왕국이 언급되기도 하였

다.10) 

역사적으로 사제 요한의 이름은 오토(Otto von 

Freising, c.1114~1158) 주교의 『두 도시의 역사

(Historia de duabus civitatibus)』에 처음으로 명확

하게 등장한다. 1144년 젱기가 이끈 이슬람 세력에 

의해 십자군의 중요한 거점 에데사가 함락된 이듬해 

교황 에우제니오 3세와 각국 군주에게 도움을 청하

기 위해 교황청을 방문한 자발라의 주교 위고가 전한 

소식을 적은 것인데, 극동의 네스토리우스교도 사제 

왕(Priest-king) 요한(Iohannes)이 페르시아와 메데

스를 지배하던 사미아르디 형제와의 전투에서 대승

을 거두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진군하여 티그

리스 강에 이르렀으나 도하가 여의치 않아 회군했다

는 것이다. 위고의 전언은 1141년 9월 금에 쫓겨 서

쪽 카슈가리아까지 퇴각하다 카라칸조를 점령해 카

라키타이(黑契丹, 서요)를 건립한 耶律大石과 셀주

크의 술탄 산자르가 사마르칸드 인근 초원에서 벌인 

전투의 역사적 사실이 교묘하게 접목된 신화였다. 전

투에서 승리하여 이슬람 징벌자로서의 명성을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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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야율대석은 불교도였지만 무슬림과 대항하는 사람은 

암묵적으로 기독교도라 여긴 유럽인은 동방에서 출

현한 그에게 네스토리우스파의 옷을 입혀 요한이라

는 이름으로 서방에 전하였고(Beckingham, 1996, 

2-4; de Rachewiltz, 1996, 61-65; Jackson, 1997, 

425; 이영찬, 1996, 180-181; 김호동, 2002, 11-14; 

정수일, 2002, 239; 남종국, 2013, 81-86),11) 사제 요

한의 신화는 그렇게 탄생했다. 

무성한 소문에도 실체가 불분명했던 지상의 구원

자 사제 요한은 교황이 외교관계 수립을 위해 친서를 

소지한 사절을 파견할 정도의 실존인물로 부상하는

데, 결정적 사건은 비잔틴의 황제 콤네누스 앞으로 발

송된 서한(The Letter of Prester John)이었다. 황제

의 재임기간(1143~1180년)과 1165년경부터 유포된 

정황이 유일한 단서일 뿐 누가 언제 작성했는지 알 수 

없는 편지였지만 성지를 둘러싼 공방 가운데 전해졌

기에 극도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어 원본은 유실되

고 여러 언어로 번역된 필사본과 인쇄본만이 수도원

과 도서관에 전하는데, 짧은 문서이기에 다양한 계층

의 독자가 접할 수 있었고 중간에 위조, 변조, 첨삭을 

거쳤으며 수신자 또한 교황, 신성로마제국 황제, 각

국의 군주로 확대된다. 편지에서 자칭 요한은 인도 3

국의 광활한 영토, 72명의 왕을 휘하에 둔 막대한 권

력, 젖과 꿀이 넘치는 풍요, 32세의 나이로 무병영생

할 수 있게 해주는 올림포스 산 아래 신비의 샘, 진

귀한 동식물, 괴수인간 등의 과장된 언설과 함께 대

군을 이끌고 성묘를 방문해 적을 패주시키겠다고 공

언함으로써 중세 말 유럽의 국제정세와 지리상의 발

견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다(Bar-Ilan, 1995, 294; 

Beckingham, 1996, 8-12; de Rachewiltz, 1996, 

65; Uebel, 2005; 김호동, 2002, 28-36).

치밀하게 위조된 까닭에 서신은 호소력과 설득력

을 가지고 유럽인에게 진지하게 다가왔다.12) 고전에 

반복적으로 투영된 환상의 세계에 중세의 종교 이미

지가 더해짐으로써 십자군의 충동을 넘어선 인기를 

누렸는데, 이국적이고 찬연하며 풍요로운 기독교 왕

국을 갈망하는 독자는 모든 여행자와 순례자가 환대

받고 가난, 약탈, 아첨, 거짓말, 탐욕, 분열, 불륜, 악

이 없는 사제 요한의 도덕적 이상향에 환호하였다. 교

황 알렉산드레 3세는 1177년 사제 왕에게 사절을 보

내 답신을 전하고 공식적으로 친교관계를 맺고자 처

음으로 접촉을 시도하지만 친서 전달의 중책을 맡은 

주치의 필리프가 도중에 실종되어 미완의 사명으로 

끝나고 말았다(de Rachewiltz, 1996, 65; Phillips, 

2013, 47; 남종국, 2014, 115-117). 이후로 한동안 

사제 요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187년에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음에도 유럽은 동방 기독교 군

주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성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

라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프랑스, 신성로마제국이 연합한 

3차 십자군원정이 실패하면서 그의 이름은 재차 환

기되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가 5차 원정을 결의하

고 1218년에 원정대가 이집트 다미에타를 점령한 상

황에서 사제 요한 또는 그의 아들이나 손자로 추정된 

인도의 다윗 왕이 페르시아로 진격하여 무슬림을 격

퇴하려 한다는 낭보가 들려왔다. 전문의 주인공은 나

이만족(乃蠻部) 왕자로서 카라키타이의 耶律直魯古

를 폐위시키고 등극한 뒤 칭기즈칸에 패한 쿠츨루크

로 추정되었으나(정수일, 2002, 239), 사건의 추이에 

비추어 실제 인물은 1219년에 화레즘 원정에 나선 칭

기즈칸이었다. 소문의 진원인 중앙아시아 네스토리

우스교도의 입장에서 신도인 쿠츨루크는 과거 야율

대석에게 기대된, 십자군과 연합해 이슬람을 패주시

킬 사명을 완수할 적임자였지만 이미 칭기즈칸의 손

에 사망한 상태였다. 그들의 간절한 염원이 칭기즈칸

과 쿠츨루크의 이미지를 섞어 강력한 인도 기독교 왕

국의 다윗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de Rachewiltz, 

1996, 65-67, 72; 김호동, 2002, 38, 40-43, 60-61, 

74-79; 남종국, 2013, 99-102). 구원부대를 고대하

며 펼친 원정대의 작전 실패와 칭기즈칸의 후사인 오

고타이와 바투의 무자비한 유럽 침공으로 일말의 기

대는 환상에 지나지 않았음이 밝혀지지만, 이는 단지 

대칸이 사제 요한은 아니라는 것일 뿐 사제의 존재 자

체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였다. 

몽골 평화시대(Pax mongolica)의 자유로운 교류 

국면에 편승해 교황 인노켄티우스 4세는 1245년 복

음전파와 외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사절단을 몽골

의 대칸 구육에게 파견하면서 사제 요한을 수소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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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도미니쿠스 수도사 롱주모(A. de Longjumeau)

는 케라이트족 옹 칸이 그토록 찾던 장본인으로서 이

미 1203년에 칭기즈칸과의 전투에서 사망하고 넓은 

영토를 상실하였다는 실망스런 소식을 전한다. 마르

코 폴로(1254~1324) 역시 딸을 신부로 맞고 싶다는 

칭기즈칸의 청을 거절하며 결전을 벌인 옹 칸을 사

제로 지목하였다. 반면, 도미니쿠스 수도회의 특사로

서 1253년에 카라코룸의 대칸 몽케를 알현한 루브룩

(G. de Rubrouck, c.1220~c.1293)은 막강한 나이만

족을 이끌고 스스로 왕이 된 인물이 사제 요한이고 옹 

칸은 그의 형제라며 롱주모 및 마르코 폴로와 입장을 

달리하였다. 탁발수사 오도릭(c.1286~1331)은 사제 

요한이 대칸의 영역에 있다고 밝힌 마지막 여행가로

서 카타이 서쪽 50일 여정 거리에 있는 초라한 나라

의 국왕으로 보고하였다(김호동, 2000, 190; 성백용, 

2011, 15-16; 남종국, 2014, 122; de Rachewiltz, 

1996, 73; Hamilton, 1996b, 239, 241, 247-249). 

이례적으로 카르피니(G. da Pian del Carpine, 

c.1182~1252)는 칭기즈칸의 아들 오고타이가 소인

도(Lesser India)를 정복한 다음 남쪽 대인도(Greater 

I.)를 침입했을 때 ‘그리스의 화염’을 사용해 그를 격

퇴한 현지의 왕이 사제 요한이라 설명하였고(Ham-

ilton, 1996b, 248), 맨더빌 또한 하늘 아래 최고의 군

주로서 인도 일부와 인근의 도서 왕국을 바르게 통치

하며 계율에 따라 신실한 삶을 영위하는 풍요로운 기

독교 왕국의 권력자라 묘사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중

앙아시아에서 출현했던 사제 요한이 인도로 행방을 

달리한 뒤 대항해 시대를 즈음해서는 재차 에티오피

아로 옮겨간다는 사실이다. 

황제 콤네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사제 요한은 3인

도를 통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재확인 차 몽골제

국의 일부였던 제1인도(First I.)를 여행한 외교사절, 

선교사, 상인, 탐험가의 보고는 기대를 저버렸다. 가

능한 후보자는 이미 사망하고 후손이 대칸의 신하로 

봉직하는 상황에서 화려하고 막강한 왕국이 설 자리

는 없었다. 그렇다면 사제 왕은 카르피니의 추론대로 

대칸의 영역 밖인 제2인도(Second I.)를 통치하고 있

어야 했다. 그러나 대륙 깊은 곳으로의 여행에서 그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고, 귀향길에 해상으로 남인도

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의 경우 성 도마의 유적만을 보

았을 뿐이며, 한말라바르 해안에서 네스토리우스 공

동체를 찾아낸 선교사들도 위대한 기독교 군주와 끝

내 대면하지 못했다(Hamilton, 1996b, 249). 

남은 것은 제3인도(Third I.), 즉 에티오피아 일대

로서 대륙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았을 당시에는 아시

아와 아프리카의 접경지역으로 인식된 곳이다. 고대

와 중세에 아시아는 나일 강 또는 알렉산드리아 서부

를 경계로 리비아(아프리카)와 분리되었으며 이 경

우 이집트 일부와 그 이남은 아시아로 기술되었다. 에

티오피아는 인도 소속으로 간주되어 그곳에서 유럽

으로 수출된 상아와 흑단이 ‘인도산’으로 소개되는가 

하면 동일 상품이 실제로 인도로부터 유입되어 혼란

이 있었지만(de Rachewiltz, 1996, 61),13) 에티오피

아는 충분히 사제 요한이 있을 법한 지역이었다. 그러

나 13세기 말 시점에 그에 거는 기대는 절실하지 않

았다. 이슬람 세력이 미약한 데다 대칸 중에는 네스

토리우스 아내 또는 모친을 가족으로 두어 선교사들

이 자유롭게 본토를 여행하도록 관용을 베풀었기에 

사제 요한에 대한 믿음을 되살리지 않아도 되었기 때

문이다. 수소문이 재개된 것은 시리아 본토의 십자군 

근거지가 1291년 맘룩에게 함락되고 1295년에 페르

시아 일한국의 가잔 칸이 이슬람을 받아들이면서 돌

변한 지정학적 상황에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1324년

에 Mirabilia descripta 4·5·6권에서 각각 북인도를 

의미한 소인도(I. the Less), 남인도를 가리킨 대인도

(I. the Greater), 아프리카 혼 지역에 해당한 제3인도

(Third I.)를 소개한14) 도미니쿠스 수도원 소속 남인

도 킬란의 주교였던 조단(Jordanus de Severac)은 서

양에서 처음으로 솔로몬의 후손인 사제 요한이 제3인

도를 통치한다고 설명하였고(Hamilton, 1996b, 252) 

그의 견해는 널리 수용된다. 

기억에서 지워지기 직전 사제 요한은 동아프리카

로 이동해 새롭고 생산적인 국면에서 전설적 삶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때마침 일대의 교역로를 장악

한 강력한 기독교 권력이 에티오피아에 등장하였고 

신왕조를 개창한 예쿠노암락(Yekuno Amlak, 재위 

1270~1285)은 자신을 솔로몬의 후손으로 자칭한 바 

있다. 연합의 움직임도 구체화되어 1310년경 이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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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금수

과의 전투를 준비하던 황제 위뎀라드는 ‘스페인’ 국왕

에게 30여명의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며, 계승자인 암

다시온은 정복을 이어가 아프리카 혼의 7개 이슬람 

공국을 복속시켰다(Hamilton, 1996b, 250-253; 그

림 2). 유럽은 새로 등장한 기독교 세력과의 동맹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으나 국제정세는 불리하게 돌

아가 1322년에 일한국의 아부사이드가 맘룩의 술탄

과 평화조약을 맺었고, 이런 암울한 시점에 『맨더빌 

여행기』는 다양한 문헌과 콤네누스 앞으로 발송된 편

지의 진술을 짜깁기하여 꺼져가는 사제 요한 신화의 

불씨를 살리려 애썼지만 오스만은 동유럽으로 진격

해 1393년경 다뉴브 강변에 이르렀으며, 아시아 광활

한 지역은 일한국의 분열과 함께 페르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티무르(Tamerlane, 1369~1405)의 차지가 된

다. 동방의 우군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는 상황에서 

에티오피아의 위대한 기독교 황제는 큰 위안이었지

만 조율된 군사전략이 성사되기는 어려웠는데, 이슬

람 세력에 의해 페르시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혔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3-254). 

돌아보건대 사제 요한은 십자군 심상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이고 그의 상상의 왕국은 강력한 이슬람 

정적에 맞서고 있는 자신들을 후원해줄 희망의 상징

이었다. 성지를 되찾는 종교적 소명을 다한 후 누리게 

될 풍요와 평화의 유토피아를 꿈꾸게 만든 인물이기

에 수도사, 상인, 탐험가, 외교사절은 동방 깊은 곳을 

여행하며 집요하게 그를 찾았다. 기대는 실망으로 바

뀌었지만 대가는 충분하였다. 여행자들은 미지의 세

계에서 생소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관찰하며 기록으

로 남겼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대륙, 자연, 민족, 문

화, 취락 등에 관한 묘사는 세계의 윤곽을 보다 명료

하게 하고 신선한 자극을 부여하였다. 

5. 맨더빌 여행의 지리적 유산

몽골 평화국면에 선교, 외교, 통상, 탐험 목적의 아

시아 여행으로 동양에 관한 보다 정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중세가 끝을 향해가는 시점에는 사

제 요한과 그의 왕국에 대한 허구적 믿음이 열대 아

프리카 이남의 윤곽을 그려내고 지도에 빠져 있던 대

륙을 새로 추가하는 의미심장한 변화를 초래한다. 동

양에 대한 이미지 형성을 주도하고 대항해 시대의 전

기를 마련한 『맨더빌 여행기』를 재평가해야 하는 이

유이다. 경험으로 획득한 실제적 지식에 의해 사제 왕 

요한의 존재가 회의에 붙여지고 전통 동양관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맨더빌은 영적 호기심

을 추동하고 지구 구체설의 과학적 진단으로 유럽으

로부터 인도에 이르는 신항로 개척의 실천을 성사시 

켰다. 

중세 과학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대척점이었다. 아

우구스티누스는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다는 발상

을 비웃었고 8세기부터 그런 믿음 자체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Wittkower, 1942, 182). 그러나 맨더빌

은 성서, 추론, 직·간접 경험에 입각해 지구는 둥글고 

성지 예루살렘 반대편 동방에 지상낙원이 있으며 세

계일주가 가능하다 믿는 동시에 연장선에서 모든 땅

과 섬에 다양한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토

로하였다.

“배를 타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세상 모든 땅들

을 돌아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될 것이다. … 이쪽에 

그림 2. 에티오피아 황제 사제 요한 

(1599, by Luca Ciamberlano) 

자료: The British Museum, London, Eng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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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은 저쪽에도 있다. … 인도 황제인 사제 요

한의 나라는 우리 아래 맞은편에 있다. … 우리가 

밤일 때 그들은 낮이다. … 세상 어디에 살든 똑바

로 걸을 수 있다. … 고대 천문학자의 말에 따르면 

둘레는 2만 425마일이다. 좁은 식견으로는 그보다 

더 큰 것 같다.”(주나미, 2014, 219-221)

맨더빌은 자연법칙이 어디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 보았고 인류문화의 공통된 특성을 강조하였다. 북

쪽 하늘의 움직이지 않는 ‘길잡이 별’ 트란스몬타네와 

대척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이어 뜨거워 지날 수 없

다는 열대는 허상일 뿐이라 바로잡고, 천문학자가 제

시한 지구의 원주 2만 425마일 대신 자신만의 방법으

로 3만 1,500마일로 조금 더 길게 계산해낸다. 실측

치에 근사한 에라토스테네스(c.275BC~c.195BC)의 

2만 5,000마일보다 과장된 추정이지만 지구가 둥글

다는 전제 하나는 분명했다. 15세기 말 세계사적 탐

험을 후원·계획·실행했던 주역들은 지구가 둥글고 

따라서 나침반만 있으면 일주가 가능하며 세계 어느 

곳이든 거주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준 맨더빌에 힘

입어 대서양을 횡단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 인도

양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시대를 앞서간 르네상스 인

간형을 그에게서 찾아보게 된다. 

『맨더빌 여행기』는 출간 후 200여 년 동안 탐험

가, 선교사, 상인, 학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미지의 세

계에 대한 호기심과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책 안의 전

설과 무용담은 열정을 깨웠다. 다빈치가 1499년 프

랑스 루이 12세의 밀라노 침공으로 피렌체로 건너

갈 때 지참한 유일한 여행기가 맨더빌의 것이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Moseley, 2005, 9; Higgins, 2011, 

xii).15) 세기 전환기의 탐험가 콜럼버스는 1492.8.3~ 

1493.3.15, 1493.10.13~1496.6.11, 1498년 5월 말

~10월 말, 1502.4.3~1504.11.7 등 4차에 걸쳐 ‘인도’

로의 항해를 감행하였다. 동양 여러 지역에 관한 정보

를 얻기 위해 참고한 도서는 『동방견문록』 라틴어본, 

지구의 둘레를 과소 추정한 포세이도니오스의 1만 

8,000마일을 인용한 프톨레마이오스(c.90~c.168)의 

『지리학(Geography)』, 카나리아 제도에서 중국까지 

3,000마일에 불과하다 예측하고 서쪽으로 항해하면 

인도에 닿을 수 있을 것으로 진술한 추기경 다이(P. d’

Ailly, 1350~1420)의 『이마고 문디(Imago Mundi)』 

등이었다.16) 콜럼버스의 항해 결심을 굳혔던 다이는 

『맨더빌 여행기』를 인용한 것으로 전하며 탐험을 후

원한 이사벨라 여왕 또한 책을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Flint, 1994, 95-96, 101-102). 

가상의 여행자 맨더빌은 사제 요한이 화려하기 그

지없는 궁정에서 광활한 영토와 상상을 초월할 정도

의 풍요로운 왕국을 다스린다고 전한다. 왕국이 지상

낙원 가까이 위치한다며 동경을 부추긴 데 이어 청춘

의 샘물로 요한에게 영원한 젊음을 부여함으로써 과

거를 현재, 나아가 미래로 연결시키고 사제 왕 탐색을 

유럽인에게 숙명으로 지운다. 카타이 대칸의 지배가 

미치는 범위 또한 넓어 한 번 둘러보는 데에만 뱃길과 

육로로 7년이 걸리고 도처에 황금, 보석, 진주 등이 

가득하다며 부러워한다. 

“카타이는 아름답고 부유한 거대한 나라로 상품

들이 넘쳐난다. … 대칸의 왕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으로 성벽의 둘레가 2마일 이상이

나 된다. … 황제나 대영주들의 식탁에 놓인 그릇

들은 벽옥이나 수정, 자수정, 순금으로 되어 있다. 

… 이쪽 세계에는 그런 궁전이 없다. 천하에는 타

타르의 대칸 만큼 위대하고 부유하며 세력이 강한 

군주가 없다. 대인도와 소인도의 황제인 사제왕 

요한이나 바빌론의 술탄, 페르시아의 황제도 비교

가 되지 않는다.”(주나미, 2014, 254-260) 

대항해 시대의 개막은 대서양 건너에 존재할 것으

로 믿어진 인도와 카타이 그리고 희망봉 너머 에티오

피아 또는 인도 어디쯤에 은둔한 사제 요한과의 접촉

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의도치 않은 결과였다. 

맨더빌이 묘사한 카타이의 엘도라도 이미지는 배가 

땅 끝에서 추락할지 모른다고 걱정한 선원을 이끌고 

열망하던 ‘인도’에 발을 디딘 콜럼버스에게 동기를 부

여하였다(이영찬, 1996, 9, 16-17). 성지 탈환을 지원

할 것이라는 사제 왕에 거는 기대 또한 인도항로 개척

의 단초가 되었다. 아프리카·아시아 접경 일대 이슬

람 세력의 확장으로 아라비아 반도를 경유하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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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교류가 차단된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대안으로 

취할만한 통로를 찾아야 했고, 선봉에 선 것은 엔리케 

왕자(Prince Henry the Navigator, 1394~1460)로서 

그는 아프리카 서해안을 남하하면서 대륙의 지리를 

밝혀나갔다. 뒤를 이어 주앙 2세(재위 1481~1495)도 

서부 해안을 탐사하면서 사제 요한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하였고 1486년에 기니 만 베닌 왕국의 특사가 내방

하여 전한 요한 왕국에 관한 소식이 오해로 판명되었

음에도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탐험을 재촉하는 계

기가 되었다(Hamilton, 1996b, 255).17) 

1488년 희망봉을 거쳐 인도양으로 진입하는 경로

를 발견한 디아스(c.1451~1500)의 위업에 힘입어 

1497년 7월 리스본을 떠나 인도항로를 개척한 다가

마(c.1460s~1524) 원정대가 1498년 5월 인도 캘리컷

에 도착할 때까지 사제 요한은 신화가 아닌 현실이었

다. 마누엘 1세(재위 1495~1591)의 친서를 휴대하고 

아프리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1498년 3월 2일의 

일기에는 사제 요한이 낙타를 타고 도달할 수 있는 내

륙에 기거하며 대선을 이용한 통상교역이 활발한 다

수의 해안도시를 통치한다는 무어인의 제보가 적혀 

있다. 무어인에 포획된 두 명의 인도 출신 기독교도

와 대면한 일행은 전설이 실제가 되는 순간이라며 감

격하였다(Mancall, 2006, 63). 향신료 교역을 성사시

키기 위해 인도로 향하던 중 브라질로 표류한 카브랄

(c.1467~c.1520)에게도 에티오피아(중인도) 요한 왕

국을 확인하는 부수적 사명이 있었다. 이처럼 사제 

왕은 내륙의 오지와 대양으로 탐험가를 견인하는 보

이지 않는 힘이었고 실존 인물이었다면 불가했을(de 

Rachewiltz, 1996, 74) 세계사적 성과를 유산으로 남

겼다. 

근대과학으로의 가교역할을 수행한 맨더빌의 흔적

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론은 있지만 청춘의 샘 전

설을 믿고 1513년에 소재를 찾아 나선 폰세드레온(J. 

Ponce de León)은 플로리다를 발견하였고, 엘리자베

스 1세에게 자문하며 영국의 항해사업을 독려한 디(J. 

Dee)도 『맨더빌 여행기』에서 영감을 얻었다. 인도와 

중국으로 가는 북서항로를 모색하다 배핀 만을 발견

한 프로비셔(M. Frobisher)의 중국 관련 정보는 지참

한 맨더빌의 책에서 얻은 것이며, 북미 식민화의 일익

을 담당한 레일리(W. Raleigh) 역시 『기아나 제국의 

발견(Discoverie of the Empyre of Guiana)』(1596)

의 동양 부분을 설명할 때 참조하였다(Higgins, 2011, 

xii; Moseley, 2005, 32-33; Edson, 2007, 109; 성

백용, 2010, 111). 

맨더빌은 지구가 둥글다는 계몽주의적 우주관으

로 중세와 근대의 혼성성을 특징으로 하는 지도의 형

상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행기는 경험과 관찰에 의거

하면서도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간접적으로 습득한 

자료나 소문을 참고하기 때문에 허구가 개입할 여지

가 컸지만, 지리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는 미지의 세계를 지도화하는 쓰임새가 컸다. 중세의 

시대적 상황에서 종말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경우 

전설과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데,18) 카스

피 해 서쪽 해안에 ‘gog et magog’를 표기한 1025년

의 <카튼 지도(Cotton map)>가 가장 오래며 마지막 

지도화는 1740년경으로 추정된다. 곡과 마곡을 10개 

유대지파로 간주한 『맨더빌 여행기』의 가정은 1430

년의 <보르기아 지도(Borgia map)>에 그대로 재현

된다(정인철, 2010, 169, 172). 그밖에 크레스끄(A. 

Cresques)가 8매의 양피지에 남상방위로 그린 1375

년의 <카탈루냐 아틀라스(Atles català)>에 포함된 동

아시아 정보는 『동방견문록』에 의거하였지만, 매장

관습, 카스피 해, 카타이의 타운 등은 『맨더빌 여행

기』의 내용과 유사하다. 비앙코(A. Bianco)의 1436년 

지도, 1492년에 베하임(M. Behaim)이 뉘른베르크에

서 제작한 지구본에도 맨더빌이 책에서 밝힌 내용이 

압축적으로 상징화 또는 기록되었다. 추정된 리에주

의 맨더빌 묘역을 찾기도 한 오르텔리우스가 근대 최

초의 아틀라스 『세계의 무대(Theatrum Orbis Ter-

rarum)』(1570)를 제작할 때 부분적으로 맨더빌을 참

조하였고, 메르카토르는 1569년 세계지도에서 자바

와 남반구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맨더빌 여행기』가 

제공했다고 인정하였다(Moseley, 1981, 89; 2005, 

31-33; Edson, 2007, 109; 정인철, 2010, 166, 168, 

178-179; 2015, 4). 

『맨더빌 여행기』는 지도 제작자와 지도를 들고 지

리상의 발견에 나선 탐험가의 정신세계를 투영하며 

한 권의 책이 촉발한 항해의 결과는 확연했다. <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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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냐 아틀라스>로 대변된 아프리카 중부 이남과 아

메리카가 빠진 상태의 세계인식은 프라 마우로(Fra 

Mauro)의 양피지 구형평면도의 세계로 확대·개편되

는데, 대륙에 둘러싸인 내해로서의 톨레미식 인도양

을 대신해 대서양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형

상화한 것이다(Edson, 2007, 141-164, 230-231). 이

어 아프리카 남단을 경유해 두 대양을 잇는 지리적 탐

사는 <칸티노 지도(Cantino planisphere)>(1502)로 

귀결된다. ‘Ilha yssabella’ 섬 북서쪽 반도를 두고 아

시아, 유카탄, 쿠바, 가상의 지역으로 다양하게 비정

하지만 플로리다 반도로 보는 입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그럴 경우 칸티노의 비밀지도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3대륙 체제를 벗어나 남북 아메리카의 브라

질 해안과 플로리다 반도가 추가되고 대서양과 인도

양 연안이 비교적 정확하게 그려진 최초의 지도로 평

가된다(Nunn, 1924, 92; True, 1954, 77; 그림 3).

탐험여행에 의한 지리상의 ‘재’발견에 따라 『맨더

빌 여행기』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조작된 책의 불

명예를 얻고 그간 쌓아온 문학적 평판과 위대한 여행

가로서 맨더빌의 명예 또한 한없이 추락하였으나, 그

의 여행기가 세계로 향하는 문을 활짝 열어준 촉매제

가 되었던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이영찬, 1996, 

335-336). 『맨더빌 여행기』에 내재된 상호텍스트성

을 고려할 때 고전문학이 형성한 동양이라는 텍스트

에 대해 동시대인은 적어도 일부의 독해를 공유한 공

동체였던 만큼, 독단적으로 문학적 전통과 권위에 도

전하여 동양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이미지를 탐험에

서 확인한 사실로 단박에 희석하기보다 환상에 빠지

고 싶어 하는 독자의 기호와 취향을 반영해 체험 형식

의 현장감을 살리면서 허구적 요소로 흥미를 돋우는 

맨더빌의 글쓰기 전략은 동양에 대한 거부감 대신 친

숙한 면을 강조하여 방문과 환대를 기대하게 만든 요

인이었는지 모른다. 사제 왕 요한과 대칸의 위대한 왕

국은 주변에 산재한 무질서, 혼돈, 야성의 암흑세계를 

그림 3. 카탈루냐 아틀라스(1375)· 프라 마우로 지도(c.1450)· 칸티노 지도(1502)

자료: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Paris, France; Museo Correr, Venice, Italy; Koninklijke Bibliotheek, Biblioteca 

Estense, Modena, It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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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존재하였고 그런 만큼 동

양은 접근불가의 낯선 영역은 결코 아니었다. 

콜럼버스보다 길고 기술적으로 난해한 탐사를 통해 

개척한 인도 신항로는 아프리카 황금·나탈·스와힐

리 해안의 상아, 직물, 노예와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

아의 계피, 육두구, 후추, 정향 등 향신료 해상무역의 

독점적 지위를 포르투갈에 안긴다(Northrup, 1998, 

189-195). 역경을 극복하며 에티오피아 황제(nǝgusä 

nägäst) 신분의 ‘사제 요한’을 확인하였지만 그는 더 

이상 신화와 전설 속 불멸의 구원자가 아닌 이슬람 세

력의 공세로 위기에 봉착하는 평범한 군주로서 토착

적 일상을 보내는 빈한한 주민을 통치할 뿐이었다. 탈

주술화된 그의 왕국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역사적 현

실이 되는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그간 신비의 

사제와 그의 왕국에 부여된 일체의 권위는 와해되지

만(Hamilton, 1996b, 255-256; 김호동, 2002, 88), 

서구 유럽에게도 동양 기독교세력과의 동맹은 더 이

상 절실하지 않았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가톨릭 통

치자는 아프리카, 인도양, 대서양, 중남미에 걸친 육·

해상제국을 건설하였기 때문이다(Hamilton, 1996b, 

256-257; Jackson, 1997, 428). 십자군원정의 시대

는 끝을 향했고 승리주의에 도취된 유럽인에게 사제 

요한의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다. 향후 포르투갈과 아

프리카, 인도, 중국의 관계는 에티오피아 기독교 왕국

을 보호하고 이교도와 무신론자를 개종하며 제국주의 

착취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급선회한다. 

6. 결론

시공간적으로 근대와 세계화의 출발점이 된 1492

년의 아메리카 대륙 확인과 1498년의 인도 도착 이전 

서구의 동양에 대한 인식은 지표 위의 실재라기보다

는 상당 부분 상상에 의해 구성된 이미지와 허상이었

다. 고대 유럽인의 심상지도 외곽에 자리한 동양은 반

인반수로 채워진 야만의 타자였으며 중세 기독교 세

계에서는 불가사의와 지상낙원의 유토피아가 공존하

는 이중적 영역으로 관념화된다. 1357년 무렵 집필되

어 필사본, 번역본, 인쇄본의 형태로 르네상스와 근대

초기까지 대중적 인기를 누린 『맨더빌 여행기』는 유

럽중심주의에서 탈피해 자문화를 반성하고 타자를 

상대적으로 인식하는 역 오리엔탈리즘의 통찰을 부

여한다. 

저자의 신원과 원본의 집필 장소를 둘러싼 신비주

의로 은폐하고 미지의 동양에 관한 지식을 과시함으

로써 권위를 인정받은 『맨더빌 여행기』는 원저자는 

물론 필사, 번역, 편집, 인쇄, 출판에 관여한 여러 사

람의 손을 거쳐 완성된 집단저작으로서 시대와 사회

의 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쳤다. 전환기

를 살았던 풍부한 감성의 소유자 맨더빌은 흥미와 상

상을 자극하는 낭만적 전설, 지역지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 지구에 관한 근대과학의 지식을 종합해 계몽적 

저술을 완성하며, 가상의 중세 기사를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넋두리와 대화 형식으로 스토리를 이끌어

가는 독창적 구성을 선보인다. 저자 본인이 속한 기독

교 세계를 성찰하는 윤리·도덕적 태도 또한 인상적

이어서 고대와 중세의 문학전통에 길들여진 독자의 

코드에 부응하기 위해 이국적인 동식물과 관습, 다양

한 인종과 문화에서 비롯된 동양의 타자성을 부각시

키지만, 단순히 서양의 자아를 지탱하는 타자가 아니

라 그 도덕적 타락상을 비추는 거울로 묘사한다. 

맨더빌은 비판, 성찰, 침잠하는 가운데 세상에 만연

한 차이와 분란을 통합하고 절충하며 다양성과 보편

적 가치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종교적 신념이 기독

교에 기울어진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타자성에 대한 

관대한 태도는 일체의 문화현상에 대한 중립적 입장

으로 표출된다. 그는 동서양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

교함에도 관계를 적대적으로 상정하는 대신 서양의 

종교·도덕적 자화상을 들여다보는 거울로서 동양을 

활용한다. 동방은 문명과 야생이 교차하고 물적 욕망

을 자극하며 교화의 대상인 동시에 고결한 땅으로서 

신앙의 순수성이 넘쳐나고 분열과 탐욕이 없으며 경

건하고 정의로워 기만 가득한 기독교 사회의 추악한 

일면을 성찰하고 교훈을 추출하는 원천이었다. 저자

는 나아가 불안정한 경계를 반복적으로 넘나드는 위

반을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대화를 성사시키고 궁극

적으로 상호이해에 도달하고자 하였다. 동양은 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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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더빌 여행기』와 동·서양의 재발견

목적론에 입각해 조화롭게 창조한 세계 안의 반쪽이

었다. 

동양은 대칸과 사제 왕 요한의 통치를 받는 창조 

범위 안의 또 다른 세계였다. 특히 동양과 서양의 가

교역할을 자임한 사제 요한은 인도에 복음을 전한 것

으로 알려진 사도 도마의 전설, 정통 기독교로부터 파

문되어 동방으로 교세를 떨친 네스토리우스의 역사

적 맥락, 성지를 잃고 위기에 빠진 유럽의 군사전략적 

상황과 맞물려 창안된 가공의 인물이지만 교황이 사

절을 파견해 친서를 전할 만큼 현실 안에서는 실존하

는 것으로 유럽인의 심상에 깊게 뿌리를 내린다. 도덕

적이고 풍요로운 사제 요한의 기독교 왕국은 유럽이 

당면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중앙아시아 초원에

서 인도를 거쳐 대항해 시대가 개막될 즈음에는 에티

오피아로 지리적 위치를 달리한다. 성지를 두고 이슬

람 세력과 패권을 다투던 십자군이 수세에 몰리면서 

막강한 동방의 지원군에 대한 기대감이 빚은 신기루

였지만 맨더빌의 여행기는 인도를 찾아나서는 실천

으로 환상을 체화한다. 

사제 요한을 향한 독자의 갈망과 지구는 둥글어 일

주가 가능하고 세계 여러 곳에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

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저자의 신념은 엔리케 왕자

를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탐험가에게 

동방여행의 동기를 부여하였다. 동서양을 자유롭게 

오간 선교사, 상인, 외교관에 의해 동양의 실상이 조

금씩 밝혀지면서 단순 호기심의 세계는 이제 향신료

와 각종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서 탐험가

를 끌어들이며 그 과정에 카타이와 인도의 물적 풍요

를 전한 『맨더빌 여행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대항해

의 결과 권위를 갖춘 사제 왕은 환상이었고 풍요와 신

비의 땅 동양은 초라하기만 한 현실이 전해짐으로써 

역설적으로 맨더빌의 권위는 실추되었으나, 『맨더빌 

여행기』는 동서문명의 교류를 구체화하는 세계사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아메리카 대륙을 경험적으

로 확인하고 ‘불타는’ 열대와 희망봉을 돌아 무역풍과 

해류를 이용하며 인도와 동남아시아 항로를 개척하

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여행을 거의 하지 않은 맨더빌 

본인은 허구의 전략으로 중세 유럽인의 상상을 자극

하여 목숨을 건 동방탐험에 동기를 부여한 공적을 인

정받아 세계사에 기록될 위대한 탐험가의 반열에 오

르게 된다. 동양의 발견, 성찰을 통한 서양의 재발견, 

근대 세계체제의 형성은 사제 요한을 가공한 십자군 

심상과 청춘의 샘, 지상낙원, 괴수인간, 인도, 카타이, 

사제 요한 등의 환상을 전한 『맨더빌 여행기』의 찬연

한 유산이다. 

주

1) 중세기 책의 출간 및 유통은 수도원이 독점하였다. 양피지

를 이용한 필사가 학업의 일부였기에 제본기술이 발전하

였고 교회, 왕실, 귀족은 후원자이자 수입원이었다. 12세

기 말 대학설립과 자본계급의 등장은 서적의 복사·배포

에 변화를 초래한다. 피시어(pecia, quires)는 한 사람이 책 

전체를 필사하는 데서 오는 비효율을 제어한 개선책으로

서 저자로부터 원본을 전해 받은 서적상이 필사하여 등본

(exemplar)을 제작, 분철한 다음 대학 파견단의 엄밀한 대

조와 승인을 거쳐 대여 및 복재하는 체제였다. 분철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필사함으로써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등

본에서 사본을 제작하는 방식도 14세기부터 송진 처리한 

기름종이를 활용하여 오탈자 문제를 해결한다. 종이는 저

가의 책을 대량 제작하는 데 절대적이었으며 인쇄혁명을 

이끈다(Martin & Febvre, 1976, 11-30). 

2) 지식의 은밀성은 권력을 담보한다. 거리와 공간도 정치·

이념적 의미를 내포하며 권력화에 조력하는데, 접근이 어

려운 지역, 그곳으로 여행하는 데 따르는 위험, 원격지 전

문가의 희소성은 해당 지역에 관한 지식을 신비화하였다. 

전통사회의 수평적 거리는 우주의 중심을 오르내리는 상

징적 의미를 지니며, 지리적으로 먼 장소에 대한 경험이 초

자연적 맥락에서 이해된 만큼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미지

의 세계에 대한 지식은 고도의 권위를 보장하였다(Helms, 

1988, 4-5, 14-18). 

3) 맨더빌은 성지 일대 기독교와 이슬람 세계에 관한 기술을 

위해 Tractatus de distanciis locorum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Descriptio Terrae Sanctae, 

Liber de Terra Sancta, Peregrinatio, Liber de quibus-

dam ultramarinis partibus 등에 의존하였고, 동양을 다

룬 부분에서는 Iter Alexandri Magni ad Paradisum, Lit-

tera Presbyteris Johannis, Relatio 등을 참고하였다. 그밖

에 Historia Hierosolomitanae Expeditionis, Alexander 

Romances, Historia rerum in partibus transmarinis ge-

starum, Flor des estoires de la terre d’Orient, Hist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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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is 같은 역사서, Li Livres dou Tresor, Otia Im-

periala, Imago Mundi, Speculum Historiale, Speculum 

등의 백과사전, 성경, Tractatus de statu Sarracenorum, 

Legenda Aurea 등의 종교서, Tracratus de Sphera 등 과

학서를 집필에 활용하였다. 

4) 중세 여행기는 객관적 관찰·발견과 문학적 환상·상상·

허구의 모호한 경계에 놓인다. 저자의 경험이 항상 대중

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어서 허구가 실재로 밝혀지거

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있었다. 독자를 실망시키지 않고 작가

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또는 단순한 기억, 선호, 공명심

을 이유로 저자는 때로 진실을 감추며 윤색에 나선다(von 

Martels, 1994, xiv-xviii). 

5) 역 오리엔탈리즘은 개념을 처음 소개한 윅스테드(J. T. 

Wixted, 1989) 이래 동양의 쇼비니즘, 민족주의, 셀프오

리엔탈리즘을 함의한 옥시덴탈리즘(Occidentalism)의 의

미로 이해되다 서구에 대한 선망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확

대되며, 서양의 사회과학자가 서구의 경제적 침체 및 사회

적 무질서에 대비되는 아시아 가치(Asian value)를 재평가

하면서 동양의 강점을 부각하는 개념으로 변형되고(Hill, 

2000), 논의에 철학적 깊이가 더해지면서 서구인이 특권적 

관점을 자진해서 해체하고 동양의 맥락에서 타자를 구성한 

뒤 서구로 투사하는 성찰의 개념으로 해석된다(Kikuchi, 

2004). 

6) 몽골주도의 안정기에 동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수도사, 

외교사절, 탐험가, 상인 등의 경험과 관찰에 의해 동방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의 여행기록을 접할 수 있는 

계층은 한정적이어서 일반인에게는 여전히 고대 이래 잔상

으로 전해오는 문명과 야만이 혼재하는 미지의 세계, 기괴

한 형상의 종족과 우상숭배가 유지되는 타자의 영역, 물적 

풍요의 지상낙원이 자리한 이상향으로 인식되었다. 

7) 발가락이 뒤로 향한 사람, 구운 살코기 냄새와 과일 및 꽃

의 향기로 살아가는 입 없는 사람, 1,000년을 사는 극북인, 

콧구멍이 없고 입 윗부분이 아랫입술 쪽으로 튀어나온 사

람, 개의 귀에다 이마에 외눈 달린 사람 등을 언급하였다. 

8) 크테시아스에서 플리니우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와 로마

의 작품에는 가슴이 없는 Amazons, 식인종족 Anthro-

pophagi, 대척점에 사는 발이 반대로 달린 Antipodes, 머

리가 없는 Blemmyae, 개의 머리를 한 Cynocephali, 검게 

탄 Ethiopians 등 40여 종족이 확인된다(Phillips, 1994, 

46-48). 

9) 인도에 Sciapodes, 피그미, 거인, 입 없는 사람, 사람의 머

리 사자의 몸 전갈의 꼬리를 한 Martikhora, 유니콘, 스키

타이와 인접 지역에는 말발굽 인간, 큰 귀 인간, 식인종, 

Hyperboreans, 그리핀과 싸우는 외눈박이 Arimaspians, 

에티오피아에 Satyrs, 염소의 하체를 가진 Fauns, 긴 입술 

인간, 어깨와 가슴에 머리를 가진 인간, 뱀의 왕 Basilisks 

등이 그려진다(Wittkower, 1942, 174). 

10) 랭스 소재 생흐미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오도(Odo)가 작

성한 문서와 출처불명의 또 다른 자료에는 교황 갈리스토 

2세와 인도 대주교의 1122년 로마 모임이 기록되는데, 대

주교는 원로원에서 성 도마의 기적과 사도의 권좌를 보호

하고 있는 그리스도 권력자에 관해 강연하였고 미상의 자

료에는 그의 신원을 대주교 요한(John of India)으로 밝

혔다(de Rachewiltz, 1996, 62; Hamilton, 1996b, 237-

238; Phillips, 2013, 46). 대주교가 사제 요한으로 알려진 

것인지 분명치 않으나 동양 먼 곳에 강력한 기독교도 통치

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의 보고를 통해 처음 알려진다. 

11)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구분하여 429년 에페소스 공회에서 이단으로 파문

당하고 페르시아, 인도, 중국 등지로 교세를 확장한다(de 

Rachewiltz, 1996, 61).

12) 황제를 신처럼 떠받든 비잔틴에 적대적이었고 『알렉산더 

로망스』의 동양에 대한 전통적 관념이 투영되며 성서적 세

계관이 다분한 점으로 미루어 라틴세계에서 의도를 가지고 

조작한 위작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성로마제국의 프리드리

히 1세가 교황 알렉산데르 3세와의 알력에서 자신이 추구

하는 이상적인 제국으로 요한의 왕국을 가정하고 이를 선

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날조했다는 해석도 제기된

다(Hamilton, 1996a; Jackson, 1997, 426-427; Phillips, 

2013, 46-48).

13) 4세기에 대인도(India Major)와 소인도(I. Minor)가 언

급되고 1118년의 피사노(G. Pisano) 문서에 3인도가 등

장한다. 저베이스(Gervase of Tilbury, c.1150~1220)

는 오바댜 위경에 기대 바돌로매가 복음을 전한 상인도

(I. Superior), 도마의 하인도(I. Inferior), 마태의 중인도

(I. Meridiana)로 나누었다. 역대로 3인도는 근·소·상

(Nearer·Lesser·Minor·Superior) 인도, 원·대·하(Fu

rther·Greater·Major·Inferior) 인도, 제3·중(Third· 

Middle) 인도로 나뉘고, 각각 북인도, 남인도 말라바르·

코로만델과 동남아시아 일부, 에티오피아를 가리켰다. 모

호했던 중인도는 대륙의 윤곽이 명확해지면서 혼란을 해

소하는데, 근인도~원인도, 소인도~대인도, 상인도~하인

도 사이가 아닌 유럽에서 인도로 가는 중간에 자리한다는 

‘Intermediate’ India의 의미가 컸다. 한때 에티오피아가 

홍해와 인도양 서부를 부분적으로 통제했던 것을 고려하

면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Hamilton, 1996b, 239; Phillips, 

1994, 30-31; de Rachewiltz, 1996, 73-74; Becking-

ham, 1996, 15-17).

14) 현재 북인도는 굽타 왕조, 무굴 제국, 힌두교 성지, 부처 

유적지로 중요하지만 유럽인에게는 몬순을 이용해 아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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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동아프리카의 항구에서 쉽게 닿을 수 있었던 남부가 

더 친숙하다. 

15) 플랑드르의 판 기스틀레(J. van Ghistele)가 집필한 

Tvoyage(1490)에서도 맨더빌의 영향이 감지된다(Bejczy, 

1994, 85-91). 1481년에서 1485년까지의 여행기록으로서 

성지를 방문하고 사제 요한의 왕국으로 알려진 에티오피아

를 찾아가는 모티프는 낯설지 않다. 베니스에서 베이루트 

행 선박을 타고 예루살렘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지만 후반

부 여정은 사정으로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역

시 여행 중에 괴물인간을 찾으려 했고 직접 목격하거나 제

보자들로부터 확신을 얻을 수 없었지만 에티오피아 인근 

또는 인도 어디쯤엔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견지하였다. 

16) 추기경 다이는 인도양이 내해라는 톨레미의 주장을 반박

하며 남아프리카 인근의 대양이라 Imago Mundi에서 주

장함으로써 포르투갈 탐험가의 인도항로 개척에 큰 영향을 

미쳤다(Martin, 2005, 45). 

17) 12세기 유럽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에 대한 공포와 

반감을 표출한 반면 사하라 이남은 환상의 창조물로 가득

한 신화의 땅으로 상상하였다. 고전지리학의 영향으로 열

대에 위치하여 삶이 불가하다 보았으나 에티오피아는 지

상낙원으로 추정되었다. 기독교 국가로서 전설의 사제 요

한이 통치하기 때문이다. 에티오피아인이 낙원에 산다고 

믿은 것은 아니지만 그에 가깝게 자리한 것만으로도 은총

이라 여겼으며, 언젠가 사제 요한과 연합해 사라센과 대적

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전설은 15세기 이후까지 존속하

며 아프리카의 이미지에 호의적으로 작용하였다(Duncan, 

1993, 47-49).

18) 근대과학에서 여행과 탐험의 경험과 물적 증거가 이론 중

심의 철학과 문학의 오류를 밝혔음에도 미개척 지역을 추

론할 때에는 여전히 고전의 신화적 창조물이 등장하는데, 

설령 발견이 고전의 해석을 전도하였더라도 성서적 관점

은 경험적 발견의 해석을 통제하였다(Olesen, 2011, 130-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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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비록 마주신앙은 중국의 송나라 때부터 신격화된 여성을 모티브로 한 도교, 불교, 유교, 애니미즘 등을 아

우르는 민속종교이지만, 영험함,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평화적) 하나됨 등을 통해 타이완인의 삶과 정서를 어

루만져주는 영적 치유의 힘을 갖고 있는 타이완의 대표적 종교이기도 하다. 이에 본 연구는 마주신 사례를 통해 

타이완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

으며, 이를 위해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마주신앙의 영적 치유의 의미는 마주신과의 직간접적인 영험한 대화와 체험을 통해 드러난다. 

다시 말해, 단순한 기도 수준을 뛰어넘어 일종의 점을 치는 행위, 신비스런 힘이 있다고 믿는 자연물(특히, 물)을 

활용한 방법, 특히 지통(乩童: Jitong)이라 불리는 샤먼과 믿는 이들 사이에서의 특별한 대화와 의식 등으로 구

체화된다. 둘째,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의(義)’를 중시하는 마주신의 뜻을 따라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은 ‘의자(義子)’와 ‘의녀(義女)’로서 피보다 진한 연결망(혹은 인간관계)을 구축하고 있으며, 서로를 끈끈하

게 지지하고, 협력하는 양상을 보인다. 각 마주사원은 마치 농촌의 공동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돌봄과 

관심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은 마주신 순례 기간에는 더 넓은 범위로 확대되기도 한

다. 마지막으로 비록 마주신앙의 순수성이 정치, 경제 등의 종교 외적인 것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변질되

기도 하지만, 극도로 민감한 양안관계를 단숨에 녹이는 힘으로 발휘되기도 한다. 마주신을 중심으로 타이완과 

중국 본토 신앙인들의 공존과 단합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넘어선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런 의미에서 마주신이 ‘바다의 여신’이라는 이름 대신 ‘평화의 여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주요어 :  마주신, 민속종교, 영적 치유, 치유의 경관, 타이완

Abstract : Even though the Goddess of Mazu as one of the folk religions, which includes Taoism, Buddhism, 
Confucianism, and Animism, has been originated from a deified woman since the Song Dynasty, China, it is 
a representative religion in Taiwan, which has the power of spiritual healing, and encourages a lot of Taiwan-
ese’ life and emotion through supernatural powers,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hicker than blood’, and 
peaceful oneness. With this in mind, the goal of this research examines the matter as to how the meaning of 
folk religious landscapes as spiritual healing in Taiwan is materialized through a case study of the Goddess 
of Mazu; furthermore, this research arrives at considerable results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and in-
depth/substructured interview. The results are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meaning of spiritual healing in 
the belief of Mazu is materialized by direct/indirect supernatural communication and experiences with the 
Goddess of Mazu beyond general prayers. In other words, it embodies in telling fortunes, utilizing natu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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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그들은 폭풍을 맞았고, 8척 중 7척이 침몰했다. 

돛대 꼭대기에 빨간 불빛이 깜빡였는데, 알고 보

니 빨간 옷을 입은 여신이 앉아있었다. 즉시 모든 

것이 진정되었고, 그 배는 구석으로 인도받았다. 

푸젠성 출신의 한 사람이 마주신이 그들을 구해줬

다고 말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멈추

지 못했다…”  - 마주신 신화 중에서 - 

마주(媽祖: Mazu)는 송나라 초 오늘날의 푸젠성

(福建省: Fujian) 지역에서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점

치던 무녀 린모냥(林默孃: Lin, Mo-niang)이라는 이

름의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하는 ‘바다의 여신’이다

(김인희, 2001; 편집부, 2006; 상기숙, 2011). 린모냥

이 죽은 후 몇 차례 나타난 상서로운 징조와 살아생

전 그녀의 영험한 기운을 경험했던 당시의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며 제를 지내기 시작했고, 긴 시간에 걸

쳐 신이라는 존재로 자리를 잡았다. 마주신앙은 오늘

날 중국의 해안지역, 일본의 오키나와, 우리나라의 제

주도, 홍콩, 싱가포르, 필리핀, 심지어 오스트레일리

아의 일부까지 넓게 퍼져 있다. 비록 도교, 유교, 불교 

및 애니미즘적 요소가 결합한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

속종교이지만, 그 독특한 의식과 상징성은 믿는 이들

의 내적 성장과 외적 연대 및 결속, 다시 말해서 영적 

치유로 승화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주신의 사례를 통해 타이완

의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가 어떻게 

구체화되어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이는 첫째, 치유의 

경관, 특히 영적(혹은 종교적) 치유의 경관에서 두드

러지는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영적 치유의 본질은 

건강한 ‘애착(English et al., 2008)’으로 어떻게 드러

나는가? 셋째, 치유의 경관에 관한 지리학적 담론은 

타이완의 민속종교, 혹은 마주신앙에서도 발견되는

가? 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질문은 Gesler(1993, 1996), Geores 

(1998) 등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영적 치유 경관의 핵

심적 특징은 시공간을 꿰뚫는 삶의 의미, 신화적 요

소,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고 지지하는 인간관계 등으

로 정리할 수 있다. 더욱이 오늘날 치유의 의미가 공

식적인 것에서 비공식적, 대체의학적, 자기주도적 등

의 방식으로 다양화되는 추세임을 고려해 볼 때, 영적 

치유의 경관은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는 

연구주제임을 가늠할 수 있다(Andrews, 2003; Parr, 

objects, which have miracle powers (in particular, water), and communicating and performing a holy cer-
emony between Jitong as a shaman and believers. Second, even though the believers of Mazu have never met 
before, they as the ‘sons/daughters of justice’ have strong human networks (or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hicker than blood obeying the will of the Goddess of Mazu who puts emphasis on the justice. Also, they 
show the supportive and cooperative appearance each other adhesively. Furthermore, each Mazu temple pro-
vides caring and interests like the emotion in rural areas to the believers of Mazu; such community spirit and 
solidarity are expanded to a wider level much more during the pilgrimage seasons. Lastly, even though the 
purity of the Mazu belief influences on/is influenced by external conditions such as politics and economics 
and is occasionally faded in its meaning, the Goddess of Mazu exposes the power that melts the Cross-Strait 
Relations as the strained/uneasy relationships. The coexistence and cooperation of the believers between 
China and Taiwan are related to the direction, which arrives at the ultimate peace, beyond the political ideol-
ogy. In this sense, the Goddess of Mazu is regarded as the Goddess of Peace instead of the Goddess of Sea. 

Key Words : the Goddess of Mazu, folk religions, spiritual healing, therapeutic landscapes,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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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신 사례를 통해서 본 타이완 민속종교경관의 영적 치유로서의 의미

2003; Milligan and Power, 2009). 

두 번째 질문은 최근 치유의 경관에 대한 경향, 즉 

돌봄(caring)에서 찾아볼 수 있다(Bell et al., 2018). 

최근 치유의 경관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에서 두드러

지는 경향 중 하나로 치유와 관련된 상징, 교훈, 의미 

등을 강하게 품고 있는 특정 장소에 대해 다루는 것보

다 그 안에서의 관계성 혹은 앞서 언급한 건강한 애

착을 알아보는 것에 무게를 둔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이는 인간적·비인간적 요소 및 개인의 상상력

과 기억력까지 포함하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과 관련된 정신치유요법(psychotherapeutic), 그리

고 단순한 치료를 뛰어넘어 정서적 유대에 기초한 임

상간호(clinical nursing)로까지 확대되어 다뤄지고 

있다(Andrews, 2004; Andrews et al., 2004; Con-

radson, 2005; Rose, 2012). 이러한 변화는 영적 치

유 경관이 이미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과 연결

되어 드러나기도 한다. 

마지막 질문은 인본주의지리학의 선구자인 Tuan 

(1976)이 언급한 바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가 ‘종교는 지루한 일상이 가지고 있는 틀의 졸음을 

해체하는 의식(Tuan, 1976; 박수경, 2016)’이라고 언

급한 바와 같이 신성한 장소에서의 치유는 자신의 내

면과, 지인내지 일면식도 없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인

간 존재의 미비함에 대한 자각과 겸손을 일렁이게 하

는 전능한 신 혹은 대자연과의 만남이며, 타이완의 민

속종교, 더 구체적으로 마주신앙에서도 여타 종교에

서 발견할 수 있는 신성함이 강하게 드러난다. 다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독특한 의식과 의례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세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방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선행연구에서는 지리학에

서 영적 치유와 관련된 연구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

되어 왔는지, 오늘날 치유의 경관에 대한 담론 중 하

나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는 돌봄과의 이것이 어떤 연

관성을 갖는지 서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

상인 마주신앙이 중국의 푸젠성 일대에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타이완에서 주요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

고, 확산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 부분에

서는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1) 영험함, 2)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3) (평화적) 하나됨으로 나눠 살펴보고 있고, 마지막

으로 결론 및 토론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타이완인들에게 민속종교가 어떤 의미인지 포괄적으

로 언급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치유의 경관에 관한 의료지리학적인 

담론뿐만 아니라, 종교지리학에서도 영적 치유라는 

주제를 풍부하게, 심지어 때때로 강력히 촉구되어 다

루는 반면(Kong, 2010), 우리나라에서는 그 누적적 

결과를 찾아보기 힘들다(박수경, 2016). 또한 타이완

이라는 국가에 대한 지역지리적 접근, 특히 마주신앙

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도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치유의 경관, 종교지리학, 타이완의 

지역지리를 아우르며 다양한 관점을 하나로 녹여낸 

혼종적 연구의 결과로 그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참여관찰법과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를 진

행하였다. 참여관찰법을 위해서 타이베이시(臺北市: 

Taipei-Shi)의 룽산스(龍山寺: Lungshan Temple), 

티안호우공(天后宮: Tianhou Temple), 타이안공(泰

安宮: Taian Temple), 신베이시(新北市: Xinbei-

Shi)의 츠우회이공(慈惠宮: Cihui Temple), 타이종

(臺中: Taizhong) 따지아시(大甲市: Dajia-Shi)의 

쩐란공(鎮瀾宮: Jennlann Temple), 타이난(臺南: 

Tainan) 타이난시(臺南市: Tainan-Shi)의 따티안호

우공(大天后宮: Datianhou Temple) 등의 마주사원 

6곳을 각각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마주신앙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고유하고, 특별한 신앙적 의식과 의례

를 행하는지,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일상적 수준에서부터 특

별한 행사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2018년 7월 12일 타이안공에서 있었던 

마주신앙의 샤먼인 지통(乩童: Jitong)과 신자 사이

의 영험한 대화를 참여관찰한 것은 일상적 수준의 그

것을 알아보기 위함이었고, 2018년 3월 2일부터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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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종마주국제축제(Taichung Mazu International 

Festival) 기간에 타이종 따지아시의 쩐란공을 방문해 

축제 및 순례의 사전 준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하는 이들의 태도는 어떤지 등을 알아본 

것은 특별한 행사 수준의 의식 및 의례, 그리고 관계 

형성의 특징 등을 조사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는 타이베이시의 티

안호우공과 타이안공에서 실시했으며, 남자 3명, 여

자 8명을 대상으로 최소 5분에서 최대 1시간에 걸쳐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언어를 구사하기 힘든 한계가 

있어 통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더불어 사전준비

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한계로 비록 마주신앙을 최소 5

년 이상 믿고 있는 신앙인을 대상으로 판단표본추출

(judgement sampling)을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선

정하였으나, 이들 중 마주사원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

는 책임자, 앞서 언급한 마조신앙의 샤먼인 지통, 마

주사원의 사회적 관계망을 끄는 최고 고령자, 30~40

년 이상 마주신을 믿고 있는 신자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

이라 판단된다. 인터뷰 대상자를 11명으로 정한 것은 

앞서 언급한 본 연구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

뷰 결과의 다양성이 드러나지 않는 시점에 근거한 판

단 결과이기도 하다. 주요 질문은 일상적 수준에서부

터 특별한 그것까지의 신앙적 의식과 의례, (영적) 치

유의 의미(Gesler, 1996; Love et al., 2012), 문화·정

치·경제 등의 타이완 사회문화적 요소와 마주신앙의 

연결성 등에 기초한 내용이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

기 전 혹은 후에 인터뷰 대상자에게 인터뷰 내용의 기

록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도 빠지지 않고 거쳤다.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 내용은 비횡단적자료정리

(non-cross-sectional data organization)를 통해 

분석했고, 이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1) 영험함, 2) (피

보다 진한) 인간관계, 3) (평화적) 하나됨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는 자료의 부분이나 요소가 서

로 차별성을 보일 때, 자료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

어 부분적으로 접근해야할 경우, 자료의 성질이 특수

하고 구체적인 특징이 있어 자료 전체에 걸쳐서 나타

나지 않는 상황 등에서 사용하는데(이중권, 2003), 본 

연구의 심층 및 반구조화인터뷰 결과가 이러한 경우

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횡단적자료정리 방식을 선택

하였다. 본 연구의 인터뷰 대상자에 관한 표기는 성

별, 연령대에 근거하고 있다. 더불어 통역에 근거해 

연구를 진행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는 직역 대신 의

역한 내용을 토대로 한다. 추가적인 보충자료로 일반

(타이완)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에 대한 인식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음을 밝힌다. 

2. 지리학에서의 영적 치유에 관한 담론 

1990년대 초반 의료지리학의 소위 ‘문화적 전환

(cultural turn)’은 관련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것 이

상이었다(Gesler and Kearns, 2002). 이로 인해 의

료에 대한 지리학적 접근은 건강과 관련된 체험 혹

은 제공이 일어나는 특정한 지리적 범주의 문화적 신

념과 실체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급격히 전환되었고, 

의료의 관점에서 소비주의, 차이성, 묘사 및 서술, 구

조 혹은 조직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한층 더 부각되었

다. 1992년 미국의 지리학자 Gesler가 치유의 경관

(therapeutic landscapes)에 대한 개념을 최초로 제

시한 ‘Therapeutic landscapes: medical geographic 

research in light of the new cultural geography’

는 이러한 배경 속에 이전과 확연히 다른 의료지리

학에 대한 고찰을 더욱 부추기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Gesler, 1992). Gesler(1993)는 치유의 경관을 치

료 혹은 치유와 관련된 물리적, 심리적 환경을 포괄

하는 장소(place), 배경(setting), 상황(situation), 현

장(locale), 환경(milieu) 등으로 규정하고, 물리적, 

정신적, 영적 치유의 지속성이 상당 기간 동안 검증

되거나, 그 효험이 많은 사람에 의해서 입증된 일정

한 지리적 범위로 정의했다(Gesler, 1993; Williams, 

1998). 

1992년 이래로 치유를 둘러싼 지리학적 접근은 약 

반세기 조금 못 미치는 시간 동안 변화무쌍하게 발전

했고, 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의료지리학

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충실히 답변해왔다. 구체적으

로 치유의 경관 초기 연구는 주로 ‘(시간의 확장을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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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넘어) 특정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가치, 사회

적 행태, 개인의 활동 등을 집약하는 것’에 중심을 두

었고, 신성한 유적지에서의 감정적 일렁임과 치유와

의 관계(Gesler, 1993), 온천 및 신성한 물에 관한 연

구(Geores, 1998), 인디언과 같은 특정 집단의 치유

의 특징(Wilson, 2003) 등이 이의 대표적인 저작으로 

회자되고 있다. 흥미를 끄는 사실은 대개 영적 치유와 

상당한 관련성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영적 치유를 둘러싼 종교 및 유적지, 기적을 일으

킨다는 장소 등의 논의들은 한마디로 ‘신 혹은 절대

적 존재와의 상징적, 의미적, 내재적인 끝임 없는 대

화, 그리고 실체가 없는 존재를 대신하는 누군가의 관

심, 애정, 호혜, 더 나아가 희생과 돌봄으로 수렴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 두 가지가 종교 혹은 신

성한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 치유를 자극시

키는 요소로 정리할 수 있다. 특히, 후자에서 지칭하

는 누군가는 단순히 종교에 몸을 담고 있는 수행자 혹

은 수도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친절한 직

원, 헌신적이며, 열려 있는 봉사자,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머물고 있는 장기체류자 혹은 잠시 인생의 숨을 

고르기 위한 단기방문자 등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Gesler, 1993; Gesler, 1996; Wilson, 2003; 박수경, 

2016). 

한편,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전통에 변화의 조짐

이 서서히 나타났고, 현재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

려진 곳에서의 애착 혹은 관계성, 이 둘을 요약하자면 

돌봄(혹은 보살핌)을 알아보는 것으로 그 경향이 빠

르게 변하고 있다(Bell et al., 2018). 다시 말해, 이러

한 돌봄이 전통, 사회, 국가, 공동이익에 어떻게 영향

을 주는지 혹은 지속적인 건강한 신체, 정신 등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 등을 탐

구하는 것이 치유의 경관에 관한 새로운 관점으로 자

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Andrews, 2004; Gastaldo et 

al., 2004; Conradson, 2005; English et al., 2008; 

Rose, 2012; 박수경, 2014; 박수경, 2017). 여기서 말

하는 돌봄은 물질적인 만남, 기억, 갈망과 욕망, 정신

적 내면화된 경험, 일생을 걸친 의미 있는 의식 혹은 

무의식의 공감 등(Rose, 2012)으로 확장된 것을 의미

하며, 치유 혹은 더 좁혀 누군가의 돌봄의 본질은 실

용적이면서 실체적인 면을 뛰어넘어 감정적인 것까

지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흐름 혹은 복잡한 네트워크

까지 아우른다는 사실을 기본으로 한다(Kearns and 

Gesler, 2002; Parr, 2003). 이런 의미에서 종종 치유

의 경관에 관한 애착 및 관계성, 결국 돌봄에 대한 논

의는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및 임상간호학과 연결―

더 포괄적으로는 대체의학(CAM: complementary 

alternative medicine)―되어 드러난다(Andrews, 

2004; Andrews et al., 2004; Gastaldo et al., 2004; 

Conradson, 2005; Rose, 2012; 박수경, 2017).

심리치료적 접근방법은 Conradson(2005)과 Rose 

(2012)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 공

통적으로 그들의 견해는 ‘인식 및 상상력을 통한 특정

한 지리적 범위 혹은 구체적으로 특별한 경관과의 만

남은 물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체험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고, 잘 산다는 

느낌을 유지하게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Willis, 

2009; Rose, 2012). 같은 맥락에서 치유의 경관은 반

드시 실제적인 시간과 물리적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

은 아니라는 가정, 다시 말해 오히려 정신에 의해 창

조되고, 마음에서 떠오르는 그것까지 포함한다는 논

리와 연결된다. 

이런 배경에서 Conradson(2005)은 시공간을 초

월한 다양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억과 상상력

을 연결하는 존재로 관계적 자아의 개념을 활용했으

며, 이는 실체적인 것을 포함해, 비실체적인 복잡하면

서도 다차원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

다(Conradson, 2005). 역동적인 관계적 자아와 경관 

혹은 특정한 지리적 범주는 마음, 신체, 혹은 전인적

인 모든 것의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재생산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Rose, 2012). 또한 상상력과 기억력

을 통해 마음에서 떠오르는 모든 형상은 초기의 심리

치료적 방법에서 종종 활용되는 애착과 친숙함의 형

성과 연관성을 가진다(Conradosn, 2005). 

그의 연구에 첨언해 Rose(2012)의 결과에서는 관

계적 자아를 정신화(mentalizing: 일종의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작업이며, 주로 기억력과 상상력

과 관련성을 지님) 관점에서 해석했으며, 이는 감정적

인 인식을 얼마만큼 자각할 수 있는지의 개인적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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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는 특

정한 개인이 현실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

로 스스로 혹은 타인의 행동을 어떻게 처리하고, 해석

할 수 있는가의 능력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을 지칭하

는 것이다(Rose, 2012). 이러한 과정은 자아의 능력

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는 물론 다른 사람들의 마음

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궁극적으로 삶을 더 나은 

수준으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Rose, 

2012). 결국 자신의 시공간을 돌아보는 혹은 상상력

을 가미해 반추하는 행위는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

이며, 과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재현하는 행위가 

된다(Andrew, 2004). 

한편, 임상간호학적 접근은 일반적인 의료기관에

서 행하는 의료진-환자 사이에서의 관계를 뛰어넘

는 그 무엇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간호학적 실무에 있

어 치유를 받는 특정 지리적 범위의 재구조화와 현대

보건서비스의 구조적 변화에 기인해 최근 더 강조되

는 내용이다(Andrews, 2004; Andrews and Evans, 

2008). Andrews(2004)는 선도적인 임상간호학에 지

리학적 관점을 접목시켜 대인 관계에 있어 다양한 커

뮤니케이션 방식, 예를 들어, 듣기, 쓰기, 설명, 피드

백, 일치, 격려, 반성, 회상 등도 치유로 이어질 수 있

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은 현대의학에

서 드러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근대의료개혁의 선구자인 Florence Nightingale

은 이미 건전한 관계성에 바탕을 둔 미시적 수준의 치

유 환경의 형성―의료진과 의료수혜자 사이를 중심

으로 하는 관계라는 의미에서―및 의료 환경에서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 대해 이미 언급했었다. 이러한 상

호 작용은 과거와 현재를 하나로 잇는 (마음의) 다리

를 구축해주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심리적인 지지

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 혹은 정신적 휴식을 

돕는 일종의 잠재적인 고통에 대한 중재적 기능으로

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는 특징을 갖는

다(Andrews, 2004). 그렇기 때문에 임상간호학적 보

살핌은 본질적으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이고 혹은 정서적인 실체와 관련이 있으며, 보통은 의

료기관이라고 부르는 특정한 지리적 범주의 공공 영

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독점적인, 혹은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활

동으로도 해석되곤 한다(Miligan, 2003). 

결국 치유라는 것은 네트워크이면서도, 물리(신체)

적인 것, 정서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까지 포함하

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호혜, 관

용, 사랑 등의 형이상학적인 것까지 포함하는 활동이

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치유를 한다는 것 혹은 치

유를 받는 경험은 ‘물리적인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차

원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적으로 건강한 애착 및 관

계성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치유의 경관과 

관련된 연구가 왜 점점 돌봄 혹은 보살핌이라는 경향

을 반영해 그 방향성을 전환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발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

고 있는지도 바로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초기 직간접적인 영적 치유의 연

구 경향은 오늘날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았는데, 어떻

게 본 연구와 관련해 새롭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연구의 경향이 이전에도 완

전 무시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다만, 학문적으로 구체

화되지 않은 채 묻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초기 영적 치유에 관한 대표적인 결과물인 Gesler 

(1996)의 연구에서 그는 대표적인 가톨릭 성지인 프

랑스의 Lourdes의 사례를 통해 상상력과 기억력에 

기초한 믿음을 통한 기적과 그곳에서 다양하게 이뤄

지는 인간관계-그의 직접적인 표현으로는 휴먼네

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그곳에서 영적 치유가 어떻

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 설명했다(Gesler, 1996). 

Lourdes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적을 체험했음을 상징

하는 수많은 목발이 걸려 있는 조형물이라던가, 오늘

날의 Lourdes가 성지로 변모하게 된 계기가 된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 동굴 등은 감동, 깨달음, 영감 등과 

직접적인 연결성을 갖는다. 

하지만 Lourdes에서 하는 믿음의 표현과 예식이 

일상의 가톨릭 성당에서 하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

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것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

로 옆에 있는 누군가에 영향을 받으며, 혹은 영향을 

주는, 궁극적으로 서로 같이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Gesler, 1996; 박수경, 2016). 성지순례를 본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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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시작하기 전부터 Lourdes를 방문했던 경험자들

의 스토리텔링과 감동, Lourdes에서 만난 상냥한 직

원들과 자신의 모든 것을 성숙하게 내려놓은 전 세계

에서 모인 자원봉사자, 특히 Lourdes에서 기적의 체

험을 위해 모인 환자들을 휠체어, 이동식침대 등을 통

해 기꺼이 성지순례가 원활하도록 돕는 그들의 모습, 

오랜 기간 동안 Lourdes에 머물고 있는 장기체류자 

및 그 순간, 그 장소에서 짧게 만난 스쳐지나가는 이

들 모두가 기적의 체험이라는 공통분모 속에서 서로

가 서로에게 열려 있고, 마음 속 깊이 응원하며, 누군

가를 뜨겁게 보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비록 보

이지 않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열린 관계는 치

유의 힘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영적 치유는 내재적으로 자연물 및 인

공물, 또는 이것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시각적이며, 물

리적인, 실체적인 은유(metaphor)를 통한 깨달음, 영

감, 홀연히 떠오르는 무엇-결국에는 비물질적인 것

과 연결되는-과 함께 돌봄에 기인하는 관계성을 통

해 치유에 이르는 힘이 구체화된다 정리할 수 있으며

(Gesler, 1996; 박수경, 2016), 이는 오늘날 치유의 

관점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내용과 깊은 연관성

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 영적 치유의 경관으로서 타이완에서의 

마주신앙 형성 과정 

앞서 짧게 언급한 것처럼, 마주신앙은 현재 중국

의 푸젠성에서 960년부터 987년까지 실존했던 무녀

를 신격화한 것을 기원으로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

는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속종교이다(Kuo, 2008). 이

처럼 특정 지역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신봉되던 

민속종교가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어디

에서부터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

사적 특징부터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옛 중국에서

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포섭, 통치, 부

각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종교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마주신도 이러한 과정에서 더

욱 확산되고, 종교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을 것으

로 추측된다(Lin, 2015). 오늘날 푸젠성 인근에서 시

작된 마조신앙은 긴 시간 타이완섬으로의 이주, 타이

완섬 내에서의 정착 및 확산 등의 주요한 과정을 거치

면서 대중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역사는 다

음과 같이 몇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청나라가 지배하던 때 대거 이민과 맞물린 가

족 중심의 고립적 믿음(isolated belief) 단계를 들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당시 대개 가족을 중

심으로 이민 단위가 결정되었으며, 한 가족은 자신이 

믿는 신을 모시고 타이완섬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

았다. 이민 초기 정착민들 사이에서의 갈등, 현지인들

의 적대감, 무엇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

에 시작하는 두려움 등을 오랜 기간 동안 믿어왔던 신

앙 속에서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

양신으로 추앙받는 마주신이 크게 신봉 받는 이유는 

당시 청나라와 타이완섬 사이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기원

하고, 의탁할 수 있는 존재로 마주신의 탄생 배경 및 

설화가 가장 적합한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으로 이민 정착 후 안정기에서 나타나는 이

웃 종교와의 통합(syncretism of another folk reli-

gions)의 단계이다(Kramer and Wu, 1970). 사실 가

족 중심의 고립적인 믿음 형태는 주변 사람들의 몰이

해, 질투, 혹은 때때로 갈등 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

았다. 그러나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관심의 방향이 외

부로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가족과 연합하게 되

었고, 타인이 믿는 종교에 대해 관용(tolerance)의 정

신을 발휘해 서로가 서로를 허용하며, 포섭하는 단계

를 거치게 되었다. 이들이 서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종교적 측면의 교류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고, ‘확

장된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관계적 성격을 띤

다는 사실과 연결된 것이었다(Lin, 2015). 그렇기 때

문에 오늘날에도 마주신을 비롯한 타이완의 민속종

교 사원을 방문하면 여러 신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성을 가진 

특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번영의 시기만 지속되었던 것은 아니었

다. 이 또한 머지않아 일체통치 하의 제국주의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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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경

대하는 종교적 결속(religious consolidation) 단계를 

거쳤다(Kramer and Wu, 1970). 일본은 이 당시에 타

이완섬을 일본화하기 위해 강력히 민속종교와 관련

된 활동을 금지했었고,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은 기념

일 혹은 이와 관련된 축제는 철저히 감시했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억압과 탄압은 오히려 믿는 이

들 사이에서의 결속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고, 민속

종교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외부의 위

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농촌 중심의 공동체 문화가 

더욱 강조되었고, 민속종교가 큰 구심점으로 역할을 

했었다. 아직도 타이완의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지역

의 어르신, 연장자, 엘리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민속

종교 운영위원회가 관찰되는데, 이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맥락과 관련성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안정화, 미국의 보

호 하에 빠르게 달성한 경제성장, 서민층 확장으로 인

한 민속종교의 번영 단계를 들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Chang, 2017). 물론, 1940년대 후반부터 

1987년까지 타이완 전역에 내려진 계엄령1)과 도시화

와 산업화 등으로 민속종교의 세력 확산이 주춤하기

도 했었다. 그러나 다수의 평화와 안녕을 추구하는 보

편종교와 달리 민속종교는 개인의 번영, 건강, 가족의 

행복, 무엇보다 경제적 풍요 등의 지극히 사적이고, 

세속적인 요소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오랜 기간 동

안 이어온 앞서 언급한 피보다 진한 확장된 가족 혹은 

혈연 공동체가 도시 생활에서도 그대로 이어오고 있

었으며(Lin, 2015), 특정 지역의 정치 및 경제 등에 지

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확산이 빠

르게 나타났다(Kuo, 2008).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마주

신앙도 주요한 타이완의 대표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

었던 것이다. 

현재 600만 명 정도가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마

주신앙은 무시할 수 없는 타이완의 민속종교임은 분

명하다(Kuo, 2008). 또한 마주신에 대한 믿음은 타이

완에도 존재하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의 보편종교

를 뛰어넘는 사람들의 염원이 강렬히 응집된 결정체

이다. 이러한 특징은 일상적 수준의 믿음과 의식, 매

해 마주신 탄생일 즈음에 열리는 대대적인 행사, 대

표적으로 타이종 따지아시의 마주신축제와 성지순례 

혹은 개별 마주사원의 신도들이 본사원으로 마주신

상을 모시고 가는 연례행사, 해안가를 중심으로 형성

된 마주신 문화 혹은 더 나아가 타이완의 정치, 경제, 

외교, 교육 등의 부문과의 관련성 등에서 다양하게 드

러나고 있으며, 믿는 이들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비신

자들의 그것에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4. 마주신앙에 있어 영적 치유의 구체성

1) 영험함 

마주신앙에 있어 치유의 힘은 어디에서부터 발현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답변에 믿는 이들은 입을 모

아 ‘영험함’을 언급했다. 특히, 마주신을 처음 믿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영험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많

았다. 다시 말해, 신체의 이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마주신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이후 이 종교를 선

택하거나, 자신의 경험은 아니지만 제 3자가 경험한 

것을 직접 보거나 혹은 들은 후 신자가 된 경우도 적

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물론, 마주신과의 특별한 체험

이 아니더라도 우연한 기회에 신앙을 믿게 되는 경우

도 많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종의 소명, 즉 마주

신의 부름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대개였다. 또한 이들

은 마음이 편안하고, 무사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능

력도 마주신의 은혜와 연결된다고 언급했다. 

“원래 나는 불교였습니다. 언젠가부터 몸이 많이 

아팠는데, 마주신을 믿은 후부터 아픈 것이 사라

져 개종을 하였습니다…(중략)…우리 아이들은 회

사에 다녀서 사원에 잘 못 오지만, 가족 모두가 사

원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아픈 것이 나은 

이후로 이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50대, 

여) 

“(오랜 기간 마주신을 믿어 온) 다른 신자분이 나

를 대신해 마주신께 기도를 드렸고, 그 이후에 다

리가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시먼(역이름)(西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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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men)에서 이 사원까지 10분이면 오는데, 나는 

1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

다.” (70대, 여)

“예전부터 사원에 와서 (기도)불을 피우거나 하는 

일들은 자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그렇

게 깊지는 않았습니다. 은퇴를 하고 집에서 지내

고 있는데, 어느 날 부인이 마주사원의 일을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지금 7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

데, 저는 마주신이 나를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불

러서 내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서 여러 신비한 경험을 보면서 마주신에 대

한 믿음이 커졌습니다…(중략)…나는 특별한 경험

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일을 한 이후에 마음이 더 

편해진 것 같다고 느낍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마주사원에 들어서면 몇 단계의 예식을 하게 되는

데, 이는 입구 혹은 중앙에 위치한 향로에서 향을 피

우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옥황상제에게 기도를 드

리고, 그 다음에 향을 들고 마주신, 불멸의 물의 신, 

용왕, 마주신의 부모, 불교의 보살 등의 신상 앞에서 

차례로 인사와 돈을 대신하는 금색 종이와 예물을 바

치는 등의 예를 표하고, 그들 앞에서 보통 대나무통 

혹은 나무통에 담겨 있는 일종의 점을 치는 나무막대

를 뽑거나, 나무 조각을 던지는 의식을 하게 된다. 믿

는 이들은 이러한 행위를 일종의 마주신 혹은 같이 모

신 신들의 응답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들은 인생에서 중요한 계기가 되는 일을 어떻게 해결

해야 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마주신 앞에

서 물으며, 이러한 응답을 결정의 메시지로 받아들이

게 된다. 또한 때때로 치유에 있어 마주신의 영험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는 자연물, 특히 물을 이용하거나, 

부적을 활용해 신자들의 안위를 돕기도 한다. 

“나는 미션 스쿨에서 공부한 적도 있고, 외국 유

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와야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곤 합니다. 인생에 있어 궁금한 일

이 있을 때 여기에 와서 마주신께 물어보며 나무 

조각을 던지면 확실히 대답을 해주신다고 생각합

니다.” (60대 후반, 여)

“아픈 사람에게 신자들이 같이 가서 기도를 드렸

습니다. 그때 신비한 물을 부었고, 그 이후에 그 

아픈 사람이 나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70대, 

여)

무엇보다 이 영험함의 근저에는 지통의 역할이 매

우 크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통은 마주신앙에

서 일종의 샤먼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

라 무속신앙의 그것과는 차별적이다.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마주사원에서의 의식을 거행하는 것에서부터 

농촌 지역에서는 한 마을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결정적 역할을 할 때도 있을 정도로 그 역할이 중요하

다(Lin, 2015). 지통은 마주신에게 부름을 받은 사람

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신과 정

확히 소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주신의 신상 

앞에 마련된 작은 탁자 밑에서 49일간 마주신과 대화

를 나누고, 진짜 지통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 예를 들어 뾰족한 쇠꼬챙이로 양쪽 볼을 

관통하며 뚫지만, 피가 나오지 않아야 하는 과정을 거

친 후 비로소 지통으로 인정된다. 그들의 중요한 임

무는 우리의 시선으로 보자면 접신을 하고, 마주신에

게 치유와 조언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안정과 편안

함을 전하는 것이다. 마주신을 통해 빠르면서, 정확한 

응답 혹은 반응을 기대하는 바쁜 일상을 보내는 대도

시에 거주하는 신자를 위해 지통이 점을 쳐주고, 이를 

전화나 다른 방식을 통해서 마주신의 메시지를 전하

는 일도 종종 있다고 한다. 

“나도 원래 신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통

인 된 이후에 마주신을 믿고 있습니다. 마주신이 

나에게 직접 계시를 준 것은 아니고, 우리 어머니

를 통해 내가 지통임을 알려주셨습니다…(중략)…

행사 때 허리춤에 마주신 부적을 붙이고 나 자신

에게 상처를 냅니다. 하나도 아프지 않고, 다음날

이면 아픈 상처가 다 아뭅니다.” (70대, 남(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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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신이 그렇다고 마주신을 통해서만 치유를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 가봤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중략)…물론, 마주신을 통해서 직접 고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치기 힘든 암에 걸

린 사람이 건강해 지고, 소위 귀신이 들렸다고 하

는 사람들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중략)…우리 사원의 지통은 마주신과 만나면 눈

을 가린 채 글을 쓰기도 하고, 무엇이라 적혀 있는

지 글을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주신을 영접한 

이후(접신 이후) 신자들과 말을 할 때도 전혀 다른 

사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중략)…치유

라는 측면에서 보면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 혹은 

영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그렇다고 이러한 마주신의 영험함은 엄숙하고, 진

지한 형식 속에서 드러나기 보다는 매우 편안하고, 친

숙하며, 심지어 마치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서 일상적 

행위를 이어나가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지통과 신자 사이에서 영험한 대화가 있을 때 

다른 신자들은 일상을 주고받거나, 농담을 하기도 한

다. 또한 길을 지나가는 신자들, 특히 택시기사들2)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드리고, 마주신의 응답을 기다리

는 행위를 하지 않은 채 간단하게 고개를 숙이는 것으

로 그들의 예를 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공식적이면서도, 자기치유적이면

서도, 비전통적인 방식의 의료적 접근은 대체의학

(CAM: complementary/alternative medicine) 혹

은 전체론적 의학(holistic medicine)의 관점에서 해

석될 수 있다(Williams, 1998). 기억을 포함한 상상

의 공간을 토대로 마음, 이미지, 장소를 하나로 통합

하는 치유의 경관에서의 모든 행위는 대체의학과 관

련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행위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

을 되돌아보게 하고,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과

거를 재구성하게 해주는 힘이 된다(Williams, 1998; 

Andrew, 2004; Conradson, 2005; Rose, 2012). 특

히, 이는 태국, 세네갈 등과 같은 종교-보편종교 혹

은 민속종교의 구분 없이-가 강한 나라에서는 일반

화되어 있는 경향이기도 하며, 요가와 같은 심신수련

의 방식을 통해 관점과 사고를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

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마음의 안위와 평화를 얻

는 방식과 같은 선상에서 마주신의 영험함은 해석될 

수 있다(Hoyez, 2007; Lea, 2008; Bignante, 2015; 

Liamputtong and Suwankhong, 2015).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해 일상의 시간을 돌아보는 

행위는 일종의 무의식과의 대화이며, 과거를 드러내

고, 재구현하는 행위로 간주된다(Andrew, 2004). 이

러한 과정은 과거에 얽혀 있는 죄책감, 아쉬움, 책임

감 등을 해소시키면서 뒤틀린 자신의 삶의 시공간을 

정리하며 심리적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다시 

그림 1. 마주사원에서 도구를 이용해 기도하는 모습(왼쪽)과 지통을 통한 마주신과의 영험한 대화를 하는 모습(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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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 인생의 위기 앞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

의 미숙함과 모자람의 부정적 감정을 절대적인 신 앞

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받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허용과 포용을 인식하게 되

는 것이다(박수경, 2017). 

비단 이러한 행위는 과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제시한다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과거의 궤적을 고찰하

고, 시공간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통한 자신과의 대면

은 현재의 삶에 대한 공허함과 미래에 대한 애매함에

서 오는 불안을 해소하는 원천이 된다. 다시 말해, 이

미 지난 것과 달리 앞으로의 자신이 원하는 성숙한 삶

의 달성의 근본적인 힘은 이미 자신 속에 내재된 과거

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이다. 삶의 의미가 누락되었다고 판단했던 특정 시기

는 오히려 의미가 되며, 성숙한 삶으로 승화하는 계기

로 간주되고, 무엇보다 행동의 변화로 거듭나는 것이

다(박수경, 2017). 

비록 마주신앙에서는 우리의 시선에서 해석했을 

때 비과학적이면서도, 통상적 종교적 믿음 행위와 차

이가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영험함이 직접적으로 드

러나는 은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간접적인 체험, 

신의 응답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예식, 지통의 

역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특징이 신자들의 

기억력과 상상력을 충분히 자극하고 있고, 이러한 관

계를 믿는 이들은 영험함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

마주신과 둘러싼 치유의 담론은 ‘(피보다 진한) 인

간관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마주사원을 중

심으로 하는 마치 혈연관계와 같은 관계맺음으로 드

러나며, 치유가 개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족 

더 나아가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공동체 모두

의 것으로 승화되는 현상과 연결된다. 원래 마주사원

은 농촌 지역에 분포하던 것으로 이후에 산업화와 도

시화를 거치면서 대도시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과정

에서 마주신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거나, 혹은 다른 종

교로 믿는 이들의 신앙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의 종교를 바꾸지 않는 이상 그 믿음이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혹은 농촌 지역에서 모든 삶의 중심은 마주사

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을의 중

요한 결정은 마주사원에서 이뤄지거나, 마을의 대소

사를 아낙들은 마주사원의 뒤뜰에서 준비하는 경우

가 많았으며, 심지어 어린이들에게는 또래와의 만남

에서부터 어르신들과의 교류까지 할 수 있는 놀이터 

같은 기능도 제공했었다. 이러한 공동체성과 연대의

식에 바탕을 둔 활동을 통해 혈연관계를 뛰어넘는 피

보다 진한 인간관계가 긴 시간 동안 형성되었다(Lin, 

2015). 

타이완도 예외일 수 없는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

면서 농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로 몰려

들면서 마주사원도 그곳으로 따라가는 경향, 다시 말

해 하나의 뿌리에서 뻗어 나온 여러 갈래의 가지처럼 

농촌 지역의 본사원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사원이 대

도시 지역에 분포 및 정착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마주사원은 규모에 있어서 한 지역에서 소유 및 운영

하는 것에서부터 개인의 그것까지 다양하게 드러났

다(Kuo, 2008). 그리고 농촌 지역에서의 마주사원에

서 발견할 수 있었던 생활양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은 쉽지 않았지만, 이를 대신해 대도시에 맞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식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마주사원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

와 같이 인식된다. 바꿔 말하면, 마주사원에서 발견되

는 일상적 수준의 의례와 행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을 뛰어 넘는 긴 시간 형성된 끈끈한 인간애가 바탕에 

진하게 깔려 있다. 또한 이는 마주사원을 지키는 행정 

직원 혹은 여러 봉사자를 통해 재현되는 ‘대리적 성격

의 돌봄’의 형태로 가시화된다. 정서적 유대는 대도시

에 살고 있는 신자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고

됨을 잠시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며, 믿는 이

들은 이를 종교적 치유의 일환으로 여긴다. 더 나아

가 이들에게 같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조우

한다는 사실은 이미 마주신의 신념과 이상을 함께 지

키고, 따른다는 약속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와 특별한 인연이 없다고 하더라도 서로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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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보듬을 수 있는 마음

은 이미 그들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마주사원에서 관리하는 신자가 꽤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부부가 너무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갖

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에서 기도하도록 

권했습니다. 이후에 신기하게도 아이를 가졌고, 현

재 그 아이가 5살입니다. 5살 아이도 우리가 관리

하는 신자의 명부에 올라와 있습니다…(중략)…우

리 사원 명부에 올라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

는지, 우리 사원에 중요한 행사가 있는지 신자들

에게 연락합니다…(중략)…마주신이 영험한 분이

고, 무엇보다 ‘의(義)’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

서 마주신의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에서 서로를 의

자(義子) 혹은 의녀(義女)로 부릅니다. 비록 서로

를 잘 모르는 관계라 하더라도 마주신을 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형제, 자매로 생각합니

다. 그래서 중요한 행사 때 서로를 잘 몰라도 어려

움 없이 친근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저 분(마주사원의 인간관계를 이끄는 최고령자)

은 약 40년 이상 마주신을 믿어 오신 분입니다. 우

리는 저 분을 중심으로 모입니다. 저 분이 기도하

시면 신기하게 병이 낫기도 합니다. 나도 저 분이 

기도해 주어서 아픈 곳이 나았습니다…(중략)…다

른 신자가 아프면 우리도 같이 집에 가서 기도를 

드립니다…” (70대, 여) 

예를 들어, 의식과 의례가 없는 날에도 마주사원은 

인근의 신자들에게 소소한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장소

로 제공된다. 그리고 특별한 행사는 오래간만에 친인

척들을 만나는 것과 같은 반가운 만남이 더하는 날이

며, 이러한 기회를 통해 자신의 가족의 안부를 서로 

전한다. 또한 누군가가 아프거나, 위로가 필요할 경우

에는 신앙공동체가 함께 방문해 기도를 마주신께 드

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전부터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

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신앙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일이나 안부를 공유하는 일도 거를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더 확대해서는 본사원의 주요

한 행사 및 소식을 게시판을 통해 바쁜 일상을 살아가

는 신자들에게 알리며, 본사원의 신자들과 연대하기

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비단 오프라인에서만 일어나

는 것이 아니라, SNS(Social Network Services) 등

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이는 동일한 마주사원에 신

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의 정

보를 손쉽게 공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간주된다(Lin, 

2015). 

이처럼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는 마주신 축제와 순

례에서의 의례와 의식에서 한층 더 강해진다. 마주신

과 관련된 종교적 연례행사는 여타의 종교에서 발견

되는 것과 같이 12달 동안 꽉 차 있지만, 특히 마주신 

탄신일부터 몇 달에 걸쳐 행하는 마주신 축제와 순례

는 연례행사에서 최고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사원은 본사원에서 갈라져 나왔기 때문에 현재 모시

고 있는 신상을 본사원으로 모시고 가는 연례행사를 

한다. 이는 마주신을 믿는 이들에게 있어 마치 흩어져 

있는 친척들이 명절에 고향을 방문해 만나는 것 같은 

성격의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타이종 따지아시에서 

열리는 마주신 축제와 순례는 원래 지역 수준의 것이

었지만, 2004년부터 국제적인 승격시킨 후 마주신 축

제 기간에는 마주신을 믿는 신자들뿐만 아니라, 누구

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으

로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본사원에 가면 사실 잘 모르는 신자들이 많습니

다. 그러나 마주신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형제, 자

매이기 때문에 낯선 것은 없습니다. 가서 만나면 

마음이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음식도 

준비하고, 사원에 잠자리도 마련해 줍니다.” (70

대, 여) 

사실 마주신 축제와 순례3)에 있어 신앙인들에게 더 

큰 의미는 후자에 조금 더 무게감이 있다. 이는 8박 9

일 동안 걷는 과정에서 마주신을 내면으로 만나고, 이

들을 응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일렁이는 그 무엇인가가 구체화되는 과정이

기 때문이다. 마주신 순례는 그 시작부터 신성한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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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작된다. 마주신 순례의 날짜는 누군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주신 축제가 시작되는 날에 

경건한 예식 속에서 언제 올해의 순례를 시작할 것인

지 마주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른다. 매해 약 20만 

명의 신자들이 매일 해안가와 거친 지형을 12시간 이

상을 걸으며 거룩한 마주신상을 옮기게 되는데, 그 순

례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규모이다. 이러

한 행렬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을 뛰어넘어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라는 의식과 따뜻한 인간애를 느

끼게 하는 계기가 된다. 

순례의 기간에는 많은 신자들이 거리로 나와 이들

의 인내와 신성함에 격려를 아까지 않으며, 모든 식음

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순례자들은 순례 일정 안

에 방문하는 마주사원에서 잠을 청한다. 그러나 이들

은 때에 따라 해당 지역의 신자들이 자신의 안방을 내

어주는 후한 대접을 받기도 한다. 이는 마치 먼 곳에 

출타했던 가족을 반기거나, 먼 친척이 자신의 집에 오

래간만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다. 또한 당일의 베이스캠프가 되는 사원의 신자들은 

마주신상과 함께 방문하는 순례자들을 환호의 폭죽

과 노래 속에서 반긴다. 

무엇보다 순례자들이 따지아시에 도착할 때 많은 

군중이 몰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혼잡하지만, 열

렬한 환호와 대량의 폭죽을 터뜨리며 이들을 맞이하

게 되는 모습은 마치 또 다른 축제로 착각이 들게 한

다. 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들에 대한 열렬한 맞이

함과 무사귀환에 대한 기쁨은 따지아시 전체에 충만

하게 된다. 또한 가마에 태운 마주신상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모습 혹은 마주신상

에 손이 닿기를 바라면서 자신 및 가족의 안녕과 복을 

바라는 행동은 왜 이토록 순례의 마지막을 많은 사람

들이 기다리는지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따지아시의 마주신 축제와 순례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 좋고, 신과 가까이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먹

을 것 이외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30대, 여) 

결론적으로 마주신 축제와 순례는 신앙인만의 행

사는 아니며, 누구나에게 열려 있는 것으로, 마주신의 

포용력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특히, 순례의 기

간 중 마치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을 대하는 것과 같

은 융숭한 대접과 환대는 피로 맺어진 관계를 뛰어넘

는 무엇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는 매해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잠시 미뤄두면서까지 

이 행렬에 참여하는지 말해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수반하

는 모든 치유 행위는 임상간호, 더 넓게는 대체의학에

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Andrews, 2004). 누군가

와의 만남은 공간을 질을 결정하며, 현실과 환상의 조

화를 유지하게 해준다. 이를 통한 개개인의 진정한 의

도와 애정을 기초로 하는 상호 간의 마음을 잇는 행위

는 중요한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존중, 배려, 동정 등

과 같은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은 서로

의 다른 삶의 방식과 모습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

게 하며, 서로가 서로를 보듬는 관심 속에서 삶에 대

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시킨다(Andrews, 2004). 실제

로 이러한 행위들은 공포, 불안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이미 의학적 차원

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된 결과이다(Rose, 2012).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한 돌봄 혹은 보살핌은 그동

안 살아온 궤적이 차별적인 누군가와 인생의 깊은 경

험을 바탕으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힘

의 원천이 된다. 이는 마치 톱니바퀴처럼 차별적이었

던 삶의 궤적-수직적 관계를 바탕으로, 설령 수평적 

관계라 하더라도-이 서로 맞물리는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진실로 우러나오는 경험의 

공유를 통해 개인의 인생에 있어 직면한 어려움을 현

명하게 극복해 낼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일상적인 수

준에서부터 특수한 행사에서 드러나는 마조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인간관계는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사

랑방에서 조곤조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처

럼 느껴지는 일들이지만, 동일한 신앙이라는 목적이 

뚜렷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연대이기 때문에 그들만

이 느낄 수 있는 묘한 기류에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 자신을 쉽게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빨리 타인과

의 관계를 맺게 된다(박수경, 2017). 그리고 암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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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인생의 교훈을 통해 각자의 인

생에 대한 안목을 확장시켜주며, 이는 마음의 안정과 

평화에 닿게 되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마주신앙의 

(피보다 진한) 인간관계의 치유적 효과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3) (평화적) 하나됨 

마지막으로 마주신의 치유의 힘은 ‘(평화적) 하나

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정치적인 면인데, 이는 마주신의 공인화 과정을 

의미한다. 1987년 계엄령 해제 이후 얼어붙은 양안관

계의 긴장을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 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양국의 마주순례를 허용하는 것

은 정치적인 것과 상관없이 순수한 종교적 의미에서 

출발했었으나, 궁극적으로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아

래로부터 시작된 통합적 성격으로 변모했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되었다. 이는 정치적 합의가 되지 못

한 부분을 종교적인 것으로 극복한 사례로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마조신에 대한 인

식이 ‘바다의 여신’에서 ‘평화의 여신’으로 변하고 있

는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믿는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중국과 타이완 양국의 마주신 성지순례가 열

려 있고, 이러한 종교적 행위는 믿는 이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Zhang, 2017).

“나는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중국의 마주신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

람들은 우리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는 마주신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요.” (60대, 여) 

물론, 마주신 순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된 이후, 타이완 내에서 대륙과의 연계에 대해 열띤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당시 “중국의 공산화된 

마주신은 타이완의 마주신과 다르다”, “타이완의 마

주신은 독립적인 것이다”, “중국의 마주신은 지역에

서 믿는 믿음이다”, “중국의 마주신은 진짜가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만만치 않았었다. 그렇지만 대

부분의 신자들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했고, 정치적

인 것을 뛰어넘는 순례와 방문, 관광 등을 창조하길 

선택했으며,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까지 양국의 이해

관계를 뛰어넘어 이어져오고 있다(Kuo, 2008). 

“우리 사원에 걸려 있는 저 간판은 중국에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마주신의 순수성을 믿지만, 사람

들이 모두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은 종교를 

빌미로 타이완을 통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60대, 남(마주사원 사무장)) 

“마주신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인 것처럼, 중

그림 2. 마주사원의 소식을 알리는 게시판(왼쪽)과 마주신 순례 기간에 마주사원 앞마당에서의 식사 나눔(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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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신자들도 하나라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일 

뿐입니다. 한국도 북한과 정치적 관계가 좋지 않

지만, 북한 사람들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60

대, 여)

“정치와 종교는 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는 마주신 안에서 모두 다 형제, 자매입니다. 마주

신을 믿는 사람들을 중국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

라, 그저 마주신을 함께 믿는 신자로 생각합니다. 

이질감은 없습니다.” (60대, 여)

마주신을 중심으로 하나됨은 비단 양안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신자가 아닌 비신자들을 포함

한 타이완인 전체의 일상, 구체적으로 정치, 경제, 문

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부정적인 면

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마주사원 앞은 정

치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되며, 특히 선

거기간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른다. 이곳

에서의 선거유세의 영향력은 해당 지역에서 거의 절

대적이라 할 수 있다. 마주신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번영과 평화, 그리고 강한 보

수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가 

이러한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임을 마주사원 앞

에서 강조하는 것은 매우 상징적인 일이 된다. 

또한 마주사원을 방문하면 다양한 형판 혹은 서예 

작품 등을 볼 수 있는데, 때때로 이러한 것은 지역의 

유지-대개 정치인- 혹은 엘리트라 불리는 사람들의 

것으로 마주신과 자신이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 증

명하기 위한 방법이 되기도 한다. 물론, 정치적 중립

성을 위해 마주사원에서는 좌파 혹은 우파 정치인 모

두의 것을 전시하기도 하는데, 종종 마주사원에 얼마

나 지원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누구의 전시를 더 중요

하게 선보일 것인가를 암묵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Kuo, 2008).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지방선거에서

는 거의 절대적으로 지금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마주신 설화는 스토리

텔링의 주요한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책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타이완에서는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드라마의 소재로 

활용되기도 했다. 또한 마주신을 귀여운 캐릭터로 표

현해 은행의 금융상품, 일상생활용품 등에 활용한다. 

심지어 라면 봉지에서도 인쇄된 마주신을 발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관광 및 성지순례는 

어떤 경제적인 것보다 강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비단 타이완 내에서만 드러나는 현상이 아니

다. 마주신이 믿는 홍콩, 동남아시아지역, 오스트레일

리아 등 해안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기도 하다. 필리핀에서는 최근 마주신을 부각한 관광 

상품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중이다. 

“마주신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마주신이 

계시다고 믿는 믿음을 마음 안에 깊이 품는다면. 

길거리에서도 마주신을 만날 수 있고, 사원에서도 

만날 수 있고. 마주신은 어느 특정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 속 깊이 계시는 것입

니다.” (90대, 여)

“당신들 종교에서도 종교적 상품이 나오면 반갑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주신을 형상화

한 상품을 보면 반갑고, 기쁩니다.” (60대, 여) 

또한 문화 및 교육 등에서도 마주신앙은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다. 마주사원에서 볼 수 있는 그림, 

조각, 건축양식 등은 오랜 시간 누적된 타이완 고유의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더한다. 특히, 마조신상

은 여타의 문화적 요소와 비교해 그 위치가 절대적이

다. 왜냐하면 마조신상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아

니라, 마조신상만을 긴 시간 조각한 장인의 결과물이

며, 세상에 유일무이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각

된 마주신상에 지통이 영험한 마주신의 기운을 불어

넣음으로 단순한 조각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

는 마주신으로 변모하게 된다(Lin, 2015). 

이외에 마주신의 이름을 내건 장학사업, 회화전 혹

은 사진전 등과 같은 예술 활동, 마라톤 대회 등 다방

면에서 마주신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적 현상을 발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마주신이 더 이상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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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누군가를 위한 종교가 아님을 확인시켜 주는 대목

이 된다. 널리 퍼져 있는 마주신을 둘러싼 문화권의 

형성은 절대적 존재인 마주신 안에서는 국적, 성별, 

연령 등의 인간적 기준으로 설명할 수 없는 뛰어넘는 

하나됨이 존재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

는 것이다. 

종교적 측면에서 자신들의 내적인 것을 외적으

로 발산하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Gesler(1996)의 연구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처럼, 좁

게는 성지 안에서의 소리, 냄새, 색깔, 분위기, 이미지 

및 역사 등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방문자에게 영향

을 미치고, 이러한 것이 새로운 방문자를 유인하는 입

소문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것은 특정

한 성지의 이미지 혹은 기호를 담은 상품의 판매로 활

용되기도 하며, 성지가 가지고 있는 신성한 기억은 병

원이나 요양원과 같은 시설을 짓는데 유리한 모티브

로 활용되기도 한다. 물론, 부정적인 관점에서는 신성

한 종교적 이미지를 불건전하게 이용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다수의 믿는 이들에게 신성한 곳

의 상징성이 담겨진 상품을 갖고, 활용하고, 직간접적

으로 체험하는 것은 또 다른 치유의 과정이 되기도 한

다. 결국 누적된 치유의 스토리(story)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의미로 형상화되며, 암묵적 연대, 영적 

통합, 고유된 행동 등 하나된 정신적 혹은 영적 경험

을 제공하는 매개가 된다(Gesler, 1996; Kearns and 

Gesler, 2002). 마주신앙을 둘러싼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과의 연결 관계 혹은 하나됨도 바로 이러한 맥

락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이완인들의 삶 속에 

깊이 관련되어 여타의 종교에 비해 강하게 드러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5.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타이완의 마주신을 사례로 하여 민속종

교경관에서의 영적 치유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

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로 영험함, (피

보다 진한) 인간관계, (평화적) 하나됨을 도출했고, 이

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영험함은 다양한 

신앙적 도구 및 자연물로 구체화되며, 무엇보다 마주

신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지통을 통해 나타난다. 다

음으로 인간관계는 마치 농촌 지역에서의 끈끈한 정

을 기반으로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가 도시 생활에서

도 약간 변형된 모습으로 드러난다. 또한 이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이라 할지라도 마주신의 뜻에 따라 서로

를 형제, 자매로 인식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이

러한 관계는 순례 기간에 더 확대되어 나타난다. 마지

막으로 하나됨은 얼어붙은 중국과의 관계를 마주신 

성지순례로 한 번에 녹인 역사적 사건에서 확인할 수 

그림 3. 마주사원의 마주신 및 기타 신들의 상(왼쪽)과 마주신의 이미지를 활용한 은행 상품의 광고판(오른쪽)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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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비단 이러한 영향력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만 나

타나는 것은 아니며, 국내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마주신앙에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끄는 

사실은 민속종교의 믿음이 보편종교의 그것과 다를 

바 없으며, 신자든, 비신자든 타이완인 전체의 삶에 

마주신의 치유적 의미가 강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이 발견되는 중요한 이유는 타이완의 민

속종교의 특징, 다시 말해 특별한 조직(organization)

에 의해 운영되기 보다는 형식(system)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그 실마리는 찾아볼 수 있다. 마주신앙은 보

편종교에서 행하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믿음으로 승

화되는 것은 아니라, 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라 신을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의 사실에 기초한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선택이 상대적으로 매우 자유

롭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신에 대한 믿음은 경제적 풍

요 혹은 개인의 안녕과 깊은 관련성이 있어 이를 충

족시켜 주는 신 혹은 사원에 대한 믿음은 지속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믿음을 접고, 다른 신 혹은 사원

으로 옮기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Kramer and Wu, 

1970). 

더불어 도교, 불교, 애니미즘에 근거한 많은 신들

은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상당히 차별적이

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필요한 소원을 이를 들어

줄 수 있는 신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수의 타이완인

들에게 있어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리고 특정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어도 태어나면서부터 민속종

교의 신 혹은 조상신을 섬기는 일을 자연스럽게 익히

게 되는 것이 타이완인의 삶이다. 다시 말해, 이는 마

주신을 비롯한 관궁(關公: Kuan Kung), 왕예(王爺: 

Wang Yeh) 등 타이완의 대표적인 민속종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중요한 날에 반드시 

제를 지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경우,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발

견하고 상황에서 그들이 믿거나, 혹은 필요하다고 생

각되는 신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익힌 그들의 문화인 것이다. 

예를 들어, 관궁은 삼국지의 관우를 섬기는 민속종

교인데, 관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위

대한 장군으로서의 용감함과 불의를 참지 못하는 이

미지 등을 그대로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완의 

다수의 경찰들이 관궁을 섬기고 있으며, 일상의 삶, 

특히 사회생활에 있어 억울한 일이 있는 경우 관궁 앞

에서 자신의 힘든 일들을 고백하고, 치유를 받는 경우

가 많다고 한다. 

이처럼 타이완의 민속종교는 본질적인 믿음으로서

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현세에서의 복 혹은 풍요 

등을 기원하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으로 가진다. 

그러나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신뢰만큼 이들이 신

에 대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 앞에서의 진실함

그림 4. 조상신 혹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바치는 제사상과 관궁을 모신 개인 사원의 모습 

출처: 연구자 촬영(2017, 2018). 



- 566 -

박수경

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또한 이에 비례해 강하게 드

러난다. 그렇기 때문에 신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자

신을 돌아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하며, 믿음을 

같이 하는 이들과의 조우와 확대된 종교적 문화권 안

에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일은 신성한 범주의 것

이다. 

타이완 민속종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으로부터

의 돌봄, 서로를 믿는 사람들과의 연대 및 지원, 그리

고 넓게 퍼져 있는 (종교문화에 기반을 둔) 하나됨은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키는 유기적 연관성을 갖는다. 

치유의 누적된 힘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입소문으로, 

입소문은 또 다른 누군가의 이끎으로,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동체는 치유의 이야기를 이루

게 된다. 바로 여기에 영적 치유의 의의가 담겨 있다

고 할 수 있다. 민속종교보다 보편종교가 우세한 우리

의 시선에서 마주신의 영험함, (피보다 진한) 인간관

계, (평화적) 하나됨을 충분히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그러나 마주신에 대한 이해는 타이완인들 

삶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고유한 그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분명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의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주

1) 1947년 2월 27일 당시 타이완 정부가 독점하던 담배를 노

인이 허락 없이 노점에서 팔았다는 이유로 전매국 직원과 

경찰이 폭행했었고, 이로 인해 2차 세계대전 후 국가의 정

세-일본이 떠난 자리를 국민당 세력이 차지하면서 원래 타

이완에 살던 본성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던-에 

불만이 많았던 시민과 정부가 충돌하는 2,28사건이 일어나

게 되었다. 유혈진압으로 지금까지도 파악하지 못할 정도

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고, 이후 계엄령이 내려졌다. 

1987년에 이르러서야 이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2) 타이완에서의 오래된 믿음 중 하나로 “선원과 기수의 수명

은 일반 사람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라는 속담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바다 혹은 교통수단을 다루는 이들의 직업적 

위험성을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오늘날에는 주요 교통수

단이 중 하나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택시 

혹은 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에 빨간색 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는 사원에서 받은 재

를 넣어 신의 영험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져 믿는 이들의 생

활터전이 무사안녕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신념의 표현으로 

일종의 치유의 모빌리티(therapeutic mobility)적인 현상

으로 볼 수 있다(Kramer and Wu, 1970; Gatrell, 2013).

3) 따지아시의 마주신 순례의 역사는 1730년대로 거슬러 올

라간다. 마주신의 고향이자, 오랜 기간 동안 마주신을 숭상

하던 중국의 푸젠성 메이조우섬(湄洲島: Meizhou)에서 살

던 링잉싱(林永興: Lin, Ying-xing)이 현재의 타이완섬으

로 이주를 하면서 첫발을 디딘 곳이 바로 오늘날의 타이종 

따지아시였다. 처음에는 마주신 숭배자들이 12년마다 메이

조우섬의 차오티엔공(朝天宮: Chaotian Temple)으로 마

주신상을 가져갔었으나, 타이완의 일본 점령으로 인해 한

동안 이를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숭

배자들은 성지순례의 목적을 바꾸면서까지 이를 지키기로 

결정하고, 메이조우섬의 차오티엔공 이름을 그대로 딴 윈

린시안(雲林縣: Yunlin-Xian)에 있는 또 다른 차오티엔공

까지 순례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현재는 따지아시의 쩐

란공에서부터 윈린시안의 차오티엔공 사이의 마주사원을 

방문하는 것이 순례의 주요 프로그램이며, 이 구간을 8박 9

일 동안 약 300km를 걷는 것으로 정례화하고 있다. 2008

년에는 타이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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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한반도 사진그림엽서에 주목하고, 그 가운데 지배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의 장소이미지를 분류하여 빈도를 파악하고, 그 재현 양상과 특징, 이미

지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한성’에서 일제의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

면서 근대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연구결과,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서울의 장소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

시경관이 대종을 이루는데 역사경관은 ‘조선적인 것’으로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이자 전근대적이고 쇠

락한 정체된 전통으로 표상된 반면 도시경관은 ‘일본적인 것’으로서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발전상으로 표상되었

다. 나아가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을 작위적으로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에서 차별적

인 시선대비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원된 표상이었다. 따라서 근대 사진

그림엽서가 제국주의적 시선과 인식이 투영된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

징도구로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사진그림엽서, 제국주의, 이미지, 재현, 장소상실

Abstract : This study classified the place image of Seoul based on the picture postcard produced as a tourist 
produc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alyzed the frequency, and searched the image representa-
tion aspect, characteristics, and the gaze and perception represented in the image. At that time, Seoul was 
emerging as a center of modern tourism as the place identity changed rapidly from ‘Hansung’ of Joseon to 
‘Kyungsung’ of Japanese imperialis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place image of Seoul is a major part of the 
historical landscape and urban landscape. The historical landscape was represented as a ‘Chosunan’, a subject 
of dismantling, remodeling, destruction, transformation, and a premodern and declining stagnant tradi-
tion. On the other hand, urban scenery was represented as a developmental symbol of modern civilization as 
‘Japanese’. Furthermore, the tourist image of Seoul, which edited the historical scenery and the cityscape, was 
a symbol mobilized to secure the colonialization of the space and the legitimacy of the colonial rule through 
discriminatory gaze contrast.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picture postcard of modern was used as a 
symbol tool for ‘politics of image’ and ‘politics of tourism’ as a political product projected with imperialist 
gaze and awareness.

Key Words : picture postcards, imperialism, image, representation, placeles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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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1. 서론

여행지 마다 지역의 명승이나 관광명소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한 엽서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흔히 관

광엽서라고도 부르는 사진그림엽서1)는 간단히 안부

를 적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서신기능도 있지

만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와 이미지를 기록하고 전달

하는 시각적인 소통매체라는 점에서 단순한 엽서 또

는 사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는 하나의 관광상품으

로서 사진책자나 원판 필름 등과 마찬가지로 엽서에 

인쇄된 사진과 그림들은 대개 사실성을 전제로 보여

주고 싶고, 보고 싶은 장소이미지를 재현함으로써 제

작 및 소비 주체의 가치와 인식이 투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진그림엽서는 우선 당대의 자연과 인

문경관의 원형을 복원해 현시점에서 과거를 읽어 내

거나 시대상과 장소성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사료

로서 가치를 지닌다. 동시에 타자에 의해 선택되고 소

비된 특정 시기, 특정 장소의 이미지에 표상된 ‘시선’

의 상징도구로 또는 예술성, 차별성, 희소성 등의 편

집과 구성으로 관광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관광

선전물로 이용되기도 한다. 유승훈에 따르면 지배나 

권력구조는 정치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 각 영역

에서 잘 짜여 진 그물망처럼 미세하게 통제하는 기능

을 하는데 서구인이 동양을 타자화한 오리엔탈리즘

에서 회화, 사진, 영상 등의 이미지 자료가 주요하게 

활용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념적 틀을 미리 설정하는 선험적인 시선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에서 사진그림엽서는 ‘사실과 재현’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부산박물관, 2009).

한반도 사진그림엽서는 구한말에서 일제시기까지 

일본에 의해 대량으로 제작, 발행되었는데 최근 이러

한 사진그림엽서들이 근대 유물로서 한국과 일본에

서 재조명되면서 다양한 전시와 도서 간행으로 이어

졌다. 학계에서도 역사, 문화, 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통한 한반도의 이미지와 그것

이 갖는 시간적, 공간적 의미와 특징, 그리고 이미지

에 표상된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권

혁희(2003)는 ‘재현의 정치학’ 관점에서 오리엔탈리

즘과 탈식민주의를 분석하고 사진그림엽서를 식민지 

지배자에 의해 재현된 ‘정치적 시선’의 산물로 결론지

어 근대자료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김창

수(2009)는 일제시기 인천의 사진엽서 이미지를 분류

하여 재현장소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였고, 윤소라

(2013)는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조선인 여성이 어떻게 

시각화되고 이미지가 생산되었는지 탐색하였으며, 

오윤빈(2014)은 사진엽서를 통해 근대 한국의 이미

지 형성과 표상을 분석하였다. 최현식(2016a; 2016b)

은 일제 강점기 사진엽서와 시가의 문화정치학 관점

에서 피사체의 본질과 성격, 문명과 야만, 오리엔탈리

즘의 이미지, 이미지와 시가의 결속을 살펴보고, ‘조

선적인 것’의 식민화와 타자화를 향한 기호구성과 담

론에 주목하여 사진엽서를 시선, 대상, 지배, 동원 영

역으로 분류하여 의미와 가치를 해석하였다. 신동규

(2017)는 대한제국기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여 한일

병탄 과정과 합리화, 제국주의 선전을 살펴보았고, 최

인택(2017)은 일제침략기 사진그림엽서와 문명의 관

계, 조선의 풍속기억과 오리엔탈리즘을 고찰하고 식

민지배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실의 왜곡과 이미지 

조작을 통한 사진그림엽서가 이용되었음을 지적하였

다. 우라카와가즈야(浦川和也, 2017)는 한반도 그림

엽서 안에 잠재된 근대 일본인의 시선과 만국박람회 

등에서 보여준 ‘인간전시’의 배경에 깔린 제국주의적 

시선의 공통성을 검증하였다. 

사진그림엽서 외에도 다양한 기억유산을 통해 개

화기부터 근대까지 서양인과 일본인의 눈에 비쳐진 

한반도의 이미지와 시선을 탐색한 연구들도 이어지

고 있다. 이들 연구는 기행문, 일기, 편지, 견문록, 시

찰보고서 등과 같이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 대한 개

인 또는 단체의 경험과 기억을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재현한 기록유산을 활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행

기록물들은 여행지의 역사와 지리, 정치, 문화, 경제 

등 사회전반의 방대한 지역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

라 당시의 정서나 감정표현을 통해 타자의 가치와 인

식 체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상담론의 자료로 이용되어 왔다. 

서양인의 한국여행기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비숍

(I. B. Bishop)2)의 『Korea and Her Neighbours』(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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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룡, 2000)는 19세기 말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반도

의 이미지와 재현 양상을 탐색하는 주요 텍스트이다. 

이를 토대로 오리엔탈리즘, 제국주의 시선, 젠더 차

별, 계몽적 시선, 상대주의적 시선 등을 다룬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박지향, 2001; 김희영, 2008a, 2008b; 

신문수, 2009; 홍순애, 2010; 홍준화, 2014; 이지나·

정희선, 2018). 로웰(P. Lowell)3)의 여행기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조경철, 2001)

를 대상으로 서구 중심적 사고와 오리엔탈리즘 논

의, 다양한 시선과 표상을 탐색하는 연구도 전개되고 

있다(김종갑, 2010; 우남숙, 2014; 이지나·정희선, 

2017). 또한 일본인의 근대 한국여행에 대한 연구에

서는 학생과 교원의 수학여행 및 시찰여행 같은 단체

여행을 통한 목적, 여정, 장소인식과 시선, 소감 등에 

주목하고 있다(정재정, 2010; 임성모, 2011; 권희주, 

2013). 특히 1925년과 1932년 일본 교원들의 한국여

행을 비교 분석한 정치영·米家泰作(2017)에 의하면 

1906년 아사히신문사가 기획한 ‘滿韓巡遊船’은 한국

과 만주를 대상으로 한 단체해외여행 붐의 발단이 되

었고,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수학여행과 교원여행의 열

기로 이어졌다. 여정은 주로 전적지를 돌아보고 제국

의 신흥 도시와 경제상을 시찰하였는데 당시 중앙부

처나 언론사 등에서 단체여행을 적극 장려했음을 감

안하면 교원들의 인식에 흐르던 쇠퇴하는 식민지와 

발전하는 제국의 문명에 대한 시선대비는 조선총독

부의 관광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짐작하게 한다. 

위에서 살펴 본 사진그림엽서나 여행기는 모두 시

대상과 장소성, 타자의 인식체계가 투영된 문화적 산

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여행기가 자유의지

와 가치, 시선으로 자아의 경험과 기억을 재현한 반면 

사진그림엽서는 식민지 통치하에서 자아의 타자화, 

대상화를 위해 선택, 편집, 소비된 이미지가 재현된 

것으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대 유물로서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장소이미지와 표상을 읽어보고

자 구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 제작, 발행된 한반도 사

진그림엽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배 권력의 

시선이 집중되었던 서울에 주목하였다. 당시 서울은 

조선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한성’과 근대 도시문명

의 상징인 ‘경성’이 혼재하는 변화와 관광여행의 중심

지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근대 서울의 사진

그림엽서 이미지를 속성에 따라 주제와 내용으로 분

류하여 이용 빈도를 파악하고, 관광여행의 관점에서 

서울의 장소, 경관이미지가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어

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양상과 의미, 특징을 분석하였

으며, 그리고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일본의 시선과 인

식을 살펴보았다.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분류와 이용 

일본에서 그림엽서(繪葉書)가 발행되기 시작한 것

은 1900년 사제엽서 발행이 허가되면서부터이다. 러

일전쟁(1904~1905) 이후 일본인들의 해외여행이 본

격화되고, 그림엽서가 정보전달을 위한 대중적인 영

상매체로 부상하면서 관광 기념품이나 선물용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림엽서 열풍’으로 기념엽서를 

비롯해 명소, 풍속, 광고, 미인, 저명인엽서까지 다양

한 엽서가 발행되었다. 그 중 한반도 그림엽서는 근대 

일본이 통치했거나 세력 하에 두었던 지역의 그림엽

서 중에서도 특히 다종다양하면서 대량으로 발행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산박물관과 일본 나고야성

박물관(名護屋城博物館)이 수집, 소장하고 있는 구

한말부터 일제시기까지의 한반도 사진그림엽서가 풍

부하게 수록되어 있는 도록 출판물 두 가지를 자료로 

선택하였다. 2009년 부산박물관의 『사진엽서로 보는 

근대풍경(1~8)』(이하 자료1)과 2017년 우라카와가

즈야(浦川和也)의 『그림엽서로 보는 근대조선(1~7)』

(이하 자료2)이다. 두 자료에 수록된 한반도 사진그

림엽서는 총 6,375매로 지역적으로는 서울, 평양, 부

산, 인천, 개성 등 도시를 비롯해 한반도 전역이 포함

되어 있고, 주제는 역사유적, 명승, 건축물, 거리풍경, 

풍속, 생활, 기생 등 자연 및 인문 경관이 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울의 사진그림엽서는 모두 1,452매로 

가장 많다. 이는 전체의 22.8%로 다음의 평양 10.1%

에 비해 2배 이상을 차지하는데 일부 사진그림엽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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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되고, 제작시기가 정확하지 않으며, 도시, 풍속, 

의례, 생활 등의 이미지를 관광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인 근대 사진

그림엽서를 통한 20세기 전반 서울의 관광이미지 재

현 양상과 시선을 살펴보는 데는 크게 지장이 되지 않

는다고 판단하여 원 자료의 분류에 따라 도시, 관광, 

명소 사진그림엽서 중 ‘경성’에 해당하는 이미지 전부

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진그림엽서에는 중심 이미지인 사진 외에 다양

한 정보가 담겨 있다. 대개 엽서 1매에 사진 1장을 사

용하고 일본어 제목과 지역이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

명소·경성명소·경성백경 등 주제가 명시되어 있어

서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발행된 매체임을 주지시켜 

준다. 이외에 그림, 시가 등이 첨가된 경우, 채색으로 

칼라사진처럼 보이게 하거나 펜화로 스케치한 경우, 

영문표기가 더해진 경우, 간단한 부가설명으로 의도

와 인식을 드러낸 경우, 京14·龍41 같이 시리즈 번

호를 매긴 경우, 기념소인을 찍어 목적을 표시한 경

우, 엽서 1매에 2~5장의 사진이나 그림을 조합한 경

우 등 형식과 구성이 다양하다. 이러한 부가정보들은 

이미지 재현 양상 외에 제작의 목적과 의도, 시선 등

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사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를 분류하는데 있

어서 각 이미지의 정확한 등가(等價) 기준설정이나 

일제에 의해 변질된 궁궐 풍경과 시설물을 역사경관

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연구목적 달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1,452매의 

서울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각 이미지의 속성과 소

속을 기준으로 크게 역사경관 이미지와 도시경관 이

미지로 대별하고 각기 주제와 내용으로 하위분류하

였는데 그에 따른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두 자료 모두에서 역사와 도시 등 인문경관이 대부분

을 차지한 반면 자연경관은 북한산, 세검정, 우이계곡 

등 4~5장이 실려 거의 전무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분

류를 제외하면 전체 이미지 가운데 역사경관이 485

장으로 36.4%, 도시경관이 847장으로 63.6%를 차지

해 도시이미지가 월등히 많고 다양했는데 이는 당시 

일본인을 포함해 조선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과 조선

인들에게 일본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미지가 새로 건

설한 식민지의 수도이며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으

로서 경성의 다양한 발전상이었음을 방증해준다. 셋

째, 역사경관 이미지는 두 자료 모두에서 고궁, 도성, 

성균관, 원구단 순의 이용 빈도를 보인 반면 도시경

관 이미지는 자료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 자료1에

서 시가지, 종교시설, 사회시설, 경제시설, 공원, 정치

시설, 교통시설 순으로, 자료2에서 종교시설, 시가지, 

사회시설, 정치시설, 경제시설, 교통시설, 공원 순으

로 이용 빈도를 보였다. 넷째, 주제별로는 조선의 역

사와 전통을 상징하는 고궁 이미지가 큰 비중을 차지

하는 가운데 근대도시의 상징으로 다양한 시가지 이

미지와 식민화의 상징인 조선신궁 이미지가 비슷한 

수준의 높은 빈도를 보였다.

사진그림엽서 이미지를 내용으로 세분해 보면 먼

저 역사경관 이미지로 경복궁의 경회루·근정전·향

원정·광화문, 창덕궁의 후원·돈화문·인정전, 창경

궁의 식물원·동물원·벚꽃풍경, 덕수궁의 석조전, 한

성의 남대문·동대문 등의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특

히 경복궁 경회루, 창덕궁 후원, 창경궁 식물원 등은 

주요 전각이나 궁문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빈도를 

보여 궁궐의 권위와 상징을 내정의 이미지로 대체하

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도시경관을 대표하는 이

미지로는 조선신궁이 자료1과 자료2에서 각각 6.3%, 

8.5%의 점유율로 단일 이미지로는 전체 중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일본의 조선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이용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

는 이미지는 자료1과 자료2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표 1. 연구자료의 사진그림엽서 정보

구분 전체(%) 서울(%) 시간범위 비고

자료1 3,724(100.0) 901(24.2) 구한말~일제시기 도시, 관광 분류 중 ‘경성사진엽서’ 대상

자료2 2,651(100.0) 551(20.8) 일제시기 명소그림엽서 분류 중 ‘경성그림엽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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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고

궁

경

복

궁

광화문 15 1.7 6 1.1

근정전 21 2.3 16 2.9

경회루 42 4.7 23 4.2

향원정 15 1.7 10 1.8

기타 4 0.4 5 0.9

소계 97 10.8 60 10.9

창

덕

궁

돈화문 13 1.4 6 1.1

인정전 10 1.1 6 1.1

후원 20 2.2 13 2.3

주합루 7 0.8 3 0.5

기타 5 0.5 3 0.5

소계 55 6.1 31 5.6

창

경

궁

홍화문 6 0.7 2 0.4

식물원 23 2.6 17 3.1

동물원 12 1.3 5 0.9

벚꽃풍경 10 1.1 4 0.7

기타 2 0.2 2 0.4

소계 53 5.9 30 5.4

덕

수

궁

대한문 7 0.8 1 0.2

중화전 6 0.7 0 0.0

석조전 9 1.0 6 1.1

기타 6 0.7 0 0.0

소계 28 3.1 7 1.3

한

성

성곽 6 0.7 4 0.7

남대문 42 4.7 15 2.7

동대문 14 1.5 10 1.8

서대문 2 0.2 0 0.0

기타 7 0.8 2 0.4

소계 71 7.9 31 5.6

성균관 9 1.0 10 1.8

원구단 3 0.3 0 0.0

시

가

지

시가전경 30 3.3 19 3.4

남대문로 28 3.1 14 2.5

충무로 15 1.7 7 1.3

종로 12 1.3 5 0.9

광화문로 6 0.7 1 0.2

을지로 5 0.5 2 0.4

독립문로 15 1.7 11 2.0

기타 4 0.4 0 0.0

소계 115 12.8 59 10.7

공

원

파고다공원 32 3.5 12 2.2

남산공원 13 1.4 3 0.5

장충단공원 15 1.7 8 1.4

소계 60 6.6 23 4.2

표 2.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이미지와 빈도 분포

이미지
자료1 자료2

빈도 % 빈도 %

정

치

시

설

총독부 31 3.4 27 4.3

총독관저 7 0.8 4 0.7

경성부청 14 1.5 3 0.5

군경시설 0 0.0 4 0.7

기타 5 0.5 1 0.2

소계 57 6.3 39 7.1

사

회

시

설

교육기관 30 3.3 12 2.2

우체국 19 2.1 9 1.6

병원 12 1.3 9 1.6

언론사 7 0.8 0 0.0

극장 12 1.3 6 1.1

박물관 0 0.0 7 1.3

운동시설 7 0.8 5 0.9

기타 2 0.2 1 0.2

소계 89 9.9 49 8.9

경

제

시

설

호텔 19 2.1 7 1.3

백화점 12 1.3 7 1.3

회사 16 1.8 4 0.7

은행 16 1.8 12 2.2

기타 2 0.2 3 0.5

소계 65 7.2 33 6.0

교

통

시

설

경성역 12 1.3 11 2.0

용산역 7 0.8 3 0.5

한강철교 19 2.1 11 2.0

한강인도교 14 1.5 6 1.1

소계 52 5.8 31 5.6

종

교

시

설

조선신궁 57 6.3 47 8.5

박문사 16 1.8 9 1.6

기타 신사 13 1.4 5 0.9

명동교회 4 0.4 1 0.2

기타 2 0.2 0 0.0

소계 92 10.2 62 11.3

취

락

선인마을 1 0.1 10 1.8

신시가지 2 0.2 0 0.0

일본가옥 0 0.0 8 1.4

소계 3 0.3 18 3.3

기

타

경성백경 22 2.4 36 6.5

경성신대관 19 2.1 0 0.0

엽서봉투 0 0.0 16 2.9

펜화엽서 0 0.0 7 1.3

생활상 2 0.2 3 0.5

기타 9 1.0 8 1.4

소계 52 5.8 68 12.3

합계 901 100.0 551 100.0



- 574 -

김선희

대개 시가전경과 남대문로, 파고다공원, 총독부, 교육

기관과 우체국, 호텔과 은행, 한강철교와 경성역, 박

문사 등이 근대도시의 표상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기타 분류에서는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하여 서울의 관광이미지

와 표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

대관을 비롯하여 채색엽서봉투, 펜화엽서 등을 통해 

관광상품으로서의 매체활용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트로 제작, 발행된 사진그림엽서에서는 

작위적으로 선택, 편집된 관광이미지의 대비를 통해 

일제의 차별적 시선과 인식을 엿볼 수 있다. 

3. 사진그림엽서로 재현된  

근대 서울의 이미지와 표상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기까지 개항과 국권상실, 

식민지 지배 등의 역사적 격랑 속에서 서울은 ‘한성’

에서 ‘경성’으로 장소 정체성이 빠르게 변화하였다. 

조선다운 역사와 전통이 왜곡, 변질되고 지워지는 대

신 제국주의 표상으로서 근대 건축물, 전차, 포장도

로, 철도, 번화한 거리 등이 일본다운 모습으로 부각, 

선전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을 방문한 서양인들과 새

로운 식민지의 수도를 보고 싶어 하는 일본인들에게 

서울의 과거와 현재가 담긴 사진그림엽서는 단순한 

관광홍보물이 아니라 식민지적 이미지 만들기(image 

making)와 선전을 위한 수단이었다. 당시 일본이 사

진그림엽서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재현되었을까? 앞에서 

분석하였듯이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재현된 

이미지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룬다. 본

장에서는 사실의 재현과 표상된 이미지의 차이에 주

목하면서 이미지의 구체적인 재현 양상과 의미, 특징

을 살펴보았다.

1)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와 표상

연구 자료에 수록된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가

운데 역사경관을 담고 있는 것은 485매로 일제가 대

상화, 피사체화 한 역사와 전통의 이미지는 대개 경복

궁·창덕궁·창경궁·덕수궁 등 고궁이미지가 74.4%, 

남대문·동대문·성곽 등 한성이미지가 22.5%로 대종

을 이루고, 경학원으로 소개된 성균관, 원구단 등이 

뒤를 따른다. 반면 역사경관 중 일제에 의해 파괴된 

경희궁이나 종묘, 사직, 왕릉 등의 이미지는 전무하

였는데 이는 고대 역사에서 같은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적인 조선의 역사지우기의 일환으로 해

석된다. 역사경관 이미지 가운데 구체적으로 조선 왕

조와 전통의 집약체인 궁궐에서 일제가 조선다운 것

으로 가장 빈번하게 재현하고 있는 이미지는 공통적

으로 각 궁의 정문과 정전, 그리고 어원이었다. 궁궐

의 정문과 정전은 권위의 상징이며 어원은 최고의 심

미를 엿볼 수 있는 내정으로 얼핏 일본이 수도 경성을 

대표하는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궁궐 이미지를 통해 

재현한 것으로 오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당시 일제

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되어진 조선의 역사경관이 해

체와 개조, 파괴와 변용의 대상이었음은 재현된 이미

지를 통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그림 3은 궁문 이미지이다. 경복궁의 정문

인 광화문은 조선물산공진회의 출입문으로 이용되었

고, 1926년 옛 흥례문 터에 총독부 신청사가 건립되

면서 1927년에는 광화문이 해체되어 건춘문 북쪽으

로 이전되었다. 돈화문은 고종과 순종의 거처로 무장 

군인이 경비를 서는 통제와 억압의 대상이었으며, 홍

화문은 일장기와 야간개원 현수막이 걸려 있고 좌우 

매표소 앞에 일본인과 조선인이 뒤섞여 입장을 기다

리는 도심 유원지의 출입구로 전락했다. 

그림 4~그림 13은 왕조의 상징공간인 궁궐 이미지

이다. 근정전(1)은 품계석이 늘어선 앞뜰에 잡초가 무

성히 자라 왕조의 쇠락을 예증하고, 근정전(2)과 경회

루는 1915년 조선물산공진회, 1929년 조선박람회가 

개최되면서 궁궐의 정체성이 인파로 붐비고 차량이 

드나드는 행사장이자 전시장으로 변질되었음을 보여

준다. 인정전은 권위를 박탈당한 사물화 된 공간으로

서 기모노 차림의 일본 관광객들에게 호기심의 대상

이 되었고, 아름다운 금원은 비원으로 불리며 내지인

들의 휴식처가 되었으며, 주합루에 걸린 일장기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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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경복궁 광화문 그림 2. 창덕궁 돈화문 그림 3. 창경궁 홍화문

그림 4. 경복궁 근정전(1) 그림 5. 경복궁 근정전(2) 그림 6. 경복궁 경회루 

그림 7. 창덕궁 인정전 그림 8. 창덕궁 후원 그림 9. 창덕궁 주합루

그림 10. 창경궁 명정전 그림 11. 창경궁 식물원 그림 12. 창경궁 동물원

그림 13. 창경궁 벚꽃풍경 그림 14. 남대문(1) 그림 15. 남대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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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궁궐에 대한 모독이자 지배권을 주지시키고 있

다. 특히 창경궁은 대표적인 궁궐 관광지화의 표상으

로서 일제가 궁궐을 어떻게 훼손, 개조, 변용시켰는지

를 보여준다. 일제는 명정전 앞뜰에 모란을 가득 심

었고, 1909년 식물원과 동물원을 세웠으며, 내정에는 

수만 그루의 벚나무를 식재하였다. 급기야 1911년 창

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창경궁은 조선인과 일본인이 

섞여 만개한 벚꽃풍경을 즐기고 야간개장으로 낮밤 

없이 벚꽃놀이 관광객으로 붐비는 서울의 대표 소풍

지, 볼거리로 전락했다.

그림 14~그림 18은 도성의 상징물이자 교통의 중

심축을 이루던 성문 이미지이다. 남대문 성벽을 따라 

상점들이 늘어서고 행인들로 붐비던 옛 모습은 일제

에 의해 성벽이 잘려나가고 넓은 도로 위를 전차와 자

동차가 달리면서 성문의 기능은 사라지고 주변에 들

어찬 근대 건축물들 속에 고립된 모습으로 변모하였

다. 동대문은 옹성 밖의 민가와 생활상이 성벽이 사

라진 성안의 도로와 전차길, 상점들이 들어선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돈의문은 성벽 아래로 상점들이 늘어

서 있고 전차가 성문을 드나들던 옛 모습이지만 도시

계획을 명분으로 일제가 도성과 성문을 파괴하면서 

멸실되었는데 근대성에 가려진 장소상실의 단면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서울의 역사경관 이미지들은 일

제의 시선에서 ‘과거의 것’, ‘조선적인 것’으로서 파괴, 

해체, 개조, 변용의 대상이었고(김백영, 2009), 전통

과 왕조의 상징으로서 궁궐, 도성, 성문 등 역사공간

에 대한 일본의 이미지 전략은 역사적 가치와 장소지

우기를 통한 공간의 식민화였다(김덕현 등, 2005). 이

를 위해 조선의 궁궐을 왕조의 쇠락과 지체, 허상의 

이미지로 부각시키거나 행사장이나 유원지로 전락시

켰고, 도로, 전차, 근대 건축물 등 식민지적 근대화의 

표상은 도성과 성문의 파괴를 정당화했다. 결국 근대

시기 일제에 의해 선택되고 소비된 서울의 전통 역사

경관 이미지는 일본이 제국과 식민지의 본질과 가치

를 부정적으로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시선을 대비시

키기 위해 동원한 상징도구였다. 

2) 서울의 도시경관 이미지와 표상

도시경관을 담고 있는 근대 서울의 사진그림엽서

는 847매로 역사경관에 비해 절대적으로 량과 종류

가 많았다. 그 중 새롭게 변모하는 시가전경과 가로 

이미지가 20.5%, 일본의 가치와 식민지배의 상징인 

신사 이미지가 17.4%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

으로 사회, 경제, 정치, 교통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

물, 도시공원, 취락 이미지 순으로 나타났다. 일제가 

러일전쟁의 승리로 조선과 만주에 대한 지배권을 확

보하면서 내지인의 해외여행을 적극 장려하였는데 

특히 한일강제병합 이후 동화정책의 일환으로 조선 

지식인, 귀족, 지방유지 등의 국내여행도 장려하여 서

울을 비롯한 지방도시의 관광개발이 활발하였다. 그 

중 서울은 새로운 식민지의 수도이자 동경을 모방한 

동아시아의 대도시로서 전통과 역사, 문명과 근대성

이 공존하는 최고의 관광지로 인기를 끌었다(李良姬, 

2007; 조성운, 2009). 일본인에게 조선의 한양을 압

도하는 제국의 경성은 식민지배의 정당성을 입증하

는 결과물이며 서울관광은 외지에서 일본을 확인하

는 경험이었다. 당시 일본이 내지인과 조선인, 세계를 

향해 보여주고자 했던 ‘일본다운 것’, ‘문명적인 것’으

그림 16. 동대문(1) 그림 17. 동대문(2) 그림 18. 돈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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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서울의 이미지는 과거 역사경관에 대비되는 근

대 도시경관이었다.

그림 19~그림 21은 서울의 도시경관 중에서 단

일 이미지로는 재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조선신궁 이

미지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상징으로 한반도 전역

에 신사를 세워 조선인의 참배를 강요했는데 패망 당

시 무려 1,141개의 신사가 확인되어 황국신민화를 위

한 폭력을 짐작케 한다(부산박물관, 2009). 이 중 일

본의 건국신과 메이지천황을 모신 최고 권위의 신사

로 1925년에 세워진 조선신궁 이미지들은 남산 중턱

에 넓게 자리한 전경, 가파른 돌계단, 신사의 상징인 

도리이(鳥居) 등으로 최고의 위상과 위엄을 표상하고 

있다. 특히 신궁에서 본 시가지 이미지에서는 식민지

를 내려다보는 지배자의 시선이 드러나고, 신궁 입구

에 높은 각도로 설치된 360여개 돌계단은 지배 권력

을 올려다봐야 하는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고 있

다. 

그림 22~그림 29는 시가지 이미지이다. 시가전경

에서는 조선총독부에서 광화문 대로를 따라 중심부

에 자리한 경성부청을 경계로 북쪽의 조선인 거주지

와 남쪽의 일본인 거주지가 대조적인 경관을 이룬다.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남북대로 

경관에서는 경복궁, 총독부, 경성부청, 부민관, 조선

은행 등 서양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하고, 동서를 연결

하는 가로 경관에서는 수많은 상점과 정비된 포장도

로, 전차, 행인들로 붐비는 서울의 상업 중심지의 모

습들이 많이 재현되었다. 또한 서대문 밖 의주로에 있

는 독립문은 일제가 청일전쟁으로 조선이 중국의 속

국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세웠다는 왜곡된 

부가설명과 함께 자주 재현되었는데 독립문을 배경

으로 한 이미지에서 의주로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30~그림 33은 서울의 정치, 사회, 경제, 교통

시설과 관련한 근대 건축물 이미지이다. 철거된 경복

궁 흥예문 터에 1926년 세워진 조선총독부는 조선역

사의 상징인 경복궁을 완전히 가려버렸고, 총독부 신

청사와 경성부청은 일제의 식민통치의 본거지로 ‘웅

장하다’, ‘장대하다’ 등으로 수식되며 대표적인 도시경

관으로 재현되었다. 이외에 충무로 입구에 붉은 벽돌

과 화강암으로 화려하게 지은 경성우체국을 비롯한 

조선은행, 조선총독부의원, 조선호텔, 미쓰코시 백화

점, 명치좌 극장 등 근대 건축물들이 서울의 파노라마

를 이루었다. 

그림 34~그림 36은 근대를 표상하는 새로운 교통

그림 19. 조선신궁 전경 그림 20. 조선신궁 돌계단 그림 21. 신궁에서 본 시가지

그림 22. 서울 전경 그림 23. 태평로와 광화문로 그림 24. 남대문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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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종로거리 그림 26. 황금정거리(을지로) 그림 27. 본정거리(충무로)

그림 28. 의주로(1) 그림 29. 의주로(2) 그림 30. 조선총독부 전경 

그림 31. 조선총독부 그림 32. 경성부청 그림 33. 경성우체국

그림 34. 한강철교 그림 35. 한강인도교 그림 36. 경성역

그림 37. 파고다공원 그림 38. 조선인 마을 그림 39. 일본인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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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이미지로 1900년 노량진과 용산을 잇는 복선 

한강철교는 ‘긴 뱀과 같이 길게 뻗은 장관이 실로 경

이롭다’는 묘사처럼 인적, 물적 왕래를 촉진한 위대

한 근대문명의 산물로 여겨졌고, 한강인도교는 사람

과 자동차, 전차가 함께 도강할 수 있는 서울의 명물

이 되었으며, 1925년에 세워진 경성역은 서울의 관문

으로 광장에는 자동차와 이용객이 붐비는 근대도시

의 상징으로 재현되었다. 일제는 총독부-경성제국대

학-경성역-조선신궁을 잇는 직사각형의 서울 중심

부에 경성부청을 세우고 그 주변으로 다채로운 근대 

건축물을 채우면서 조선의 인상을 일본적인 도시로 

바꾸어 놓았다. 

그림 37은 원각사가 있던 자리에 세운 최초의 도시

공원인 파고다공원으로 원각사지십층석탑과 육각당

을 배경으로 도시민의 휴식공간을 상징하는 근대도

시의 또 다른 표상이 되었고, 그림 38과 그림 39는 초

가집이 밀집된 조선인 마을과 남산에서 용산까지 서

양 가옥과 건물이 들어 선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 

이미지가 대조를 이룬다. 지금까지 일본의 가치와 전

통문화를 이식하고 내선일체를 실현하기 위해 시선

을 대비시킨 조선신궁을 비롯하여 번화한 거리, 근대 

건축물, 포장도로와 전차, 철도와 철도역, 도시공원 

등 근대 문명의 표상들이 식민지 수도의 장소 정체성

을 대체하고 새로운 장소이미지 만들기에 동원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4. 근대 서울의 관광이미지에  

표상된 시선과 인식

사진은 시간과 공간을 순간 포착해 만든 영상언어

로서 궁극적인 기능은 ‘보여 지기 위한 것’이다. 특히 

관광사진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광욕구와 동기를 

유발하며 관광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진

의 보편적 특성에 더해 심미성, 매력성, 차별성 등이 

요구되는 상업사진의 일종이다(김선희, 1997). 그러

므로 관광상품으로서의 사진은 사실의 재현을 넘어 

제작자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도구화의 위험성이 수

반되는 시각매체이다. 

일본은 1905년 러일전쟁 승리로 사실상 조선에 대

한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근대 교통수단인 철도의 

부설, 한일 간 정기 여객선인 부관연락선 취항, 1906

년 통감부 설치 등에 이어 1910년 조선총독부 설치로 

그림 41. 근정전 조망(2) 그림 42. 근정전과 관리 그림 43. 경회루와 여인

그림 40. 근정정 조망(1)



- 580 -

김선희

완전한 식민지화를 실현하였다. 총독부는 식민지의 

수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관광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관광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관광안내서, 관광잡

지 등을 비롯하여 관광상품으로서 다양한 사진그림

엽서를 발행하였다. 또한 관광을 식민지 지배정책에 

이용하기 위해 관광부흥정책을 입안하고 일본인이 

여행할 만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서

울은 일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였다. 당시 사

진그림엽서에는 서울의 모습이 사실 그대로 재현된 

이미지 외에 왜곡, 변질된 이미지, 의도된 차별적 이

미지, 사실적 재현이라 하더라도 관광의 목적에 부합

하지 않는 이미지, 사람과 삶이 배제된 건축물의 파노

라마식 전시 이미지 등이 상당하였고, 이를 통해 표상

된 이미지가 소비되었음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

에서는 근대 서울의 역사와 도시경관이 작위적인 연

출, 편집으로 관광이미지화, 상품화된 몇 가지 예증을 

통해 일제의 시선과 인식을 좀 더 들여다보았다. 

그림 40~그림 44는 근대 서울 사진그림엽서에서 

흔히 발견되는 역사경관에 대한 연출 이미지로 특히 

조선의 역사와 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배경으로 한 

작위가 많았다. 경회루에서 근정전을 바라보는 조망

은 같은 구도의 이미지에 일본 복식의 남성을 등장시

켜 왕조의 위상과 퇴락을 중첩시키고, 근정전을 바라

보는 조선 관리들의 뒷모습에서 패망한 왕조에 대한 

원망과 영화롭던 과거에 대한 회상이 묻어난다. 또한 

경회루와 여인, 경복궁과 여인에서는 정확히 신분을 

알 수는 없으나 조선여성을 등장시켜 조선이미지 형

상화에 자주 이용되었던 기생이미지와 중첩시킴으로

써 성적 판타지를 자극하고 궁궐의 권위를 지우고 관

광지로 전락시키고 있다.

편집된 이미지를 통한 부정적 차별화 방식의 시선

대비는 사진과 그림에 시가를 더해 좀 더 노골화하였

는데 그림 45는 일제의 상징 총독부 건물과 조선 민

초의 상징 농부를 대비시키고 거기에 한국민요와 일

본시가를 더해 미개와 문명, 조선과 일본을 차별화

하고 있다. 조선민요의 ‘고삐 줄 쥔 손에 한숨을 더

하면... 두 번 다시 끌고 싶지 않은 이 줄 하나’는 삶

의 고단함이 묻어있는 반면 일본시가의 ‘엄숙도할사 

백악(白堊)의 건물...’은 일제의 문명을 찬양하고 있

다(최현식, 2016b). 또한 일본인의 서울관광 열기를 

짐작하게 하는 다량의 세트 사진그림엽서에서도 차

별적 시선대비가 잘 드러나는데 그 중 1매의 엽서에 

2~5장의 사진과 그림을 조합해 서울의 관광이미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경성백경과 경성신대관이 대표

그림 45. 조선총독부와 농부 그림 46. 경성명소 그림 48. 경성의 발전상

그림 44. 경복궁과 여인 그림 47. 조선인의 생활



- 581 -

사진그림엽서를 통해 본 근대 서울의 관광 이미지와 표상

적이다. 그림 46은 경복궁박물관, 향원정, 경복궁, 근

정전을 상하로 배치하였는데 일제가 궁궐 안에 세운 

서양식 박물관을 가장 위에 놓고 그 아래로 수풀이 무

성한 내정과 계단에 모란이 식재된 정전 이미지를 배

치해 권위와 위상을 폄하하고 궁궐을 사물화 된 전시

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림 47은 시골길, 농사일, 손빨

래, 항아리장수, 장승 등 조선인의 생활상이 전근대적

이고 미개하며 정체(停滯)된 후진성(後進性)으로, 그

림 48은 조선은행, 조선식산은행, 경성우체국, 동양

척식회사, 주식현물취인소 등 일제가 세운 건물들이 

근대적이고 문명적이며 발전된 선진성(先進性)으로 

표상되고 있다.

5. 요약 및 결론

100여 년 전의 관광상품이 근대 유물로서 사료적 

가치를 조명 받고 있다. 서울의 사진그림엽서에 담긴 

다양한 이미지들은 당시의 시대상과 장소성은 물론 

당대 사람들의 가치와 인식체계 등 많은 정보를 전달

해 주고 있다. 흔히 사진이미지는 피사체에 대한 취사

선택, 성형과정에서 배제와 통제가 작용하므로 일종

의 편집된 기억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관광으로 위장

한 작위적인 이미지들은 단순한 관광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텍스트로서 제작자의 의도가 투영된 시선의 

표상이다. 

서울의 근대 사진그림엽서 1,452매에 담긴 이미지

는 역사경관과 도시경관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는 일제의 한반도 주요 도시에 대한 관광정책 방향과

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역사경관은 전통과 왕

조의 상징인 경복궁·창덕궁·창경궁 등의 고궁과 도

성의 상징인 성문에 집중되었는데 대개 해체, 개조, 

파괴, 변용의 대상으로 재현되었다. 권위와 위엄을 박

탈당한 궁궐은 관광지 또는 유원지로 전락하였고, 근

대성에 가져진 장소상실의 단면으로서 성벽과 성문

이 파괴되면서 조선다운 것으로서의 역사경관은 전

근대적이고 쇠락한 과거의 표상으로서 지우거나 대

체되어야 하는 이미지들로 재현되었다. 

반면 식민지 경영의 전시장로서 일제가 서울에 재

현하고자 했던 이미지는 제국주의 일본의 전통과 식

민화의 상징인 신사와 근대 문명을 상징하는 도시

의 발전상에 집중되었다. 신사를 대표하는 조선신궁

은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시선이 대비되도록 설계되

어 서울의 중심부인 남산에서 일제가 새로 건설한 식

민지의 수도를 관조하며 내선일체의 표징으로 재현

되었다. 또한 남산에서 북악까지 이어지는 서울의 중

심시가지에는 포장도로, 전차로 연결되는 번화한 남

북, 동서 가로망을 따라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경제, 상업 등을 관장하던 근대 건축물들이 파노라마

처럼 채워졌다. 여기에 새로운 교통수단인 철도가 부

설되고 도시공원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인 거주지와

는 대비되는 일본인 거주지인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서 서울의 근대적 도시경관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정

당화하고 선전하는 이미지로 재현되었다. 

서구식 근대화를 표방했던 일본이 식민지 수도 서

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인식은 지배와 통제의 기제로

서 영상, 시각, 관광 매체를 이용했던 서구의 오리엔

탈리즘과 다르지 않았다. ‘조선적인 것’으로서 왜곡, 

변질된 역사경관과 ‘일본적인 것’으로서 제국의 선전

물이 된 도시경관을 편집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식

민지 조선과 문명국 일본의 본질과 가치를 부정적 또

는 긍정적으로 차별화하고, 장소지우기와 장소만들

기 과정을 통한 공간의 식민화를 완성하기 위해 동원

된 표상이었다. 나아가 일제는 전근대와 근대, 미개와 

문명, 후진성과 선진성 등으로 대비되는 우월적, 지배

적, 제국주의적 시선과 태도가 투영된 근대 서울의 사

진그림엽서를 다양한 주제의 관광상품으로 소비, 유

통시켜 식민지에 대한 차별적 폭력을 확대 재생산하

였다. 특히 작위적으로 연출된 서울의 관광이미지는 

조선 폄하와 일제 찬양을 노골화하는 하나의 정치적 

산물로서 ‘이미지의 정치’, ‘관광의 정치’를 위한 상징

도구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는 일제에 의해 만들어지고 소비된 근대 한

반도 사진그림엽서 중에서 지배자의 시선이 집중되

었던 식민지의 수도 서울에 국한하여 관광이미지와 

표상, 시선 등을 포괄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주요 이미

지의 시대별 변천이나 이미지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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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등이 미흡하여 추후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

제는 식민지에 대한 정보 획득과 식민지배의 정당성 

확보, 제국민의 자부심과 식민지민의 열등의식을 확

인시키고자 내지인의 물론 조선인의 관광여행을 적

극 장려하고 다양한 관광정책을 수립하였다. 이는 식

민지 경영전략의 일환으로서 근대 관광지 형성과 관

광자원 개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부산, 인천, 평양, 

개성 등 주요 관광지역의 이미지 표상과 시선에 대한 

연구와 관광안내서, 관광잡지, 여행기 등 당대의 다양

한 자료와의 비교 연구 등 우리나라 근대관광의 실체

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주

1) 관광지의 경관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인쇄해 관광상품으로 

판매하는 엽서를 흔히 ‘관광엽서’라고 부른다. 관광, 시각

이미지, 우편 기능이 합쳐진 관광사진엽서, 관광그림엽서

의 축약이라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앞서 다양한 관광엽서를 

발행했던 일본에서는 ‘에하가키(繪葉書)’ 즉 ‘그림엽서’라

는 용어가 일반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사진엽서와 그림엽

서가 모두 포함된다. 본 논문에서는 구한말부터 일제시기

까지 우편엽서에 나타난 한반도의 장소, 경관 이미지의 유

형과 내용, 표상된 시선 등에 주목하면서 좀 더 명확한 ‘사

진그림엽서’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2) Isabella Bird Bishop(1831~1904)은 영국의 여성 여행가

로 1854년 7개월 동안 북미를 여행한 데 이어 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아시아, 러시아, 북아프리카 등지를 여행

하며 1899년까지 총 10권의 여행기를 남겼다. 그 중 1894

년 처음 인천 제물포를 통해 조선에 입국해 1897년까지 4

년간 4번에 걸쳐 11개월을 체류하며 서울, 개성, 평양, 금

강산, 원산 등을 비롯해 만주의 조선인 이주지역까지 여

행했다. 그녀의 한국여행기(Bishop, I., 1898, Korea and 

Her Neighbours: a narrative of travel, with an account 

of the recent vicissitudes and present position of the 

country, Revell, New York) 출간은 19세기 조선이 서구

사회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3) Percival Lowell(1855~1907)은 1883년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로 미국공사가 부임한 답례로 조선의 외교사절단인 보

빙사가 미국에 파견될 때 안내할 최초의 외국인 서기관으

로 임명되었다. 보빙사 일행의 외교 안내를 성공적으로 수

행하면서 로웰은 고종의 빈객으로 초대되어 입국한 최초

의 서양인이다. 1883년 12월~1884년 3월까지 약 3개월을 

체류하는 동안 서울의 명승고적을 비롯하여 기후, 지형, 민

속, 풍습, 생활, 문화, 도시 및 상업경관 등을 관찰하고, 사

진과 함께 여행기(Lowell, P., 1885, Chosö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Harvard Univ. Press, Boston)를 

출간했다. 조선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서구에 소개한 

최초의 기록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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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의 지리

허우긍, 2018, 푸른길, 서울, 452쪽.

韓柱成*

경부선이 통과하지 않아 조치원 주민들에게 업신

여김을 당했고, 도시의 발달이 지체되었다고 생각해 

경부고속철도 오송역을 유치하는데 오래 동안 많은 

힘을 기울인 청주시민들을 보면 교통변혁이 공간변

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

다. 이러한 교통과 공간간의 관계를 포함해 교통현상

을 다면적으로 다룬 『교통의 지리』 출간은 교통 분야

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과 전공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래 동안 대학에서 교통지리학 강

의를 하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집필한 것인데, 제1장

은 서론, 제1부는 교통과 지역(제2장~제6장), 제2부

는 교통과 도시(제7장~제9장), 제3부는 네트워크와 

흐름(제10장~제14장), 제4부는 미래의 교통(제15장

~제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교통의 정의와 특성 및 기능에 대해 

서술하고, 또 결절점, 연쇄선으로 구성된 교통망과 이

를 위상기하학적으로 나타낸 네트워크, 거리와 운송

비에 대해 기술하고 운송비와 운임의 차이를 설명했

다. 그리고 누적기회모형의 접근성과 효용기반모형 

및 공간-시간적 접근성에 대해 설명해 교통지리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술했다. 그러나 교

통지리학의 기초로 교통현상에 대한 언급과 교통현

상의 수단과 대상이라는 이원성 문제를 지적했으면 

하고, 이동성과 기동력이라 부르기도 하는 모빌리티

(mobilites)의 내용은 17장의 관련 내용부분에서 언

급했으면 그 구성이 더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제1부 제2장(지역교통체계의 형성)에서는 Taaffe 

등에 의한 아프리카 가나에서의 교통망 발달과정 등

과 Rimmer의 항만 발달과정을 소개하고, 유럽과 식

민지 미국과의 도매업 발달에 따른 취락 및 교통로 발

달과정인 Vance 모형에 대해 기술했다. 또 Rimmer

가 미얀마와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식민지시대와 그 

이후의 항만발달 및 교통로, 중심지의 변화 모형을 밝

힌 것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한국의 고려~조선시

대와 일제강점기의 김포반도 포구 성쇠 및 호남평야

의 교통로와 중심지체계 변화에 대해 서술했다. 이어

서 관문으로서의 중심지와 항구의 역할과 그 성쇠에 

대해 상술했으나 제목과 달리 배후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아쉬웠다. 그러나 제4장에 항만과 배후지

의 내용이 담겨 있어 이들을 합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지역교통체계 내용은 지리학

의 경우 아주 많은 교통현상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

을 감안했으면 한다.

제3장(교통투자와 지역)은 교통로 건설에 따른 비

용·편익에 관한 내용으로 지역에 미치는 접근성의 

향상과 같은 긍정적인 면과 환경영향과 같은 부정적

인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교통투자와 전략에서 경제

부문의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중립적인 허용적 역할

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교통투자의 전략을 수요부

응 전략과 공급선도 전략으로 구분하고, 교통투자의 

특징과 교통투자평가의 지리적 범위와 접근법 및 비

* 충북대학교 명예교수(Emeritus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jshan@chungbuk.ac.kr)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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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편익분석법과 비용·효과분석법에 대해 설명했

다. 이 장은 교통현상을 다루는 기초적인 내용으로 서

론에서 서술하던지 아니면 제9장의 교통수요의 예측

과 분석에서 수요예측에 따른 교통투자의 내용에 기

술했으면 더 연관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4장(해상교통)에서는 해운의 지리적 특징과 해상

화물의 약 70%를 차지하는 벌크화물, 컨테이너 화물, 

근거리 수운에 대해 언급했는데, 화물의 분류와 거리

에 의한 내용이 혼합되어 있다. 이어서 20세기 해운

산업의 변모에서는 화물수송의 세계화, 항만의 민영

화 및 조선과 하역부문의 변화, 일관수송과 복합수송 

및 정기선항로의 유형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항만

과 배후지에서는 Anyport 모형1)과 평가 및 수정에 

대해 기술했으나 배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항

만의 내용은 그 발달과정을 먼저 설명한 후 화물수송 

및 배후지의 순으로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통기관은 육상·해상·항

공교통의 순으로 다루는데 해상교통을 먼저 다루었

고 하항교통은 언급하지 않았다.

제5장(항공교통)에서는 항공교통의 특성과 항공

기의 발달과정, 세계 항공교통의 현황과 항공화물 및  

O’Conner의 국제항로망 발달과정 모형을 설명했다. 

또 항공운수산업의 제도와 정책의 변화에서는 항공규

제완화와 민영화, 네트워크 항공사의 등장 및 허브-

스포크스(hub-spokes)형 항로망의 장단점, 항공사 

동맹체에 대한 내용과 저가비용항공사, 항공사의 특

성에 대해 서술했다. 끝으로 공항에 대해 지리적 특성

과 지역개발로서 공항도시와 공항회랑 및 공항이 안

고 있는 연계교통, 공항의 혼잡성, 환경문제 등의 과제

는 제시했으나, 공항배후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6장(철도교통)에서는 철도교통의 발달에 따른 지

역변화와 일제강점기 한국의 철도망 발달을 운영주

체의 정책적 판단과 전쟁발발, 산업화를 기준으로 네 

시기로 구분하고, 또 건설목적에 따라 세 가지 철도

망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리고 철도망의 발달에 따

른 시간소요의 축소와 화객수송량의 변화를 파악하

고, 철도개설로 인한 지역구조의 변화를 설명했다. 끝

으로 21세기 철도교통에서는 고속철도의 등장과 철

도망의 유형, 고속철도역의 운영, 환경, 시장 접근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 등 입지요인에 대해 기술하고, 

연도별 시간수렴으로 시공간 변화의 왜곡과 고속철

도가 다른 교통수단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이상

에서 육상교통으로 대표하는 철도교통만을 기술하고 

도로교통, 자동차교통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2부 제7장(교통의 발달과 도시성장)에서는 교통

이 도시에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교통수단의 시대

적 발달과 이로 인한 도시의 형태와 내부구조가 어떻

게 변했는가를 살펴보고, 서울시의 교통발달에 따른 

도시형태를 Boyce-Clark 형태지수로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했다. 끝으로 항만도시의 형태와 구조

를 살펴보고 한국의 항만도시 경관과 구조에 대해 언

급했는데, 이를 제4장의 항만과 배후지에서 항만도시

의 구조로 다루었으면 한다.

제8장(도시 내 통행의 이해)에서는 통행의 구성요

소와 통행의 종류, 거리조락성과 時空同調性에 의한 

규칙성을 설명하고, 이어서 도시통근의 유형, 통근거

리와 임계거리, 직주불일치로 인한 초과통근 및 통근

권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도시 내 통행은 통근 이

외에도 다양한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제9장(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서는 도시교통계

획과 교통수요의 예측 및 통행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

근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20세기 후반부터 교통계획

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그 배경과 역사 및 그 과정도 

서술했다. 그리고 교통수요예측에서는 발생교통량, 

통행량 배분, 교통수단 분담률의 결정, 교통수단 선택 

및 노선배분과 노선선택에 대한 4단계 평가의 장단점

을 기술했다. 다음으로 교통수요예측과 통행연구에 

관한 새로운 접근방법에서는 교통공학자들이 기여한 

교통과 토지이용과의 상호작용 모형, 의사결정의 방

법과 비보상모형(non-compensatory models)2), 연

성변수와 인지적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지리학

자들이 기여한 활동기반 접근방법에 대한 연구동향

과 전망을 기술했다. 

제3부 제10장(교통망의 구조와 네트워크 분석법)

에서는 교통망 그래프 이론의 각종 용어 및 지표를 설

명하고, 연결성의 활용도와 결절점의 중요도 및 사회

망 분석법을 소개하고 교통망분석과 비교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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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두 분석법이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점은 있으나 교

통망의 분석은 평면그래프와 수치그래프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망 분석은 비평면그래프와 비수

치그래프를 전제로 사용한다고 했다. 

제11장(네트워크의 디자인)에서는 교통망과 유동

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수리적 최적해를 구하는 네

트워크 알고리즘(algorism)의 유형을 나무(tree)네트

워크 구성하기, 경로분석, 교통량 비정하기, 네트워크 

디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나무네트워

크 구성하기, 최단거리에 대해 설명하고, 네트워크 디

자인에서는 W. Bunge의 6개의 기본적인 최적 교통

망 중 세 가지에 대해, J. Steiner의 문제와 더불어 K. 

Kansky의 시칠리아 철도망 복원을 위한 시뮬레이션

에 대해 설명했다. 여기에서 K. Kansky의 시칠리아 

철도망 복원은 지역교통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2장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12장(교통흐름과 상호작용모형)에서는 화물유동

에서 E. Ullman의 세 요소를 설명하고, 상호작용 모

형에 대해 거리지수, 중력모형의 사례분석 및 회귀분

석에 대해 언급하고 공간적 상호작용 모형의 확장으

로 잠재력모형, D.L. Huff의 상권 확률 모형과 제약

형 모형 및 A. Wilson의 엔트로피(entropy) 최대화

형 공간적 상호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나 중력모

형이나 제약모형, 엔트로피 최대화형 공간적 상호작

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진술하지는 못한 것 같다. 그리

고 제12장과 제13장의 위치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

각이 든다. 그것은 경험적 분석방법과 이론적인 내용

에서 이론적 내용을 분석방법 다음에 기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제13장(유동자료와 지역구조의 이해)에서는 유

동(flow)구조의 분석방법으로 J.D. Nystuen과 F. 

Dacey가 개발한 그래프 이론과 그 쟁점에 대해 기

술하고, 또 R·Q모드 인자분석법(factor analysis)

의 분석과정과 사례분석을 설명했다. 또 고차(high-

oder)·결절짝(dyadic)인자분석, 이원(1, 0)연결성 행

렬에 의한 직접인자분석법, 군집분석법을 소개했는

데, 이밖에도 E.W. Soja의 상호교류분석(transaction 

analysis), 기능적 거리법으로 마르코프 연쇄(Markov 

chain)모형, R·Q모드 인자분석법을 이용한 정준상

관분석(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등도 언급했

으면 한다. 

제14장(흐름의 최적화)에서는 최소비용으로 최대

수송이라는 유형으로 수리적 기법인 선형계획법의 

수송문제 사례와 그 활용 및 한계점과 그래프 이론에 

의한 유동알고리즘의 개요와 변형에 대해 기술했다. 

그리고 중심시설의 입지-배분모형에서는 효율중시

형과 공평중시형 및 이들 둘을 절충한 센디언(cent-

dian) 모형을 소개했다. 그러나 중심시설계층에 따른 

입지배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며, 이 장을 제9

장 교통수요의 예측과 분석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제4부 제15장(지속가능한 교통)에서는 다차원적 

지역수준에서 교통에 직접적·간접적·누적적으로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환

경문제와 자연환경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기

술하고, 교통부문의 에너지에서는 교통부문별 에너

지 소비량 변화와 가격변동에 따른 문제 등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에 대해 서술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성

에 대한 설명을 하고 교통과의 관계에서 事故, 대기

오염, 혼잡, 소음, 파괴 등의 외부효과와 경제적·환

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이들의 평가지표도 기술

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교통을 구현하기 위해 토지

이용-교통통합계획기구를 조직해야 하고, 교통의 공

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기술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하

며,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구현방안으로 첫째, 토지이

용의 고밀도화, 둘째 자전거의 활용, 셋째 화물수송에

서 녹색물류를 들었다. 또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구현

에서는 교통과 관련된 사회적 소외문제 및 형평성에 

대한 언급을 했다. 

제16장(정보통신기술과 교통)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모바일 기술과 사람통행에 

대해 활동의 분절과 다중작업이 가져오는 통행의 지

리적 변화를 분석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원격근무

(telework)의 유형과 장단점에 대해 서술하고 지리적 

의미를 설명하며 새로운 제도로 유연근무제, 공유사

무실, 나아가 이워킹(e-working)의 등장에 대해 서

술했다. 그리고 정보통신기술과 화물수송에서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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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 생산네트워크로 공급사슬이 변화해 3자 로지스

틱스(third-party logistics)의 활성화, 전자상거래의 

물류에 대해 설명해 이들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의 정

보가 필요하고, 물류보다 상류의 내용이 짙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통지리정보시스템(GIS-T)에서는 

그 기능과 효용을 설명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교통지리정보시스템에 지능형 교통시스템과 이동식 

GIS-T의 출현 및 참여형 GIS-T도 발달했다고 기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17장(교통지리학의 발달과정과 전

망)에서는 교통지리학의 정의와 내용구성 및 패러다

임의 변화에 따라 그 발달과정을 크게 두 시기(1950

년대~1980년대, 1990년대 이후)로 나누어, 전기에 

교통지리학이 정립되고, 계량혁명으로 공간적 관점에

서 큰 발전을 했으나 그 후 행동론적 접근방법과 사회

교통지리학이 등장하고 교통정책의 정치경제학적 접

근방법이 추구되었다고 했다. 후기는 재도약기로 교

통관련 지리학회지 등장과 학술서의 출간을 들고 여

덟 가지의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교통변화를 가져온 

동인들을 설명했다. 한편 1990년대 이후 한국의 교통

지리학 동향을 소개했다. 끝으로 새로운 조류로 시간

지리학과 네트워크 지리학의 부활에 대해, 또 과거 주

택이동에서 사용된 용어가 의미와 지시대상(refer-

ent)이 달라진 사회과학계의 모빌리티 연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전통적인 교통지리학이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채우는 역할을 한다지만 두 학문의 조화와 협

력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연구의 성찰을 통해 4차 산업의 발달로 지능형 교통

지리학의 탐색이 21세기의 연구과제라고 했다.

저자가 이 책을 공간적 관점, 논리실증주의와 공

간·지역·생태라는 지리학의 세 전통에 초점을 맞추

어 크게 교통과 지역 및 도시, 교통네트워크와 흐름, 

미래의 교통으로 그 내용을 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관련주제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이해도를 높이려 했으나, 지리학분야에서 교통

현상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 서술하는가에 따라 내

용구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평자

의 짧은 지식으로 보아 장의 배열을 조정할 필요가 있

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마지막 장에 교통지리학의 전

망의 내용 중에서 그 발달과정에 관한 내용은 오히려 

서론부분에 들어가야 할 내용으로 생각한다. 또 육상

교통에 이어 해상·항공교통에 관련 내용들을 덧붙였

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통현상은 사회적 현상인 사람

이동과 사회경제적 현상인 화물의 유동에 관한 연구

로, 경제현상보다는 사회적 현상에 중점을 둔 것 같

다. 그리고 『교통의 지리』라고 한 이유는 전공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책의 곳곳에 

교통지리학이란 용어가 등장해 굳이 『교통의 지리』

라고 할 필요성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끝으로 

이 책은 오랜 동안의 노고가 담겨 있는 力著로 이 분

야의 전공자, 정책입안자의 필독서가 되기에 충분하

다고 하겠다.

주

1) 영국의 지리학자 J.H. Bird가 교역규모가 증가하고 조선 

및 토목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항만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

계열적으로 만든 모형을 말한다. 

2) 각 차원의 능력이 서로 별개라고 가정하는 것으로, 예를 들

어, 읽기능력과 수학계산능력을 필요로 하는 수학문제해결 

문항이 있을 때, 문항을 읽을 수 없는 학생은 계산능력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 문항에 정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

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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